<제2호> 1.네트워크를 한마디로..정의한다면?? 
네.. 네트워클 한마디로..정의한다면.. 컴퓨터끼리..서로..대화를 하게하는겁니다..사람들끼리..서로..대화를 하는것처럼 말입니다.

또하나는...리소스(Resource)를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말인고하면...예를 들어..커다란..하드디스크를...서로 공유한다던지..아니면..비싼..프린터를 서로..공유하게..하는거죠..잘..이해가 안가신다구요.?? 점점 이해가 가실거니까..아직 조급하게 생각하진 마세요..

암튼 네트워킹은 좋은거예요..좋으니까..할려고들 하겠죠? 전에..컴퓨터..한대면..하루종일 잘놀던 애들이..왜집에..컴퓨터를 사줬는데도..게임방 아니..피시방을 갈까요..??? 그건..집에선 네트워킹에..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나중에..점점더..깊이있게..알아보자구요..

오늘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는....네트워크란..혼자 사는 컴퓨터나..비슷한것들(프린터, 스케너..등등)을 서로..연결해서..더 좋은 효과를 나도록한다..!! 머 이정도로 오늘 공부 끝!!!!  그럼 안뇽.... 

<제3호> 근데..LAN 이 머죠.?? 

네트워클 하다보면..가장먼저..만나는 말이..LAN 이라는 말입니다..저도..첨입사했던 곳이..LG 의 LAN 팀였습니다..졸업하고..첨 들어갔을땐..여기가 머하는곳인가..했죠..그렇습니다..LAN.이란 네트워크에서..가장 자주.나오는 말입니다..아마 대부분이..아시겠지만..LAN (우리말로 "랜" 혹자는 "란" 이라고도 하는데..저는 랜이 맞다고 우기고 있음) 이란..Local Area Network  의 약자로써..Local 즉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한 사무실에 컴퓨터가..30대 있는데..이것들을 네트워크로 구성한다..면..그것을 LAN 을 구축한다고..합니다..그러니까..피시방에서..각 피시들을 네트워킹하는거는 LAN 구축한다고하죠..어떤 사람들은 LAN 깐다고도 합니다.. LAN 과 비교되는 말로..WAN 이 있습니다..WAN은 Wide Area Network 로써..멀리 떨어진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요즘은 모두 인터넷을 쓰는세상이니..인터넷에 접속하는거는 WAN  이라고 봐야겠죠..?네..그래서..요즘은 네트워크한다면..주로.LAN 과 WAN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그냥 네트워킹이라고 하죠..암튼 오늘은 요거만 알고 넘어가죠...LAN 은 한정된 지역안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WAN 은 서로 멀리떨어진곳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아셨죠..? 오늘 공부 끝!!!!!!!!! 

제4호> 2.요즘 뜨는 네트워크 게임에 관한..이야기.. 

아마..요즘 네트워크 게임에 대해서..한번쯤 얘기들어보지 않으신분은 없을겁니다.. 대표적인 게임..스타크래프트나..에이지오브 엠파이어, 레인보우 씩스, 피파등이 있는데요..이런 게임들은 기존 혼자 앉아서 하는 방식 대신 네트워크게임으로 다른 사람과의 게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게임은 한명은 서울에서 또 한명은 부산에서..그리고 또한명은 미국에서 들어와서..혈전을 벌일수 있다는거죠...그래서..머.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세계 스타크래프트 랭킹 10위안에 4명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습니까..? 암튼 이런 네트워크 게임이 가능해진거는 모두..네트워킹 기술 덕분이죠...앞으로 우린 이제 전화도 따로 필요없고, 텔레비젼도..필요없고, 팩스도 필요없고...단 고성능 피시와 네트워킹만으로 이모든걸..해결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물론 지금도 이게 가능하긴 하지만..속도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만약 방송국 싸이트에 들어가서..인터넷으로 드라마라도 하나 볼려고하면.. 콩알딱지만한 화면에...드라마는 나오다가 끊기고..또..기다리고...정말 속터지죠..그건..바로..속도문제 때문입니다..너무 큰화면을 전송하면...더 느려지기때문이죠...하지만..아마 몇년안에..바로 이런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새로운 기술이 나올겁니다..물론 지금도..많이 나와있지만...그러니..역시 네트워크 분야는 아직도..넓고..할일이 많겠죠..??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신 분은 꼭 이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재밌어요..아직 대부분의 기술이 국산아닌..미국기술이다보니..영어는 필수겠죠? 네트워크 겜에만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왜 이게가능한지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5호> 3. 그럼 인터넷은 머죠..?? 

컴퓨터를 요즘 해보신분이라면..인터넷이란 말 한번쯤 안들어본 분은 아마 없을겁니다. 머 요즘 길가다 고개만들어도..인터넷게임방이니.하는 간판이 수도없이 걸려있으니... 인터넷이란 말 안들어봤다는 말은 아마 거짓말 일겁니다...그럼...인터넷이 멀까요..?? 인터넷을 정의하면..?? 아마 잘 안떠오르시는 분도 많을겁니다..일단 인터넷의 "인터"부분부터..알아보죠..인터는 연결..통합의 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 예를들어 " 인터내셔날" 은... 내셔날의 통합연결..따라서..전세계를 나타내자나요..맞나? 암튼 그래서 인터넷을 네트웍이 서로 연결되있는겁니다..마치 거미줄 처럼요...그래서..Web 이라는 말도 있죠..?? 모르겠다구요..왜 있자나요..www.daum.net 할때..앞에 붙는 WWW 는 World Wide Web  의 약자입니다... 머 다 아시는 얘기를 저혼자만 아는것 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암튼 인터넷은 바로..전세계의 네트웍들이 서로 연결되있는 커다란 또하나의 네트웍인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회사가..인터넷에 연결되있다면...그건 여러분이 전세계 네트웍에 방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동시에..또 전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회사나 학교에 방문할수 있다는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암튼 오늘의 결론..!!! 인터넷이란.....모든 네트웍들(다시말하면..LAN)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커다란 네트웍이다... 머 이정도.....

<제6호> 인터넷에 관한 이야기..하나.. 

이런일도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공공기관에서는..인터넷은 맘껏쓰고 싶어했습니다..근데..막상 그 기관의 정보는 인터넷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막고싶었던거죠....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머냐면... 인터넷이..여러 네트웍이 모여서 된거라는 말씀 드렸었죠..??

만약 한 사람이 인터넷을 쓰고 싶다면 그 역시 인터넷에 연결되어야..한다는 거죠..그니까..그사람이 연결한 피시역시 이젠 다른사람이 접속가능한 인터넷의 일부가 되는겁니다....물론 이 이야기가.백푸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일단 그렇다는 거죠.. 근데..그 사람이 만약 자기 정보는 외부사람들에게..즉.인터넷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싫고 자기는 다른정보를 보고싶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 좀 이기적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예를들어 한 대학의 모든 서버들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면..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학생들은 들어가서..성적을 고쳐놓고.(자기가 1등으로..헤헤) 다른사람들은 정보를 막 빼가겠죠..?? 그니까..막을건 막고 보여줄건 보여주고해야 한다는거죠...그걸 막는것또한 네트워킹에서 꼭 집고 넘어가는 기술입니다..주로 이 솔류션을 방화벽 영어로 Fire Wall 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웠나요..?? 또..걱정이 생겼다구요..?? 내가 인터넷쓸때..누가 내 피시로 들어와서 내 소중한 정보를 모두보면 어떡하냐구요..???

하하..걱정하지마세요... 여러분의 피시는 안전합니다..왜 그러냐구요..?? 암틍 지금은 안전하다고만 알고 계심되요..헤헤 좀 설명이 어렵거덩요...암튼 오늘 배운걸 다시한번 정리하자면...인터넷에서도..알릴건 알리고 숨길건 숨겨야한다는 거죠... 그 기술이 보안 기술 즉 방화벽인데... 중요한 기술이란거죠..

<제7호> 아주 옛날 옛날이야기.... 

그리 아주 오래된 이야기도 아닙니다..우리에게 퍼스널 컴퓨터라는 PC 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컴퓨터하면..대형 컴퓨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컴퓨터들은 그 덩치도 무지 크고 (방하나에 가득찰 정도) 가격또한 무지무지 비쌌습니다. 따라서..혼자 쓰는 용도는 물론 아니었겠죠? 이러한 대형컴퓨터들을 보통 HOST라고 부르는데..이런 호스트들을 여러사람이 동시에 쓰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개의 단말기를 연결한것입니다. 그렇습니다..하나의 호스트에 여러개의 단말기를 케이블을 통해 연결하게 된것이 최초의 네트워킹인셈이죠... 그런 단말기들을 보통 터미날이라고 부르는데....아마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신 분이라면..학교 전산실을 터미날실이라고 부르던걸 기억하실 겁니다...그땐 그랬습니다..이미 아주 오래전 얘기가 되버렸지만요...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제8호> 4.컴퓨터는 프로토콜로...말한다..!?!? 

프로토콜(PROTOCOL)이 머냐구요..?? 혹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프로토스를 잘못쓴게 아니냐구요..?? 아닙니다..두사람이 서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두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려면 일단 서로 가까이 마주서서 서로 같은 언어를 써야겠죠..? 만약 한사람은 아프리카어로 말하는데 한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대화하려 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서로 대화가 안돼겠죠..??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대화에서도..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같은 컴퓨터 끼리만 대화 즉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그때 프로토콜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Protocol 이란 우리말로 하면 규약, 협약 머 이런 비슷한 뜻인데.. 컴퓨터 끼리는 이런 프토토콜이 서로 같은 것 끼리만 서로 통신이 가능한거죠..좀 어려웠나요..??? 암튼 오늘 배운걸 정리 해보면.. 프로토콜이란...컴퓨터 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꼭 필요한 서로간의 통신규약 또는 통신방식에 대한 약속으로...이런 프로토콜이 같은 녀석끼리만 대화 즉 통신이 가능하다.....머 이정돕니다...헤헤
그럼 오늘 공부는 이만 끝...!머리 아프시죠..?? 한 오분 공부하셨으니까..인제 한 한시간쯤 쉬세요..안녕..... 

<제9호> 네트워크업계에 취업하면 좋은 3가지 이유 

인터넷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도....국내에 네트워크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물론 여기저기서..네트워크를 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정말 제대로 하는곳은 몇이나 될까요..?? 특히 국내의 네트워크 업체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숙달된 네트워크 전문가의 부족입니다..

따라서.여러분이 한번 충분이 도전해볼 분야라고 권하고싶습니다..이분야는 매일매일 신기술로 Upgrade 되는 분야이다보니 먼저들어온 사람이 많이 아는것이 아닙니다.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금새 뒤쳐지고 마는거죠..그렇게 힘든 분야를 왜 권하느냐구요.?? 일단은 취업의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인력이 부족하니 취업하는 입장에선 훨씬 수월하겠죠..?? 또한 교육의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입사후에도..계속 교육을 받지않으면 뒤쳐진다는것을 회사에서도 알고 있기때문에..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합니다..특히 외국에 나가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많을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월급이 다른분야에 비해 후하다는 겁니다...(물론 회사에 따라선 예외도 있지만요) 또 어느정도 경력만 쌓이게 되면 외국인 회사나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스카우트 기회도 생깁니다..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분야에 도전할수 있을까요.? 딱 두가지만 갖추면됩니다..

첫째는 외국어 능력입니다..특히 영어는 회회가 가능 할 정도의 수준이 요구됩니다..(어디서나 영어는 꼭 따라다니죠.??)

두번째가 네트워크 기술입니다..다른사람으로 부터 인정받으려면 물론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여러분도 들어보셨을겁니다..예를들어..MCSE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또는 CCIE (시스코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등이 있는데..이런 자격증 얘기는 담에 한번 더 하기로 하죠...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제10호> 5. 프로토콜엔 머머가..있는데요..?? 

전 시간에 배운대로..컴퓨터가 대화를 하는것은 프로토콜을 서로 맞추어서 하고 있는겁니다..그렇다면...프로토콜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 프로토콜이란 것 까지 알아야 할까요..??? 그 대답은 예쓰 ! 우리말로 그렇습니다..입니다.. 왜.??? 별로 어렵지도 않으면서, 아는체를 할수 있고..또 배워두면 담에 네트워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아셨죠? 그럼 배워보까요..?? 일단 우리가 어디선지 들어본거 같은것 부터 해볼까요..?? TCP/IP 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중에 뒤에 들어가는 P 는 다 Protocol 이란 말의 약자 입니다...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Internet Protocol) 입니다..뒤에 프로토콜 맞죠..?? 앞으로 네트워크에 나오는 영어 약자중에 뒤에 P 짜 들어가는거는 대부분 프로토콜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십중 팔구는 맞을겁니다...그럼 TCP/IP 가 먼지 알아볼까요..??

오늘은 너무 많이 배워서 머리 아프시다고요..?? 좋아요..그럼 이거는 내일 배우죠... 오늘공부 끝..!!! 

<제11호> 우리집서 인터넷 까지는 ...? 

안녕하세요..너무 자주 보나요..??지겨우시다구요.?? 그럼 앞으론 천천히 해볼까요..?? 잘해볼려니..맘이 좀 급해서요... 근데..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걱정마세요..이번엔.. 집에서 피시를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갈 때.. 어떤길을 타고 인터넷까지 가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해보죠...그림 보이세요..??  암튼 그림에서 처럼 왼쪽에 있는 집이 바로 우리집입니다..우리집 피시에는 모뎀이 있고 전화를 걸어서 통신업체에 접속하죠.. 바로 옆에있는 동그라미가 통신업체라고 생각 하심 되요..왜 있자나요..하이텔이니. 천리안..그리고 나우누리..거기다가 젤 좋은 체널아이.헤헤 왜 젤 좋냐구요.?? 거기하고 쫌 연관이 있거덩요...일단 전화를 걸어서 통신업체와 연락이 되면 여러분은 바로 인터넷을 쓸수 있죠..근데..여러분이 못느끼는 사이에 여러분의 피시는 벌써 통신업체를 통과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거죠...대충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보세요..자세한건 담에 또 하자구요..너무 많이배우면...배부르고..머리아프니까..즐거운 오후 되실꺼죠..??안녕..??? 그림이 뜰라나..?? 

<제12호> 6.TCP/IP를 모르면 인터넷을 아는게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구요.??? TCP/IP 가 먼지 몰라도 지금까지 인터넷을 잘만썼다구요..?? 그런거 필요없다구요..??

하하..아닙니다..인터넷을 쓰기위해서 필수조건이 바로 TCP/IP 입니다.. 아참!! 전에 TCP/IP 는 프로토콜 이라고 말씀 드렸었죠..??  맞습니다..TCP/IP 는 인터넷을 사용하기위해 꼭 필요한 프로토콜입니다..다시말하면 인터넷에서의 공용어는 TCP/IP 인 셈이죠..   따라서...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있는 모든 피시는 모두다 TCP/IP 가 세팅되어 있는겁니다.. 정말이냐구요..?? 정말입니다.. 그럼 TCP/IP 라는프로토콜의 정체는 뭘까요.?? 그건 앞으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고..오늘은 인터넷에서의 공용어는 TCP/IP 라는 프로토콜이란것만 알고 넘어가죠... 참!! 인터넷을 쓰는 자기피시에서 정말 내가 TCP/IP 를 쓰고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분 손들어보세요.. 그런분은 지금당장 WIN95 나 WIN98에서 내컴퓨터 안에있는 제어판을 열고 네트워크라고 써진곳을 더블클릭해보세요..  설치된 네트워크 구성요소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아마 TCP/IP 란 글자를 보게 되실겁니다..   분명히 보실거예요..만약 TCP/IP 없이도 인터넷을 쓸 자신이 있으신분은 그 항목을 지워보세요..그리고 피시를 다시부팅해서  인터넷을 들어가보세요..아마 못들어 갈걸요..?? 그럼 다시 들어가는방법은 머냐구요..?? 그건 안알려주지..헤헤..알려주면 지워볼려고 그러죠..?? 담에 알려드릴께요..안녕.... 

<제13호> 이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위한 유일한것...!!! 

그런게 있을까요..?? 이세상에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 있겠죠.. 이름? 동명이인도 있자나요.. 그럼 얼굴..?? 쌍둥인요..??

그럼 머죠..?? 그건 바로 IP 주소예요.. 인터넷을 쓰는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있어야 하는 IP 주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말인고 하니..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가지고있다는 거죠...정말이냐구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시작메뉴에서--->프로그램 --->한글MS-DOS를 누르시고 도스 창이 열리면.... winipcfg 라고 또박또박 쓰신담에 엔터키를 눌러보세요. 거기 나오는 IP 주소가 있죠..그게 바로 전세계에서 여러분 혼자만이 가진 주소입니다... 물론 전화접속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일단 전화접속으로 접속한 담에 하셔야겠죠..?? 이 주소를 만약 나 말고 다른사람이 똑같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그건 둘중하나는 인터넷을 못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그니까..꼭 내것만 씁시다..오늘은 이만 끝..!! 안녕... 

<제14호> TCP/IP 에 대한 이야기...둘 

어제도 TCP/IP 에 대해 말씀드렸었죠...오늘도 좀더 TCP/IP 에 대해 알아볼까요..? 머리아플것 같다구요.?? 아닙니다..오늘은 공부가 아니고 이야기니까..부담없이 들으세요... TCP/IP 라는 프로토콜은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졌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말씀드린것처럼..TCP/IP 는 IP 주소라는것을 쓰는데..혹시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해보신분은 주소가 어떤 형식으로 되있는지 보셨을겁니다..대충 이런식이죠...210.234.150.25 네 자리로 되있고 중간에 점을 하나씩 찍었어요..한 자리가 최대 255 까지 되거든요..그니까..  1.1.1.1 에서 255.255.255.255 겠죠.. 그럼 전부 몇 개나있을까요..? 음 숫자로 하면 2의 32 승개 만큼이니까..한번해보세요..

디게 많아요.. 근데 그 주소가 모든 인터넷 사용자 각자에서 서로 다른 주소를 부여하다보니 요즘은 모자란다네요.. 오늘이야기가 좀 어려웠나요..?? 그래서 암튼 오늘얘기의 결론은... IP 주소가 있는데..첨엔 되게 많았었는데..요즘은 인터넷을 쓰는사람이 많아서 모자란다.... 머 이정도.. 오늘얘기 끝..!! 

<제15호> 컴퓨터는 이진수로만 이해한다..!!! 

안녕하세요.. 아마 독자의 한마디를 보신분이면 독자분이 질문한 이진수에 관한 내용을 읽으셨을겁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십진수(0~9)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진수(0~1)만을 사용합니다. 왜냐구요.? 컴퓨터는 전원이 켜졌을때를 ON , 전원이 꺼졌을때를 OFF로 인식하기때문에.. ON 이 '1' , 그리고 OFF 가 '0'으로 생각하는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숫자는 이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IP 주소도 이진수로 되있죠.. 네..?? 아니라구요..? 210.218.150.25 가 왜 이진수냐구요..? 네 그건 십진수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좋게 십진수로 바꾼거죠..원래는 1101 0010.1101 1010.1001 0110.0001 1001입니다. 어렵죠..??

만약 IP주소를 이런식으로 쓴다면 바로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십진수로 바꾼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만들어낼수 있는 IP  주소는 몇개나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1에서 1111 1111.1111 1111.1111 1111.1111 1111 까지 입니다
(물론 이중에서 미리 예약되있어서 못쓰는것도 몇개 있지만 그런건 아직 생각하지 말자구요..)

그럼 몇개나 되는지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구요..?? 직접해보라구요..?? 윽...좋아요..

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1

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10

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11

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100

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101

.

.

.

.

.

1111 1111.1111 1111.1111 1111.1111 1111

까지입니다.. 이중에서 물론 다  IP 주소로 사용되는건 아닙니다만 대충 이렇게 계산해보면 전체 2의 32승개가 되는거죠..

그럼 2의 10승은 1,024

    2의 11승은 2,048

    2의 12승은 4,096

계속 2를 곱해보세요.. 좀 어려웠나요..?? 안녕.. 

<제16호> 네트워크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 

어디서나..자신을 인정받을때 가장 기쁘죠... 노래방에가면 노래잘한다는 소릴듣고, 나이트가면 부킹 잘한다는 소릴듣고..겜방에 가면 스타 잘한단 소릴듣고...이런 사람을 우린 흔히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죠..(화류계에서.) 네트워크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길은 자신의 경력을 잘 관리하는것 하나하고 자격증입니다. 네트워크 업계에도 여러가지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적이 있는 MCSE 도 있구요..파일서버로 유명한 노벨의 CNE 또 베이네트워크 (지금은 노텔이 됐죠)의 BNCE,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의 CCIE 등이 있습니다.

요즘 네트워크 하는사람에게 가장 가지고싶은 자격증이 머냐고 묻는다면 아마 CCIE 를 얘기할겁니다. 전에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CCIE는 따기도 어렵지만 또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이건절대 제가 Cisco의 광고를하는게 아닙니다) CCIE를 몇명보유하느냐에따라 그회사에 많은 혜택을 주기때문에 회사에서는 CCIE를 많이 확보하려고하고 또 한번확보하면 다른곳으로 못가게하기위해서 대우를 잘해주죠.. 들리는 말에의하면 CCIE의 경우 미국에서는 연봉10만불 (우리돈으로 1억2천)이 일반적이라는군요.. 가치가 있는만큼 따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물론 전부 영어로진행) 필기는 국내에서 응시가 가능하지만 실기는 미국, 호주, 일본등에서만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완벽한 이해, 시스코 장비에대한 경험, 그리고 라우터에대한 해박한 지식등을 요구하는데.보통 3년이상의 경력자들이 응시하죠.. 물론 학교다닐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응시한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겠죠.. 교육과정이 한국에도 있는데..과목도 많고 과목당 수강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다 배우고 시험까지보는데 몇천만원은 족히 깨질겁니다. 물론 독학도 가능하죠.. 이글을 쓰는 저도 본경험이 있는데..아깝게 실기에서 그만....흑흑...(미국까지 가서 ..잉잉.) 그생각을 하니 맘이 아파오네요.. 암튼 여러분은 꼭 성공하세요.. 오늘은 이만..안녕.. 

<제17호> 7.Ethernet (이더넷)을 아십니까..? 

첨 들어보신다구요.??? 아마 여러분중 Ethernet (이더넷 혹은 이써넷)에대해 생소한 분도 많으실겁니다.. 그러나 국내의 네트워킹중 약 90%이상이 이더넷환경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더넷은 무얼까요..?? Ethernet 의 가장큰 특징은 CSMA/CD 방식이라는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그냥..화면 닫아버리시는 분도 계실겁니다..이 머 이렇게 어렵냐구 하시면서... 근데 어쩌죠..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들어 LAN 카드 주세요..하면 알아서 Ethernet용 LAN 카드를 주지만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LAN 카드를 사신다면 Ethernet 이냐 Token Ring 이냐를 선택하셔야 할겁니다.. 외국의 경우는 Token-Ring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또 국내에 나와있는 외국계회사의 경우도 본사가 Token Ring 방식이니 따라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 기분잡치면 안돼니까..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암튼 오늘의 결론... 우리가 쓰고있는 대부분의 LAN Card는 이더넷방식의 LAN Card 이고 외국에서는 Token Ring도 사용된다..머 이정도.. 담에 더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그럼 안녕.. 

<제18호> 비내리는 일요일도 멈추지 않는다.. 

휴일에 무슨 공부냐구요..?? 네 휴일이니까..오늘은 공부말고 다른얘기해볼까요.? 어제 말씀 드렸던 이더넷과 토큰링의 이야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이더넷은 한마디로..경쟁체제예요... 토큰링은 순서를 잘지키는 유치원생이구요...그래서 이더넷은 통신을 할때 여러대의 피시중에 통신을 원하는 피시는 언제나 데이타를 보낼수가 있어요... 물론 그 데이타가 목적지까지 잘 간다는 보장은 못하죠...왜냐구요.?? 만약 그 피시가 데이타를 보내는 그 순간에 어떤 다른 피시도 데이타를 보내기 시작했다면...그 두 데이타는 서로 충돌이 발생하죠...이런 충돌을 영어로는 콜류젼(Collis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데이다 모두 못쓰는거예요...물론 다시보내야죠.. 비 효율적인것 같다구요..? 안그래요..실제로는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적고 또..보내기 전에 다른 데이타가 있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그렇게 비효율적이진 않아요... 물론 보내고 나서도 살피죠..내가 보낸 데이타가 잘 갔는지를....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방식을 영어로는 CSMA/CD 방식이라고 그래요..네.?? 또 무슨 공부냐구요..? 죄송...하다보니까...하던거니까..마저하죠.. 

CSMA /CD 란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 Collision Detect 의 약자죠.. 무슨 말인고하니... 무언가 데이타를 보내고자 하는 녀석(피시)은 먼저 네트워크에 가만히 귀를대고 들어봐요.. 누군가 다른 녀석이 데이타를 보내고 있나 하고.... 그게 케리어 센스 예요..(프로토스가 만드는 케리어 아님) 만약 보내는 녀석이 없다는게 판단되면...그냥 딥다 데이타를 네트워크에 실어서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가정해보죠...만약 A라는 녀석도 보낼 데이타가 있고 B라는 녀석도 보낼 데이타가 있어서..동시에 네트워크에 귀를 기울여본거예요.. 그럼 조용하겠죠..아무도 안보내니까..그래서 좋아서 둘다 동시에 데이타를 보내기 시작한거예요... 그럼 결과는 ..??? 네...충돌이죠..그게 바로 콜루젼(Collisiion) 이죠. 따라서 데이타를 보내고 나서는 항상확인을 하죠..내가보낸 데이타가 잘갔는지 하고... 그래서 만약에 잘갔으면..그냥 끝이고 중간에 충돌이 났으면...Random한시간후에 다시보내죠..여기서 렌뎀한시간이란 아주 짧은 시간이라서 우리가 느낄정도의 시간도 아니예요..이야기를 하다보니..지루해졌네요..일요일인데..머리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암튼..오늘의 결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있는 이더넷은 ..(어디서사용하냐고요..?? 아..학교나..회사나..게임방이나..모든 LAN 이 설치된곳) CSMA/CD 방식이란걸 쓰는데...이게 머냐면..보내고 싶을때 막 보내놓고 나중에 잘갔는지 확인한 다음..잘 못갔으면 다시 보내는 방식이다... 머 이정도...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참.!!! 토큰링은 낼 하죠...헤헤. 

<제19호> 후니가 CCIE 떨어진 이야기--1탄 

제가 다니던 회사역시 시스코장비를 취급했기 때문에.. CCIE 가 필요했었죠.. 작년 2월 어느날이었습니다. 저희 이사님이 저를불러 팀을 구성해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하시더군요..그니까..제가 팀장이 된거죠..그래도 대기업에 입사할 정도면 알아주는 학벌에 알아주는 실력들이니까.(저는 빼고요) 다들..실력있는 엔지니어들이 즐비한데 그중에서 4명을 선출한다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암튼 우여곡절끝에..팀을 구성했죠 그니까..저까지 다섯명이 한팀이 되서 CCIE 를 준비하는거죠..우선 필기를 합격해야 하니까..필기준비부터 했죠..내용이 워낙방대하고 또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서 보통 하는 얘기로 세번은 떨어져야 된다고들 하더군요 물론 전 그전해에 미국에 교육받으러 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기는 합격한 상태였구요..물론 업무는 해야하니까.. 업무시간 전에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5:30 부터 8:30 까지...그때가 2월이었는데 다섯시 반에 회사에 가려면 전 집에서 4시반에는 나와야하거든요..정말 하루에 두세시간 밖에 못자가면서 내가 왜 이런짓을 하나 하는 생각도 여러번 했죠..정말 학교다닐때보다 더 열심히 했죠..나머지 SE들도 힘들어하는 기색이었는데 제가 먼저나와서 기다리니까.. 안나올수도 없는거죠..(제가 젤 대빵였거든요)한달간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이어졌고..드디어 시험 보는날....시험은 미국 시스코에서 직접 작성되어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컴퓨터 상에서 보는 방식인데...시험을 보기위해선 시스코에서 인증한 공인 시험기관으로 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아마 강남어디였을거예요.. 가는 전철에서도 우리는..아무말도 못하고 긴장속에서 책만을 뒤적였죠..

약 120분동안에 100문제를 풀어야하는데..(물론 전부 영어죠) 객관식이긴 하지만 멀티플 쵸이스라서 답이 하난지 아님 여러갠지를 우선 알아야하고..여러개인경우에는 한가지만 빠트려도 무조건 오답처리되니..이건 주관식보다 어렵더군요..거기다가 한문제가 모니터 화면에 가득찰 정도인데..한문제에 배정된 시간은 1분정도이니..해석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끝까지 문제를 풀고나서 완료버튼을 누르면 그자리에서 채점이되서 합격과 불합격을 알려주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구요..?? 그건 담에 알려주죠... 

<제20호> 그럼 토큰링은 멀까요..?? 

안녕하세요.? 다들 주무시겠네요..지금이 새벽한시 35분이니까.. 밖에는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고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토큰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어떤분은 이더넷보다 토큰링이 더 친숙하게 들린다고 하더군요...토큰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말이자나요..마자요..그토큰예요..토큰링 방식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타를 전송하고자 하는 피시는 이더넷처럼 지맘대로 막 보내는게 아녜요... 그 네트웍에서 오직한녀석..즉 토큰을 가진녀석만이 네크워크에 데이타를 실어보낼수 있는거죠...(한 네트워크에 토큰이 달랑하나 거든요..--물론 몇개씩 가지는 경우도 있긴해요) 데이타를 다 보내고나면..바로 옆피시에게 토큰을 건내주죠..그녀석이 만약 전송할 데이타가 없다면 토큰을 바로 옆으로 주죠.. 그런식으로..옆으로 전달 전달....이해가 가시죠..? 그니까..토큰링에서는 당연히..충돌(Collision)이 없죠.. 그대신 단점도 있어요.. 내가 보낼 데이타가 있어도 내차례가 올때까진 계속 기달려야 된다는거죠.. 비록 다른 녀석들이 보낼데이타가 없어도 계속 토큰은 전달전달이 되니까요..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런 토큰링방식은 우리나라에선 별로 안써요..외국에서 많이 쓰죠..특히 IBM 대형컴퓨터들은 기본이 이런 토큰링 방식이거든요..그니까..IBM쓰는곳은 주로 많이 써요..자..그럼 오늘의 결론..

데이타 네트워크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더넷, 그리고 또하나는 토큰링...(다른것도 있는데 생략) 이거든요...근데 우리는 이더넷을 많이쓰고요..이더넷의 일반적은 속도는 10Mbps 다 (토큰링은 4Mbps/16Mbps예요) 그럼 오늘은 안녕... 

<제21호> 비갠아침에 읽는 LAN 이야기 ... 

안냐세요...그동안 이더넷과 토큰링에 대해 알아봤죠.? 그럼 일단 이더넷과 토큰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이더넷은
1. 우리가 쓰고있는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2. 자유경쟁방식(CSMA/CD)이라서 데이타를 보내고 싶은 녀석은 순서에 관계없이 아무나 보낼수 있지만..

3. 동시에 데이타를 보래려는 녀석들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Collision)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4. IEEE 802.3 이라고도 한다.(일단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5. 속도는 10Mbps, 100Mbps, 1Gbps가 있음.

토큰링은
1. 한 네트워크 상에서 하나의 토큰을 주고..

2. 오직 토큰을 가진 녀석만이 데이타를 네트워크에 실어 보낼수 있으며...

3. 데이타를 다 보내고나면 다음녀석에게 토큰을 건내준다.

4. 토큰링은 충돌은 없으나 내차례가 아니면 데이타를 보낼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IEEE802.5 라고도 불림
6 속도는 4Mbps, 16Mbps가 있슴(더 빠른게 나왔나?)

아셨죠..?? 정리되시죠.?? 이정도만 아시면 될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실거죠..?? 안녕.. 

<제22호> 그림으로 설명하는 CSMA/CD(노파심) 

정말 나이먹으니까..노파심이 생기나봐요.. 여러분은 벌써 다 이해하셨을텐데...CSMA/CD 에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다시한번 보고 정리하세요.. 

<제23호> 8.아주 쪼그만 네트워크 구성.. 

안녕하세요.. 태풍피해는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은 실전에 돌입해볼까요..아주 쪼그만 네트워크 구축을 부탁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 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요..우선 몇가지 가정을 하죠..

1.구성은 전부 PC로만 되어있다. 

2.OS는 Win98 또는 Win95다.

3.인터넷을 사용한다.

4.전화접속이 아닌 전용선(128K)을 이용한다.

5.전체 PC대수는 10대 이다.

6.서로 파일과 프린터를 공유한다.

자 그렇다면 무슨일은 먼저 해야할까요.. 그럼 위와같은 요리를 하기에 앞서 우선 재료부터 알아보죠..

1.LAN Card (이더넷용) : 10 장
2.라우터 : 1대
3.DSU    : 1대
4.허브 또는 스위치 : 1대
5.케이블 및 UTP 잭 약간
6.UTP 툴 및 테스터기.

위와같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LAN Card 부분을 알아보죠.. LAN Card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더넷용을 구입하셔야 합니다..물론 그냥 LAN Card 라고 하면 다 이더넷용인줄 알지만 그래도 아셔야죠.. 또 여기서 속도에 따른 선택이 있는데 주로 10Mbps 짜리와 

100Mbps 짜리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보통 100Mbps 짜리을 Fast Ethernet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Fast Ehternet Card 라고하면 

100Mbps짜리 렌카드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렌카드의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인터페이스의 Type 에 따라 TP 용이니 AUI 니 BNC 니 하는걸로 나누어집니다. TP 는 UTP(Un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용이고 AUI 는 10Base5 , BNC 는 10Base2 케이블용입니다. 이게 먼말이냐고요..?? 아..그러고보니 제가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설명 안드렸군요..일단 요즘 가장 많이 쓰는건 10BaseT(텐 베이스 티)케이블입니다. 그건 UTP 또는 TP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보시기에 전화선보다 조금 굵은 선입니다.. 피시방에 가서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수 있을겁니다. 10BaseT에서 앞의 10은 속도입니다.즉 10Mbps 의 속도가 난다는거죠..(따라서 LAN Card 는 100Mbps 짜리 비싼거 산다음에 케이블은 10BaseT 쓰면 속도는..? 네 그냥 10Mbps 겠죠). 이 케이블의 최대 통신가능 거리는 약 100미터 입니다  따라서 케이블이 너무 길면 통신이 불가능하다는거죠...오늘은 좀 길어졌나요..? 할말이 많은데..지루하실거 같아..담에 계속하죠..오늘부턴 중요하니까..잘 들으셔야해요..그럼 안녕.. 

<제24호> 네크워크의 절반은 케이블..... 

안녕하세요.. 내일치를 미리 등록하는건데 예약등록이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케이블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지나가죠..

대부분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케이블에좀 약한면이 있어요..물론 저도 그렇구요..하지만..진정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면 케이블링에대해서도 많이 알고있어야겠죠..일단 오늘은 케이블의 종류몇가지만 알아보죠...네트워크용 케이블, 즉 통신 케이블은 몇가지 종류가있어요..

전번 칼럼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TP Cable 보다는 주로 Thick 케이블이라 

불리는 두꺼운 케이블이 많이 쓰였어요..이 케이블을 10Base5 케이블이라고 하는데..10Mbps의 속도가 나오고 최대 500m 까지 갈수있다고 해서 10Base 5 케이블이라고 하죠.. 근데 이 케이블은 정말 굵고 무거워서 케이블 한번 깔려면 고생좀 했죠..케이블을 전부 천장에다 올리는데..아휴...전 첨에 입사해서..천장만 올라다니는 선배사원보고..이게 회사생활인가..하고 걱정많이 했어요..그리구나서 나온 케이블이 Thin 케이블이라고 하는 10Base 2 케이블이 나왔어요..보기에는 텔레비젼 안테나 선 처럼 생긴 검정색 동그란 케이블였는데 Thick 케이블보다는 훨씬 가늘어졌죠...이 케이블이 사용하는 콘넥터가 바로 BNC 콘넥터예요. 전번 칼럼에서 나왔었죠..? 생김새는 동그랗게 생겨서 밀어넣게 되있어요.. 10Base 2 니까..속도는 10Mbps구요 최대 길이는 200m 정도였죠..그리구나서..UTP 케이블이 대중화된거죠..아마 요즘케이블링에서 10Base5 나 10Base2 를 찾아보긴 힘들거예요..모두가 10Base T 를 사용하죠.. 왜냐구요..? 얇고 가볍고, 또 사용이 편리하거든요...그담에는 광케이블이 있는데 대학이나..큰 건물에서 고속으로 먼 거리를 통신하는경우에 많이 써요..최대 몇십Km 까지부터 몇 Km 까지 통신이 가능하죠..그대신 좀 비싸요..당연하겠죠..일반적으로 대규모 네트워크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않죠.. 영어로는 FO(Fiber Optic)케이블이라고 그래요.. 10Base F 라고 하죠. 요즘은 이더넷이 10Mbps 의 속도뿐아니라 그보다 훨씬빠른 100Mbps 그리고 1000Mbps(1Gbps) 까지 나오니까..물론 케이블도 그와같은 속도를 지원하는게 나오고 있어요..예를들어 10Base T 대신 100Base T케이블이 있는데 보통 이런케이블을 Level 5 케이블 또는 Catagory 5 케이블이라고 그래요...그니까..100Mbps용 렌카드 쓸때는 케이블도 이와 맞는걸 쓰는건 당연하겠죠.? 그럼 오늘공부는 이만 끝...안녕.. 

<제25호> 9.아주쪼그만 네트워크 구성 ...투 

전 시간까지 렌카드와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오늘은 허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제가 쓰는 칼럼이 베스트 칼럼에 뽑혔더군요..헤헤 다 여러분 덕입니다..감사합니다..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헤헤 자 그럼 본론으로...허브란 멀까요..?? 혹시 박하사탕..?? 아닙니다..아래 사진에도 보이지만 허브는 직사각형의 상자에 구멍이 뚫려있죠..렌카드가 설치된 각각의 피시들은 렌케이블 을 타고 바로 이 허브에 연결되는겁니다. 그럼 같은 허브에 연결된 피시끼리는 서로 통신이 되는거죠... 허브역시 속도에 따라 그냥 허브와 페스트(100Mbps)허브가 있습니다..물론 가격은 페스트 허브가 더 비싸겠죠..? 혹시 100Mbps렌카드 설치하신분이 허브는 10Mbps 쓰시면 아는사람이 웃겠죠.? 네트워크에서 약방에 감초, 없으면 안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중에 하나죠..예를 들어 렌카드, 케이블, 그리고 허브만 있으면 일단 내부에서는 모든 피시들이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물론 외부인터넷은 못나가지만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이 허브는 이더넷허브인 만큼 CSMA/CD 의 적용을 받습니다..(인제 아시죠.?CSMA/CD) 따라서 하나의 피시가 허브에 데이타를 보내고 있을때 또다른 피시가 데이타를 보내려고하면 콜류젼이발생하겠죠..따라서 같은 허브에 연결되있는 모든 피시들은 모두 같은 콜류젼도메인(Collision Domain) 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의 피시에서 콜류젼이 발생하면 모든 피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좀 어려웠나요..??

암튼 오늘의 결론..!! 네트워크 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바로 허브인데...이 허브는 연결된 모든 피시들이 서로 통신할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것이고.. 이 허브또한 속도에 따라 그냥 10Mbps 허브하고 100Mbps 허브가 있다 .. 머 이정도...오늘공부 끝...!!! 

<제27호> 이더넷의 성질 ...하나..!!@@## 

이더넷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이더넷상에서 한 피시가 데이타를 전송하게되면 이 이더넷 세그먼트(Segment)상에 있는 모든 피시들에게 데이타가 전송되죠...그다음 이 데이타가 자신에게 온 데이타인지를 각 피시들이 확인합니다.. 멀 보고확인하냐구요..??

네 그 데이타 앞에 붙어있는 주소를 보는거죠..(이주소를 MAC address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데이타가 자신에게 온 데이타가 아니라면 피시는 그 데이타를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립니다. 만약 그 데이타의 주소가 자기라면 피시는 그 데이타를 받아들이는거죠...아까 언급한 MAC address란 Media Access Control Address 의 약자로 모든 렌카드에는 각각 고유의 mac address 가 배정되있습니다. 이 MAC address는 월래 렌카드가 공장에서 생산될때부터 붙여져서 나오기때문에 우리가 수정할수는 없는 주소값이죠..(IP 주소랑은 다릅니다) 전세계에 있는 모든 렌카드와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러한 MAC address를 가지고있고 또..전부다 다릅니다.재밌죠..? MAC address는 16진수 12자리로 되있습니다.. 오늘 결론.. 이더넷에서의 통신은 데이타에 주소(mac address)를 붙여보내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그 이더넷상의 모든 피시는 그 데이타를 일단 받은다음 주소를 확인하고, 그주소가 자신이 아니면..버린다..머 이정도..입니다..안녕.. 

<제28호> 후니의 신입사원시절... 

전...대학을 지방에서 나왔죠.. 그리고 서울로 상경..대기업이란데를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 서있는 쌍둥이빌딩은 그렇게도 멋져보였습니다..멋진 새양복을 입고..출근하는 기분이란..정말 좋더군요...그런데..막상 업무를 시작해보니...회의시간에..선배사원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알아들을수가 없었어요..이더넷이 어떻게 됐냐느니..FDDI 에 문제가 생겼다느니..노벨의 Netware..무슨 프로토콜...LAN Card의 IRQ가 안맞는다는둥...전..여러사람안에 있었지만..미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왜그리도..전화는 많이 오는지...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이었는데..도대체 질문자체를 알아들을수가 없었습니다..상대편은 열을 내서 물어보는데..그 질문을 다듣기도 겁나더군요..전화받으면..바로 선배사원쪽 자리로..돌리던..시절..게다가 외국사람에게 오는 전화는 왜그리도 많던지..

암튼 시골뜨기 후니는 첨에 고생좀 했습니다..그리고도..선배되서는..헤메는 후배들을보면..핀잔을 주곤했으니..참..개구리..올챙이적 모른다는 말이..딱맞죠..암튼 후니의 신입시절은..고생투성이였습니다..여러분중에는 지금 직장생활을하는 사람도 있을거고..또..대학생활을 하고있는 사람도 있겠지만..항상 시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언젠간..그날을 되돌아보는 날이 온다는건..분명한 진리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제29호> 10. 아주 쪼그만 네트워크 구성....허브의 한계 

안녕하세요..즐거운 주말입니다..독자의견에 올려주신 많은 의견 우선 감사드리고요..더욱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또한..만약 독자여러분만 가능하시다면 직접만나뵙고..설명드리는것도..생각중입니다..평소궁금하신 내용이나..이칼럼의 운영방안등에 대해서두요.. 의견있으시면..보내주세요..감사합니다..자..오늘은 전에 했던 허브얘기를 조금 더해볼까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생각해보신분이면...누구나.허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겁니다..머가 그렇게 종류도 많고..기능도 다르고..메이커도..많고..거기다가 가격도..천차만별...도대체 무얼 사야될지..느낌이 안오죠..허브를 고르실때.가장중요한건 안정성입니다..또한 사후 AS죠..나름대로..약간은 이름이있는 메이커가 그래도 좀 낫겠죠.? 전에 말씀드린것처럼..허브에 연결된 모든 피시들은 서로간에 통신이 가능합니다..또한 이 모든 녀석들은 하나의 Collision Domain 안에 있기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만이 데이타를 보낼수가 있는거죠..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를 우리는 Shared 허브라고 합니다..즉 10Mbps 의 속도를 거기에 연결된 모든 피시들이 공유한다는거죠..따라서 우리가 10Mbps 의 허브에 만약 20대의 피시를 연결해서 쓴다면 실제는 10Mbps를 20으로 나눈 만큼의 속도를 각자 쓴다는거죠..하지만 걱정마세요..네트워크 트레픽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네트워크상에 계속 데이타가 실리는게 아니기때문에 Shared 허브역시 속도가 느린건 아니니까요..그런데 한번 가정해보죠...우리가 데이타 양이 아주많은 예를들어..화상회의나..멀티미디어등..을 모든 피시들이 계속 써야된다면..아무래도..10Mbps Shared HUB로는 느려지겠죠..? 자 그래서 렌카드를 100Mbps로 바꾸고, 케이블도 100Mbps용으로 바꾸고 허브도 100Mbps용으로 바꾸었다고 가정하죠..더 빨라질까요..?? 네..물론 조금더 빨라지겠지만..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아닐겁니다..왜.?? 그건 100Mbps허브역시 어느한순간에는 한 녀석만이 네트워크 상에 데이타를 실어보낼수 있으니까요... 또..한번의 콜류젼이 발생하면 그 허브에 붙어있는 모든 녀석들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경우의 해결책은 과연 무얼까요..?? 궁금하시죠..??? 헤헤.. 그정답은 내일알려드리죠.. 안녕... 

<제30호> 이진수의 계산..첫번째.. 

TCP/IP 를 쓰는분이면..모두 이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지금부터 시간있을때마다..이진수 이야기를 해볼까하느데요..이건 진도와는 상관없으니까..관심있으신분만 읽어주세요..자 그럼 오늘은 첫번째 이야기..먼저 이진수는 0 과 1로만 모든수를 표현한다는건 아시죠.? 따라서..우리가 보통 쓰는 십진수와 비교해보면.. 

십진수 1 --------> 이진수      1

십진수 2 --------> 이진수     10

십진수 3 --------> 이진수     11

십진수 4 --------> 이진수    100

십진수 5 --------> 이진수    101

십진수 6 --------> 이진수    110

이런식 입니다...

왜이런지 우리가 어렸을때배운 산수시간으로 돌아가볼까요? 

우선 십진수에서..456은 4*100 + 5*10 + 6*1입니다. 여기서 100은 십의 2승이구요, 10은 10의 1승, 그리고 1은 10의 0승입니다..

똑같이 이진수 110의 경우 이를 십진수로 표시하려면 1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1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곱하기 이의 0승입니다. 그렇다면 이 답은 4+2 = 6 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가 TCP/IP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진수이기때문에 조금 낫설어도..이진수와 친해지는게 도움이 되실겁니다..해보면..쉬워요.. 또 한가지.. Logical AND Function인데요..예를들어
1100 1111 과
1111 0000 을 AND 하면 답은...?

1100 0000 입니다... 옛날에 배운기억나시죠.?? 즉 위에서보듯이 아래가 1111 인부분은 위에있는 수가 모두 그대로 내려왔고 아래가 0000 인부분은 위에 무슨 수가 있든지 그냥 0000 이 되었죠..? 이런 논리 AND는 나중에 서브네트마스크를 사용할때 아주 긴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오늘 연습많이 해보세요..안녕.. 

<제31호> 허브의 이야기 그 두번째...... 

안녕하세요..일요일 잘보내고 계세요..?아..대부분이..월요일날..이글을 보시겠군요..암튼 오늘은 허브얘기를 조금더 해볼까요...

허브는 우리가 네크워크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장비인만큼..할이야기도 많은것 같습니다..우리가 보통 허브를 이야기할때..허브의 종류를 나누는데..그게 바로 인텔리젼트(Intellignet) 허브와 더미(Dummy) 허브입니다. 굳이 하나 더 나누자면. Semi-Intelligent 허브입니다..

먼저 인텔리젼트 허브란.. 말 그대로..지능형 허브입니다..보통우리가 인텔리젼트허브와 더미 허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NMS(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가 입니다..즉 인텔리젼트허브는 NMS상에서 모든 데이타를 분석할 수 있을뿐 아니라..제어조차 가능하다는겁니다..말 그대로 앉아서..멀리있는 허브의 동작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거죠..근데 이 기능은 정말 대형 네트워크에서 NMS란걸 쓰는경우에나 필요하지..예를들어 사무실에서 피시 몇대 쓰는경우라든지..아니면..피시방에서는 과연 필요할까요..? 네..전혀 필요치 않은기능이죠..따라서..인텔리젼트라고 무조건 좋은건 아니라는겁니다.값만 비싸죠..하지만 인텔리젼트 허브는 위의 기능이외에도 몇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볼까요..허브에 연결된 한 피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그피시는 계속 이상한 데이타를 허브로 끊임없이 보낸다고 가정해보자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맞습니다..계속해서 콜류젼이 발생하게되고..따라서 다른 모든 피시들은 통신이 불가능한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이더넷의 CSMA/CD 란 특징때문이죠..이경우 그 문제피시를 찾아내서 피시를 끄지 않는담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하지만 인텔리젼트 허브의 경우는 이경우 그 문제의 피시가 연결된 포트를 찾아내어 자동으로 Isolation(현 네트워크에서 분리)시켜버립니다..즉 문제가 계속되는 포트는 방출시켜버리는거죠.. 따라서 그 한 피시는 통신이 안돼게 되겠지만..나머지는 그녀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되어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한겁니다..또 분리된 포트는 허브에서 램프로 표시되기때문에 바로 어떤 피시지 알게되어 조치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이 기능을 Auto Partition 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요즘은 더미 허브에서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이제 여러분은 허브를 구매하실때..." 이 허브 오토 파티셔닝 기능이 있나요.?? " 라든지 "이 허브 인텔리젼트 허븐가요..?" 라는 질문을 해 볼수 있을겁니다... 또한 세미 더미허브란 일단 더미 허브인데 인텔리 젼트 허브와 연결하면 자기도 인텔리젼트 허브가 되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혼자있을때는 더미 허브 그리고 인텔리젼트 허브랑 같이 있으면 인텔리젼트 허브가 되는 허브를 말하는거죠.. 이 담에는 허브얘기 하나만 더하고..인제 스위치로 넘어가자구요.,.

안녕... 

<제32호> 진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 

세상을 살면서 가끔..아주가끔은..제가 하고있는일에..후회를 해본적이 있습니다...흔하게 하는말로 우리는 "갑"과 '을"중에 항상 "을" 이었습니다..즉..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아닌 항상 제공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항상 고객을 생각해야하고, 항상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하고..고객이 부르면..언제나.그날이 내게 있어 정말 중요한 날이라도..가야했습니다..그게 싫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나도..큰소리치면서..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었던거죠..하지만 후회는 않습니다..무언가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건 행복한 거니까요..그걸 가졌다는것 만으로도 행복합니다..늘 바쁘게..반복되던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독립의 길을 걷고있는지금도..아직도 무언가 줄 수 있는게 있다는게 행복하기만 합니다.. 

<제33호> 허브이야기 끝과 스위치의 시작.... 

전에..허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아무리 빠른속도를 쓴다고 하더라도..어느 한순간에는 한 녀석만이 데이타를 보낼수 있다는거였죠..즉 허브에 연결된 한 피시에서 발생하는 콜류젼이 다른 피시들에도 영향을 주는 콜류젼 도메인(영역)이 그 허브에 연결된 모든 피시들이다 이겁니다..그래서 우린 콜류젼 도메인이 너무 커지는 상황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아시겠지만 콜류젼 도메인이 너무커지게되면..콜류젼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시가 너무 많아지고..또..통신의 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요...이러한 문제..즉 콜류젼 도메인을..작게 나누기 위해서..나온.장비가..바로 스위치 입니다..어디서는 스위칭 허브라고도 하는데..뒤에 허브라는말이 사람들로하여금..조금 헤깔리게 하죠..이게 허븐지..스위친지 암튼 스위치란 말이 들어가면..일단 스위치라고 생각하심 될겁니다..스위치는..예를 들어..1번 포트에 연결된 피시가 2번 포트에 연결된 피시와 데이타를 주고받는 동안에도..3번 포트에 연결된 피시와 4번 포트에 연결된피시가 서로 데이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장비 입니다..즉..1,2번 사이에서 통신이 일어나면..나머지는 기달려야하는 허브와는 달리 다른녀석들도..동시에 통신이 가능한거죠..이게 스위치와 허브의 가장 큰 차이 입니다...그래서..우린 스위치의 경우 각각에 연결된 피시가..독자적으로 (dedicate..맞나?) 10Mbps 또는 100Mbps의 속도를 갖는다고 이야기 합니다..물론 가격도 비싸겠죠..? 허브보단..요즘은 피시방에서도..스위치를 쓰는곳이 많더군요..아무래도..속도가 빠르겠죠..암튼 오늘의 결론..!허브보담은 스위치가 좋은데..그건..콜류젼도메인을 작게 나누어주기 때문이다...머 이정도..안녕.. 

<제34호> 스타크래프트를 게임방에서 해보신분이라면.... 

스타크래프트..(이하.스타로 생략)를 겜방에서 해보신분이라면..누구나..베틀렛에 들어갈때는 TCP/IP로 접속하고 또..겜방내부에서 같이 할때는 IPX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실겁니다..왜 그럴까요.?? IPX는 또 멀까요..?? IPX로는 베틀렛에 못들어갈까요..?? IPX 역시 프로토콜중의 하나입니다..즉 컴이 통신하기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죠..IPX(Internetwork Packet eXchange)란 프로토콜은 원래 노벨의 네트웨어라는 파일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몇년전까지만해도..파일서버하면..모두 노벨 파일서버인적이 있었습니다..근데.요즘은 Windows NT가 그 시장을 많이 잠식했죠..하지만..아직도..노벨파일서버는..많은 곳에서 사용되고있고..또..노벨의 IPX는 이렇게 게임에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IPX 프로토콜 과 TCP/IP를 비교해보자면..랜 구간에서는 IPX의 성능이 좀더 좋다고 하고, WAN구간..즉 외부로의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IPX가 TCP/IP에 비해 느리다고 합니다..제 경험으로도..IPX가 WAN 구간에서의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게 사실이죠.. 따라서 IPX의 성능을 제대로 낼수있는 LAN구간, 즉 내부 게임시에는 IPX를 사용하지만..외부와의 접속, 즉 베틀렛으로의 연결에는 TCP/IP를 사용한다는겁니다..외부와의 게임시 TCP/IP를 쓰는 또다른 이유는 베틀렛 서버가 TCP/IP만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인테넷에 공용되는 프로토콜이 TCP/IP이기때문에..IPX를 가지고 인터넷을 여행할수 없는 거지요..이해가 되세요..?? 요즘은 그 관심이 많이 사라진 IPX가 게임에서는 등장하고 있다는게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안녕.. 

<제35호> 11.아주 쪼그만 네트워크의 구성..세번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허브의 한계는 바로 스위치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스위치는 허브의 문제인 콜류젼 문제를 해결했고.따라서 동시에 여러대의 피시가 통신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많은 성능향상을 가져왔습니다..그러나..무조건 스위치가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스위치는 허브보다 생각이 많은 녀석입니다..일단 데이타가 스위치로 들어오면..그 데이타를 분석합니다..(이런일을 허브는 하지않죠..) 물론 데이타를 분석하기 때문에..에러의 복구라든지..필요없는 데이타의 전송을 하진 않는등 장점도 많지만 결정적으로..허브에 비해 전송하는 속도는 떨어진다는 거죠...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네 만약 스위치의 1번과 2번 사이의 통신과 허브의 1번과 2번 사이의 통신을 비교해본다면..(물론 다른 녀석들이 않붙어 있는상태..즉 콜류젼이 없다고 가정했을때..)허브의 통신속도가 더 빠르다는겁니다..따라서..스위치가 좋다고 무조건 스위치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값도 비싸거든요..중요한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콜류젼 도메인의 크기를 적절한 규모로 유지하는겁니다..따라서 허브대신 스위치를 쓰는것보단..스위치 한대에 허브 몇대를 연결해서 쓰는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허브끼리 서로 연결할 경우에는 콜류젼도메인이..계속 커지지만..허브를 각각 스위치 포트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한 허브의 포트수가 콜류젼 도메인의 크기가 되니까요..이해 가시죠..? 오늘의 결론..은..스위치가 좋다고..무조건 쓰면..돈 낭비..그리고.효과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언제가 적당한게 젤 좋은거죠...아셨죠..?오늘 공부 끝...!!! 

<제36호> 스위치 이야기...조금만 더... 

안녕하세요..요즘 날씨..무척 덥죠..? 덥다고 너무 짜증만 내지마시고..겨울 한번생각해보세요..너무추워서 발이 꽁꽁얼고 귀가 시려워 떨어져 나갈것 같은 추위..어디 따듯한 아랫목 없나..기웃거리던..겨울...그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어때요..조금..시원하세요..?? 안그렇다구요..?? 헤헤죄송.그럼 오늘은 스위치 얘기 더 해볼까요.?? 스위치나 허브나 마찬가지지만..보통 우린..스테커블(Stackable)형과 단독(Standalone)형으로 구분합니다. 스테커블형은 말 그대로 스위치를 쌓아놓을수 있도록하는거고요... 단독형은 단독으로 사용할때 쓰는건데.그럼.단독형 사서 쌓아놓으면..법적으로 하자있냐구요?? 하하..아닙니다..단독형도 쌓아두셔도 되요..하지만..여기서..스테커블의 가장큰 차이는 스테커블의 경우 다른 스위치와의 연결이 훨씬 효율적으로설계되었다는겁니다.즉 스테커블끼리 연결하면..백플레인(전에 설명드렸죠..? 게시판 참고하세요)이 훨씬 빨라지고 연결된 스위치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스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등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즉 혼자 있는거보다..여러개가 연결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게 바로 스테커블 형의 특징이죠..하지만 단독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있지않죠..그렇다고 너무걱정은 마세요..단독형도 서로 연결이 안돼는건 아니니까요..다만 단독형은 추후 확장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기때문에..그런 기능이 없다는것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허브나 스위치를 구매하실때는 그 허브나 스위치가 단독형인지 아니면 스텍형인지를 물어 보실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대의 허브나 스위치를 쓰는경우는 스텍형을, 작은 규모의 경우는 단독형을 사시면 된다 이겁니다..이해가시죠.?? 안녕... 

<제37호> 12.아주쪼그만 네트워크 ...그림으로..그렸어요 

아래 그림이 보이세요..?? 또..느리다고 한 소리 듣겠군요..가능하면..안올릴려고 하는데..어쩔수 없이 그림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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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드렸던...허브와..스위치가 보이시죠.?? 그림에서 서버는 우리가 내부에서 그냥.사용하는 서버라고 생각하심되요..서버의 경우 사용자들의 Access가 많은만큼...스위치에 연결하는게 좋은 방안이죠..또..라우터역시..인터넷을 나가는 모든 피시가 Access하므로..스위치에 연결하시는게 좋습니다..나머지..자주 Access하는 장비들은 스위치에 붙이세요..그리고 허브를 스위치에 연결하는거죠...피시들은 허브에 연결하면되구요..아래의 경우 하나의 허브에서 연결된 녀석끼리가 콜류젼 도메인이 되는겁니다.대충 이해가 가세요..?? 라우터는 아직 공부안했으니까..그냥..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구요..그럼 즐거운 오후 되세요.. 참..!! 질문있으시면..하시구요... 없다구요.??헤헤..안녕.. 

<제38호> 이진수 이야기 두번째..... 

안녕하세요..오늘은 쉬어가는 코너...이진수에 대해서 잠깐 더 알아볼까요..??제가 이진수를 자꾸..강조하는건 TCP/IP때문이예요..TCP/IP를 이해하려면..이진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물론 네트워크에 입문하는..분들이나 전공이 아니신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자꾸하시다보면..눈에 익으실거예요..결코 어려운 건 아니니까..계속한번 연습해보세요..아래 그림에..보시면..십진수의 이진수변환과 이진수의 십진수 변환이 있으니까..한번해보세요..먼저 십진수의 이진수 변환에서 십진수를 2로 나누어보세요..그럼 몫과 나머지가 나오는데 몫은 바로 밑에, 나머지는 옆에 쓰는거죠..그와같은 과정을 반복해보세요..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가게 되구요..다 나눈다음..나머지를 역방향으로 계속 쓰시면..그게 이진수가 되는거죠..이해가시죠..??이진수의 십진수 변환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해보시고..이해안가시면..질문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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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네트워크가 느려서...??? 스타가 잘안돼요..!! 

가끔..듣는 소리입니다..요즘은 겜방에서..이런소릴많이 듣죠...네트워크가 느려서..겜이 느리다고...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도 게임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경우는... 베틀넷이란 서버에 접속을 하게되는데...

아시는대로 베틀넷 서버는 여러대가 있습니다..어떤 서버로 접속되는가에 따라서 게임이 느릴수도 빠를수도 있다는겁니다..왜냐면...서버에 접속된 사용자 수와 서버자체의 성능이..전부 다르기때문입니다..따라서 게임방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베틀넷 서버가 성능이 떨어지는것과 접속되면..겜은 자동으로 느려진다는거죠...하지만..사용자들은..그저..네트워크가 느리다고..하죠..아시죠.? 요즘은..어떤 베틀넷 서버가 빠른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자나요..그건 어떻게 만든걸까요..??ICMP 프로토콜중에 있는 Ping 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Ping 을하게되면..source 에서 echo request 페킷을 target 쪽으로 보내게 되구요..Target에서는 echo 에 대한 reply를 보내게 되죠..무슨말인고하니..우리가..우리피시에서 "야호"라고 외치고나서..각 베틀넷 서버들의 메아리를 들어보는겁니다..그 메아리가 가장먼저 들리는게 가장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는거죠..그시간을 응답시간(Response Time)이라고 합니다.

베틀넷 서버하나 찾아내는데도..ping 이란게 사용된다니...정말 어려운 세상이죠..?? 암튼 오늘의 결론..!! 어떤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이 잘 안돼거나, 속도가 느린 이유는 단지 전용선의 속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Target 서버 즉 목적지의 서버의 성능이나 목적지 서버의 인터넷 접속속도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안녕.. 

<제40호> 늘 IP주소 배정으로 골치가 아프더니.... 

네트워크 관리자라면.. IP주소 배정은 보통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한두대도 아니고..수백대의 피시에 일일이 IP주소를 배정해야하는데.. 게다가 피시라도 포멧하거나..부서 이전이라도 있는날에는...골치아픈 사람은 네트워크 관리자죠..안쓰는 IP주소찾아서..배정해야 하고 또..쓰던 주소 다시 찾아와야하고...안당해보신분은 모를겁니다..TCP/IP의 가장큰 특징..은 바로 IP주소가 서로 같으면 안된다는거 아닙니까..근데 사용자들은 잘 모르죠..자신의 IP주소가 먼지도.. 그리고 모르면 무조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물어보니..그래서..네트워크 관리자는 커다란..배정표를 항상 들고..다니는거죠..이런 문제를 좀더 쉽게 풀어볼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나온게..바로 DHCP라는 겁니다..그게 머냐면.. IP주소를 자동으로 배치해주는거죠..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맞나.??)는 DHCP서버로 동작하는녀석이 사용하는 모든 IP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에게 IP주소를 달라고 하는 피시에게 자동으로 분배를 해주죠..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따로 IP주소를 배정해줄 필요도 없고 또..사용자들도 자신의 IP주소를 몰라도 되겠죠..? 게다가 부서이전에도 IP주소를 따로 바꿀 필요도 없으니...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이런 DHCP 서버기능은 Windows NT나 Novell Netware 에 기본으로 포함이 되있거든요..따라서 그냥..구성만 하심되요...한번 해보시면..아마 그 편한함에 놀라실겁니다..참..피시에는 IP주소를 안주고요.."자동으로 IP주소 지정"을 선택해주심 됩니다..안녕... 

<제41호> 라우터의 소개...첫인사... 

네트워크를 하는사람에게 있어..가장큰 기술은..바로 라우터에 관한 기술입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또한 가장 넓은 부분이기도..하구요...저역시도 라우터부분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일단 라우터는 시스코 라우터를 위주로 진행할까 합니다..시스코 라우터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또..모든 라우터가 시스코 라우터와는 거의 호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담 시간부터는 라우터가 왜 필요한가에서부터..진행 해볼까합니다..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제42호> 라우터가 필요한 이유...첫번째... 

허브에다..스위치같이 좋은 장비가 있는데..왜..?? 또..라우터란 장비가 필요한 걸까요..?? 일부러 복잡하게 하려는것도 아니고..정말..귀찮으시죠.?? 라우터없이는 안될까요..?? 한때는 라우터없이 아주 빠른 스위치만으로..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어떨까하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하지만..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걸리게되죠...그게 바로 스위치로는 풀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Broadcast 라는 문제입니다.. 이 브로드케스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더넷에서의 통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네트워크 상에서 한 녀석이 다른녀석과 통신을 하는경우는 목적지의 주소를 데이터와 같이 묶어서 네트워크상에 뿌려줍니다..즉..이게바로 브로드케스트라는겁니다..그 목적지가 자신이 아니라고하더라도..이 데이타는 그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피시와 장비들에 전달되는거죠...이 데이타를 받은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비들은 그 목적지주소를 보게 됩니다..그리고 그주소가 자신의 주소가 아니라면..그 데이타를 버리는거죠..따라서 한 녀석이 네트워크에서 데이타를 보내게되면.. 그 네트워크상의 모든 녀석들은 보낸 데이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겁니다..그 목적지가 자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이게 무슨 문제냐구요..??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네 ..맞습니다..하지만..이런 작업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듭니다..즉 모든 피시나 장비들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거죠..이렇게 한녀석이 데이타를 보낼때마다..영향을 받는 구역을 브로드 케스트 도메인 (Broadcast Domain)이라고 합니다..이런 브로드케스트 도메인은 프로토콜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너무 많은 피시가 한 브로드케스트 도메인에 있게되면..통신의 성능저하를 가져오게되는거죠..따라서..TCP/IP의 경우 250 정도를 적정 규모로 생각합니다..근데 이런 브로드케스트 도메인은 라우터로만..나누어줄수 있다는거죠..따라서 브로드 케스트 도메인을 나눠주기위해서는 라우터가 꼭 필요한겁니다..물론 요즘 스위치가 그런기능을 하는경우도 있지만..역시 내부를 들여다보면..그건 스위치에 라우터를 붙여놓은거라고 봐야 되는거죠..조금 어려웠나요..?? 암튼 담에 계속하기로..하고..오늘은 이만.. 참!! 제가 앞으로 며칠간은 칼럼을 못쓸것같아요..휴가거든요...한 오일정도 될것같은데..그동안 복습많이 하세요..그럼 갔다와서 뵈요...안녕.. 

<제43호> 내 피시가 인터넷에 접속되기 까지.... 

안녕하세요..휴가기간이지만..그래도 여러분 생각에 근처 겜방에 나왔습니다..괜히 머리 아프게 해드리는것 같아 죄송하지만..그래도..너무 오래 쉬는것같아서...헤헤..오늘은 간단히..하죠..휴가기간이니까..이런걸 한번 상상해보죠..내 피시가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피시와 통신을 하려고 한다.이때..내 피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맨 첫번째로..내 피시는 전에 배운것처럼..네트워크상에..브로드 케스트를 합니다..목적지 주소와 데이타를 묶어서요...근데..네트워크 상에서 그 주소를 가진 녀석이 있을까요..??무슨 말인고하니....예를 들어 내가 지금 겜방에 있는데..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녀석은 미국어느동네에 있는 서버예요..그래서 내 피시가 겜방 네트워크상(로컬 네트워크)에 브로드 케스트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녀석(미국에있는 서버)를 찾을 수 가 있을까요..??물론 없겠죠...그래서 일차 실패를 한거예요..그럼 그 피시는 어디가서 그녀석의 주소를 물어볼까요.?? 그게 바로 기본 게이트웨이(Default Gateway)라는녀석에게 물어보는거예요...그럼 기본 게이트웨이란 어떤 녀석일까요...?? 네..바로 라우터예요..정확하게 말하면..라우터의 이더넷 IP주소가 되는거죠..즉 현재 내가있는 네트워크상에 없는 녀석을 찾을때..모든 피시들은 언제나 기본 게이트웨이란 녀석에게 달려 가는데..그녀석이 바로 라우터란 거죠...그래서 라우터를 경로배정기라고 부르는거죠..자!! 그렇담 문제..내부(하나의 네트워크상)서 서로서로 통신하는데는 라우터가 필요할까요..??답은 필요없다예요..예를들어 겜방에서 IPX로 겜하는경우는 라우터가 꺼져있어도 할 수 있다는거죠..즉 라우터는 내가 있는 네트워크 말고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경우에 필요한 녀석이다...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 입니다..쉽죠..??? 자..전 그럼 다시 놀러 갈꼐요...안녕.. 

<제44호> 신고합니다..!! 휴가끝..라우터 시작... 

안녕하세요..휴가갔다오니 날씨가 시원해져있네요..잘 놀았냐구요..?? 네..집안에서..이리구르고 저리구르고 했습니다..전에 말씀드린 라우터에 대해서..다시한번 정리해보죠..라우터란 녀석은 일단..내가 현재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할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녀석입니다..(아시죠..?)단지 내가 집밖으로 나갈때만 필요한 녀석이죠..집 밖의 상황은 내가 모르니까..물어봐야 할거아닙니까...그걸 대답해주는 역할을 하는게 바로 라우터죠..근데 피시의 세팅을 보시면..라우터 주소 적는란이 없어요..그냥..게이트 웨이 적는란 밖에는 없다는거죠..거기서 나오는 게이트웨이가 바로 라우터의 주소를 적는겁니다..좀..헤깔리시죠..??나중에 또..게이트웨이란장비가 나오는데..그 게이트웨이는 이것과 또 다른겁니다..암튼 여기선..피시에쓰는(제어판->네트워크->tcp/ip)에서 나오는 게이트웨이는 지금 내가있는 네트워크에 붙어있는 라우터의 주소다 이렇게 아심됩니다...만약 이 주소 없거나..틀리게 쓰면..외부로 나가는건 불가능하다는겁니다...근데..만약..전화접속으로 사용하시는경우는 ISP업체에서 자동으로 부여하기땜에 걱정않아셔도 되구요..이해 가시죠..??그럼 담시간엔..정말..라우터를 하나하나 분석해보자구요.. 

<제45호> 라우터가 필요한 이유...그림으로..볼까요..?? 

아래 그림은 Broadcast가 피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본겁니다...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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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케스트는 이더넷의 한 네트워크 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과도한 브로드 케스트는 네트워크 뿐아니라 피시자체의 성능도 떨어트린다는거죠..그림에서도 보이지만..피시의 CPU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피시로 하여금 다른일을 하는데..방해를 한다는거죠... 물론 인터럽트란게..어차피 피시에서는 발생하는거니까..큰 영향을 주는건 아니지만..자주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좋을게 없겠죠..??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브로드케스트 영역(즉 한 녀석이 브로드 케스트 했을때..영향을 받는 지역)이 너무 커지면 안된다는 겁니다.근데..이런 브로드케스트 영역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라우터라는거죠...물론 라우터는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이런 브로드 케스트를 나누어준다는 일때문에..스위치나..허브만으로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다는겁니다..이해 가시죠..??모르시면..질문 하시구요...안녕... 

<제46호> 라우터를 만지는 사람들이...자주쓰는말들... 

안녕하세요..?요즘은..새벽에..좀..선선하더군요..시계를 잘못맞춰놔서..넘 일찍일어났어요..그래서..다시..잤는데..이번엔...늦잠..오늘은..라우터에서..자주 나오는..말들..몇가지의..의미를 알아볼까요..일단.."인터페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란..라우터에..나와있는 접속가능한 포트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Cisco 2501 이란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는 1 Ethernet과 2 Serial...이라고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ethernet 과 serial..은 이따 설명드리께요...암튼..이 라우터는 3개의 접속포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3군데와 붙일수 있다는거죠.. 그럼 또.."Ethernet"이니 "Serial"이니 하는말은 멀까요..? Ethernet은 많이 들어보셨죠..? Ethernet은 내부네트워크와 접속시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입니다..즉 내부의 허브나 스위치등과 연결이 되는거죠..인터페이스 Type은 TP나 AUI 방식이 있구요..TP는 10BaseT방식이구요..AUI는 15핀으로된 방식이예요..(cisco 2501은 이더넷 인터페이스방식이 AUI죠)Serial은 WAN과의 접속을 위한거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즉 DSU와의 접속을 위한거죠..물론 FDSU,CSU등과의 연결도 마찬가지구요..즉 외부로의 연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포트가 바로 Serial 포트 입니다. 간혹 WAN포트라고도 불리지요.또한 Serial 포트가 있는경우에는 serial 포트와 DSU, FDSU, CSU등과 연결하기위한 케이블이 하나 필요한데..이케이블이 바로 V.35 케이블입니다. 라우터를 구매하실때는 이 케이블까지 구매 하셔야겠죠.? 이 케이블이 없으면..라우터와 DSU와의 연결이 불가능하니까요..참..,DSU는 아시죠..? 그냥..모뎀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요..속도나 방식에 따라 DSU, FDSU, CSU등으로 불리는데..모양은 다 비슷해요..옛날 저 중학교 다닐때 들고다니던 납작한 도시락 모양이구요..색깔은 흰색이나 회색, 검정색이구요..불이 들어오는 구멍이 여러개 있어서 깜빢 깜빢 거리죠.. 이 장비의 한쪽은 전용선에 연결되구요... 다른 한쪽은 라우터에 연결되는거예요..혹시 주위에 라우터나 DSU가 있음 직접가서 확인해보세요..암튼 오늘 배운것들..인터페이스는 ...라우터의 접속 포트..Ethernet포트는 내부접속을 위한 포트...Serial포트는 외부 접속을 휘한 포트....아셨죠..??안녕.. 

<제47호> 라우터에서의 IP주소 이해....첫번째.. 

안녕하세요..라우터가 물론 IP의 라우팅만을 담당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IPX(노벨파일서버), Apple Talk(메킨토시)등...많은 프로토콜들의 라우팅을 하는데...요즘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주로 관심이 IP라우팅에 쏠리고 있는거죠..따라서 만약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IP라우팅말고도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거죠..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IP와의 관계만을 알아보도록 하죠..일단 상황을 가정해야겠죠..? 예를들어 우리가 조그만 네트워클 꾸민다고 가정하죠..약 50대정도의 피시 그리고 그피시들이 전용선을 통해 인터넷을 쓴다고 했을때...전에 허브와 스위치에 대해서는 알아봤구요..이번엔..우리가 라우터를 알아볼 차례니까...라우터에 IP주소를 배정하는 규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위와같은 가정에서 우리가 라우터에 부여해야 하는 IP주소는 두개가 됩니다..하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부여할 것하고 또하나는 Serial에 부여할 IP주소입니다. 이더넷용 IP주소는 우리가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여받은 IP주소중 하나를 배정해야 합니다..이유는 아시죠..? 즉 라우터의 이더넷쪽은 내부네트워크에 접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내부피시용으로 부여받은 주소가 203.120.150.1~ 203.120.150.255 까지라면..라우터의 주소는 그중하나, 이런때는 보통 맨 앞의 번호를 씁니다(젤 중요하니까...) 그래서 라우터의 이더넷 주소는 203.120.150.1 이부여되는거죠...이때주의할점 !! 이렇게 라우터에 부여한 주소는 또다시 피시에 부여하면 안되겠죠..??만약에 라우터에 부여한 주소를 피시에 또 써서 두 IP주소가 충돌이 발생하는경우는 라우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Serial 에는 어떤 주소를 부여해야 할까요..?? 그건..우리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라우터가 접속하는 상대편(ISP업체)라우터와 맞춰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리내부용 IP주소와는 다른 네트워크가 되겠구요... 상대편 라우터의 Serial 과는 같은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볼까요..? 상대편라우터의 Serial 이 

203.150.150.5 에 서브네트 마스크가 255.255.255.252 라면..우리 라우터의 Serial 은 

203.150.150.6 에 서브네트마스크는 255.255.255.252가 되는겁니다.이해 가세요..?? 이번에 이해안가셔도..너무 걱정마세요..담에 또..자세히 설명할꺼니까요...암튼 오늘의 결론...라우터에 배정해야 하는 IP주소는 두갠데...하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용..또하나는 Serial 인터페이스용이다..이더넷용은 우리가 부여받은번호 중에 하나를 쓰는거고, Serial은 우리가 접속하는 ISP업체에 따라 달라지니까..인터넷 제공업체에 문의해서 써야 된다...머..이정도 입니다...자 그럼 주말 잘보내세요..안녕.. 

<제48호> 스위치가 좋아요..??허브가 좋아요..?? 

간혹 듣는 질문입니다..답은 멀까요..??비싼게 좋다.? 그래서..스위치..??물론 스위치의 기능은 전에 설명드린대로..허브에 비해서 우수합니다..예를들어 허브는 처리할 수 없는 콜류젼 문제라든지..또는 에러처리 능력등...하지만..허브는 허브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스위치보다 싸다는게 가장큰 장점이구요..또..데이타 처리속도가 일반적으로 스위치에 비해 빠릅니다..그럴수 밖에 없는게 ..들어온 데이타에게 별로 해줄일이 없거든요.. 들어오는대로 그냥..보내기만 하면되니까...물론 그 속도 차이라는게...아주작은 차이이고 또..스위치들이 속도향상을위해..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스위치를 쓴다고 느려지는건 아니지만...암튼..일반적으론 그렇다는겁니다. 따라서..좋다고 무조건 스위치만..쓰는건 아무래도 낭비겠죠.? 또하나  스위치를 쓰느냐..허브를 쓰느냐는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데이타들이 돌아다니는가도 알아야합니다..예를들어 채팅이나..메일정도 쓰는 피시들을 스위치에 붙이는건 아무래도 낭비겠죠..?? 따라서 상황에따라서 허브와 스위치를 적당히..골라쓰는게 중요합니다...이해가시죠..?? 그럼 안녕.... 

<제49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알아야..할것들...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네트워크만..알면될까요.?? 물론..네트워크부분을 젤 많이 알아야겠죠..하지만..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만나는 고객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죠..예를들어 컴퓨터에 대한 지식..그리고..인터넷에 관한 것들...또..새로운..기술에 대한 동향들...역시..독불장군은 어디서도 통하지 않죠..여러분이 네트워클 공부하신다고 그 부분만 하심 안될겁니다..어차피 네트워크는 컴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거니까..피시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구요..각종 서버에 대한 공부도 해두셔야 한다는겁니다...UNIX나 IBM 메인프레임등에..대한 기술역시..필요한거죠...그럼 궁금하시겠죠.?? 전 다 아느냐구요.??? 하하...저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로 노력중이죠..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즐거운 한주 되세요.. 

<제50호> 인터넷 전용선의 속도에는...?? 
요즘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회선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이..꼭 전용선만 있는건 아닙니다..예를들어 전화선으로도...인터넷을 쓸수 있고..또..ISDN 도 있고...또..하나로 통신..거기다가 요즘은 ADSL도 있고 또..두류넷도 있고..암튼 많거든요...근데..다른건..나중에 차차 알아보고 오늘은...전용선을 한번 알아보죠..전용선은 우리 네트워크하고...ISP업체간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심 되요...ISP 업체도 여러가지가 있죠..코넷, 보라넷,엘림네트,에유넷..등등...따라서 인터넷 전용선을 개설하기 전에는 먼저 ISP업체를 선정해야 해요...인터넷의 접속속도야..물론 회선속도에 따라 많이 좌우되긴하지만...그래도..ISP업체의 선정도 중요하거든요..왜냐면..ISP업체가 얼마의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하는가와 또..그 ISP업체의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등을 고려 하셔야할겁니다..물론 가격도...그런것들이 선정되고나면..회선속도를 결정해야겠죠.? 주로 사용하는 회선속도에는...56K,128K,256K,512K,T1,E1, T3 정도가 있습니다.요즘은 모뎀도 56K가 있죠..56K란정확히..일초에..56000bit를 전송할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56000비트는 어느정도 일까요..? 8bit가 1 Byte이고 한글 하나가 보통 2Byte라고 했을때...일초에 약..3500글자정도 되나요..? 그정도라고 생각하심 되요...물론 이 속도가 다 뜨는경우는 거의 없죠... 신청한 속도의 약..60%정도가 뜨면..그냥..저냥..쓸수 있는거라고 보심 될거예요. 참..그리고..T1회선의 속도는 1.544Mbps거든요...그니까.. 512K 의 약 3배정도 속도예요...E1은 2.048Mbps이구요....T3는 45Mbps 예요..정말 빠르겠죠..?? 우리가 보통쓰는 허브가 10Mbps니까..4.5배나 되는거죠..어떤 겜방에가니까..광고판에는 T1이라고 써놓고..물어보면...512K라고 하면서..T1.이 512K라고 끝까지 우기더군요...T1이 어떤 속도가 나오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안녕.. 

<제51호> 오늘 부턴...IP주소에 대해서..자세히..알아보죠.. 

안녕하세요..오늘부턴..IP Address 에 대해서..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IP주소가 그리 어려운건 아닌데도..보통 많은 사람들이 IP주소에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진수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십습니다..근데..여러분들은 그동안 이진수 공부를 많이 하셨을테니까...쉽게 이해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네트워크를 계속 하실 분이라면..꼭 이해 하셔야 하고 또..응용할 줄 도 아셔야 하니까..제가 말씀드리는것 전부를 다 이해 하셔야..할겁니다. 전에..8월 6일 김성진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 하시면..더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자..그럼..담 칼럼부턴..연습장 준비하시구요.. 눈 크게 뜨셔야..해요...좀 있다 만나요... 

<제52호> IP주소 이야기..하나 

원래..IP주소를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많이 보편화 될거란 생각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요즘은 공인 IP주소 따내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그건 공인 IP주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IP주소는 이진수 32 자리로 되어있습니다..즉..

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 에서
1111 1111.1111 1111.1111 1111.1111 1111 까지입니다. 왜 중간중간에..점을 찍었냐구요..? 그건 약속입니다..또..중간에 점을 찍으니까.구분하기도 좋구요..그래서..8자리 마다 하나씩 점을 찍기로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IP주소가 중간중간에 점을 찍게 되는거죠..예를들어 203.240.120.1 이라고중간에 점을 찍자나요... 이 중간에 있는 점은 꼭 찍어주셔야하고..주의사항은 맨 마지막에는 점을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보통 우리가 쓰는 IP주소는 대부분이 이진수를 다시 십진수로 변환해서 쓰는거거든요..하지만 컴이 이해하는 IP주소는 모두 이진수로된 주소라고 생각하심 됩니다...이진수 8자리마다..점을 찍기때문에..이들 8 개를 "옥테트"라고 부릅니다. 왜..있자나요..도레미파솔라시도 

여덟개의 음을 한 "옥타브"라고 하자나요..아마 8을 나타내는게 옥테트 머 그런 걸 겁니다...그래서 IP주소는 총 4개의 옥테트로 나누어 지는거죠.. 자...그럼 오늘의 결론.. IP주소는 원래 이진수 32 자리로 되어있다...각 8자리 즉 옥테트 사이에는 점을 찍는다..그런데..우리가 보통 쓰는 IP주소는 이진수를 다시 십진수로 만들어서 쓰는거다...머 이정도 입니다..쉽죠..?? 오늘 공부 끝..!! 

<제53호> IP주소 이야기..두번째... 

어제 알아본것처럼 IP주소는 32자리 2진수로 구성되어있습니다..그럼 오늘은 먼저 "네트워크 부분(Network Part)"과 "호스트 부분(Host Part)"이란말이 무언지를 알아보죠..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란 하나의 브로드케스트 영역(Broadcast Domain)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더 어렵다구요..?? 헤헤..먼 말인고하면..하나의 피시가 데이타를 뿌렸을때..그 데이타를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받을수 있는 영역이란겁니다..예를들어볼까요...? A라는 게임방에서 한 피시가 데이타를 그 게임방안에있는 다른 피시에게 전송한다면...그 데이타는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이 가능합니다..왜냐하면..두 피시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A라는 게임방에 있는 피시가 인터넷상의 어떤 피시(예를들면 외국에 있는 피시나 서버)에게 데이타를 보낸다면 그건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는 전달이 불가능합니다..왜냐면..두 피시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전에도 말씀드렸지만..라우터가 브로드케스트 영역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로 말씀드렸죠..? 따라서 한 브로드케스트영역안에 있는 두 피시는 라우터없이도 통신이 가능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라우터를 꼭 거쳐야 한다는겁니다..이야기가 길어졌네요...암튼 한 네트워크란 용어의 정의는 하나의 브로드 케스트 영역이란 말이고 동시에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도 통신이 가능한 영역이란 뜻이 됩니다..그럼 호스트란 말은 멀까요..? 말그대로..주인이 아니고..그냥..각각의 피시또는 장비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설명드리는거는 IP주소가 보기에는 그냥..점 3개로 나누어진 4자리 숫자같지만..사실은 IP주소 자체는 네트워크 부분(Network Part)와 호스트부분(Host Part)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떤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부분은 모두 같아야 되고 호스트부분은 모두 달라야 정상적인 통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예를들어볼까요..??

한 사무실에서 50대의 피시가 한 라우터를 통해 붙어있다면..이 피시들은 모두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다고 말합니다..(기억나시죠..? 같은 브로드 케스트영역입니다) 따라서 이피시들의 IP주소중에서 네트워크 부분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그래야..라우터를 거치지않고 서로 통신이 가능한겁니다..하지만..호스트 부분은 서로 모두 달라야합니다..만약 호스트가 같게되면..두 피시는 서로 IP주소충돌이 생겨서..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는거죠..구체적으로 예를들어보면..한 피시방에서 쓰는IP주소가 만약..203.240.100.1에서 203.140.100.255 까지 라면...이중에서 203.240.100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입니다..따라서 이 피시방에서 쓰는 모든 IP주소중 이부분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그렇지않으면..통신이 불가능하죠... 또하나 호스트 부분은 맨마지막 자리 (마지막 옥테트)가 됩니다..따라서 1에서 255가 바로 호스트 부분이 되는거죠..인제 아시겠죠..?호스트 부분 1에서 255까지는 모든 피시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암튼 오늘결론...!!

IP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하나의 네트워크란..라우터없이도 통신이 가능한 하나의 브로드케스트 영역이다.. 한 네트워크 상에서 뒤에오는 호스트 부분은 각 피시가 모두 달라야한다..이정도 입니다..안녕.. 

<제54호> 내가 취업을 생각한다면.... 

제목이 이상하죠..??그동안 너무 빡빡한 내용만 있어서 오늘은 조금 쉬어 가는 시간으로...만약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제 경험을 바탕으로..도움을 드릴까해서요...보통 대학 3,4학년이 되면..주로 두세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취업파, 대학원파, 유학파,....등등..그중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멀까요..? 그건 바로..취업입니다..안정된 직장..그리고..월급도..많고..(물론 주로..대졸 초봉만을 따지게 되죠..--이게 맹점 입니다..)암튼..저 역시 그랬었으니까요...하지만..정말..직장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전 그걸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일단..첫직장이 중요하긴 하지만..이젠 더이상 평생직장이란 말은 없습니다..물론 들어가서..열심히 일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러면서도..자신의 경력관리는 철저히 해 나가야한다는겁니다...기회가 되면..외국연수를 갈수도 있는거고..(물론 휴직하고..)또는 대학원을 다닐수도 있는겁니다..직장들어갔다고..무조건 열심히 해서..진급하는게 목표라는 생각은 애당초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 남아 사장까지 하려는 분이면..몰라도요..회사다니면서도..아침에는 외국어 학원도 다니고..저녁엔..학교도 다니고..또..휴일엔..도서관도..가고..그런 사람만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는겁니다..회사 입사하고..한 삼사년되었는데도..아무 곳에서도..스카웃제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그사람은 자신의 경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봐야 할겁니다..회사생활..즉 사회생활하면서..사람을 많이 사귀는것도 중요합니다..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귀어 두시는게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가만히..있어도.여기저기서..스카웃제의가 오고 또..더 높은 보수를 받고..더 좋은 자리로 옮길수가 있는겁니다...진정한 자신의 능력은 자신이 다른곳으로 옮겼을때..받는 보수라고 합니다..제가 머..그렇게 오래 사회생활을 한건 아니지만..선배로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그래서..모두가 탐내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바로 그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시길 빕니다...후후..저도요.. 

<제55호> IP주소이야기..세번째.... 
네...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왜이렇게 IP주소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차피..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필수 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왕하기로 한거니까..꼭..제대로 이해가고 넘어갔으면..좋겠네요..오늘은 그 세 번째..이야기로...우선 지난 줄거리를 알아볼까요..?? IP주소는 32자리 이진수로 구성되어있고...또..이주소는 보통 십진수로 표현되는데..중간에..점 세개를 찍어서..4개의 자리로 표시된다...그리고..IP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호스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네트워크 부분은 한 네트워크 상에서는 모두 같아야되고..호스트 부분은 서로 모두 달라야..된다...여기까지 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해볼까요..?지금까지 이글을 읽어보신 분이라면..그렇다면..어디까지가 네트워크 부분이고..또..어디까지가 호스트 부분인지..궁금하실겁니다...

예를들어..203.240.100.1 이란 IP주소에서 네트워크 부분은 어디까지 일까요..? 또 나머지 호스트 부분은..?여기서 네트워크 부분은 203.240.100까지 입니다..그리고 마지막 자리 즉 1이..호스트 부분입니다..어떻게 아느냐구요..??

그건 약속입니다..그런 약속을 해놓은것이..바로.IP 주소의 Class입니다.아시겠지만..IP주소는 5개의 Class로 구분됩니다..하지만 우선 3개만 아시면 됩니다..나머지 두개는 별로 쓰이지않거든요..IP주소의 Class는 A부터 B,C,D,E로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선 A,B,C만 하죠..) 이렇게 클래스에 따라서..어디까지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호스트 부분인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었을까요..?? 그건..이렇습니다.. 예를들어 아까 설명드렸던..203.240.100.1이란 IP주소를 살펴보죠..이 IP주소에서 한 네트워크, 즉 203.240.100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호스트 수는 몇개 일까요..?? 그건 1부터 254까지 (255는 브로드 케스트 주소라서 안쓰거든요)모두 254개 입니다...따라서 203.240.100네트워크에는 254개의 피시밖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예를들어 우리 사무실 피시가 300대라면..203.240.100네트워크를 가지고는 모든 피시들을 한 네트워크 상에 넣을수 없는 겁니다...따라서..254개보다 많은 호스트를 가질수 있는  IP주소가 필요한거죠...(아니면..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야하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들어 150.150.100.1이란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이 150.150 이구요..호스트 부분이 100.1 입니다..그럼 이 네트워크 상에는 몇개의 호스트가 올수 있을까요..?? 네..정답은 255 x 254개 입니다..약..64,000개 정도가 되니까...정말 많죠..?

즉 150.150.1.1 에서 150.150.255.254까지 입니다..이렇게 클래스를 나누는 이유는 IP주소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담번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그럼 안녕... 

<제59호> ISP업체의 중요성...!! 

요즘 너무 IP주소만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조금 짜증도 나실거고..또 어떤분은..아예 칼럼을 덮어버리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은..잠깐..IP주소 이야기를 접어두고..우리피시가 인터넷에 접속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라고 합니다..그전칼럼에서..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설명드린적있죠..?"내피시가 인터넷에 접속되기까지.."란 제목으로요..아시겠지만...가정에서 모뎀을 사용해서..인터넷에 접속하든...아님..사무실이나..겜방에서..전용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든간에..우리 피시의 데이타가 첨으로 날아가서 도착하는곳은...모두...ISP업체가 됩니다..물론 여기서 국제전화로..미국으로 바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그런분은 아마 없겠죠..?? ISP업체란..말그대로..Internet Service Provider로써 우리 피시가 인터넷을 쓸수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간에서 요금을 받는 업체로보심되구요..예를들어 코넷이나..보라넷..그리고..에유넷...또 나우누리..체널아이..넷츠고..등등이 있습니다..그럼 제가 문제하나 내볼까요..?? 회선속도가 같다고 가정할때..어떤 ISP를 선택하느냐에따라..인터넷에 대한 접속속도가 다를까요..??정답은 서로..다르다 입니다..물론 비슷하긴하지만..정확이 같진 않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 보낸 데이타가 ISP업체를 거쳐 외국망으로 나가는데..이때..각 ISP  업체마다 외국망에 접속하는 속도와 회선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물론 모든 ISP업체가 직접 해외망에 붙는건 아닙니다..KT 망과 DACOM망만이 해외망에 붙어있고 나머지 ISP들은 KT와 DACOM에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그렇다고 나머지 ISP들이 더 느리다는건 아닙니다..) 각 ISP마다 라우터도 가지고있고...또..스위치..그리고 모뎀콜을 받아주는 커뮤니케이션 서버도 가지고있는데..이들의 용량과 구성에 따라 서비스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겁니다..그럼..? 어떤..ISP가 젤 좋냐구요..??그건 저도 모릅니다..헤헤.. 또..안다고 하더라도..말하면..완전 광고가 되겠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인터넷을 사용하는데..(물론 겜방에서 베틀넷을 쓰는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선속도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어떤 전용선 업체를 쓰는가도..고려해보시란 거죠...그건 지금 쓰고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게 젤 좋은 방법일겁니다..항상 쓰고있는 사람이 젤 잘알죠..또 아시는분 있으면..저도좀 알려주세요...헤헤그럼 낼부턴..또..IP주소 얘길 계속할께요..지겹더라도..꼭 들어주세요..안녕.. 

<제60호> IP주소 이야기--네번째.. 

안녕하세요..그럼 오늘은 IP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먼저 지난 줄거리를 잠깐보면..IP주소는 원래 이진수 32자리이고 8자리마다..점을 찍어서 구분을 한다..근데..보통 우린 10진수로 표현한다..그리고 십진수로 표시했을때..점으로 구분되는 4자리는 최하 1에서 최대 255까지 가능하다..IP주소는 A,B,C세개의 클라스로 나누어지는데..클라스를 나누는 이유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부분의 구성을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머 이정도 입니다..혹시 이해 안가는 부분은 그동안의 칼럼을 참고 해주시구요..오늘은 계속해서..전에 말씀드린대로..IP주소는 3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집니다..물론 정확히 말하면 5개정도이지만..나머지 두개는 생략하고 여러분을 A,B,C 3개라고 생각하심 될겁니다..먼저 A클래스의 경우는 네트워크 부분이 작고, 호스트부분이 많습니다..즉 하나의 네트워크에 올수 있는 호스트 수가 많다는겁니다.만약 여러분이 A클래스의 IP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왜냐면..A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부여할 수 있는 공인 IP주소는 약 1,600백만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죠..??따라서 아무에게나 A 클래스를 부여하진 않습니다..그럼 A클래스는 어떤건지 정확히 알아보죠..A클래스의 IP주소는 맨앞자리가 1에서 126 사이입니다. 즉 1.x.x.x 에서 126.x.x.x입니다. 이런한 A클
래스의 경우 네트워크 부분은 맨 한자리가 되고 나머지 세자리가 모두 호스트 부분입니다.따라서 10.1.1.1이란 IP주소에서 네트워크 부분은 10 이고 나머지 1.1.1이 호스트 부분입니다..즉 앞이 10 인 IP주소는 모두 같은 네트워크 인거죠. 이런 클래스A 주소는 한 네트워크에 줄수 있는  호스트 수가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부분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런 IP주소를 자주 부여하면.. 공인 IP주소가 금방 바닥나겠죠..? 말씀드린대로 공인IP주소중 클래스 A는 전부 126개밖에 없으니 아주 희귀한 IP주소죠.. 그럼 클래스 A에 대해서는 이해 가시죠.? 내일은 클래스 B를 알아보죠..궁금하시면..질문 하시구요 

<제61호> IP이야기--다섯번째.. 

오늘은 IP주소의 다섯번째..이야기 입니다..그럼 클래스 A 를 1.x.x.x에서 126.x.x.x로 한 기준은 멀까요..?? 그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준입니다.. 전에 IP주소는 이진수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진수로...0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인 IP주소를 클래스 A라고 정한거예요..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0000 0001.0000 0000 0000.0000 0001부터 (이건 1.0.0.1이겠죠..?) 

0111 1111.1111 1111.1111 1111.1111 1111 (이건 127.255.255.255 죠) 까지가 클래스 A IP주소가 되는겁니다. 즉 맨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맨 앞자리는 꼭 0 가 와야하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거죠..그럼 클래스 A가 왜 1 네트워크에서 부터 127네트워크가 아니고 126까지인가하면..그건 127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되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든요..그래서 클래스 A는 1네트워크에서 126네트워크 까지가 되는거예요..이해가 가세요..?? 더 어렵다구요..? 그건 이진수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일꺼예요..계속 해보심 아마 쉽게 이해 갈거예요..

그런식으로 클래스 B는 맨앞이"10"으로 시작되는 주소를 사용하죠..

즉 1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1(이건 128.0.0.1이죠) 부터1011 1111.1111 1111.1111 1111.1111 1111(이건 191.255.255.255죠) 까지가 클래스 B 가됩니다.클래스 C는 맨앞이 '110'인 주소가 되니까..

11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1(192.0.0.1이죠) 부터 1101 1111.1111 1111.1111 1111.1111 1111

 (223.255.255.255가 되죠)까지가 클래스 C가 되는겁니다..여기까지 읽고 머리가 아프신분 많을겁니다.하지만..여러번 해보심 아마 쉽게 이해가 될겁니다..자꾸 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해 하셨으면 해요..전에 김성진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있는건데..성진님 인제 이해가세요..??암튼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맨앞에 나오는 이진수를 가지고 나누고요..클래스 A는 '0' , 클래스 B는 '10', 클래스 C는 '110'이 맨앞에 온다고 아심 됩니다..하지만 이것도 외우기 싫으시면..클래스 A는 맨앞이 1에서 126까지, 클래스 B는 맨앞이 129 에서 191까지, 그리고 클래스 C는 맨앞이 192에서 223까지 라고 아시면 될겁니다..자 인제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IP주소를 확인해보세요..자신의 주소는 어느 클래스 인지..

아마 대부분이 클래스 C일겁니다..낼은 클래스 B와 클래스 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안녕.. 

<제62호> IP주소 이야기 -- 여섯번째.. 

안녕하세요..인제 클래스 B 와 클래스 C를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여러분이 쓰시는 IP주소는 이 둘중에 하나의 클래스 일겁니다..만약 클래스 A를 쓰시는 분이라면 그건 십중팔구는 공인 주소가 아닌 비공인 주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겁니다.예를들어보죠..

만약 150.100.1.15라는 주소가 있다고 봤을때..이주소는 클래스 B 가 됩니다..클래스 B의 경우 네트워크 부분은 앞에 두자리의 옥테트가 되니까..여기서 네트워크 부분은 150.100 이고 1.15는 호스트 부분이 됩니다.따라서 150.100이라는 네트워크 부분이 동일한 모든 IP주소는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서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다는 말은 동일한 브로드 케스트 도메인 상에 있다는 말이고, 또한 라우터의 하나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과도 일치 합니다..-- 이해 안가시는 분은 전에 쓴 칼럼을 참고 하세요..) 따라서 150.100.1.15 와 150.100.100.100 이란 두 피시 사이의 통신에서는 라우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같은 브로드케스트 도메인 상에 있으니까...이때..150.100.이란 네트워크에서 부여할 수 있는 IP호스트의 주소는 약 65,000개 정도 입니다..어떻게 계산 되는지 아시죠..?즉 150.100.0.1 에서 150.100.255.254까지니까.. 255곱하기 255하면 그정도가 될겁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만약 클래스 B 네트워크 하나를 받았다면 그 네트워크에 줄 수 있는 IP주소는 총 65000 개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정도의 규모면 꽤 큰 네트워크도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겁니다..요즘은 대학교도 클래스 B주소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 대학의 경우 보통 네트워크에 붙는 피시와 서버들의 댓수가 약 5,000 에서 10,000 대 정도 이기 때문에 클래스 B를 부여하면 65000 개중에서 약 55000개 정도의 IP주소를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하죠..하지만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IP주소를 요청하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클래스 B주소를 부여받기도 했었습니다..인제는 클래스 B주소를 받는다는건 하늘에서 별따기가 됐지만요...따라서 대부분 요즘 부여받는 IP주소는 클래스 C입니다. 클래스 C의 경우 앞 3자리의 옥테트가 네트워크 부분이 되고 마지막 하나의 옥테트가 호스트 부분이됩니다. 예를들어 203.240.100.2 와 203.240.100.28과는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고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클래스 C 주소의 경우는 한 네트워크에 줄 수 있는 호스트 수가 최대 254개 입니다(203.240.100.1 에서 203.240.100.254까지) 따라서 호스트의 수가 254개 이상인 경우에는 또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고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때요..이제 클래스 A,B,C에 대해선 좀 이해가 가세요..? 질문있으심 하구요. 안녕.. 

<제63호> 나는 네가 지금 있는곳을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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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 지루한 IP주소이야기만 하니 좀 짜증나시죠..?? 머리도 아프고...게다가 담주부터는 서브넷 마스크 얘길 할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이러다가 독자 다 떨어져 나갈까봐서요..오늘은 주말이고 하니까...좀 쉬운 테마를 선택했습니다..TCP/IP의 유틸리티 중에는 추적기능(TRACE)이 있습니다..이러한 트레이스 역시 TCP/IP상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트레이스는 출발지 피시에서 에코페킷을 목적지쪽으로 보내서 그 페킷이 어디 어디를 거쳐서 목적지 까지 가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여러분도 아시는 Ping의 경우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응답시간만을 확인하는 반면 트레이스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모든 자취를 확인하기때문에..경로를 확인해볼수 있고 또 각각의 응답시간을 확인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느려서 전체적인 응답이 느려지는지 역시 파악이 가능합니다..게다가 대부분의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거쳐가는 장비들의 도메인 네임을 분석하기때문에 상대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랑 채팅을 한다고 가정하죠.. 보통 채팅프로그램에서 상대의 IP주소를 알아볼수 있게 해주는데 이경우 그 주소로 트레이스를 해보면 중간 중간에 거쳐가는 IP주소가 나타납니다.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에 DNS를 거치게 되고 이 DNS을 보면 대충은 어느곳인지 알수 있죠..예를들어 학교 일수도 있고 회사일수도 있고...저도 몇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암튼..오늘의 결론...트레이스란 나부터 상대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고 또 각각의 도착시간을 학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 부터 상대까지 통신의 문제 발생시에 어느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볼수 있다.머 이정도입니다.. 참..위에 그림은 트레이스를 했을때 나타나는 그림입니다..(IP주소는 일부러 안보이게했어요..참고하세요) 

<제64호> 재미로 보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네트워크를 하는 분이라면..MNS에 대한 이야길 많이 들으셨을거고 또 사용해보셨을 겁니다..NMS는 말그대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네트워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종류도 무지 많죠..주로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사용자 피시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피시관리란 피시의 사양 및 사용프로그램관리, 또 사용자 관리등인데..재미있는 기능이 많습니다..물론 피시를 리모트 지역에서 끌수 있구요...(이건 피시방 관리프로그램에도 있는거죠..) 또..사용자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도 볼수 있을 뿐더러..아예 사용자의 모니터를 그대로 볼수도 있고 키보드 제어도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네트워크 관리자는 어떤 사용자가 피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NM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치 그피시 앞에 있는것처럼 그 피시의 모니터을 보고 타이핑을 할수 있는겁니다..이렇게 되니까..문제가 있는 피시까지 뛰어갈 필요가 없겠죠..?하지만 관리자가 맘만 먹는다면..어떤 사람이든 피시에 들어가서 지금 뭘하는지도 볼수 있고 또 필요한 정보도 빼내올수 있겠죠..?어느 기능에나 역기능은 있기 마련이죠..그래서 이기능을 싫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거죠..암튼 네트워크 관리프로그램은 네트워크 관리자로 하여금 한 자리에 앉아서 모든 장비와 네트워크에 접속된 피시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임은 틀림 없습니다..따라서 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장비 있는곳으로, 피시 있는곳으로 뛰어다니던 우리의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이젠 관리 프로그램의 모니터 앞에 앉아서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거죠..참 좋은 세상이죠..? NMS에 대한 자세한건 나중에 또 알아보죠...안녕.. 

<제65호> IP주소 최종 마무리... 

안녕하세요..?좀 늦었죠..?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IP Address에 대한 이해는 TCP/IP를 공부하는데 기본인데..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IP주소이야길 다루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중에 이해하시는 분이 어느정도나 되는지...거기다가 이번주부터는 ...서브네트마스크를 하려고 하는데...(그건 더 복잡하거든요) 잘 이해가 되실지..암튼..보시다가 이해안가시면..바로 질문해주세요..한번 하는거 완벽하게 하고 담에는 똑같은 공부 하지 말자구요...오늘은 IP주소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구요...일단..IP주소는 3가지 클래스로 나뉘어진다...

클래스 A는 한 네트워크가 가질수 있는 호스트 수가 엄청나게 많다..즉..네개의 옥테트 중에서 뒤에오는 3개의 옥테트가 호스트 부분이고. 앞에오는 하나의 옥테트가 네트워크 부분이다.클래스 A는 주소가 1에서 126사이인 경우 즉, 1.x.x.x ~ 126.x.x.x인 주소가 클래스 A이고 x라고 표시된 부분이 호스트 부분이다.

클래스 B의 경우는 128.N.x.x ~ 191.N.x.x 까지 이고, 앞에오는 두자리의 옥테트는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뒤에오는 두자리는 호스트 부분이 된다.이경우 한 네트워크가 가지는 호스트 수는 약 65,000개 정도이다..

클래스 C의 경우는 192.N.N.x ~ 223.N.N.x 까지 이며, 앞에오는 3자리 옥테트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뒤에오는 한자리의 옥테트가 호스트 부분이다.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가질수 있는 호스트수는 총 254개이다.

이정도만 아시면..일단 IP주소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리는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하지만..IP주소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머가 또 남았냐구요..?? 그게바로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낼부터는 서브넷 마스크를 알아보죠.. 참 그전에...이진수 공부 많이 해놓으세요..안녕.. 

<제66호> 서브넷마스크의 시작..... 

안녕하세요..오늘부턴..서브넷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서브넷 마스크를 잘 이해하는것이야 말로 IP주소를 확실히 이해하는 가장중요한 포인트입니다..사실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도 첨에는 서브넷 마스크 부분에서 많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고...또..네트워크에 관한 시험이란 시험에는 이런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단골로 등장합니다.자...그럼 서브넷 마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이진수의 이해 입니다..제가 몇번씩이나 이진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건 그만큼 이진수의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그담은 라지컬AND에 대한 이해입니다..그건 쉽죠.? Logical AND의 성질은 양쪽이 모두 1 인경우에만 결과도 1 이 된다는겁니다..즉..

0 AND 0 = 0

0 AND 1 = 0

1 AND 0 = 0

1 AND 1 = 1

이 된다는거죠... 이 두가지를 확실히 이해하셨으면..서브넷 마스크는 아주 쉽습니다... 자..그럼 오늘은 첫시간이니까..왜 서브넷 마스크가 필요한지..그리고 서브넷마스크가 먼지를 알아보죠..서브넷 마스크란 일단 말뜻그대로 서브..즉 메인이 아닌 어떤 가공을 통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씌우는 마스크 라고 생각하십됩니다...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단 어떤 IP주소를 배정받게 되면 보통은 이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왜냐..?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클래스 B주소를 받았습니다..이걸 그냥 사용할수 있을까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65,000개의 호스트를 가지는데...이렇게 큰 네트워클 구성했다간...브로드케스트 영향이 너무 많아..아마 아무것도 할수 없을겁니다...따라서 나누어 써야하는거죠...우리가..돼지고기 5근을 사서 집에가서 볶아먹고 찌개 끓여먹으려면..일단 적당히 잘라야 겠죠..?  IP주소
도 마찬가집니다..고기를 자를때..칼을 쓰듯이 IP주소를 자를때는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합니다..즉 부여받은..원상태의 IP주소에 서브넷 마스크를 씌워서 네트워크를 나누는거죠...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는가...?

그건 내일하죠...암튼 오늘의 결론...서브넷 마스크는 주어진 IP주소를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씌워주는 이진수의 조합이다...이렇게 아심 됩니다...안녕.. 

<제67호> 서브넷마스크에도 기본은 있다.!! 

네..모든 IP주소에는 서브넷 마스크가 따라다닙니다..예를들어 어제 질문하신것 처럼 Class C 주소를 몽땅 쓰더라도..서브넷 마스크는 따라다닙니다..한번 예를들어볼까요..??210.100.100.1 이란 주소가 있습니다..이 주소는 아시는것처럼 클래스 C 입니다. 그래서 이주소를 가지고 254개의 호스트에 IP주소를 부여했다고 가정하죠..그럼 우린 주어진 클래스 C를 하나도 가공하지않고..즉 쪼개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겁니다. 그렇다고 서브넷 마스크를 쓰지않느냐..? 그건 아닙니다..이처럼 주어진 클래스  C를 나누어쓰지않고 몽땅 쓰는경우에도 서브넷 마스크는 따라다니는데 그게 바로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즉 기본 서브넷 마스크입니다.클래스 C 의 경우 디폴트 서브넷마스크는 255.255.255.0  입니다.클래스 B의 경우는 255.255.0.0   이구요, 또 클래스 A는 255.0.0.0 입니다.그러니까..주어진 네트워크를 하나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다 쓰는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디폴트 서브넷마스크를 쓰면 됩니다.하지만..주어진 네트워크를 나누어서 즉, 가공해서 쓰는경우는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쓰지않고 약간 고쳐서 쓰는거죠...문제는 어떻게 고쳐야하는가 입니다..일단 오늘은 한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죠..서브넷 마스크란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또 어디까지가 호스트 부분인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
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브넷 마스크를 보면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알수 있죠..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은 서브넷 마스크가 이진수로 '1' 인부분이고, 호스트 부분은 서브넷 마스크가 이진수로 '0' 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예를들어보면..210.100.100.1 의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 이라면..(여기서 255는 이진수로 1111 1111입니다) 서브넷마스크 255 인 부분이 전부 네트워크 부분이니까..210.100.100 이 바로 네트워크 부분이되고 나머지 1 이라고 써진 부분이 호스트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클래스 C의 기본 성격과 똑같죠.? 그래서 255.255.255.0 이 클래스 C의 디폴트 서브넷마스크
가 되는겁니다..이해가세요..?? 좀 어려우시면 계속해보세요..여기서 잊어먹으면 안되는게 바로 서브넷 부분이 이진수로 '1'인 부분이 네트워크가 되고 '0'인 부분이 호스트가 된다는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심 아무리 어려운 서브네팅도 가능할겁니다..그럼 안녕.. 

<제68호> 돈안내고 인터넷을 내맘대로..!!??@@ 

여러분들이...만약 가정에서 인터넷을 쓰는경우라면..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대부분이..(전용선을 깔진 않으니까..)전화접속을 위해 모뎀을 설치하고..전화선으로 천리안이나..하이텔..나우누리등..,ISP업체에 연결한다음..인터넷을 쓰죠..그러니까..한달에 최소한 돈만원은 드는거죠..?그렇지만..이렇게 ISP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내맘대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여러분이 대학생이나..직장인이어서 그 회사나 학교에 네트워크가 설치되있고..또.인터넷 접속이 된다는 가정하에서요..이런 환경이라면..여러분은 약간의 수고만 하면..ISP 업체에 연결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쓸수 있죠..제가 그동안에 설치한 대학의 경우를 보면..대부분의 대학 네트워크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버라는 장비가 설치됩니다..이장비가 머냐면..바로 ISP업체가 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즉 커뮤니케이션 서버 (혹은 RAS--Remote Access Server)는 자신이 모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으로 부터 걸려오는 모뎀콜을 받아 자신의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역할을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고하니...예를들어 여러분이 학생이고 집에서 모뎀으로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서버로 전화를 하면..학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버는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서..학교 네트워크에 붙여주는거죠..이렇게되면..이제부터 여러분의 피시는 학교 네트워크에 붙은 학교내의 피시가 되는겁니다..그럼 인터넷을 쓰는데 문제가 없겠죠..??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서버는 따로 장비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또..Windows NT에 설치 할 수 도있습니다.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서버가 없는경우에는 Windows NT서버에 모뎀을 달고 RAS(Remote Access Server)기능을 Enable해주면..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 그 네트워크에 연결해줄겁니다. 인제 여러분은 학교에 혹은 회사에 커뮤니케이션 서버가 있는지 혹은 RAS가 있는지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확인해 보심 되겠죠..?? 그래도 전화비는 드는것 아니냐구요.>?? 네..그렇네요..하지만..전화비도 안들이고 인터넷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그게 머냐구요..?/커뮤니케이션 서버 나 RAS에는 Call Back 이란 기능이 있는데 이기능은 내가 만약 집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버로 전화를 하면 커뮤니케이션 서버가 그 전화를 받은 다음 바로 전화를 끊고 저희집으로 다시 전화를 해주는 기능입니다..즉 이기능을 활요하면..전화비는 학교나 직장에서 내게 되겠죠..??아주 좋은 기능이고 또..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서버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도..아쉽게도..이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그렇게되면..학교나 직장의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이기능을 지원하는지 알아보는건 손해가 아니겠죠..?? 밑져야 본전이니까요..암튼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안녕.. 

<제69호>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 성질....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오늘은 토요일이고 또..시작하는 단계니까..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일단 서브넷 마스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서브넷 마스크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즉 서브넷은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이기때문에..라우터를 통해서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예를들어 150.100.0.0 이란 클래스 B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이때 150.100.1.200 과 150.100.100.1 은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통신이 가능합니다.. 왠줄 아시죠..?? 같은 네트워크에 있기때문입니다..클래스 B의경우 네트워크 부분은 150.100 이니까요..하지만 이 주소를 255.255.255.0 이란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해서 나누었다고 가정하죠..따라서 150.100.1.0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와 150.100.100.0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은 이제 서로다른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그렇다면..150.100.1.200 과 150.100.100.1 은 라우터 없이 통신이 가능할까요..??정답은 아니오 입니다..이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된거죠..즉 서로다른 브로드 케스트 도메인 상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쳐불러도 상대편이 그 목소릴 들을수 없는거죠..다만 라우터를 통해서만 들을수 있는겁니다.

이와같이 서브넷 마스크에 의해 나누어진 네트워크 즉 서브넷은 하나의 독립된 네트워크가 되는겁니다.또하나의 성질은 서브넷 마스크는 이진수로 썼을때..1 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는겁니다..무슨말인고하니..예를들어..서브넷 마스크를 만들때..255.255.255.10 이란 서브넷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255.255.255.10은 이진수로 바꾸어보면...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0000 1010 입니다.즉 1010 과 같이 1 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브넷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그럼 하나 더 볼까요..?

255.255.255.252 는 어떨까요..??

255.255.255.252는 이진수로 바꾸면..

1111 1111.1111 1111.1111 1111.1111 1100 입니다.

보세요..1 이 연속적으로 나왔죠..?? 즉 '1'들 사이에는 '0' 이 오면 안됩니다..따라서 이건 서브넷 마스크로 사용 가능합니다.아셨죠..?? 자 오늘의 결론..서브넷도 엄연히 하나의 네트워크니까..라우터를 통한 통신만이 가능하다는거...또하나는 서브넷 마스크를 만들때는 이진수로 봤을때..'1'들 사이에 '0'이 오면 안된다...이정돕니다..안녕.. 

<제70호> 서브넷 마스크 이야기...두번째...(1부) 

안녕하세요..우선 여러분께..죄송하단 말씀 드릴께요..될수 있음..칼럼을 걸르지 않으려고 했는데...이렇게 이틀을 건너뛰었네요..앞으론 더욱 부지런히..뛰어볼께요..오늘은 전에 했던 서브넷 마스크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자...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제 다아시죠..??다시한번 보면..일단 서브넷도 하나의 네트웍이기 때문에..일단 나누어진 서브넷은 라우터를 통해서만 통신이 되는 엄연한 하나의 네트워크 이다...란 겁니다..또하나는 서브넷 마스크를 만들때는 '1'들의 중간에 '0'이 들어가는 마스크, 즉 '1'이 연속되지 않은 서브넷 마스크는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자 그럼..이 성질은 가지고 오늘은 서브넷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요..??실제 일상에서 일어날수 있는 경우로 알아보죠..

예1 ) 공인 IP 주소를 210.100.1.0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 아시죠..이건 디폴트 서브넷마스크인거..?) 네트워크를 받았습니다...근데..네트워크 관리자인 여러분은 이 공인 주소를 이용해서 피시 30 대인 네트워크 4개를 만든다음..이들 네트워크를 라우터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하게 할려고 합니다...이경우 여러분이 서브넷 마스크를 만든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침착하게 하나하나..풀어보죠..일단.. 우리가 받은 네트워크, 즉 210.100.1.0 (255.255.255.0) 은 클래스 C 입니다..그리고 뒤에나온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이 주소로 네트워크를 4개 만들려면...지금 주어진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변경해야 합니다..이때..중요하게 봐야 할건 한 네트워크가 포함하는 피시댓수 입니다.(이걸 클라이언트 수라고도 하고 호스트 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30대의 호스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따라서 호스트 부분이 최소한 30대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그럼 이제부턴 이진수 시간입니다... 호스트 부분이 30 개이상이 되기위해선...이진수 몇자리가 필요할까요..?? 한번 볼까요..??

이진수 한자리..는..----> 1과 0 이니까..가질수 있는 호스트 수는 없습니다..왜냐..? 그건..호스트 부분이 전부 1인경우는 브로트 케스트 어드레스 입니다..또 호스트 부분이 전부 0 인것은 네트워크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시겠다구요..??얘기가 너무 길어지죠...오늘은 1 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께요..여기서 1부는 줄이고..요..잠시 쉬시고..2부 들어오세요..머리도 식히 시구요.. 그럼 투비 컨티뉴드...... 

<제71호> 서브넷 이야기...두번째..(2부.) 

안녕하세요..혹시 서브넷 이야기 1부를 안보신 분은 나가셔서 1부를 먼저 보고 들어오세요..^^이건 2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중...2부거든요..죄송..그럼 계속합니다..자..다시한번 볼까요..예를들어...

210.100.1.0 (255.255.255.0)의 경우.. 호스트 부분은 맨마지막 한자리죠..? (이건 아시죠..?? 서브넷 마스크가 0 인 부분이 호스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210.100.1.0 에서 맨마지막 자리 즉..여기선 '0'이라고 써진 부분이 호스트 자리 입니다..우리가 이주소를 그대로 쓴다면..우리가 쓸수 있는 IP주소는 210.100.1.0 에서 210.100.1.255 까지 입니다..그런데..이중에서 호스트 부분이 전부 '0' 인 (여기서 전부'0'이란 이진수로 표시했을때를 말하는겁니다) 210.100.1.0 이란 주소는 호스트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건 네트워크 주소라고 합니다.또한 호스트 부분이 전부 '1'인 210.100.1.255(여기서 255 는 이진수로..1111 1111 입니다)는 역시 호스트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주소는 210.100.1.0 네트워크의 브로드 케스트 주소입니다..즉 모든 호스트에게 보낼 메세지가 있을때..우린 이 주소를 사용합니다..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하지만 중요하니까..맘속에 넣어두세요..암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호스트 부분이 모두 '0' 이거나 호스트 부분이 모두 '1'인 주소는 못쓰니까..만약 호스트 부분이 두자리 인경우는 00, 01,10,11 을 사용할수 있는데..이때..'00' 과 '11'을 못쓰니까.. 이때 쓸수있는 호스트 수는 2개 입니다.만약 호스트 부분이 세자리 인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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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쓸수 있는데..앞뒤 두개를 빼면..쓸수있는 호스트 수는 여섯개죠..그럼 호스트 수 30개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최소한 호스트 자리가 이진수 다섯개는 되어야합니다..2의 5승은 32니까..그중에서 앞뒤 두개 빼면..30개거든요..

함 해보세요..그래서 호스트 수 30개가 되기위한 호스트 자리수는 이진수로 5개가 되는 겁니다..즉..

210.100.1.0 중에서..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진수로 바꾸어보면요..(나머진 다 십진수로 놔두죠..)

210.100.1.0000 0000 이자나요..(이해 하시죠?) 그중에서 호스트 30개를 포함하기위한 자릿수는 5개니까..

210.100.1.sssh hhhh (여기서 s 는 서브넷이 되야하는 부분이고..h는 호스트 부분입니다) 가 되야 합니다.

이런 서브넷을 만들기 위한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1110 0000 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이걸 다시 십진수로 바꾸면...

255.255.255.224 가 되는거죠..

어려우세요..?쉽다면..거짓말 이겠죠..하지만 계속하시면..분명..이정돈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겁니다..이해가 안되시면..자꾸..더 해보시고요..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 주세요..그리고..이정도는 네트워크를 하기위한 기본중에 기본이란거 잊지마시고..꼭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아셨죠.>??안녕.. 

<제72호> 첫 시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헤헤..시험이라고 너무 긴장은 마세요...

차분히 풀어보세요..

문제 1. C 클래스 네트워크를 24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려고 한다. 각 서브넷에는 4-5개의 호스트가 연결 되어야 한다. 어떤 서브넷 마스크가 적절한가? 

1. 255.255.255.192 

2. 255.255.255.224 

3. 255.255.255.240 

4. 255.255.255.248 

문제 2. IP 주소가 128.110.121.32 이라면 네트워크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1. 128.0.0.0 

2. 128.110.0.0 

3. 128.110.121.0 

4. 128.110.121.32

이렇게 두 문제예요..어디서 본기억이 나세요..? 전에 김성진 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었어요..한번 풀어보세요..답은 내일 알려드리께요.. 

<제73호> 자..이제 답안을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어제 문제 풀어보셨어요..?? 대부분 만약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관한 시험을 본다면..이런문제 한두개쯤은 만나게 될겁니다.몇분이 답안을 보내주셨는데..다 잘하셨더군요..역시 제 독자분들은 똑똑해요...^^자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 1. C 클래스 네트워크를 24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려고 한다. 각 서브넷에는 4-5개의 호스트가 연결 되어야 한다. 어떤 서브넷 마스크가 적절한가? 

1. 255.255.255.192 

2. 255.255.255.224 

3. 255.255.255.240 

4. 255.255.255.248 

이 문제는 전에도 몇번 해보셨을겁니다..다만..전에는 호스트 수만을 이야기 한 반면..여기서는 서브넷의 

수까지 언급을 한겁니다..서브넷의 수가 24 개가 되고 호스트가 4 ~5개 이면..크래스 C의경우는 NNNN NNNN.NNNN 

NNNN.NNNN NNNN.nnnn nhhh(N= 클래스C의 네트워크 부분, n = 서브넷의 네트워크 부분, h= 호스트 부분)이어야 하는거 아시죠..?? 이경우 서브넷은 최대 32개 까지 가능하고(다만 맨앞과 맨뒤를 안쓰는경우는 30개겠죠..??), 한 서브넷당 호스트 수는 6개 가 됩니다. 이런 서브넷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n 인 부분을 1로 만들고 h 인 부분을 0 으로 만들어....255.255.255.1111 1000 이 됩니다 따라서 255.255.255.248 이 되는거죠... 즉 정답은 4번 입니다..다 맞추셨죠..?? 

문제 2. IP 주소가 128.110.121.32 이라면 네트워크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1. 128.0.0.0 

2. 128.110.0.0 

3. 128.110.121.0 

4. 128.110.121.32

이문제의 경우는 이 주소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가를 묻는겁니다.. 128은 클래스 B죠..(다시한번 기억하세요..1~126은 클래스 A, 128 ~ 191은 클래스 B, 192 ~ 223 클래스 C) 따라서 네트워크는 호스트 부분이 전부 '0'이되면 된다고 했으니까... 128.110.0.0입니다.. 정답은 2번...쉽죠..??

이런 문제를 자주 접하다 보면..아마 여러분도 쉽게 잘 하실수 있을거예요... 자 오늘까지..IP주소와 서브넷을 했구요...

담에는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한다음...다음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면서도..기본이되는 부분이니까...꼭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세요.. 

<제74호> IP와 서브넷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어요..만약 여기까지 그래도 이해하신 분이라면..정말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IP주소와 서브넷팅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토요일이니까...가볍게 하고 지나가자구요.. 일단 IP주소는 클래스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는 물론 A,B,C,D,E까지 다섯개가 있지만..우린 A,B,C 이렇게 3개만 알면되구요...클래스 A는 이진수로 보았을때..맨앞부분이 '0' 으로 시작하구요.. 형식은
0nnn nnnn.hhhh hhhh.hhhh hhhh.hhhh hhhh입니다. 무슨뜻인줄은 아시죠..여기서 n 이라고 써진부분이 네트워크 부분이고요..h 라고 써진 부분은 호스트 부분입니다.. 십진수로는 1 에서 126 까지라고 생각하심됩니다.(127은 제외입니다)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는 255.0.0.0 이구요...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가질수 있는 호스트 수는 2의 24승, 즉 약 1600 만개 정도입니다. 클래스 B의 경우는 맨 앞이진수가 '10' 으로 시작하구요 형식은.. 10nn nnnn.nnnn nnnn.hhhh hhhh.hhhh hhhh입니다. 십진수로는 128 부터 191 까지입니다.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0.0 이구요..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가질수 있는 호스트 수는 2의 16승, 즉 약 65,000 개정도 입니다.클래스 C의 경우는 맨 앞 이진수가 '110'으로 시작하구요..형식은..110n nnnn.nnnn nnnn.nnnn nnnn.hhhh hhhh입니다. 십진수로는 192 에서 223 까지 입니다.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 이구요..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가질수 있는 호스트 수는 2의 8승 즉 254 개입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담은 서브넷입니다. 서브넷을 만드는 목적은 Ip주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쓰기 위함과 적정한 주소 배정을 위함입니다. 서브넷에 대비 되는 개념은 슈퍼넷팅도 있음니다만..여기선 생략하구요... 서브넷을 만들때..사용하는 마스크를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모든 IP주소에는 서브넷 마스크가 있는데..서브넷을 하지 않은 상태로 쓰는경우에는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서브넷을 나눌때 기억할거는 이진수로 봤을때..'1'이 되면..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0' 이되면..호스트 부분이 됩니다..이건 아시죠..?? 만약 이부분이 이해 안가시면...서브넷 칼럼을 다시한번 보세요.. 또한 IP주소에서 호스트 부분을 전부 '0'으로 한것은 그네트워크 자체가 되고..전부 '1'로 한것은 그 네트워크의 브로드케스트 주소가 됩니다. 예를들어 203.240.100.12 (255.255.255.0) 에서 호스트 부분을 전부 '0'으로한 203.240.100.0은 네트워크 자체를 나타내는거고, 호스트 부분이 전부 '1'인 203.240.100.255(255는 이진수로 1111 1111 이니까요)는 이 주소의 브로드케스트 주소로 쓰입니다. 자..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계속 연습해보시구요.. 질문주세요..그리고..참..

즐거운 주말 보내시구요..^^^ 안녕 

<제75호> 라우터를 한마디로..말하면... 

안녕하세요..비오는 월요일은..항상 몸과 맘이 무겁죠..하지만..다시 생각해보면..분위기 있게 한주를 시작하는것도...좋지 않을까요..?오늘부턴..라우터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해보죠..전에도 라우터에 관한 내용은 몇번 다루었고..또 그동안 IP주소 와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내용을 완벽히..끝냈으니..이제 본격적인..라우터 공부를 하는게 가능하겠죠..?? 우선 오늘은 라우터란 장비에 대해 알아보죠..라우터란..한마디로 '지능을 가진 경로 배정기'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능을 가진 경로 배정기란 말은...라우터는 자신이 가야할 길을 자동으로 찾아서 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녀석이란 겁니다..즉 외부의 어떤 인터넷 싸이트를 찾아가는 데이타가 있다면...라우터는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참 좋은 장비죠..??? 물론 라우터에 아무것도 안해주고 이런 기능이 되진 않습니다..라우터에 쎄팅을 잘 해줘야..좋은 길을 가장 빨리 찾아갈 수 있는겁니다... 그럼 그 쎄팅은 누가 하느냐구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런 라우터의 세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라우터에서 쓰이는 명령어 몇줄을 아는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하면서..배우겠지만..라우터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라우터의 제조회사에 따라 모두 다르기때문에..모든 명령어를 안다는건 불가능하고..또..그럴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하는건...바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입니다..즉..네트워크의 서브넷팅..IP주소에 대한 이해..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이해..등입니다.. 라우터가 물론 IP라우팅만을 하는건 아닙니다..예를들어 IPX, DECNET, AppleTalk..등.많은 프로토콜의 라우팅이 있지만...우선 여기선 IP라우팅을 위주로 알아보죠...암튼 낼부터는 라우터에 좀더 깊히 들어가보구요..일단 우리가 사용할 라우터는 시스코라우터로 하겠습니다..시스코 라우터가 전세계 인터넷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제일의 라우터이기도 하지만..제가 써본 거니까..^^ 이걸로 하기로 한겁니다..불만없죠..?? 그럼 낼봐요.. 

<제76호> 라우터는 무슨일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곧 추석이네요.. 여러분..추석 잘보내세요.. 고향 가시는 분도 많으시겠네요.. 암튼 맛있는 음식많이 먹고..즐겁게 지내세요..전 ..이번에 고향 못갑니다.. 그냥..여기서..일하면서 지내기로 했거든요..전주 사시는분..대신 안부 전해주세요..^^자..오늘은..라우터가 도대체 어떤일을하는지..하나하나 알아보죠..라우터가 무슨일을 하냐고..묻는다면..전 라우터는 두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그하나가.. Path Determination (경로 결정)그리고 또 하나가 Switching 입니다.라우터는 데이타 페킷이 목적지 까지 갈수 있는 길을 검사하고 어떤 길로 가는게 가장 적절한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정되면..그쪽으로 데이타 페킷을 스위칭해줍니다.라우터가 가장좋은 길을 찾는데는 라우팅 알고리즘, 즉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또 라우팅 알고리즘은 이를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이란 걸 만들어서 관리합니다..좀 어렵죠..??암튼 오늘의 결론...라우터는 경로 결정과 스위칭을 하는 장비인데..가장 좋은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이런 라우팅 알고리즘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한다....이정도입니다..!!

<제77호> 후니가 CCIE떨어진 이야기--2탄(추석특집) 

안녕하세요..지금쯤은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연휴보내고 게시겠죠.??전 지금 겜방에서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인사에 막 대답하고 오는길입니다..^^추석인사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앞으로도 열심히 하께요..오늘은 연휴니까..어려운 네트워크 얘기말고 전에 CCIE본 얘기나 해볼까해요..자꾸 얘기할려니까..좀 맘이 무거워지긴 하는데..머..이젠 지난일이니까...암튼 CCIE (Cisco Certified Internetwork Expert)란자격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어떤 신문에서는 네트워크에서의 고시라고 하더군요...^^암튼 이 시험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는데..(!참 혹시 1탄 안읽고 오신분은 다시가서 1탄읽고 오세요..^^)그럼 1 탄에 이어서.....필기시험을 치르고 피시에서 마지막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바로 채점이 되고 그 결과는 프린터로 찍혀 나오죠...^^그 순간은 정말 긴장이예요...마지막 문제를 클릭하는 순간...모니터에서 떠오르는 단어...."축하합니다..합격입니다..(물론 그땐 영어였어요..^^ 아마 컹그레츄레이션...머 이런말이였을거예요)우리 다섯명은 모두 필기 합격이란 영애(?)를 안았죠..정말 기분 좋더군요..제가 합격한거보다..우리팀 모두가 합격한게 정말 기분좋았습니다..그것도 컷트라인 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회사로 달려가서 어깨를 으쓱이며..합격 보고서를 쓰고 이사님께..결재를 올리고..이사님께..칭찬을 들을때는 정말 그동안의 고생한 피로가 모두 풀리는듯했습니다...하지만 우리에겐 이보다 훨씬 어려운 실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첫째..실기는 한번도 본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몰랐고...또..필기준비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져..우린 조금씩..느슨해 졌죠..

그러다 시간은 흐르고..필기 시험을 보러 우린 워싱턴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워싱턴에서 실기예비 과정 일주일동안 우린 너무 당황했죠..그동안 우리가 해온 준비는 말짱...도로묵..이었거든요..너무 생소해서...암튼 우린 워싱턴의 일주일동안 하루 수면..3시간을 못채우고 시험준비에 온 열정을 쏟았지만..날로 다가오는 실기시험에 긴장의 연속이었죠..

실기시험은 시스코 본사가있는 실리콘 벨리에서 있었으니까..또..다시 센프란시스코의 비행기에 몸을 싣고..불안에 떨었죠..어김없이 시험은 다가왔고...결과는 ..........알죠..? 그것도..다섯명 모두....꽈당..안타까움보담...비참함이었습니다..서울로오는 비행기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고...모두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는걸 알기 때문에..팀장인 저로써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여기까지 얘기하니까..그때생각이 또 나네요..즐거운 추석에 실패한 얘기해서..죄송합니다..이글읽으시는 여러분은...저희처럼 떨어지지고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미리미리 준비해서..꼭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실패하고나서는 아무리..이유를 달아도...그건 모두가 변명이 된다는거 아시죠..?? 우리 모두 성공하자구요...^^

<제78호> 라우팅프로토콜과 라우티드 프로토콜.. 

안녕하세요..추석 잘 지내셨어요..?? 저도..잘보냈어요..오늘은 전에도 한번 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라우팅 프로토콜과 라우티드 프로토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진도 나가죠..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TCP/IP그리고 IPX, Apple Talk..등 우리가 아는 모든 프로토콜은 전부가 라우티드 프로토콜입니다.. Routed Protocol 이란 말그대로 라우터가 라우팅을 해주는 고객을 뜻합니다..즉 라우터라는 자동차에 올라타고 여행을 떠나는 승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그렇다면..라우팅 프로토콜(Routing Protocol)은 그 자동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운전하는 운전기사라고 생각하심 되겠네요..

그니까..어떤 운전기사(라우팅프로토콜)을 채용하는가에 따라서 라우터의 성능(즉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가는가)이 결정된다고 봐도 될겁니다..물론 자동차(라우터)의성능도 좋아야겠죠..?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 이건 시스코에서만 쓰는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지만..우선 이것만 알자구요..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이런 라우팅프로토콜을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하구요..이런 라우팅 알고리즘은 자신의 라우팅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찾아갈 경로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두죠..어디가 가장 빠른길인가하고요...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은 피시에서 봤을때..하나의 메모리라고 생각하심되고..또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가에 따라 라우팅 테이블의내용은 달라집니다.자...그럼 라우팅 테이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목적지, 그리고 그목적지까지의 거리, 그리고 어떻게 가야하는가...등의 내용입니다..그렇다면..라우팅 알고리즘은 목적지 까지의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찾아 낼까요..??그건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라우팅 알고리즘)에따라 전부 다릅니다...낼부터는 그걸 하나씩 알아보죠..자 오늘의 결론...라우티드 프로토콜은 라우터란 자동차에 타는 승객이고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녀석이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다..그리고 자동차는 라우터다..

이 자동자의 운전사는 자기가 가는 목적지에 대한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고 이 라우팅 테이블은 운전자 마다 모두 다르다..머 이정돕니다..그럼 오늘 공부 끝....

<제79호> 스테틱(Static)라우팅 프로토콜 과 다이나믹(Dynamic)라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분할때...스테틱과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로 구분합니다..스테틱은 말그대로..한번 정해놓으면..죽으나 사나 그대로 수행하는 프로토콜을 말하고...다이나믹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대응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말합니다...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자면..스테틱 라우팅 프로토콜의 경우는 라우터에 사람이 일일히 경로를 입력해주는겁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길로요..그럼 라우터는 그 입력대로 데이타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사람이 모든걸 생각하고 넣어주니까..그보다 좋은 길이 없겠죠..? 또 거기다가..라우터는 아무 생각없이 데이타를 넘기기만 하면되니까...라우터에는 부담이 들지 않아..라우터의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하지만 단점은 멀까요.?? 네..일단 귀찮다는거죠..사람이 라우터에 일일히 다 경로를 넣어줘야 하니까요...또하나는..만약 입력해준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사람이 생각해서 라우터에 넣어줄때..비행기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서 비행기로 간다고 넣어줬다고 가정하죠...그런데..어느날 날씨가 나빠져서 비행기가 안뜨는 사태가 발생했다면...라우터는 어떻게 할까요..?? 스테틱라우팅 프로토콜의 경우는 그래도 데이타를 서울 공항으로 보내게 되겠죠..? 사람이 부산갈때는 비행기다..라고 입력해 놓았기때문에..아무리 비행이 안되도 모든 데이타를 비행장에 보내는겁니다... 결국 부산에는 못가게 되는거죠..하지만..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평소엔 비행기로..그리고 비행기에 문제가 있으면...기차로..또 기차에 문제가 있으면..자동차로...이렇게 자동으로 판단하고...그때 그때 가장 좋은 길을 찾는겁니다...또 다이나믹 프로토콜은 사람이 일일히 경로 입력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우터가 알아서 찾아가니까요..여기까지 보면 다이나믹이 좋아보이죠..??하지만..다이나믹 프로토콜의 경우는 라우터에 부담을 줍니다..라우터가 할일이 많아지죠...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RIP, OSPF, EIGRP등이 이런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에 속합니다..위에서 설명한 이유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하지만..어떤때는 라우팅 성능을 높히기위해..스테틱을 사용하기도 하죠..또..라우터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오직 하나뿐일때는 다이나믹 프로토콜을 쓸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그 길이 끊어지면..다른길이 없다면..그때는 스테틱을 쓰는게 좋은거죠...제가 설명드린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과 스테틱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 이해 가세요..??

암튼 오늘의 결론...라우팅 프로토콜에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과 스테틱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다이나믹은 라우터가 알아서 길을 찾는 장점이 있는대신 라우터가 하는일이 많고...스테틱은 라우터가 정해진 길만을 가기때문에 일이 없는대신 사람이 일일이 구성을 해줘야 하고 또 일단 정해진 길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그 길을 다시 고쳐서 줄때까지는 계속 그길로 갈려고 한다.....머 이정돕니다...

<제80호>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건 무엇일까요..??전..상대로 하여금 신뢰를 갖도록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객으로부터의 신뢰가 되겠죠.고객이 그 엔지니어를 신뢰하게 되면..고객은 항상 그 엔지니어를 믿게 되고..그렇게되면..엔지니어가 일을하기는 정말 수월해지죠..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늘 느끼는거지만..고객이 엔지니어를 믿지 못하면..정말 일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사사건건 시비가 생기고 또 일자체에 융통성을 발휘할수 없어 고객이나 엔지니어나 피곤하기가 그지 없습니다..거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정신이 없죠. 하지만..신뢰를 얻은 엔지니어는 모든일을 수월하게 실행할수 있을뿐하니라..고객의 전폭적인 협조로 일자체도 수월해지고..문제가 발생해도 고객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인력투입으로 해결되도록 협조를 하기때문에...엔지니어로서는 그보다 더 좋을수가 없는겁니다... 그렇다면.신뢰받는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고객을 리드 해야 합니다..한마디로 고객보다 앞서나가야 한다는거죠..예를들어 네트워크 기술쪽은 물론이고 컴퓨터에 관한 기술, 그리고 신기술 경향...거기다가..고객의 궁금증까지 쉽게 풀어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또한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킬줄 알아야 합니다..절대..어떤 약속이든 지켜야 한다는게 중요하죠..못지킬 약속은 야예하질 말아야 합니다.. 시간관념이 또한 중요한데요...고객과의 시간약속에 절대 늦어선 안됩니다..늦게 와서 늦게가는 엔지니어를 고객은 절대 신뢰하지 않죠..암튼 전체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엔지니어를 고객은 신뢰하게 되있죠..제가 한이야기는 아마 어디서나 마찬가지 일겁니다..너무도 평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그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오늘부터..새로운 맘으로 상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요..?저도 여러분께..신뢰받기위해 더욱더 노력할께요.^^안녕..p.s 요즘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쓰는것같아..잡담 한마디 했습니다... 

<제81호> 라우팅 테이블에는...??그림으로 보자구요.. 

안녕하세요..라우팅 테이블에 대해 자꾸 혼돈하시는 분이 있는거 같아서..그림으로 한번 보자구요..그림에서 Router1의 라우팅 테이블이 나오고 있습니다. Router 1은 목적지와 목적지를 가려면 어느 인터페이스로 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Router1 이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면..라우터는 먼저 라우팅 테이블을 보게 되는거죠.. 물론 진짜 라우팅테이블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우팅 테이블은 라우터가 사용하는 라우팅프로토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것은 라우팅 테이블에 관한 개념입니다..라우터가 어떤 경로를 찾을때..사용한는것이고 이것은 사용하는 라우터의프로토콜에 따라 달라지고..또 라우터는 항상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걸 라우팅테이블에 유지하고 있다는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오늘은 짧게 이만... 

<제82호> 라우터의 설치방법..... 
안녕하세요..?주말은 잘보내셨어요..??벌써 시월이고...이제는 새벽이 제법 쌀쌀한게..두툼한 잠바라도 꺼내 입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자 오늘은 라우터를 실제 인스톨(설치)할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죠...라우터에 명령어를 넣는 방법은..몇가지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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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위에 그림에 있는 것 처럼 다섯가지 정도가 됩니다...물론 라우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드는건 시스코 라우터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그 첫번째가..바로 콘솔(console) 케이블이란걸 이용하는겁니다..라우터를 구매하게되면..콘솔케이블이란게 들어 있는데..이 케이블을 라우터의 콘솔포트에 연결하고 나머지 한쪽은..피시의 serial port에 연결하세요..시리얼포트가 먼지 아시죠..? 직렬포트라고도 하는 거 왜 있자나요..피시 뒤에 보시면 다 있어요..^^일단 연결이 끝나면..피시에서 보조프로램안에..통시안에 있는 '하이퍼 터미날"이나 아님 '데이타맨 프로"등을 동작시킵니다.. 하이퍼 터미날이 윈도메뉴에 안나타나면..프로그램 추가에서 추가 하시면되요...윈도에서 기본제공하는거니까..windows CD는 있어야 겠죠..?? 하이퍼 터미날이나 데이타 맨에서 연결구성에서 잡아줘야 하는건...

1.연결방식--- COM1 에 직접연결
2.speed  --- 9600 bps

이거 두가지만 잡아주면...됩니다..그리고 엔터키 몇번 두드려주면..바로 라우터로 들어가는거죠...이게 바로 콘솔을 이용한 연결입니다...또 AUX 포트란게 있는게 이 포트에는 모뎀을 연결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여기에 모뎀을 연결해 놓으면..원격지에서도 모뎀을 통해 라우터에 명령어를 입력해줄수 있겠죠..?그담은 텔렛을 이용한..라우터 구성입니다..대부분 라우터를 관리할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이 방법은 라우터의 IP주소만 알고 있으면..어디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라우터의 맨처음 구성시에는 어차피 IP주소 조차도 없기때문에..텔렛으로 명령어 입력이 불가능하겠죠..?

또 다른 방법은 관리시스템이나..TFTP 서버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이방법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설명드리죠..

암튼 오늘은 직접 콘솔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과 텔렛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아시면..됩니다..만약 여러분이 라우터의 IP 주소를 아신다면..windows 의 MS-DOS모드로 나가서 telnet nnnn.nnnn.nnnn.hhhh(라우터의IP주소)를 넣어보세요.

그럼 라우터로 텔렛을 하는겁니다..라우터의 IP주소는 winipcfg 했을때..기본게이트 웨이번호니까..확인하심 되구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 한번씩 연습해보세요..아셨죠..?그럼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안녕.. 

<제83호> 내부용과 외부용 라우팅 프로토콜 

안녕하세요..오늘은 AS (Autonomous System)  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아래있는 그림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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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란말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AS란 Autonomous System 의 약자로 하나의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라우터 그룹이라고 생각하심 될겁니다..예를들어 어떤 기업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되면..그 네트워크 안에는 라우터가 여러대가 올수 있겠죠..? 서울에 몇대 지방에 몇대..이렇게 이기업에 소속된 모든 라우터 그룹은 그 기업의 네트워크 관리자에의해  관리를 받게 되는게 이런 그룹이 바로 AS 입니다..또 보라넷과 같은 ISP들도 자신들이 가진 라우터가 한두대가 ㄴ아니겠죠..?? 이렇게 보라넷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우터 그룹이 하나의  AS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라우터들을 다시 AS라는 그룹으로 묶어주는 이유는 라우터가 가지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즉 AS안에있는 라우터들은 자신의 AS에 있는 라우터에 대한(물론 자신들 내부의 네트워크 정보겠죠?)정보만 알고 있음 됩니다..그러다가 외부 즉 AS 밖으로 나갈때는 그 AS안에 있는 문지기 라우터에게 정보를 물어봐서 밖으로(인터
넷)나가는 거죠...문지기 라우터는 자신의 AS와 인접해 있는 다른 AS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AS에서 밖으로 나가는 라우터나 아니면..외부AS에서 자기 AS쪽으로 들어오는 라우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이런 시스템때문에 라우터들은 인터넷에 접속하더라도 전세계의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단지 자신이 속한 AS에 대한 정보만 가지면 되는겁니다..이해 가시죠..??

이렇게 AS 내부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Interior Routing Protocol (IGP)라고 하고 AS간에 서로 라우팅 정보를 주고 받는 프로토콜을 Exterior Routing Protocol(EGP) 라고 합니다..이정돈 상식이니까..알아두심 좋겠죠..??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제84호> OSI 와 IIP 의 비교....^^ (숙제래요..) 

네..독자분중에서...OSI Protocol 과 IP protocol을 비교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레퍼런스 모델이란... 1980 년 초반에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n)에서 만든 모델로써...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7 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요즘 모든 통신 프로토콜은 이런 7  Layer를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각 Layer 를 간단히 알아보면...맨 아래층이 피지컬레이어(Physical Layer)인데 이 계층은 가장 기본적인, 즉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지정됩니다..이 계층에 속하는 장비는 케이블이나..허브. 리피터등이 있습니다...그 위가 DataLink Layer 인데.. 데이타가 Physical Layer 를 통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에러의 복구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이 계층의 장비로는 브리지나..스위치가 속합니다..그 위는 Network Layer 인데...네트워크 간에 통신을 담당하는 라우터가 이 계층에 속합니다..그 위는 Transport 계층. 그리고 그 위는  Session 계층, 그위는   Presentation 계층, 그리고 맨위가 Application 계층입니다..각 계층에 대한 설명은 아마 책에서도 많이 나올거니까 생략하께요...그담은 IP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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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림에서 보이는것이 바로 IP 와 OSI 7 Layer 의 비교 표 입니다..아시겠지만...우리가 라우터를 이용해서 라우팅하는 Network Layer 의 프로토콜은 바로 IP 입니다..이 IP위에 TCP 나 UDP 가 올라간다고 보심 될겁니다...그 위에 application Layer에 속하는 NFS 나 telnet 등이 있다고 보심 되겠네요..물론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는 IP 와 같은 계층안에 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Ping 이나 Trace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아마 표를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겁니다..이런 IP에 관한 내용은 서점에가셔서..TCP/IP에 관한책을 사심 아마 보실수 있을겁니다..갑자기 대답해드리느라고..내용이 충실하지 못한점 미안하구요...그래도 조금이라도 참고하셔서..레포트 잘 써내셨음 좋겠네요...^^그럼 안녕.... 

<제85호> RIP 란 라우팅 프로토콜..이야기.. 

안녕하세요..? 요즘 좀 칼럼에 소홀했죠..?개인적으로..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쉽게 칼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죄송합니다..오늘은..라우팅 프로토콜중 RIP 란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죠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를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라우팅 프로토콜이냐..라우티드 프로토콜이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 라우팅 프로토콜이구요..

2. 다이나믹 프로토콜이냐..스테틱프로토콜이냐의 답은 ----> 다이나믹프로토콜입니다..

3. 내부용 라우팅 프로토콜(Interior Gateway Protocol)이냐 외부용 라우팅 프로토콜(Exterior Gateway Protocol)이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 내부용 라우팅 프로토콜 (IGP) 입니다.쉽죠..??
RIP는 우리가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중에서 가장 쉬운 그리고..단순한...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초보자가 라우터를 컨피규레이션(Configuration)한다면...RIP로 하면..좋겠죠..? RIP는 또 라우터의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토콜이죠..하지만..RIP의 경우는 몇가지 단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그건 RIP가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를 찾아가는 방법을 우선 알아봐야 합니다.. RIP의 경우는 목적지를 찾아갈때..두가지 정보를 가지고 찾아갑니다..그 하나가 방향정보..즉 어느쪽이냐는 거죠..그 담이..몇번만에 가냐는 겁니다..즉 라우터를 몇개 거쳐가는가 하는겁니다..따라서 라우터를 조금 거쳐서 목적지 까지 가는 경우를 최적의 경우로 선택하는 겁니다.이렇게 하다보니...실수도 있겠죠..?예를들어 아래 그림을 보세요..A에서 B로 가는 데이타가 있을때..RIP의 경우는 화살표대로 데이타를 보냅니다..왜냐면..그쪽으로 데이타가 가게 되면..라우터를 1개만 거치면 되니까요..(이때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 상의 라우터수는 빼거든요..그래서 1개입니다) 만약 아래로 가면..라우터를 3개 거치겠죠..? 따라서 라우터를 조금 거치는 윗방향으로 가는겁니다..하지만..속도를 보세요..위로 가게되면..19.2K라는 엄청나게 느린속도롤 가는거죠..아래로 가면..비록 라우터는 많이 거쳐도..속도가 T1(1.544Mbps)이기때문에..훨씬 빠르겠죠..? 그래도 RIP는 위로 데이타를 보냅니다.. 좀 바보같죠..??

이게 바로 RIP의 단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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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RIP의 경우 자신의 라우터에서 15개 이상의 라우터를 거치는 목적지의 경우는 unreachable 로 정의하고 데이타를 보내지 못하기때문에..커다란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RIP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규모 네트워크 상에서는 효율성이 좋고 또 라우터의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고...게다가 구성이 간편하기 때문에..요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여러분도 사용해보실 기회가 있을겁니다..^^그럼 주말 잘보내세요... 

<제86호> 우리나라 엔지니어와 외국엔지니어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계통에서 일을하다보면..외국의 엔지니어와 자주 만나게 됩니다..그들은 보통 우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거의 10년이상 이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그리고..어떤 엔지니어의 경우는 20년정도를 이분야에서만 있었다고 하더군요...하지만..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물론 네트워크란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게 약 15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닐겁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엔지니어로 입사하더라도..그 사람이 진급을 해서 과장이나 차장..부장이 되고나면..대부분 엔지니어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부장까지 가지 않더라도...과장정도만 되면..인제 엔지니어라기 보다는 관리자가 되는거죠..-.-그게 젤 안타까운 현실예요..특히 대기업이란곳이 더 심해요..그러다보니..엔지니어란 사람들의 경력은 대부분 5년 미만이되고...그 실력이 그실력이고...저 역시 비슷한 수순을 겪었습니다..하지만..놀랍더라구요..일단 엔지니어 일에서 손을 놓고..관리업무를 하다보니..다시 엔지니어일을 하는것 자체가..꺼려지더라구요..게다가 실력은 점점 줄어가고...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결국...자의반..타의반으로...엔지니어란..자리에서..물러나게 되더라구요..그게 싫었습니다..그리고..거기에 익숙해져가는 제가 싫었구요..그래서...나왔죠..^^항상..스스로에게..뭔가 자극을 주면서..살고 시픈데..글쎄..잘될지 모르겠네요..

암튼..오늘 ...즐거운 일요일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변화하지 않는 삶보담은...하나라도..변화시키면서..사는 삶이..가치가 있을거란겁니다..그것도..꾸준히..안그런가..??? PS:요즘 제가 진도를 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이제부터는 실제 라우터의  configuration 을 나가야 하는데...명령어 주절 주절 써놓고..설명하면..과연..이해하고..그걸로 도움을 받는 분이...몇이나 될까...이걸 해야하나..말아야하나...좋은 의견있으신분..제게..좀 알려주실레요.?그럼.좋은 일요일되세요...안녕.. 

<제87호> 방화벽(FireWall)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다음넷에서..서버작업이 있었다고 하네요..새벽에 칼럼쓸려고 했는데..서버가 죽어있어서..이제야 씁니다...

암튼..컴 만지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작업이 모두 새벽이다보니..편히 쉬는 날이 없어요..남들 일하기 전에 해야하니....

오늘은 방화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첨 네트워크를 구축하던 시절에만해도..방화벽은 그 개념조차도 없었드랬습니다..차츰 인터넷이 활성화되고..보안이 중요시 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방화벽은 말 그대로..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서..만든 장비 또는 프로그램입니다...원래는 보안프로그램이라고 하는게 맞는데...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 사에서 만든 제품이름이 "FireWall"이라서 사람들이 방화벽 또는 Fire Wall이라고 하나봅니다.. 암튼 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세개로 분류해서 하나는 외부, 또하나는 내부 , 그리고 나머지는 DMZ(비무장지대)죤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부네트워크는 외부에서는 완전히 안보이도록하고 DMZ죤에는 외부에 공개해야하는 서버들 즉, 메일서버, 웹서버등을 위치 시키는거죠...따라서 외부에서는 내부 네트워크는 전혀보이지 않고..단지 DMZ죤만을 부분적으로 볼수 있을 뿐이죠.. 이렇게 하면 완전한 보안이 가능하단거죠..대부분의 보안프로그램이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고있습니다..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유닉스서버에 설치되는데요..서버의 성능또한 중요합니다..왜냐면..보안서버가 죽게 되면..모든 외부통신이 두절되기때문이죠..물론 라우터 안에서도 보안기능을 작동시킬수 있는데..이를 Access List라고합니다..들어보신 분 있으실거예요..하지만 AccessList 는 OSI 7 Layer 에서 볼때 Network Layer까지만을 보안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완전한 보안을 위해서는 위에 설명드린것과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한거죠...요즘은 국산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와서 관공서에서는 국산을 선호합니다..아무래도 외국 보안프로그램의 경우는 소스파일을 외국에서 가지고있으니 불안하죠..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라우터에서 일차적인 보안을 한 후 보안서버가 이차적으로 완벽한 보안을 이루게 구성하곤합니다..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건...FireWall또는 방화벽이란...보안서버를 두고 하는말이다...정도하고..또 라우터역시 보안서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완벽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기때문에 따로 보안서버를 두는것이 안전하다..는거  정도 입니다..그리고 기왕이면..국산 소프트웨어를 쓰자는거죠..국산소프트웨어로는 수호신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나중에 기회가되면..라우터에서 방화벽기능인 Accesslist 에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제88호> 스테틱 라우팅 컨피규레이션 -1 

안녕하세요..오늘은 직접 라우터의 컨피규레이션중에서 전에 설명드린 스테틱 라우팅에 대해서 셈플을 보면서..알아보죠..

라우터는 시스코라우터구요..주소는 제가 임으로 정한 겁니다..먼저 텔넷 명령어를 이용해서 라우터의 이더넷 주소 즉 여기서는 210.150.100.1 이니까..도스창에서telnet 210.150.100.1 이라고 입력하시면..라우터로 접속이 일어납니다..이때..맨처음 패스워드를 입력하게되는데 이게 Virtual Terminal 패스워드라는 겁니다..즉 터미날에서 라우터로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라는거죠..이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고 나면..

"Router>"    란 표시가 나타나는데..이게 라우터와 접속되었다는 뜻입니다..

"Router>"  로 나타나는 모드는 일반적으로 라우터의 상태를 볼수는 있지만..구성을 변경하거나 라우터에 작업을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Privileged 모드로 들어가야하는데..이때 쓰는 명령어가 "Enable" 이란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Router>enable 또는 Router>en 이라고 입력하면 프리빌리지드 모드로 들어가는겁니다..이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번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데..이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Enable Password 라고 합니다.성공적으로 Priviledged 모드로 들어오면 

Router#

과같은 프롬프트가 나타나게 됩니다..조금 어렵나요..?? 오늘 스테틱 까지 할려고했는데...나머지는 내일로 미뤄야 겠네요.. 너무 어려우면..안보실테니까....^^암튼 내일 공부를 위해서..미리 아래 코멘드를 봐두세요...이건 예습이 중요하니까요...^^안녕..

--------------------------------------------------

User Access Verification

Password: 

Router>en

Password: 

Router#sh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version 12.0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Router

!

enable password cisco

!

ip subnet-zero

ip name-server 164.111.101.2

ip name-server 203.222.252.2

!

!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210.150.100.1 255.255.255.192

no ip directed-broadcast

!

interface Serial0

bandwidth 512

ip address 210.180.100.78 255.255.255.252

no ip directed-broadcast

no ip mroute-cache

!

interface Serial1

shut down

!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Serial0

!

!

!

line con 0

transport input none

line aux 0

line vty 0 4

password cisco

login

!

end

-------------------------------------------------- 

<제89호> 스테틱라우팅 컨피규레이션-2 

자..오늘은 어제에 이어서..계속해볼까요..??일단..어제 라우터의 프리빌리지드(priviledged) 모드 , 즉 구성을 할수있는 모드까지는 들어갔죠..?라우터의 구성은 담에 하기로 하고...오늘은 아래의 구성을 보면서..어떤 코멘드가 사용되어서 스테틱 라우팅을 하게 되는지만 알아보겠습니다..스테틱 라우팅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이나믹 라우팅과 대칭되는 말로...네트워크 관리자가 직접 라우팅에 대한 명령을 라우터에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의 경우는 라우터가 알아서 하구요..기억나시죠.?스테틱 라우팅의 장점은 라우터가 시키는 일만하기때문에..일을 적게해서 효율이 좋고..또 메모리도 적게 차지한다는거죠...단점은 경로가 여러개 있을때..네트워크 관리자가 지정해준 경로가 단절된 경우에도 다른경로를 자동으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죠...자..그럼...본론으로 들어가서..

-------------------------------

hostname Router

!

enable password cisco

--------------------------------

이부분은 라우터의 이름을 나타냅니다...여기서는 라우터의 이름이 Router 입니다.. 그리고 enable 패스워드는 cisco 라고 되어있네요..인에이블 패스워드란 프리빌리지드 모드로 들어오는데 사용되는 패스워드입니다..이렇게 호스트 이름, 즉 라우터의 이름을 입력하고 나면..라우터에서의 프롬프트가 Router# 로 나오게 되는거죠..만약 

hostname OurRouter1 

이라고 입력했다면..

OurRouter1# 이란 프롬프트가 떨어지겠죠..??

--------------------------------------------

ip subnet-zero

ip name-server 164.111.101.2

ip name-server 203.222.252.2

!

--------------------------------------------

위 부분에서 맨 윗줄은 전에 우리가 서브넷 할때 공부한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원래 서브넷을 만들면..맨 앞쪽 서브넷하고 맨뒤는 버린다고 했죠.?그런데 맨 앞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이 바로..ip subnet-zero 예요..

요즘은 Ip가 모자라니까..많이 사용되죠..그담 두줄은 바로 라우터에게 DNS 서버를 알려주는 명령입니다..즉 이 네트워크에서의 DNS 서버의 IP주소가 164.111.101.2 와  203.222.252.2 라는 거죠.DNS서버가 있는경우에는 이렇게 라우터에게 알려줘야 하죠..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210.150.100.1 255.255.255.192

no ip directed-broadcast

-------------------------------------------

위 명령어줄이..바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라우터의 Ethernet 인터페이스에대한 구성입니다..즉 라우터의 IP주소가 210.150.100.1 이고 라우터가 연결된 내부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192 라는거죠..

이렇게 되면..내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네...정답은 210.150.100.0 네트워크 입니다..

부여가능한 주소는 210.150.100.1 에서 210.150.100.62 까지 부여할수 있겠죠.?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192 니까요..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바로 서브넷 제로라는 겁니다.어렵나요..??자 그럼 나머진 또 내일 알아보죠..??

안녕...

--------------------------------------------------

User Access Verification

Password: 

Router>en

Password: 

Router#sh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version 12.0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Router

!

enable password cisco

!

ip subnet-zero

ip name-server 164.111.101.2

ip name-server 203.222.252.2

!

!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210.150.100.1 255.255.255.192

no ip directed-broadcast

!

interface Serial0

bandwidth 512

ip address 210.180.100.78 255.255.255.252

no ip directed-broadcast

no ip mroute-cache

!

interface Serial1

shut down

!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Serial0

!

!

!

line con 0

transport input none

line aux 0

line vty 0 4

password cisco

login

!

end

-------------------------------------------------- 

<제90호> 스테틱 라우팅 컨피규레이션--3 

안녕하세요..오늘은 세번째 이야기입니다...어떠세요..? 이해가 가세요..? 요즘 하고있는것들..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무척 궁금하네요..제가 과연 쓸모있는 것을 하고 있는건지....암튼...

------------------------------------------

interface Serial0

bandwidth 512

ip address 210.180.100.78 255.255.255.252

------------------------------------------

이 부분은 우리 라우터가 인터넷 쪽으로 붙는 것에 대한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여기서 보시면..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시리얼0 입니다.시스코 2501 의 경우 이렇게 외부망에 붙일수 있는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2개인데..그 하나가 serial 0 이고 또 하나가 serial 1 입니다.그니까..여기서는 하나가 남겠죠..?그리고 외부로 붙는 인터페이스의 IP주소는 210.180.100.78 에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252 입니다..자..그렇다면..서브넷 마스크 255.255.255.252 로 만들수 있는 IP주소는 몇개나 될까요.? 두개 입니다..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시면..서브넷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따라서 상대편쪽 IP주소는 210.180.100.77 이란걸 아실겁니다..그니까..우린 인터넷에 붙기위해 다른 라우터와 연결된거고..그 라우터의 IP주소는 210.180.100.77 이란거죠..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건..일단 인터넷이 안된다면..먼저 상대편 라우터의 IP주소..즉 여기서는 210.180.100.77 로 Ping 을 먼저 해봐야 한다는겁니다. 일단 거기까지가 Ping 이 되는데도 인터넷이 안
된다면..회선은 이상이 없다는거죠...즉 이런경우는 ISP 업체 내부의 문제가 되는겁니다..

----------------------------------------

ip route 0.0.0.0 0.0.0.0 Serial0

----------------------------------------

이게 바로 스테틱 라우팅에 대한 명령어입니다..막상 스테틱 라우팅 명령은 한줄밖에 안되죠..^^이건 무슨뜻인고 하니...IP트레픽중 밖으로 나가려는 모든 녀석은 모두다 serial 0로 보내라는 뜻입니다..즉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려는 모든 트레픽을 전부 인터넷과 연결된 인터페이스인 serial 0 로 보내라는 수신호 인셈이죠..이 한줄의 명령어만 있으면..라우터는 아무생각없이 외부로 나가려는 모든 트레픽을 serial 0로 보내는겁니다..따라서 이렇게 외부와 연결된 인터페이스가 하나밖에 없다면..굳이 다이나믹 라우팅 컨피규레이션을 쓸 필요가 없겠죠..??맞습니다...이게 훨씬 간단한거죠...아마..모든 게임방은 다 이와같은 스테틱으로 구성되어있을겁니다...물론 회선을 두개 사용하는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두개의회선을 사용한다면..하나는 완전히 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자..이렇게 해서..세번에 걸친 스테틱라우팅에 대한 칼럼을 마쳤습니다..라우터의 코멘드를 첨 보신분은 아마 많이 당황되고..또..벌써 덮어버리신 분도 있을겁니다..하지만 찬찬히 보시면..라우터도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란걸 아실겁니다..^^자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안녕..

--------------------------------------------------

User Access Verification

Password: 

Router>en

Password: 

Router#sh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version 12.0

service timestamps debug uptime

service timestamps log uptime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Router

!

enable password cisco

!

ip subnet-zero

ip name-server 164.111.101.2

ip name-server 203.222.252.2

!

!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210.150.100.1 255.255.255.192

no ip directed-broadcast

!

interface Serial0

bandwidth 512

ip address 210.180.100.78 255.255.255.252

no ip directed-broadcast

no ip mroute-cache

!

interface Serial1

shut down

!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Serial0

!

!

!

line con 0

transport input none

line aux 0

line vty 0 4

password cisco

login

!

end

-------------------------------------------------- 

<제92호> 참 편한세상.... 

안녕하세요..요즘 제가 새로 시작한 일때문에...조금 칼럼을 소홀히 하느것 같네요..죄송...죄송 합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얘기를 해볼까 합니다..대부분의 엔지니어 분들은 아시겠지만..아직도..라우터나 스위치를 관리하려면..텔렛이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에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라고 하는데..텔렛으로 들어가서..전에 설명드린것처럼..사람이 다...써줘야 하는거죠 물론 장비를 자주 만지다 보면..그렇게 직접 자기가 입력하는게..더 좋기도 하지만..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요즘은..라우터나 스위치의 관리를 웹브라우져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라우터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할때..텔렛하고 IP 주소를 치는게 아니고 넷스케이프나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직접 주소란에 IP 주소를 치면..브라우져상에 라우터를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나는거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그래픽 메뉴에서 자신이 할일을 마우스로 골라서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훨씬 편하겠죠..?게다가 친절한 설명도 되어있으니까..초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거죠...시스코 장비의 경우에는 이런 웹베이스 메니지 먼트 (Web Based Management)를 지원하는 장비가 아주 많습니다..혹시 여러분이 시스코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한번 확인해보세요..아마 재밌으실겁니다...^^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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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호> 인제는 실습시간입니다..RIP... 

안녕하세요..오늘은 RIP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를들어 본사는 서울에 그리고 지사는 부산에 있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이 회사의 본사에는 약 100대 정도의 피시가 있고..부산지사에는 약 50 명정도가 피시를 쓰고 있다고 가정하고..이 두사무실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고 생각해보죠..일단..인터넷에 접속하는 부분은 여기서 생각하지 말기로 하죠..단순히 두 사무실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겁니다..자 이때..준비물..은 뭐가 있죠..??일단 두 사무실이 네트워크가 되있다는 가정하에..두 사무실을 연결하기위한 라우터 두대와 DSU 또는 CSU 두대가 필요합니다.여기서 두사무실의 연결을 RIP란 프로토콜을 쓴다고 가정하고 구성을 시작해보죠..물론 라우턴 시스코로 하구요..중요한부분만 써보면..

(본사 라우터)

interface ethernet 0

 ip adderss 150.150.100.1 255.255.255.0

<-- 이부분이 본사라우터의 이더넷 부분입니다.

   즉 이 회사의 본사는 150.150.100.1 ~ 

   150.150.100.254 까지의 ip주소를 사용하겠죠..??

interface serial 0

 ip address 150.160.100.1 255.255.255.0

<-- 이부분이 본사라우터의 시리얼 즉 부산과 접속
   되는 인터페이스 입니다.

   여기서도 보이지만..이더넷과 시리얼 인터페이스
   는 서로 다른네트워크여야 한다는거 아시죠?

router rip

network 150.150.0.0

network 150.160.0.0

<-- 이부분이 rip 에대한 구성입니다..되게 쉽죠?

   자세히 보시면..아시겠지만..rip에서는 서브넷 

   마스크를 어떻게 주었던간에 원래 클래스대로 

   쓰여집니다..즉 150의 경우 클래스 B이기때문에
   150.150.0.0으로 보이는거죠..

이게 끝이에요..본사라우터는 이거만 해주면..되요..RIP는 정말 쉽죠..??

그럼 부산지사꺼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보실레요..??

기다릴께요..^^

안녕.. 

<제95호> 다시쓰는 RIP 최종판... 

주말 잘보내셨어요...?오늘은 저번에 했던 라우터 구성을 마무리 해보죠..아래 그림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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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해 하기가 쉬우실거예요 라우터의 구성은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굉장히 단순하고..쉽죠..하지만..모든 라우터 구성이 이렇게 쉬운건 아니니까..앞으로도 긴장하셔야 해요..^^자 우선 부산 라우터의 이더넷 부분을 볼까요..?? 
(부산 라우터)

interface ethernet 0

ip adderss 150.170.100.1 255.255.255.0

<-- 이부분이 본사라우터의 이더넷 부분입니다.

 즉 이 회사의 부산지사는 150.170.100.1 ~ 

 150.170.100.254 까지의 ip주소를 사용하겠죠..??

interface serial 0

ip address 150.160.100.2 255.255.255.0

<-- 이부분이 부산쪽 인터페이스의 IP주소 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부산쪽 과 본사쪽의 시리얼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겠죠..?

router rip

network 150.170.0.0

network 150.160.0.0

<-- 이부분이 rip 에대한 구성입니다..되게 쉽죠?

  이건 전에 보신 서울것과 같죠..?

이렇게 구성하고나면..서로 통신이 되요..이때..실지 통신 상태를 보는 명령어들이 있거든요..그건 낼 또 알아보자구요..^^그럼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안녕.. 

<제96호> 만약 라우터에 들어갈수 있다면... 

안녕하세요..??저도 아직은 시작인데..글쎄..시작은 항상 그런것 같아요..불안하고..어색하고..조급하고...

후후..하지만..얼마가 지나버리면..거기에 익숙해지죠..뭐가 좋은건지 모르겠어요..암튼...

오늘은...독자여러분중에..만약 시스코 라우터를 가진분이있다면..한번 해볼만 한것들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뭐 쉬운거니까..너무 긴장하진 마시구요..또..다른사람이 만들어놓은 컨피규레이션을 건드리면..안되니까..그냥..구성을 볼수 있는 명령으로만 알아보죠..일단..현재의 구성을 보는 명령이..show run 입니다.그럼 현재 메모리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구성을 볼수있죠..그담은 현재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명령인데.show ip route 라고 해보시면..라우팅테이블을 보실수 있습니다.또..인터페이스의 상태는 show interface 라고 하심되요..대부분의 명령어가 show 로 시작되는거 아시죠..?

모르시면..무조건 show 하고 그담에 ?표를 하세요..그럼 할수 있는 명령이 모두 보일겁니다..또 show process 라고 해보면..라우터의 cpu 를 현재 얼마큼 쓰고 있는지도 알수가 있습니다..또 머가 있더라..?? show version 은 라우터의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명령이죠..이런 명령들은 라우터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않고 단지 현재 상태를 보는거니까..한번 해보세요..그럼 안녕... 

<제97호> 멀티케스트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요즘 칼럼을 자주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아무래도..아직은 눈치가 보여서..맘놓고 칼럼을 쓰기가 좀 그러네요...^^하지만 머 곧 괜찮아 지겠죠.오늘은 멀티케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사실은 저도 멀티케스트에 대해서는 잘몰라요..그런데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하신다면..이분야를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요즘의 추세가 멀티케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거든요..^^그럼 먼저 멀티케스트의 정의를 잠깐 알아볼까요..?

아시는데로 유니케스트(Unicast)는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전달되는 방식입니다..즉 받는녀석이 하나 이기때문에..다른 녀석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죠..대부분의 통신이 이런 유니케스트 방식입니다..주고 받고..머 이건거죠..그에 비해서 브로드케스트(Broadcast)는 동시에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녀석들에게 데이타를 전달할때 사용됩니다..이런 브로드케스트는 장비의 관리나..운용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같은 메세지를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보낼때 사용됩니다..만약 이런 브로드케스트가 지원되지 않는다면..데이타를 유니케스트로 하나하나 보내야 하기때문에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와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생각해보세요..100명의 사용자에게 브로드케스트를 보낸다면..브로드케스트는 한번이면되지만..유니케스트는 같은 데이타를 100번 보내야하기때문에 트레픽의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죠...그래서 꼭 필요한게 브로드케스트 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로드케스트의 단점은 무엇일까요..?네 그건 메세지를 받고 싶지않은 녀석도 있다는겁니다.그런 녀석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데이타를 받아야 하는거죠..이런 브로드케스트는 장비에게 인터럽트를 걸고 브로드케스트 데이타를 먼저 처리하도록 요청하기때문에 피시의 CPU 성능을 저하시킵니다.그렇다면..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100명이 아닌 80 명 에게만 데이타를 보낼수 있다면....그게 바로 멀티케스트입니다..브로드케스트와 유니케스트의 장점만을 가진 녀석이죠.. ^^이런 멀티케스트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정해진 목적지들로 한번에 데이타를 날려보낼수 있기때문에..예를들어 영화서비스를 한다고 할때..정해진 그룹으로 동시에 영화를 볼수있게 해주는거죠..요즘은 이런 멀티케스트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많은 장비들이 멀티케스트를 지원합니다..그럼 멀티케스트는 어떤 IP주소를 사용할까요..? 

브로드케스트는 255.255.255.255 자나요.. 멀티케스는 아마..클래스 D 를 사용하는 주소를 씁니다.

224.xxx.xxx.xxx 머 이런 주소죠..헤헤..저도 멀티 케스트 공부좀 해야겠네요..잘 몰라요..암튼 나중에 많이 알게되면 또 알려드릴께요..그럼 안녕.... 

<제99호> 폴트톨러런트(Fault tolerant)와 로드벨런싱(Load balancing) 

안녕하세요..오늘은 네트워크에서 자주 나오는 말중에 하나인 폴트톨러런트와 로드벨런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폴트톨러런트란..네트워크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장애 대비를 해놓는 걸 말합니다.예를들어볼까요..

어떤 게임방이 있다고 가정해보죠..이때 게임방의 구성이 라우터 한대와 스위치 몇대로 되어있다고 할때..만약 라우터가 고장이난다면..어떻게 될까요..?아무리 인터넷 회선이 살아있어도..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수가 없겠죠..?만약 라우터가 두대라면...어떨까요..하나의 라우터가 죽었을때를 대비해서..다른한대를 가지고있었다면..이게바로 폴트 톨러런트 입니다.장애 대비책이란거죠..물론 그냥..라우터를 한대 더 가지고있다가 고장나면..교체하는건..진정한 의미의 폴트톨러런트가 아니겠죠..?라우터를 두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한후 한대가 죽었을때 자동으로 다른녀석이 라우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폴트톨러런트가 되는거죠.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폴트톨러런스란 장애 대비책으로...대부분 이중 구조를 의미하고..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지점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만약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디자인 한다면..폴트톨러런트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이슈입니다.그럼 로드벨런싱은 뭘까요..??그건 말그대로 로드를 분산하는 겁니다.예를들어 인터넷 회선 하나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대신 인터넷 회선을 두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되면..데이타들이 두 라인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하기때문에..로드가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선하나가 끊어지면..다른 회선으로 이전할 수있으니..이런경우는 로드벨런싱과 폴트톨러런트를 겸하는거죠..이제 눈치채셨겠지만..대부분의 로드벨런싱은 폴트톨러런트가 가능합니다..하지만..폴트톨러런트는 로드벨런싱이 안되는경우도 있죠..이제 여러분도 로드벨런싱과 폴트톨러런트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혹시 이해 안가시면..메일주시구요..안녕... 

<제100호> 스위치나 허브의 연결에서..주의해야 하는거... 

안녕하세요..인제 완전히 겨울이네요..아침에 출근하는데..어찌나 춥던지..오늘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상황을 하나 설정해볼까요..예를들어보죠..일단 스위치 또는 허브 두대가 있다고 가정해보죠.이 스위치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케이블을 사용해서 둘을 연결했습니다..이건 가능하죠..? 크로스 케이블로...그런데 이렇게 둘을 연결하고 보니 왠지 불안한거예요.이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둘사이의 통신이 안될거니까요그래서 어제 배운것처럼 이중구조..즉 폴트 톨러런트 및 로드분산 (로드 벨런싱)을 구현하기위해....케이블을 둘사이에 하나 더 연결했어요..즉 두대의 스위치 사이에는 두개의 케이블이 연결된거죠..자 이때 두대의 스위치 사이에 10Mbps 케이블 두개가 연결되었으니..이제는 20Mbps 의 효율이 가능할까요..??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왜냐면..대부분의 스위치나 허브는 만약 같은 목적지(즉 이때는 상대편 스위치나 허브겠죠?)로 두개이상의 링크가 존재하면..하나를 블락 즉 못쓰게 만든다는겁니다..다시 말씀드리자면..두대의 허브나 스위치에 두개의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해도..어차피 하나는 막혀 있다는거죠..이렇게 하나를 막는 이유는 Spanning Tree Protocol 때문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중 링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루핑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이렇게 하나가 블락되있다가 만약 기존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면..자동으로 블락된 라인이 풀어져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이렇게 이중으로 링크를 연결하면..속도가 두배가 되지는 않더라도..장애복구는 가능한거죠..제 설명이 조금 어려웠나요..?? 암튼 오늘 결론..스위치간 연결을 두개 이상의 케이블로 한다고 해도 하나만 살고 나머진 다 막히게 된다..이건 스페닝트리 프로토콜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막힌 라인은 현재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살아나서 데이타를 전송한다..머 이정도 입니다..그럼 안녕... 

<제101호> 저 교육왔습니다.. 

안녕하세요..즐거운 주말 보내셨어요..?여기는 용산에 있는 소프트 뱅크라는 네트워크 교육장입니다.제가 이번에 교육받는 과목은 시스코 과정중에 CRLS(cisco router and LAN switches)란 과목입니다.약간 기본적인 내용이 많아서 들을까 말까 망설였는데..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생각에 신청했죠...수강료도 백몇십만원 하는데...앞으로 여기서 배운 내용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릴께요.그럼 여러분도 돈버는거 아닌가요..^^그럼 강의가 시작되서 오늘은 이만....참...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제102호> RIP 의 단점... 

안녕하세요..오늘은 RIP 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죠..RIP 가 물론 장점도 많은 프로토콜입니다. 일단 구성하기 쉽죠...(머 별로 따로 해줄게 없어요..) 게다가 표준 프로토콜이라서 지원않는 장비가 없어요..일단 구현이 쉽다는건 정말 커다란 장점이죠..그래서 지금도 라우터의 상당수는 rip 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그렇다면..왜 인터넷같은 주요 구간에서는 rip 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건 몇가지 단점 때문입니다..일단 RIP는 단순한 만큼 세밀한 조작이 힘들다는 겁니다..즉 복잡한 인터넷에서 돌아가려면..여러가지 세밀한 조작이 필요한데.rip는 그저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녀석이라..이런 복잡한 세상에는 안어울리는거죠..그중 VLSM (Variable Subnet Mask) 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커다란 단점도 있죠..vlsm 은 말그대로 라우터가 접속한 네트워크마다..서로 다른 서브넷을 가능하게 해주는건데..rip 에서는 접속하는 모든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가 같아야만..라우팅이 가능하거든요..게다가 RIP는 hop count 만을 가지고 가장좋은 경로를 찾아내기 때문에..전에 말씀드린것처럼..T1 으로 된 구간이 2 hopcount 라면..T1 대신 56K 의 1 hopcount 구간을 가장 좋은 경로로 선택해버립니다.. 또한 최대 거리 15 hop count를 넘어가면..통신이 불가해져버려서..16 라우터만큼 떨어져 있다면..둘사이의 라우팅은 불가능한거죠..생각해보세요..인터넷이 출발지에서 목적지 까지 라우터 15 만 거치겠어요..? 그런데..그이상의 라우터를 거치면..통신이 불가능해지니..어떻게 인터넷에서 RIP을 사용하겠어요..?물론 이렇게 hop count 를 제한해놓은건 이유가 있지만요..암튼..오늘의 결론..RIP는 구현이 쉽고 업계표준이라서..많이 사용하긴하지만..말씀드린것처럼 여러가지 단점이 있어서..인터넷 라우터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겁니다..아셨죠..?그럼 안녕... 

<제103호> 요즘 추세...하나..다 묶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정말 오랜만이죠.?제가 요즘 왜이러는지..정말 독자여러분께..죄송할 따름입니다..오늘은 요즘의 네트워크 추세중에 하나인...모두 묶어버리자 에 대해서...알아볼까요..?무슨 소린고..하니..요즘 네트워크의 추세는..이런겁니다..전화도..비디오도..데이타도..모두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겁니다...예전에는 데이타 망은 데이타 망대로..즉 라우터와 스위치들을 이용해서....구성하고..전화망은 전화망대로...전화기와 교환기를 이용해서 구성하고..그랬지만...요즘은 이런..전화기에서 사용하는 음성과..데이타를 하나로 묶는겁니다..이게 가능할까요..?여기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다 입니다..그것도..아주 쉽게 가능해집니다..그래서..이제는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회사에서..따로..전화비를 들이지 않고..미리 구성해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전화를 쓴다는거죠..참 편리할뿐아니라..경제적이죠..물론 현재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IP전화라는것도 있습니다..이런 전화기는 전화기를 직접 허브나 스위치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물론 자신의 IP주소도 가지고 있구요..완전히 한대의 피시나 마찬가지죠..이렇게 쉽게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화는 이제 교환기를 따로 통하지 않고도..스위치나 허브 그리고.라우털를 통해서..통신이 가능합니다..이제는 네트워크 모르면..전화도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니..참말로..쉽게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죠..??하지만..여러분은 걱정마세요..이제 이 기술을 아셨으니까요..

참..이런 기술을 머라고 하냐면요...Voice over IP 라고 합니다...쉽게는 VOIP 라고도 하죠..자 오늘의 결론...VOIP란 말그대로..IP위에 음성을 실어서 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그리고 IP폰은..허브나 스위치에 바로 연결이 가능한..그런 전화기라고 생각하심 됩니다..쉽죠..??안녕.. 

<제104호> ADSL....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요즘 제가 한마디로..정신이 없습니다..예전처럼 꼬박꼬박 칼럼쓰고..답변 쓰던 시절이 그립네요..요즘은 사무실에서 다음 싸이트에 들어오기도 힘들어요..또..다음주는 제가 중국 출장이 있어서..여러분을 못만날것 같고...이래저래...여러분께..죄송합니다..암튼 오늘얘기는...요즘 한참 뜨고 있는 ADSL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아마 이글을 읽는 분중에는 지금 ADSL을 사용하는 분도 계실겁니다..ADSL은 Asymmetrical Digital Subscriber Line 의 약자 입니다..(이거 스펠링 맞나..??)암튼 영어가 중요한건 아니고..이게 뭔뜻인고 하니..비대칭적인 디지탈로된 가입자 회선이다..머 이런뜻입니다.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되는건 비대칭이라는겁니다..머가 비대칭이냐...?그건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거죠...ADSL의 경우 업로드 속도는 약 640K 정도 그리고 다운로드는 약 6.4MBPS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모뎀이 젤 빨라바야..56K  정도니까..업로드는 약 10 배, 다운로드는 약 100 배 정도가 빠른거죠...

정말 대단하죠..?물론 저도 아직 ADSL을 안써봐서 이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암튼 빠르긴 빠른거죠..하지만..이렇게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ADSL같은 라인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느껴지는 속도가 다르죠..예를들어 내가 어떤 싸이트에서 파일을 전송받는다면..그건 약 6.4M의 속도로 다운 받을수 있으니까..정말 빠르죠..하지만..우리가 집에서 스타를 한다고 할때는 그 게임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같이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이때의 속도는 640K라는 업로드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또 ADSL의 경우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약간의 제약 사항들이 있단고 하네요...암튼 ISDN 이나 기존의 전화선보담은 좋다고 하니까..함 해보시면..좋을것 같아요..여러분 해보시고..좋으면..제게 연락주세요..저도 해보게요..^^안녕...담주는 제가 여러분을 못만날것같아요.중국갔다와서 만나자구요...갔다와서..중국얘기 해드릴께요...그때까지 안녕히....빠이... 

<제109호> 안녕하세요 여긴 상하이 입니다..!! 

안녕하세요..여기는 상하이 입니다..자건거와 차와 사람이 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고..매연이 가득해서..돌아다니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옛날과 현대가 공존하는것 같아서..왠지 오래전의 우리를 보는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여기서..VOICE 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이게 무슨 교육이냐면..기존에 우리가 쓰던 전화기나 팩스..그리고 교환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타 네트워크에 붙이는 장비들을 배우는 겁니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보이스 오브 아이피 (Voice over IP) 라고요..지금은 조금 생소한 기술이지만..앞으로는 아마 널리 사용될것 같으니..여러분..시간있으면..공부 해보세요..그러고 보니 참 세상 좋네요..제가 상하이의 호텔방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칼럼을 쓰고 있으니...

이게 바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기술 이라는 겁니다..담번에 이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죠..정말 기술들 많죠..??밖을 보니 벌써 상해의 밤이 깊었네요..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안녕.. 

<제110호> 라우터의 설치를 위한 첫단계 
안녕하세요..오늘 부터는 라우터를 직접 설치하는 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참고로 아래 그림에서 가운데 동그라미가 라우터라는거는 아시죠..? 그리고 이 라우터는 시스코의 라우터 입니다.제가 시스코에 근무 해서가 아니라..지금 세계시장의 약 80 % 이상을 시스코 라우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라우터를 공부하신다면..기본으로 알아두셔야 할 장비라고 생각됩니다.자 오늘은 라우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보이는 것처럼 라우터를 구성(Configuration)하는 방법은 약 5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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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라우터를 구매하게되면..콘솔케이블이란 걸 피시의 COM1 포트에 연결하고 라우터의 콘솔 포트에 연결하게 됩니다..이렇게 연결한후 피시에서 하이퍼 터미날에 들어가 포트를 COM1 으로하고, Speed 는 9600 나머지는 디폴트로 만들어주면..라우터와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즉 라우터를 구성할수 있는 모드에 들어가는거죠..아마 이방법이 라우터를 구성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닐까 십네요...벌써 이글을 보시는 분중에는 이런 콘솔케이블을 써보신분도 계실겁니다..이해 가시죠..??

자 그담은 Virtual Terminal 에 의한 구성입니다.보통 우리가 말하는 텔렛이란것이 바로 이방법입니다.즉 한번 콘솔을 이용해서 구성을 마친 라우터라면..그 라우터에는 이더넷 IP 주소가 있을겁니다.이 라우터의 이더넷 IP 주소를 이용해서 텔렛을 하면..우리는 라우터의 구성 모드에 들어갈수 있게 됩니다.예를들어보죠..

만약 제가 지방의 어떤 라우터를 설치했다고 가정해보죠..그런데..그 라우터의 구성을 변경할 일이 생겼다고 가정하죠..

그렇다면..콘솔케이블을 가지고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까요..??그럴때 쓰는게 바로 텔렛입니다..물론 네트워크로 연결되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겠죠..?그런 텔렛을 바로 Virtual Terminal 이라고 합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경우 기본 세팅에서 최대 5개의 텔렛 세션을 지원하고 (동시에 다섯명이 텔렛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는 저도 잊어 먹었는데..엄청 많습니다..^^이해 가시죠..??나머진 내일 또 설명 드릴께요...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제111호> 라우터 설치를 위한 첫단계--2 

네..안녕하세요..오늘은 칼럼쓰려고 회사에 일찍왔습니다..저 기특하죠..??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그림은 어제껄 참조 하시구요..어제는 콘솔과 텔렛(Virtual Terminal)에 의한 라우터의 컨피규레이션을 알아봤는데요...오늘은 나머지 세가지 방법을 알아보죠..

자 첫번째가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에 의한 방법입니다. TFTP 는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파일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FTP 란 프로토콜의 한 부류인데..이방법으로 어떻게 라우터의 구성을 변경하는가하면...먼저 피시나 유닉스 서버에서 (이때 이 피시나 유닉스 서버는 tftp 서버로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라우터의 구성 파일을 만듭니다... 물론 이 방법은 라우터의 구성 파일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구성변경을 하는경우에 많이 쓰이겠죠..??암튼 그담에는 라우터에서 TFTP 서버에 있는 구성파일을 받아오는 겁니다...(물론 라우터와 TFTP서버는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야겠죠?)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그래도 알아두시는게 좋을겁니다.

그담은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에 의한 구성 변경입니다..NMS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다보니..라우터니 스위치니 허브니 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데 사용됩니다..따라서 라우터의 관리역시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는거죠..

마지막 방법은 AUX Port에 의한 방법인데요..한마디로 라우터에 모뎀을 붙여놓는겁니다..그담은 라우터의 구성을 변경할 일이 생기면..모뎀을 이용해서 라우터에 접속한 후 라우터의 구성을 변경하는 겁니다..이 방법은 라우터와 피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있는 않은 상태에서도 구성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기능중의 하나 입니다..하지만..모뎀에 따라 라우터의 세팅이 변경되어야하고..주로 텔렛을 이용한 라우터 구성변경을 선호하는 탓에 자주 이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이해 가세요..?? 물론 라우터가 시스코 제품인 경우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 칼럼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좋은 의견있으시면...주세용...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실거죠..??안녕. 

<제112호> 라우터안에는 어떤 것들이 살까요..?? 

안녕하세요..좋은 아침입니다..오늘은 라우터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죠..물론 라우터의 내부를 아는것이 라우터를 설치하고 구성을 하는데..무슨 상관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뭐든지 기본이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기본을 충실히하면..이해가 쉽죠..역시 요즘은 암기보담..이해니까..^^아래 그림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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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는 그렇게 복잡한 녀석이 아니란걸 아시게될겁니다..윗쪽에 라우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의 공간이 있고..아래쪽에는 콘솔 포트 (아시죠..? 얼마전에 했던 거니까..) 그리고 AUX 포트가 있습니다..인터페이스란 바로 우리가 라우터에서 직접 연결하는 부분입니다..즉 허브나 스위치랑 연결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 또는 DSU나 CSU와 연결하는 Serial 인터페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자 그럼 맨 위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램(RAM)이 있습니다..램에는 라우터를 운용하는 운용시스템이 올라가게 되는데..아시는대로 램은 파워가 꺼지면..모두 지워지는 곳이기 때문에..이 운용체제도 파워가 켜진담에 램위로 올라오게 됩니다.모든 라우터들은 그들 고유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시스코 라우터의 경우 이 운영체제를 IOS(Internetworking Operating Systems)를 사용합니다. 

시스코의 경우는 모든 시스코 제품에 동일하게 이 운영체제를 사용하기때문에 한 제품에 대한 경험만있으면..다른 제품을 쉽게 만질수 있는 장점이 있죠..

램에는 일단 운영체제가 올라가구요..그담은 라우팅 테이블이 들어갑니다..라우팅 테이블이란..라우터가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되는데..쉽게 말씀드려서..목적지까지의 약도라고 생각하심됩니다.목적지가 많으면..약도도 많아 질거고..가는곳이..한두군데면..약도도 적겠죠..?따라서 라우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그리고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라우팅 테이블의 크기는 큰 차이가 납니다.물론 라우팅 테이블이 크면 클수록 램을 많이 차지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운영체제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내가 어떤 용도로 라우터를 쓰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운영체제가 있는데..이 운영체제 역시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다 보니 무조건 모든 기능이 있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기능이 많으면.많을수록 가격은 비싸지고 또..램을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따라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적당한 운용체제를 골라야 한다는거죠...램에는 이 이외에도  ARP 케쉬니, 패스트 스위칭에 대한 케쉬, Queue정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자 ...오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할 내용은요...라우터에도..우리가 가진 피시처럼 램이라는 메모리가 있는데..램에는 라우터의 운영체제와 라우팅 테이블이 올라온다는거죠..또한 운영체제나 라우팅 테이블이 커지면..커질수록 램의 용량도 커져야 한다는겁니다..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램은 파워가 꺼지면..모두 지워진다는 사실...잊지 마세요...자 그럼 오늘은 안녕.... 

<제113호> 라우터 안의 이야기....투 !! 

안녕하세요..좋은 아침 입니다..어제 술을 좀 먹어서인지..머리가 약간 어질어질하긴 하지만...그래도 역시 아침은 신선하네요..오늘은 어제 그림을 계속 이야기 해보죠..어제 공부안하신 분은 어제거 부터 보시고..그림은 어제그림을 참고 하세요..어제는 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보니까..램에 있는 정보가 모두 지워진다는 이야기에..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셨더군요..백업방안에 대해서요... 물론 가능합니다..그중의 하나가 바로 NVRAM(Non Volatile RAM) 입니다.

말그대로 비휘발성, 즉 전원을 끈상태에서도 정보가 날아가지 않는 램이라는거죠..자..이 이야기를 드리기전에 먼저..램에 저장된 녀석중에..백업을 해야 하는것이 뭐가 있는지 부터 알아볼까요..?일단 라우팅 테이블은 백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물론 목적지까지의 모든 정보를 가진 라우팅 테이블이 없다면..페킷이 목적지에 도달하는건 불가능하겠죠..하지만...라우팅 테이블은 그때그때 변하는 다이나믹한 정보이고 게다가 라우팅 테이블을 다 지운상태에서도 라우터가 이 테이블을 다시 만드는데는 몇초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라우팅 테이블을 어디에 저장한다는건 의미가 없습니다.하지만..라우터의 구성파일 , 즉 어떤 인터페이스에 IP address는 얼마이고, 또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며...어떤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Configuration 파일은 만약 지워지게 되면..문제가 심각해지죠..모든 구성을 전부 새로이 해야 하니까요...그래서 이 구성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이게 바로 NVRAM 입니다...이곳에 저장된 구성파일은 라우터가 켜지면..램으로 올라와서 라우터를 구성파일대로 움직이고..파워가 꺼질때는 NVRAM 에 저장되는거죠..물론 우리가 저장 명령을 이용해서 저장해주어야 겠죠..?이해 가시죠..?시스코 라우터의 경우는  NVRAM 에 저장된 구성파일을 보는 명령이 "show startup-config" 또는 "show config"  입니다..혹시 시스코 라우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자 그럼 담번에는 Operating System 인 IOS는 어디에 저장하는지를 알아보죠...그럼 여러분 안녕.... 

<제114호> 라우터 내부의 이야기...쓰리... 

안녕하세요..모처럼 게임방에서 날을 새니..새롭네요..요즘은 회사다니다보니..겜방을 나올 기회가 주말밖에 없네요..

이번 시간역시..전에 하던 라우터의 내부에 대한 그림을 참조 하시고 보세요..전에 말씀드린것 처럼...라우터를 움직이는 운영체제인 IOS (Internetworking Operating System)는 플레쉬 메모리란곳에 저장이 됩니다..플레쉬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데이타가 지워지지 않는 곳이죠..이곳에 있던 IOS는 전원이 켜지면서 라우터의 무대격인 메모리로 올라오게 되는거죠...그리고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에서는 지워지지만..플레쉬에는 남아 있는겁니다..우리가 쓰는 라우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그렇다면..라우터를 계속 새것으로 바꿔어야 할까요..??아닙니다..라우터의 운영체제인 IOS 만을 Upgrade 하면 됩니다..IOS 의 Upgrade 를 위해서는 플래쉬에 새로운 IOS 를 다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나중에 알려드릴께요..암튼 라우터의 운영체제는 어디에 저장 되느냐..??그건 플레쉬 메모리란 곳입니다...그리고 롬(ROM)이란 곳에는 라우터의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를테면..파워가 켜지면..어떤 순서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또 어디서 운영체제를 가져다가 메모리에 올릴것인지등을...적어 놓습니다..우리들의 피시에서 보면..CMOS 아시죠.? 왜 피시 첨에 켜면..머 막 하자나요..머 메모리가 얼마니..하드가 몇메가니..보여주고..그담에 좀 있다가 윈98 이 뜨자나요..?라우터도 그래요..첨에..어쩌고 저쩌고 가 막 나오고 그담에..IOS가 뜨는 거예요..암튼 이렇게 라우터 안에는 메인 메모리 (RAM) 과 NVRAM (비휘발성 메모리), 그리고 플레쉬 메모리, 롬 이 있습니다..물론 이건 시스코 라우터의 경우인데..다른 라우터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이제 여러분은 라우터의 내부 탐험을 마쳤습니다..어때요..?내부에도 별건 없죠..??뭐 궁금한거 있음 질문 주시구요..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안녕... 

<제115호> 메모리들 다모여라...(정리편) 

안녕하세요..오늘은 지금까지의 정리차원에서..메모리들에 대한 그림을 아래에 넣었습니다..영어로 써있다고 너무 기분나빠하지마시고...하나하나 눈으로 익히는 훈련을 해보세요..어차피 피할수 없는 영어라면...저같이 되기전에 미리미리 영어공부 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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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먼저 램을 보죠...전에 말씀드린대로 램에는 라우터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여러가지가 올라갑니다..물론 전원이 꺼지면..몽땅 사라지지만...엑티브 컨픽파일이란..라우터의 구성파일이 NVRAM에 있다가 메모리로 올라간 상태의 파일입니다..그 외에도 IOS 가 있고,여러 명령어들이 수행시키는 부분,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등이 들어갑니다..NVRAM 에는 백업된 컨픽파일이 있고..또..롬에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들어가서 파워가 켜질때..의 모든 일들을 수행합니다..또 롬에는 혹시 라우터에 이상이 발생했을경우 사용할 보조의 IOS도 들어 있습니다..그리고 플래쉬에는 우리가 쓸 IOS가 저장되있구요..물론 플래쉬에 저장된 이 IOS는 파워가 켜지면..램으로 올라와서 동작을 시작하죠..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안녕... 

<제116호> 브리지와 스위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브리지와 스위치는 머가 다를까요..??일단 이대답은...둘은 서로 같다..가 답입니다..스위치는 한마디로 멀티포트 브리지 (Multiport Bridge)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무슨 말인고 하니..브리지에 포트가 여러개 있는것이 바로 스위치 라는거죠..또 스위치는 주로 피시나 네트워크 장비에 전용의 (Dedicated) 대역폭을 제공해주기 위해 쓰이는 반면에 브리지는 콜류젼 도메인을 분리하기위해 쓰인다는거죠..(물론 스위치역시 콜류젼 도메인을 나누기 위해 쓰이는경우도 많습니다) 스위치에서 VLAN(Virtual LAN)을 나누어 주는 기능이 있는데..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스위치는 내부에 VLAN수 만큼의 독자적인 브리지를 갖는 장비가 되는 겁니다..따라서 VLAN 으로 나누어진 포트끼리는 서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고..이 두 포트를 통신하게 하기위해서는 라우터가 필요한 겁니다..VLAN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암튼..오늘의 결론..브리지와 스위치는 둘다 데이타 링크 레이어 (LAYER 2)장비로써..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스위치가 좀더 복잡하고 우수한 기능을 수행한다...머 이정도 입니다..이해 가시죠..??안녕... 

<제117호> 여러분이 찾고있던 네트워크 용어집이 여기에... 

안녕하세요..오늘은 칼럼이 아니구요..드디어 여러분이 원하시던 네트워크 용어집이 시스코홈페이지에 떴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네트워크 용어에 대한 한글설명이 나와있는데요..뭐..그리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그래도 도움이 되
실겁니다..주소른 http://www.cisco.com/kr 에 가보시면..되구요..거기서 왼쪽에 보시면..네트워크 용어라고 되있는 버튼을 눌러주심 됩니다..아까 공지사항에 올렸는데..보시는 분이 없을것 같아서요..다시 알려드립니다..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안녕.. 

<제118호> 시스코 라우터의 각종 모드... 

안녕하세요..벌써 한주가 마무리 되는 금요일이네요..저는 갑자가 감기가 걸려서..목이 많이 부었어요..침을 삼키기가 좀 어렵네요.. -.-게다가 낼부터는 제가 미국출장이거든요..한 일주일정도 될것같은데..여러분과 또 잠깐 헤어져야겠네요
암튼..오늘까지 하고 저 없는 동안에는 복습 많이 해두세요..^^오늘은 시스코 라우터의 여러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시스코 라우터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머 쉽겠지만..라우터에 대해서..첨 들어보시는 분이라면..라우터 Configuration 을 제대로 하기위해선 꼭 알아 두셔야 하는 내용이니까..들어 보세요..맨 첨에 시스코 라우터에 콘솔 케이블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면..유저 EXEC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아래 그림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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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꺽쇠 라고 하는데 ">" 라우터 이름 다음에 > 가 있는 모드죠..이런 유저모드에서는 기본적인  명령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사용하는 IOS 를 본다거나..라우터의 상태를 보는것등이죠..주로 보는거는 대충다 보여요...즉 상태를 볼수는 있지만..어떤 구성변경을 할수은 없는 모드라고 생각하심 될겁니다..그렇다면..모든 구성변경이나..디버깅..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곳은 어디 일까요..그게 바로 Privileged EXEC 모드 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라우터의 모든 명령을 내릴수 있는 곳이죠..그러니까..아무나  들어오면..안되겠죠..?따라서 유저모드에서 프리빌리지드 모드로 들어오는데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를 정확히 입력해야먄...프리빌리지드모드로 들어오는거죠..프리빌리지드 모드에서 구성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컨피규레이션 모드 (Configuration Mode)로 들어가게 됩니다..유저 모드에서는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갈수 없게 되있구요..오직  프리빌리지드 모드에서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갈수 있게 되있는데...프리빌리지드 모드에서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갈때는 패스워드를 묻지 않습니다..그리고 맨 마지막이 RX BOOT 모드 인데요..이 모드는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모드 입니다..즉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거나..아니면..라우터에 고장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상황이죠...이 모드에는 자주 안들어가시는 게 좋을겁니다...정상적인 경우 이모드를 들어갈려면..어떤 명령을 내려 줘야 하지만...혹시 제가 말씀드리면..여러분중에 시험삼아 해보시는 분이 있으실거 같아서..참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쉽게 빠져나올수 없는 모드 거든요..^^

참..한가지 빼먹었네요...셑업모드 인데요..라우터를 처음 구입하시고..아무것도 안한상태에서..전원을 연결하고 콘솔로 들어가면...모든 부팅 동작이 끝난담에..나타나는게..셑업모드 입니다.이 셑업모드는 여러분에게 라우터의 구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그리고 여러분이 그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을 하다보면..모든 라우터의 셑업이 끝나는거죠...참 쉽게 되있는데요..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노련한 엔지니어라면..굳이 셑업모드를 사용하지 않고..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모든 셑업을 마치죠..그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암튼 오늘은 라우터의 여러가지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앞으로 라우터를 다루실 분이라면..그것도 시스코라우터를 만질 계획을 가진 분이라면..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물론 자기 사무실이나 게임방에 시스코 라우터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아셔야 할 내용이구요..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지만..조금 아는 사람에겐 약하자나요?혹시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업체에 문의 전화를 하더라도...이렇게 모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훨씬 그쪽에서 대우를 잘 할겁니다..잘 아는 고객에게는 거짓말도 못치거든요..^^자..그럼 인제 헤어져야할 시간이네요..앞으로 일주일간..모든 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저처럼 감기들지 마세요..안녕... 

<제119호> 라우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 곳에 모두.. 

안녕하세요..여긴 실리콘 벨리로 유명한..샌프란 시스코 근처의 Sanjose 구요..지금은 아침 5시 40분이네요..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너무 칼럼을 자주 못보내드리는것같아..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질문에 대한 답변쓰고..메일 보내고...이렇게 칼럼 쓰고 있습니다..저 착하죠..? ^^오늘은 라우터의 각종 정보를 보는 명령어..(물론  시스코 라우터의 경우 입니다)를 알아보죠..전 시간까지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이 아래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가실겁니다...먼저 라우터의 기본적인 내용..즉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의 버젼이라든지 아님..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종류..그리고..내 IOS 가 어디서 부팅했는지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볼수 있는 명령이..바로..show version  입니다.아마 라우터를 사용해보신 분이라면..가장 자주 사용하는 명령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그담이 show interface  입니다.말 그대로..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보일뿐 아니라..그 인터페이스의 현재상황까지도 상세하게 알수 있는 명령입니다..여기서 인터페이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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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시스코2501 라우터의 경우 이더넷 1개와 시리얼 인터페이스 2개로 구성되있는데..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쉽게 말씀드려서..라우터 외부로 뭔가 붙일려고 만들어 놓은...장치들...머 이렇게 생각하심 되겠네요..암튼..우리가 라우터를 설치한다..이말은 다시말해서..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어디에다 붙인다..이말하고 같다고 봐도 되거든요...그니까..이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보는  show interface 명령은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죠..나중에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이 인터페이스가 살았나 죽었나 역시..이 show interface 로 알수 있습니다..그래서..대충 라우터를 볼때..아까 말씀드린..show version 하고.. show interface 만 제대로 볼수 있어도 라우터를 어느정도 안다고 할수 있는거죠..이 두 가지 명령은 라우터의 어떤..구성을 변경하는건 아니니까..혹시 기회 되시면..한번 해보세요..자 그럼 나머진 담에 하도록 하고..오늘은 이만..접어야겠네요..그럼 안녕... 

<제120호> 라우터의 기본정보를 보자..2탄.. 

안녕하세요..지금 한국은 아침이죠..? 오전 8시 48분이군요..(제 노트북에 나와있네요..^^)여기는 실리콘벨리에 있는 시스코 본사 사무실이구요..지금시간은 오후 3시 50분 입니다..제가 모래 새벽 비행기로 돌아가기때문에..아마 이 칼럼이 이번주의 마지막 칼럼이 될것같네요..암튼..저번에 하던 라우터 코멘드를 계속해보죠..저번주 칼럼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세요..오늘은 라우터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볼때는 어떤 명령을 쓰는지를 알아보자구요..컨피규레이션파일..즉 구성파일은 두가지가 있습니다..왜 두가지냐구요..?? 한가지 아니냐구요..?? 두가지 가 정답입니다..

한가지는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실질적인 구성파일이구요..(이걸 Active configuration file 또는 running configuration file이라고 합니다)또하나가 NVRAM에 저장되있는 백업 구성파일입니다.(이걸 Backup configuraion file 또는 startup configuraion file이라고 합니다)이 두개의 구성파일은 서로 같을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를수도 있습니다..만약 지금 시스코 라우터를 만지시는 엔지니어 분이랍면..아마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따라서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잘 이용하면..정말 편안한 구성이 가능하지만..만약 잘못이용하면..씻을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구요..?? 그야..저죠..(경험담)암튼..그거야..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하구요..현재의 구성파일 즉 엑티브 구성파일을 보는 명령은 show running-configuration  명령입니다.너무 길다구요..??  그럼 이렇게만 치세요 sh run

저 역시 이것만 칩니다..그러다보니 정작 제대로 쳐볼려면..다 기억하질 못해요..^^근데..전 칼럼에 있는 그림에는 show run 이 안나오죠..?거긴 write term 이라고 되있죠..?그건 OLD 버전입니다. 물론 지금도 show run 대신 write term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그러니까..여러분도 편한걸로 하세요..그담은...NVRAM에 저장되있는 구성파일을 보는겁니다..

show startup-configuration 이라고 치시거나 간단히 sh start 또는 sh config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뭐 이렇게 명령이 많냐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으실텐데..그건 라우터의 소프트웨어 버젼이 바뀌면서..달라진겁니다..그러니까..사용하기 편하신걸로 하는데...기왕이면..신버젼 이 좋겠죠..?? 신버젼은 show start 입니다..자..오늘은 여기까지만..하죠..

구성파일의 종류에는 엑티브 구성파일과 백업구성파일이다.엑티브 구성파일을 볼려면..라우터에서 show run 이라고 치면 된다.백업 구성파일을 볼려면..라우터에서 show start 라고 치면된다. 쉽죠.?? 이 명령은 기본이니까..꼭 아셔야 되요.

<제121호> 안녕하세요..후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저 다녀 왔습니다.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의 라우터 기본 명령어를 몇가지만.더 알아보죠..아직 라우터를 만져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여기 나오는 몇가지 명령어는 메모 해두셨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우터나..아님 나중에 기회가 왔을때..멋있게..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령어들이 말 그대로 어떤 구성을 변경하는건 아니니까..맘놓고 사용하셔도..됩니다..자 그럼 오늘은...show interface 라는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는 명령이 머냐...고 물으신다면..그건 바로 이 show interface 명령입니다.예를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라우터가 cisco 2501 이라고 가정해 보죠..참고로 cisco 2501 라우터는 국내뿐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시스코 라우터 기종인데요..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인터페이스 하나에..시리얼 인터페이스 두개 입니다.

그렇다면..이 라우터에서 자신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경우 어떤 명령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죠..

show interface ethernet 0입니다.자..아까..show interface 는 배우셨을거니까..아실거구요..그담에 오는게..인터페이스 이름입니다. 이더넷 이니까..영어로 ethernet 이라고 쓰시면되구요..그담에 따라나오는 번호가 인터페이스 번호인데..시스코 라우터의 경우 번호는 항상 0 번부터 시작하거든요..그러니까..첫번째는 0 이 되는거죠..아시겠죠..? 모든 시스코 라우터는 기종에 관계없이 같은 명령을 사용하시기 때문에..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이 명령은 모든 시스코 라우터에서 쓰실수 있는 겁니다.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네트워크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이 명령어를 한 10,000 번이상은 치셔야 할겁니다..^^

자 그렇다면..시리얼 인터페이스를 보는 명령은 멀까요..??

show interface serial 0 

show interface serial 1

입니다.. 그렇다면..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왜 볼까요..??또 인터 페이스를 보면 무얼 알수 있을까요..??궁금하시죠..??

그건 담시간에..^^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안녕.. 

<제122호> 라우터를 설치하고 나서 인터넷이 안될때는... 

안녕하세요..내일이 벌써..크리스마스 이브네요..모든 독자 여러분 메리크리스 마스 앤드 해피 뉴 밀레니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배운 명령어를 어디다가 써먹는지를 알아보죠.. 전에 배운 명령은 생각 나시죠.?? Show Interface

이 명령은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확인하는건데요..만약 show interface serial 0  라고 입력하신담에 나타나는 메세지 중에 맨 윗줄에..

Serial is UP,   line protocol is Up

...

...

이라고 나오면...일단 인터넷과 연결된 라인은 아무이상없이 접속이 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엔지니어분은 아시겠지만.. serial up, line protocol up 이란 말이 나오면...정말 기분좋죠..일단 회선은 살아난 거니까요..물론 시리얼 라인이 살았다고 모든 문제가 풀린건 아니지만...요..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Down  이란 메세지가 나오게되면..일단 회선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약 serial Up 이고 line down  이면..라우터에 붙어있는 DSU/CSU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회선이 이상이 있는거고... 둘다 down 이면..라우터가 DSU/CSU로 부터도 정상적인 신호를 못받아 온다고 보심될겁니다.그니까..인터넷에  문제가 생겼다...그러면..가장 먼저 해봐야 하는 명령이 바로 show interface serial 이란 명령이라는거죠..재밌죠..??

물론 이더넷의 문제인경우는 show interface ethernet 0  입니다..자 오늘은 그만 하죠...안녕...빠이...~~~~ 

<제123호> 라우터 패스워드를 잊어먹었을때..?? 그첫번째... 

안녕하세요..크리스 마스는 즐거우셨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정말 멋졌다구요..?? 저도..머..그랬다고..해두죠..(?!?#$%) 자 오늘은..잠깐 쉬어가는(?) 코너로..라우터의 패스워드를 잊어먹었을때의 복구방법을 알아보죠...자..어느날 문득 라우터에 들어가서 구성을 변경할려고 했더니..패스워드가 틀리다고 나온다구요..?? 전에..뭔가로 바꿨는데..생각이 안나신다구요..?? 전임자가..뭐라고 해놓고 회사를 나갔는지 모르시겠다구요..?? 정말 이런 경우가 한두번은 있으셨을겁니다..그때마다..담당자는 골치가 아프죠... 자 오늘은 이런경우 시스코 라우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패스워드를 복구할수 있는지를 알아보죠..시스코 라우터의 경우도  물론 라우터의 기종에따라 복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많이..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2500 시리즈를 중심으로 알아보자구요..먼저 이 방법은 시스코 2500 시리즈, 그리고 4000 시리즈 라우터 그리고 7000시리즈 라우터중 IOS 10.3 이상에서 가능하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해보죠...

1.피시를 터미날 에뮬레이션 모드로 해서 라우터의 콘솔에 연결한다.(이때 가능하면 윈도우95나 98의 하이퍼터미날을 이용한다. Windows NT 나 데이타맨 프로등은 가급적 피한다.)

2.Show version  을 사용해서 현재의 configuration register 값을 확인한다. 이 값은 대부분 0x2102 이거나 0x102 가 된다.

3.라우터를 리부팅한다. 라우터가 켜지는 시점에(60초 이내) Ctl + Break 를 누른다. 그리고 나면 > 와 같은 롬부트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이때 사용 프로그램에따라 롬부트모드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잘 안될때는 사용 터미날 에뮬레이션을 다시 확인한다.)

4.> 에서 o/r 0x42 라고 입력한다.(이 의미는 NVRAM상의 configuration을 무시하고 부팅하되 Flash 로부터 부팅함을 의미한다. 만약 Flash문제로 ROM으로 부팅하고자 할때는 o/r 0x41 이라고 한다)

5.> 에서 i라고 입력한다. (입력후 엔터하면 라우터는 리부팅을 시작한다.)

6.모든 셑업명령에 No 라고 대답하고 바로 Router> 모드에서 enable 를 입력하여 Router# 로 들어간다.

7.지금 상태에서 show run 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show startup 또는 show config 을 해보면 NVRAM에 있는 백업구성파일이 보인다. 따라서 config mem 명령으로 startup-config 을 running-config 로 복사한다. (아주 중요 !!! ) 이 과정을 마친 후 config term 명령을 이용해서 라우터 구성모드로 들어간 후 라우터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config register 값을 원상 복구 하기 위해 Router(config)#config-register 0x2102 라고 입력 후 Ctrl+ Z 로 빠져 나와서 저장한 후 라우터를 Reload 한다. (0x2102는 step2 에서 확인한 값임)자 힘드시죠.??

이와같은 방법으로 하시면..반드시 패스워드를 복구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혹시 잊어먹으실지도 모르니까..메모해두시는거 잊지마세요자...오늘은 이만..안녕... 

<제124호> 안녕하세요..천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이십세기 마지막 날이군요..독자여러분 안녕하셨어요..??잦은 송년회 술자리에 건강은 이상없으시구요..??

저도 어제까지 연속 술자리를 따라다니다보니...몸이 말이 아닙니다..-.- 올 한해 어떠셨어요..??제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암튼 오늘하루 정리 잘 하시구요...새로운 이천년에 다시만나자구요..그동안 제 부족한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내년에는 좀더 재미있는 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아무쪼록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후니.........^^ 

<제125호> 안녕하세요..이천년의 첫날입니다. 

안녕하세요..드디어 이천년의 첫날이 밝았습니다..아마 많은 분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나 십네요..어떤분은 TV 앞에서, 어떤분은 북적이는 시내에서, 또 어떤분은 일출현장에서...그리고 어떤분은 Y2K상황실에서....암튼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어찌보면..기우가 아니었을까도 싶지만..준비가 완벽했기때문에 아무일도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제 여러분도 각자의 피시를 한번씩 점검하시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셨으면 합니다..올한해도 원하시는 모든일 다 이루어졌으면하구요..저역시도 여러분께 무엇하나라도 더 전달해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요즘 네트워크의 시장동향을 보면...음성 그리고 비디오등을 데이타 망에 통합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벌써 데이타 통신의 양이 음성통신을 앞질러 서버렸으니까요...앞으로는 이러한 통합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실겁니다..그리고 다시 부각되는 스위치의 기술들....예전엔 라우터가 전부였지만..요즘은 똑똑한 스위치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라우터와 좋은 스위치를 고르는게 네트워크를 안정되고 빠르게 가져가기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따라서 우리도 스위치의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겁니다..그리고 또하나 첨가하자면...무선랜...사실 편리함은 있었지만..속도땜에 무선랜이 그리 호흥을 받지 못했지만..앞으론 빠른속도의 무선랜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암튼 오늘은 요기까지만..하구요..올해부텀은 좀더 성실한 후니로 여러분 앞에 다시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그리고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26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과정.....기초부터 천천히.....

안녕하세요..이천년들어 모두들 잘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부터는 이천년의 시작답게 이더넷의 기초이론을 실어 나갈 예정입니다..처음을 잘 쌓아야 나중이 쉽다는거 아시죠..??지금 천천히 시작하지만 언젠간..기초를 무시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을 꼭 따라잡을수 있을겁니다..너무 조바심 갖지마시고 천천히 저랑같이 시작해보시죠...자 그럼 오늘은 이더넷에서 네트워크 장비들 (주로 피시들이 되겠죠..?)이 서로간에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네트워크장비들 간의 대화를 할때는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예를들어 너나 할것없이 모두를 선택하는 방법, 아니면 특정그룹을 선택하는 방법, 어느 한사람만을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죠..맨첨에 설명드린 모두를 선택해서 대화를 하는것(대화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전송한다고 봐야겠죠)을 통신에서는 브로드케스트(Broadcast)라고 합니다.

두번째 방법, 즉 특정 그룹을 선택해서 통신하는것을 멀티케스트(Multicast)라고 하죠..요즘 이 멀티케스트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왜냐구요.?? 고건 담에 자세히 설명드리죠..^^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을 지정해서 통신하는 경우를 유니케스트(Unicast)라고 하죠..이렇게 통신 방식에는 3가지가 있어요..또 뭐가 더 없냐구요..? 없어요..딱 3가지예요..쉽죠..?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브로드케스트는 네트워크 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면서도 너무 많은 트레픽을 발생시키는 문제거리 이기도 하죠.. 예를들어 IP 의 경우 맨처음 서로 통신을 하기위해서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란걸 사용 하는데..이런 ARP가 바로 브로드 케스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그리고 라우터에서도 라우팅정보를 업데이트하기위해 브로드케스트를 발생시키죠...암튼 브로드케스트는 앞으로 많이 연구해볼 과제입니다..자...어떠세요..? 오늘 배운건..쉽죠..?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자구요.. 꾸준히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안녕....... 

<제127호> 미디어엑세스컨트롤 ??!!1##$$ 

안녕하세요..즐거운 주말 보내셨어요..? 전 겜방에서 보냈는데...^^ 뭐하느라구요..? 노느라고..오늘은 MAC(Media Access Control) Address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트워크 (여기서는 이더넷입니다)에 붙는 각 장비들은 48bit (6 octat)의 주소를 갖게되는데 이 주소는 렌카드또는 네트워크 장비에 이미 고정되있는 주소이고 유일한(즉 같은게 하나도 없는)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바로 MAC (Media Access Control)주소 또는 하드웨어 주소라고 합니다. 모든 렌상의 디바이스(device)들은 반드시 유일한 MAC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MAC주소는 8자리마다 하이픈(-)이나 콜론(:), 점(.)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하는데..예를들어..

00-60-97-8F-4F-86

00:60:97:8F:4F:86

0060.978F.4F86

처럼 나타내고 위 3개는 모두 같은 호스트를 나타냅니다. 이때 이 주소에서 앞쪽 6개의 16진수 (여기서는 00-60-97 이겠죠?)가 벤더 즉 메이커를 나타내는 코드로 이 코드를 OUI(Organizational Unique Identifier)라고 합니다. 즉 이 코드는 메이커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우리가 MAC주소의 앞부분을 보면 어느 메이커에서 만든 제품인지를 알수 있는거죠... 그리고 뒤에오는 나머지 6자리의 수가 메이커에서 각장비에 분배하는 Host Identifier입니다. 즉 다시한번 정리해보면..멕주소중에 앞쪽반은 미리 약속된 규정에 따라 메이커측에 분배해주고..메이커 측에서는 나머지 반을 일련번호로 만들어내는 각 장비에 부여한다는 거죠...이해 가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멕주소는 통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게 되는거죠.. 좀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멕 주소는 중요하니까..알아두세요.. 일단 12자리의 헥사값(16진수)라고만 기억해두세요.. 담은 나중에 또 배우자구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제128호> 유니케스트(Unicast)란...?? 

안녕하세요..벌써 목요일이네요..일주일이 빨리가는것 같은게 좋은건가요..?  아님 않좋은건가요..?? 암튼 이번 시간에는 유니케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우선 아시는대로 렌에서 통신을 하는 방법에는 유니케스트와 멀티케스트 (Multicast) 그리고 브로드케스트 (Broadcast)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트레픽이 뭔가하면..바로 유니케스트이구요.. (물론 브로드케스트가 더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빨리 고치세요.. 왜냐구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암튼 유니케스트란 뭔고하니...우리가 LAN 상에서 통신을 한다고 가정을 할때...데이타를 보내고자 하는 녀석의 MAC 주소가 (00-60-80-AA-BB-CC) 라고 가정하고 받는 녀석의 MAC 주소가 (00-60-80-DD-EE-FF)라고 가정하자구요...일단 통신을 위해서는 전송되는 프레임안에 항상 출발지와 목적지의 주소, 즉 멕(MAC)주소가 들어 있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프레임안에 출발지는 00-60-80-AA-BB-CC 로, 그리고 목적지는 00-60-80-DD-EE-FF 로 써넣게 되는겁니다.요런 방식이 바로 유니케스트 통신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피시가 유니케스트 프레임을 뿌리게 되면 어차피 로칼 이더넷이 Shard 방식이기 때문에.. 그 로칼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피시들은 일단 이 프레임을 받아들여서 렌카드에서 자신의 멕주소와 비교하게됩니다...(멕주소 하니까..맥주가 생각나네요^^) 그다음 자신의 주소와 다른 경우는 바로 그 프레임을 버리는거죠...이렇게 되면..그 피시의 CPU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기때문에..피시의 성능이 저하되는 일은 없겠죠..?? 이때..만약 목적지 주소를 자신의 멕주소와 비교했더니..같으면 어떡할까요..? 아..이건 내꺼구나..하고 생각한다음..렌카드는 이 프레임을 CPU쪽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죠..."편지요 !!"...그럼 그담부터는 CPU가 알아서 하겠죠..?? 이게 바로 유니케스트의 통신방식예요...쉽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유니케스트는 특정 목적지의 주소를 가지고 통신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다른 녀석들의 성능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왜..?? 내꺼 아니면..버리니까..아셨죠..?? 그럼 안녕... 

<제129호> 그럼 브로드 케스트는...?? 

안녕하세요..?? 주말 어떠셨어요..?? 잘 보내셨나요..?? 전 생에 최초로..스키장 인가 뭔가에 갔었습니다..물론 제 의도는 아니고..그냥..여차저차하게 따라갔었는데...남들은 전부 멋진스키복입고..멋드러진 폼으로 스키타고 내려오는데..저만...뒤뚱뒤뚱...콰당..(넘어지는소리)..암튼..고생만 하고왔습니다..자..그럼 오늘은..전에 배운 유니케스트에 이어 브로드 케스트가 뭔가를 좀 알아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통신방식에는 유니, 브로드, 멀티 케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자나요..거기서 오늘은  두번째꺼..예요..브로드케스트는..한마디로 모든 녀석들에게 보내는 통신예요..특정한 어떤 녀석이 아니고...내가 있는 네트워크 안에 사는 모든 녀석들에게 통신할때...쓰는거죠..예를들어 동내 이장님이 마이크로 방송하는거하고 똑같죠.. "동네사람들...!!" 머 이렇게 말이죠..그렇게 하면..그 동네 사람들은 다..그 내용을 듣겠죠..? 듣고 싶던 아니던 말이죠...브로드케스트도 마찬가지 입니다..내가 받기 싫다고 안받는게 아니고..무조건 받는 거예요..주소는 FFFF.FFFF.FFFF (멕주소로했을때)예요.. 이주소가 오면 렌카드는 비록 자신의 멕주소와 같지는 않지만..이 패킷을 CPU에게 보내죠..(원래 자신의 멕주소와 다르면..버리는데..이번엔 안버리죠..) 그담은 CPU가 이 패킷을 알아서 하는거죠..따라서..CPU가 할일이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브로드케스트는 네트워크 상의 전체 노드로 전송되기때문에..전체적인 트레픽도 증가하지만..이  패킷을 받은 렌카드가 이 패킷을 CPU로 보내기때문에..CPU가 일을 하게 함으로써..전체..피시의 성
능도 떨어트리는거죠.. 따라서 과도한 브로드케스트는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자체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오는거죠..그럼 브로드케스트는 어떨때 발생할까요..?? 예를들어 처음 두녀석간에 통신을 하는경우는 상대편의 멕주소를 모르겠죠..? 상대편의 IP주소는 알아도 말이죠..이경우에 상대의 멕주소를 알아내기 위해하는 동작이 바로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입니다. 이 ARP가 바로 브로드케스트죠..즉 모든 녀석들에게.."이 IP주소 가진 사람 누구야..??" 하고 브로드케스트를 보내는거죠... 그럼 그 IP주소를 가진녀석이 "나야"하고 대답하게 되는데..이런 과정이 바로 브로드케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그외에도 라우터끼리 정보를 교환한다거나..하는 경우에는 브로드케스트가 발생하죠... 따라서 브로드케스트는 꼭 필요하긴 하지만..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는거죠...아셨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제130호> 마지막 케스트....멀티케스트....##%%%?? 

안녕하세요..오늘은 마지막으로 멀티케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죠..이걸 한번 가정해보자구요..200명의 사용자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150명에게만 같은 정보를 동시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뭐 예를들어 증권시황제공 서버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서버에 가입한 150명의 사용자에게 같은 증권시황을 동시에 뿌려야 한다든지..하는 가정요..그렇다면 서버는 어떻게 해야 이 정보를 동시에 150 명의 사용자에게 뿌려줄수 있을까요..?? 방법은 몇가지가 있죠..첫번째...우리가 이미배운 유니케스트 라는 걸 사용하는거예요..즉..150 명의 주소로 하나씩 전부 보내주는거죠..이것도 가능한 방법이겠죠..?? 하지만..서버쪽에서 볼때 같은 데이타를 150번이나 반복해서 보내야 하기때문에 일이 많아질뿐 아니라..네트워크상에서도..같은 데이타가 150번이나 반복되어 날라가기 때문에..트레픽을 가중시키게 되겠죠..?? 또하나의 방법은 브로드케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브로드케스트로 한번에 모든 사용자(여기서는 200명이 되겠죠..?) 에게 보내는 겁니다..이 경우에는 서버에서 한번에 브로드케스트 주소를 사용해서 보내기 때문에..유니케스트처럼 150 명에게 한번씩 보낼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이경우에는 이 데이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나머지 50 명조차도 이 데이타를 받아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죠..아시는대로 브로드케스트는 데이타를 CPU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피시자체의 성능을 떨어트리죠..따라서 나머지 50대는 쓸데없는 브로드케스트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거죠..자..그렇다면..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멀티케스트 입니다..멀티케스트는 보내고자 하는 그룹멤버들에게만 한번에 보낼수 있기때문에..유니케스트 처럼 여러번 보낼 필요도 없고, 브로드 케스트처럼 받기싫어하는 녀석까지 보낼필요도 없습니다.. 그 그룹에 속해있는 녀석들에게만 선택적으로..그것도 한번에 보낼수 있는거죠..참 좋은 기능이죠..? 예전에는 이 멀티케스트가 별로 쓸일이 없었어요.. 하지만..요즘은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기능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점점더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니까..알아두심좋겠죠..? 지금배운 멀티케스트는 라우터나 스위치에서 이 기능을 지원해줘야지만..쓸수가 있습니다..만약 라우터나 스위치가 멀티케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면...라우터의 경우는 이러한 멀티케스트를 마치 브로드 케스트처럼 취급해서...다 막아버리고..(라우터는 원래 브로드케스트를 막자나요..) 스위치의 경우는 모든 포트로 뿌려버립니다.(마치 브로드 케스트처럼요.) 오늘 배운 내용 이해 가시죠..?? 올바른 이론위에 올바른 실기가 나오는거 아시죠.?

<제131호>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차갑네요..아침에 걸어오는데.귀가 시렵더군요 여러분도 감기조심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특히 멋낸다고..옷춥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조금은 가벼운 주제를 잡아봤어요...요즘 입만 열면 정보통신이 뜬다느니..인터넷이 어쩐다느니 하자나요..그래서..그런 말들중에서..여기 3가지 정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자는 의미로다가...인터넷, 인트라넷, 그리고 엑스트라넷 에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구요..자 인터넷이 뭐냐고..묻는다면..?? 뭐라구하실래요..? 인터넷은..말그대로 인터..즉 넷트웤들을 서로 연결해놓은거...요게 인터넷이 되네요.."인터"란 말이 그런 의미자나요..인터네셔날 (네셔날이 서로 연결된 전세계라는 의미..맞나?) 암튼..오늘은 영어시간이 아니니까...그래서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했다는 커다란 특징이 있구요..또하나의 특징은 이 네트워크들이 모두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저마다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거죠...그리고 또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네..맞아요..그건 우리가 인터넷을 탐험할때는 늘 인터넷 브라우져(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는거죠..

자..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터넷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인터넷은 전 세계의 여러 네트워크들이 하나의 프로토콜 즉 TCP/IP 란걸로 묶여있는걸 말하는데..우리는 이 인터넷을 웹브라우져라는 걸 가지고 탐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신다면..백점입니다...그때..여기서..그 친구가 "그럼 인트라넷은 머야..?" 라고 물으시면..뭐라고 하실래요.?? 네.인트라넷은 말그대로..내부..즉 안쪽 네트워크를 말하는건데..이런거예요..우리가 인터넷을 TCP/IP를 이요해서 브라우져란 녀석으로 탐험하다보니까...그럼 우리 회사내에서도..여러가지 일들을 이렇게 브라우져만을 가지고 해결하면 안될까..? 라고 생각이 든거죠..예를들어 회사내에서..정보를 주고 받는다든지..아니면..인사관리나..회계관리를 한다든지..휴가계획을 신청한다든지..할때...그냥..브라우져를 열고..회사 웹서버에 들어가서..이런 업무들을 볼수 있게..만드는거죠...이게 바로 인트라넷이예요...즉..인터넷의 개념을 그대로 내부 네트워크에 적용한거죠...이때..알아두셔야 할건.이런 인트라넷은 회사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된다는거죠 즉..다른회사나..게임방등에서..이 회사의 인트라넷으로는 접속을 할 수 없는거죠..그게 바로 인터넷과의 차이예요...자...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엑스트라넷은 무얼까요..? 엑스트라넷은 인트라넷의 개념을 그 회사의 일부 고객이나..파트너들에게 확대시킨거예요..무슨 말인고  하니..왜..아까 그랬자나요..? 인트라넷은 그 회사의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구요...하지만..엑스트라넷은 그 회사의 고객이나..파트너들도...접속이 가능하게 해놓은 거죠.. 여기서 엑스트라넷이 인터넷과 다른점은 인터넷은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해놓은거지만..엑스트라넷은 일부 특정사람만이 접속할 수 있다는거겠죠? 자 이제..인터넷, 인트라넷, 그리고 엑스트라넷 에대해서..이해가 가시죠...?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빠이 빠이.... 

<제132호> 드디어 삼월에 열려요...어서 서두르세요.. 

안녕하세요..제가 요즘 교육받느라..자주 이곳에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칼럼 못올려서 죄송하구요..요번주만 좀 양해 해주세요.^^오늘은 광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스코에서 전세계를 돌며 하는 행사인 네트워커스 2000 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열립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행사는 네트워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이틀간에 묶어서 보여드리는 아주 큰 행사거든요..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에게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또 실제 구축셈플도 보실 수 있을겁니다.. 게다가 질문도 받는다니..정말 재밌겠죠..?? 혹시 시간이 있으신분은 꼭한번 참석해보세요..(물론 참가비가 좀 비싸긴하지만..맛있는거도 많이주고.선물도 주고.또 공짜 자격증 시험도 있으니까..빨리 서둘르시면..훨씬 이문일거예요...^^)암튼 전 한번 오시라고 권하고 싶네요..아마 거기오시면..저도 만나실수 있을거예요..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networkers/korea 에 오셔서 한번 보세요..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제133호> 케이블 종류는 이정도만...알면 될껄요...^.* 

안녕하세요..즐거운 금요일이 시작되네요..이번주는 제가 교육땜에 회사에 없어서 자주 칼럼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을 들고 집에와서 이렇게 쓰는거예요..저 착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에는 뭐뭐가 있는지 알아보죠..일단 우리가 케이블 종류를 말할때는 약간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들어  10 Base T  에서
앞에 나오는 10 은 속도를 나타냅니다..즉 10 메가의 속도라는거죠..그담..Base 란 말은 Baseband 라는 겁니다..즉 하나의 통신방식인데..여기에는 Broadband 와 Baseband 가 있거든요..이때 브로드벤드는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심 될거고 베이스밴드는 디지탈 전송방식이라고 생각하심 될거예요..암튼..그렇고...그 뒤에 나오는 T 는 아시는대로 케이블 종류입니다.여기서 T 는 TP(Twisted Pair)케이블 이란거죠..우리가 보통 UTP케이블이라고 하는거 있자나요..이때..주의 사항 !! 맨뒤에 위에서처럼 글자(여기선 T 였자나요..)가 안오고 숫자가 나오면..예를들어 "10 Base 5" 이때 맨뒤에 나오는 숫자는 최대 통신거리가 됩니다. 즉 10 Base 5 케이블은 10메가의 속도로 최대 500 미터까지 전송가능한 케이블이란거죠. 이 케이블은 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써요..(너무 두껍고..전송거리도 별로 안멀고..) 암튼...그렇담..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케이블의 종류를 몇가지 알아볼까요..?? 자..

10 Base T  : 요건 아까했죠..10 메가로 통신하고 최대 전송거리 100미터인 UTP 케이블.

100 Base TX : Category 5 UTP 케이블을 쓰구요..최대거리는 100미터 전송속도는 100메가.

100 Base T2 : 요건 아세요..? 원래 100메가 속도를 낼려면 위에서처럼 Category5 케이블을 쓰는데 100 Base T2 방식을 쓰면..Category 3,4,5를 전부 사용해서 100메가를 구현 할수 있데요..

100 Base FX: 요건 100 메가를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구현하는건데..전송거리가 보통 2Km에서10Km 까지 가능하죠..

1000 Base SX: 요건 머게요..? 요건..기가비트..즉 1000메가의 속도가 나는 거예요.. short wavelength 라는 광케이블을 사용하는데..전송거리는 약 220미터 정도..

1000 Base T : 이건 아시겠죠..? 1000메가로 UTP케이블을 통해 전송하고 최대거리는 100미터..아참 요건 category 5 케이블을 써야되요..

물론 여기 안나온게..더 많아요..하지만..요정도만 알아두셔도...상식 정도의 수준의 되실거예요... 자..그럼 오늘은 요기까지만 하고...담에 또  만나요...안뇽... 

<제134호> 네트워크 업계의 자격증은....!!??##@@ 

안녕하세요..사진을 바꾸고나니까..기분도 새로워지네요..오늘은 주말이니까..가볍게(?)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네트워크 업계의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물론 네트워크 업계의 자격증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주로 이런 자격증의 특징을 보면..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이라기 보담은 어떤 회사가 인증하는자격이 많죠...예를들어 마이크로 소프트의 MCSE 라든지 노벨의 CNE , 시스코의 CCIE 그외에도 컴펙이나 아이비엠등..많은 회사가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시스코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시스코의 자격증은 크게..네트워크의 실제 구현이나..네트워크 문제해결에 대한 전문가를 위한 자격과 네트워크를 디자인 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네트워크 엔지니어 부분, 즉 실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쪽은 왼쪽그림처럼 CCNA--> CCNP--> CCIE 로 올라가고,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보다 좋은 네트워크를 디자인 하는 부분은 CCDA-->CCDP로 올라갑니다. 자격증의 맨 아랫단계가 기본적인 것이고 올라갈 수록 어려워진다고 보심될것같네요..즉 CCNA는 어느정도의 기본 네트워크 지식에 실무경력 이 조금만있으면..가능한 정도지만..CCNP의 경우는 시험 과목도 많고..내용도 훨씬 어려워지죠..물론 CCNP자격은 CCNA자격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구요.. 자신이 네트워크디자인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CCDA쪽을 도전해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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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물론 그 한단계위인 CCDP는 훨씬 복잡해지고..일단 CCDA 와 CCNA자격을 가져야 만이 응시가 가능합니다.또 CCDA나 CCNA의 경우는 한번의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가능하지만 CCDP나 CCNP의 경우는 필기시험만 4개 이상을 봐서 합격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CCNA는 약 200 명정도.그리고 CCDA는 약 30명 정도..그리고 CCNP는 20명정도 라고 하더군요.. 이들 자격증을 가진사람은 물론 취업에서 훨씬 대우를 받을수 있겠죠..?? 물론 시스코를 취급하는 회사이어야겠지만..워낙에 네트워크 장비가 시스코쪽에 편향되다보니..요즘은 시스코를 모르고는 네트워크를 할수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쪽 자격증은 주로 시스코 자격에 몰리고 있죠...그담..눈여겨 보셔야할 자격이 바로 CCIE입니다..전에 제가 시험봐서 떨어졌다는...바로 그자격이지요..(흑흑..) 현재 국내에 CCIE는 약 10명 정도이구요..아시아 전체에는 약 500명정도라고 합니다..이 자격은 필기도 물론 어렵지만..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방면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그리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말 그대로 이방명에서는 Best of best를 뽑는 한마디로 네트워크계의 고시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겁니다..따라서 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한마디로 여기저기서 모셔가겠다고 안달일겁니다..미국도 마찬가지구요...미국에선..부르는게 값이라고 하더군요..하지만.이자격은 오랜 (최하 3년이상의)네트워크 실무 경력을 필요로 하니까..미리미리 준비해두셔야 ...합격이 가능할겁니다..

암튼..오늘은 요기까지만..하구요..더 궁금하신 내요은 질문해주시면..담에 또..한번 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5호> 와!! 드뎌 우리집에 네트워크가...@## 

안녕하세요..즐거운 주말 보내셨어요..?? 전 어땠냐구요..? 아주 좋았어요..왜냐면..드디어 저희집에..네트워크를 깔았거든요..ISDN을 끌어들이고..ISDN용 라우터를 달고 (좀 호화스펙이죠..) 거기에 제 노트북을 이더넷으로 연결했죠..사무실 하나 차려도 되겠더라구요..속도도 좋고.(나만 그렇게 느끼나..??) 느낌도..좋고..암튼 하루종일 인터넷을 들락거렸습니다..이제는 칼럼 쓴다고 회사에서..눈치볼일도 없겠어요.. 집에서 쓰면 되니까..암튼 즐거운 인터넷 세상이 이제 우리집에까지..가능하다니..정말 좋아진 세상이예요..^^근데..지금 저희집에 들어온 네트워크의 구성을 간단히..보면요..한국통신 ISDN라인을 쓰지만..이 ISDN라인은 저희 회사의 내부에 있는 라우터에 연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쓰는환경과 똑같이 서버나 프린터등을 활용할 수 있는거죠..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연결된 ISDN은 ISP업체(즉 하이텔, 유니텔, 아이넷,체널아이등...)의 커뮤니케이션 서버에 연결 되겠죠..?? 이렇게 회사 내부로 들어온다음..인터넷을 쓰고자하면..다시 회사의 인터넷용 라우터를 타고 외부로 나가게 되는겁니다. 자..그럼 이런 구성에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인터넷을 쓰기위해 따로 ISP 업체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요즘에야..무료로 인터넷 접속도 많이 하니까..별 효용은 없겠네요..) 그담은 집에서도 회사내의 서버나..특정 리소스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즉 회사에서 근무할때와 똑같은 환경을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거죠.. 따라서 요즘은 일부 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모델로 재택근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위의 구성에서 단점은 있죠..? 네..모든 재택근무자에 대해 각각의 라우터가 필요하고..(그렇지 않으면..ISDN용 모뎀만 있음 되는데..) 거기다가..이 라우터를 받아줄 중앙의 라우터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구성자체가 낭비 아닐까..생각합니다..(하긴 내돈 드는거 아니니까..반대는 안하지만..) 암튼..

여러분들은 이런 구성으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구나..정도만 아셨으면..합니다..정말 여러가지..구성이 가능한 세상이죠..자..그럼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안녕.. 참..우리집에 온 라우터는 요..cisco 804 라우터구요..이더넷 인터페이스가 4개, ISDN BRI포트가 1개, 그리고 전화포트가 2개..있습니다. 빠이..~~~~~ 

<제136호> NOS 이야기... 

안녕하세요.. Y2K가 뭔가땜에 싱숭생숭하던 이천년이 시작된지도..벌써..한달이 흘러버렸네요..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Y2K는 잊혀져가고 있죠..이렇게 사람들사이에서 뜨거웠다가 잊혀지면..그 기분이 어떨까요..?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 들거예요..저야 뭐..스타도 아니고..이슈거리도 없으니..사라질 염려도 없겠지만...요..^^ 자..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기억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있는 것중하나인..NOS(Network Operating System)을 한번 알아보죠..제가 입사했을때만해도..네트워크 하면..그게 바로 NOS였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하면..라우터나 스위치지만요...그때 유행했던..노벨 네트웨어..그리고 반얀 바인즈..이런 NOS는 주로 파일 서버라는 말로도 불리웠는데요..즉..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공유할수 있게 해줄뿐아니라...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모든 유저들이 공유하게 해서..데이타를 공유할 수 있게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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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요즘도..이런 NOS가 있죠..요즘 잘 나가는 윈도즈NT 가 바로 이런 NOS죠..NOS가 갖추어야 할 가장중요한 요소가 물론 리소스의 공유이지만...또하나는 유저의 관리죠..즉 유저가 로그인 하고 로그아웃하는 걸 관리할 뿐 아니라.각 디렉토리별로 권한도..관리를 해주죠..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디렉토리를 볼수 있지만..또다른 사람은 그 디렉토리를 볼수도 없게 만드는거죠...왜 그런지는 아시죠..? 즉 보안이죠...예를들어 인사과 사람들이 쓰는 디렉토리를 일반 사원들이 본다면..

문제가 되겠죠? 즉 유져별 권한 부여를 관할하는게..바로 NOS의 역할이죠..주로 내부 네트워크에 일관되던 예전의 네트워킹 구성에서는 이런 NOS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했었고...이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대우를 받았죠..저도 기억납니다만...노벨의 CNE는 정말 인기였죠.. (사실 저도 CNE 거든요..^^)하지만..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기분예요....ㅜ.ㅜ 암튼 NOS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다...이렇게 생각하심 될것같네요...자..오늘의 결론.. 네트워크 기술은 나타나고..또 사라진다...옛날에 잘나가던...NOS는 파일 서버의 관리 및 유저관리가 주 업무였다...오늘은 이만 끝...안녕.. 

<제137호> 렌카드도 세팅 해야되나요..??@@## 

오늘은 가볍고도 쉬우면서도..기본적인..내용을 알아보죠..오늘의 주제는 NIC(Network Interface Card) 이예요..보통 렌카드라고 하죠. 제가 네트워크를 첨 시작하던 시절에도 렌카드는 있었습니다..물론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지금이야..피시에 렌카드 꽂고..리부팅하면..지가 알아서..렌카드 인식하고..알아서..필요한 프로그램 깔고..하지만.. 옛날(?)엔 정말 하나하나를 전부 사람이 해줘야 했으니까요..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IRQ(Interrupt ReQuest) 세팅이나 Base Memory등을 찾아서 제대로 잡아주려면..렌카드 한장당 숙련된 엔지니어가 약 30분은 소요가 됬거든요..ㅜ.ㅜ 렌카드 15 장을 꽂고 나니까..하루해가 벌써 졌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네요..이런 렌카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즉 유저의 데이타를 케이블에 실어서 허브나 스위치, 혹은 라우터등으로 전달해주죠...우리가 이더넷 환경을 주로쓰니까..원래 이더넷용 렌카드 라고  해야하는걸 그냥..렌카드라고 하죠..렌카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아마 멕어드레스도 찾으실수 있을겁니다..멕어드레스가 뭔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신의 렌카드의 정보를 보고싶으신분은.. 

시작 --> 설정 --> 제어판 -->시스템 -->장치관리자-->네트워크 아답타에가서 보심 보일거예요..

여기서 렌카드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면..또 몇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이때..리소스란..걸 눌러보시면..입/출력범위, 인터럽트 요청, 메모리 범위등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IRQ (인터럽트 요청), Base Memory(메모리 범위)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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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이시는대로 이런 값들은 내가 주소지인 데이타 (즉 목적지주소가 자신과 일치하는 데이타)가 들어왔을때..컴퓨터의 CPU에게 이 렌카드에 해당하는 IRQ를 주죠..그럼 CPU는 IRQ 번호를 보고 "아..이 인터럽트는 렌카드가 요청한 서비스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거죠..그리고 이 데이타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건지가를 미리 정해놓는 장소(이게 Base Memory 쪽이죠)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거죠..만일 이 IRQ가 다른 서비스를 위해 이미 예약된 거라면..(이경우를 우리는 " IRQ 가 쫑났다.!!"  라고 하죠) 렌카드를 인식못하게 되는거죠.. 요즘은 말씀드린대로..렌카드를 꽂고 부팅을 하면..피시가 자동으로 안쓰는 IRQ를 배정해주지만..전에는 사람이 안쓰는 IRQ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했어요...그때 생각하니까..지금도..아찔하네요..그때..후니는 쫄다구였고..준비물은 늘 한손엔 드라이버 (십자), 그리고 한손엔 렌카드 였습니다..지금도 생각나네요.. 크리스 마스라고..남들은 한창 성탄 카드를 쓰는데..전 성탄카드대신 렌카드를 들고 설치하러 다니던일....그러고보면..지금 네트워크를 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거죠..?? ^^안녕...즐거운 설 보내세요.... 

<제138호> 네트워크의 감초...허브... 

오늘은 네트워크계의 감초..허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허브란 원래 중심이란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하는군요..즉 모든 장비들이 허브에 연결되다보니까..허브가 중심이 되는거죠..허브가 없던 시절에는 아래 그림에도 있는것처럼 하나의 케이블에 모든 장비들을 연결해서 사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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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양쪽끝에는 터미네이터라는 무시무시한 장비를 달고요...터미네이터가 머냐구요..? 일종의 저항 이예요..아시죠..왜 몇오옴 하는 저항 여기선 아마 50 오옴짜리였을꺼예요..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암튼...그 케이블 중간에 다시 트렌시버라는 녀석을 연결하고..거기서 트랜시버 케이블이란 녀석을 꽂은담에..피시와 연결했어요..이때..랜카드의 AUI 포트를 사용했는데..왜 아시죠..15핀으로된 인터페이스요...요즘은 다..TP 포트라서 모르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아..시스코의 2501 라우터를 보시면..이더넷이 15핀 인터페이스로 되있자나요..(그래서 우리가 다시 UTP 트렌시버 꽂아주자나요.?) 그 인터페이스가 렌카드에 있었다고 생각하심 되요..요즘도 옛날 쓰던 렌카드 보면..간혹 AUI 포트가 있죠...암튼 이런 구성은 구성자체도 힘들었지만..연결된 녀석중 한 녀석만 말썽을 피워도...다른 모든 녀석이 통신 불가 사태에 빠지게 되죠...저도 이런 케이블에서 네트워크를 썻었는데..정말 괴로워요..한사람만 케이블이 잘못되도..전체가 네트워크 다운이 되니...정말 하루도 맘편한 날이 없었어요...그런시기에 나온 허브는 정말 구세주였죠...두꺼운 10Base5케이블대신 UTP케이블을 쓰게되니 정말 편했죠... 게다가 이제 어느 한녀석의 케이블이 문제가 있어도 그녀석만 못쓰지..나머지 사람들은 영향이 없자나요..? 정말 편리한 장비였죠..요즘도 허브하나씩은 다 있죠..즉 어떤 분배기 역할을 하는거죠...또 허브는 아시는대로 리피터의 역할을 해주기때문에 예전처럼 먼 거리 전송시에 리피터를 따로 달아줄 필요가 없죠...즉 허브만 놓으면..되거든요...이런 허브의 사용은 네트워크를 보다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물론 요즘은 허브보다 똑똑한 녀석들이 많이 나와서 허브가 ..조금 밀리긴 하지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허브는 하나의 대역폭을 공유시키기때문에...허브에 연결된 녀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에게 분배되는 대역폭은 작아지는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나왔겠죠..?)

암튼..허브에도 인텔리젼트 허브와..더미 허브가 나누어지는데..여기서 인텔리젼트 허브란..NMS(Network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녀석이고..더미허브란 그냥..허브의 역할만 할뿐 관리 기능이 없는 녀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브역시 스테커블(Stackable)이 있는데..이 허브는 스텍이 가능하다..즉 쌓을수 있다는 겁니다..그럼 머 다른 허브는 못쌓나..? 하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스텍이 가능하다는건 보통 전용의 스텍케이블로 연결해서..여러대가 마치 한대처럼 보이고 동작한다는겁니다.. 그냥 단순히..서로 연결만 하는게 아니죠..암튼 그정도만 알아두심 될것같네요..

자..오늘의 결론..허브는 모든 장비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리피터의 역할까지도 하는 아주 좋은 녀석이다..그지만..대역폭을 공유해서..많이 붙이면..각자의 대역폭이 작아진다..그리고 허브에는 인텔리젼트..더미..그리고 스텍이 가능한 녀석이 있다...머 이정도 입니다..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안녕.. 

<제139호> 흐르는 세월을 UTP케이블로 묶어놓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오랜만이죠..? 제가 요즘 이래요...늘 정신없고..불만에 가득차서 살고 있는거 같아요..개인적으로도 좀 복잡 다단(?)한..일들이 있고...암튼 오늘은 케이블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요즘은 케이블 하면..뭐. UTP 케이블을 주로 생각하죠..그니까..우리도 여기에 중점해서 한번 알아보자구요..일단 TP 케이블이란..Twisted-pair 즉 꼬인 녀석이다..는 거죠..아래 그림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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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처럼 페어..(한쌍이죠..)가 서로 꼬여있어요.. 그래서  TP라고 하는거죠..TP 중에는 UTP 와 STP 가 있죠..UTP는 Unshielded (쉴드 즉 감싸지 않았다는 거겠죠..?) TP를 말합니다..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블이 바로 이 녀석이죠. STP는 Shielded 란거니까..케이블의 주위를 어떤 절연체로 감싸서 만든거죠.. 아시는대로 STP 가 좀더 비싸고..성능이 좋죠.. EMI 를 줄였데요..암튼 그래도 기존에 워낙 UTP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많았기때문에..결국은 UTP 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STP는 주로 토큰링쪽에 많이 쓰이죠..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타고리5 니 카타고리3 니 하는건 무얼까요..? 말나온김에..카타고리 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카타고리 1 : 주로 전화망에 사용하거든요..따라서 데이타 전송용으로는 안맞아요
카타고리 2 : 데이타를 최대 4 Mbps 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어요.

카타고리 3 : 10BaseT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케이블이구요..최대 10Mbps 속도까지 데이타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카타고리 4 : 토큰링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구요.. 최대 16Mbps 의 데이타 전송능력을 가지고 있죠.

카타고리 5 : 지금까지는 최대 전송속도 100Mbps를 지원하는 Fast Ethernet 용으로 사용됬거든요...근데..얼마전에 기가비트 표준이 완성되면서 이제 이 케이블로도 기가비트 속도의 데이타 전송이 가능해졌어요.이 내용만 알아두시면..그래도 케이블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는거예요...참.카타고리 6 도 있는데..얼마전까지는 기가비트용 케이블로 나왔거든요...근데..표준이 카타고리 5로 정해지면서...얘가 어떻게 됬는지 소식을 아는 녀석이 없네요..^^엠...자..그럼..오늘은 그만 할까요..?? 안녕.. 주말 잘보내세요..아...난..머하고 보내지..?? 

<제140호> 험한세상의 다리 (브리지)되어 그대지키리.. 

오늘은 지난시간 허브에 이어..그보다 한수위 장비인 브리지를 알아보죠..브리지는 말 그대로 다리 입니다. 즉 허브는 모든 녀석들이 다 하나에 붙어있게 되니까..이 허브로 연결된 녀석들간의 통신에는 문제가 있어요..뭔 문젠고 하니..허브에 물린 녀석들중..두녀석만..통신을 하게되면..그 순간에는 다른 녀석의 통신이 불가하죠...아시죠..? 이거 ..콜류젼 도메인이 같기 때문이죠.. 콜류젼 문제는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는 문제가 안되지만..네트워크의 규모가 조금만 커지게되면..말썽을 일으키죠.. 그렇담..이렇게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고 통신량이 증가할때..콜류젼 도메인  이란 녀석을 나눠주기위해 뭐얼 사용해야 할까요..?? 이때..는 허브로썬 감당이 안되니까..한수위 ..스위치나..브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거죠..(물론 두수위..라우터도 가능하지만..머..닭잡는데..소잡는 칼까지 필요하겠습니까..? ^^) 브리지와 스위치는 사촌간이죠..이름의 맨뒷자가 비슷하자나요..^^ 그럼 브리지는 이런 콜류젼 도메인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브리지는 허브로 만들어진 콜류젼 도메인 사이를 반으로 나누고..중간에 다리를 놓는겁니다.그렇게 되면 다리 남단은 다리 남단끼리...다리 북단은 다리 북단끼리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 다리 남단에 있는 녀석과 다리 북단에 있는 녀석이 통신하고자 하는경우에만 다리를 건너게 하는거죠... 요게 바로 브리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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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Address Table

[Ee: 0260.8c01.1111
[EC: 0260.8c01.2222
[Et: 0260.8c01.3333
[Et: 0260.8c01.44a4

0260.8c01.1111

0260.8c01.2222

Port
E1

0260.8¢013333

0260.8c01.4444




즉 위래 그림에서..0260.8c01.1111 라는 멕어드레스를 가진 녀석이 0260.8c01.2222 라는 멕어드레스를 가진 녀석에게 통신을 하는 중에도...0260.8c01.3333 이라는 멕어드레스를 가진 녀석은 0260.8c01.4444 란 멕어드레스를 가진 녀석과 통신이 가능한거죠..

즉 브리지는 0260.8c01.1111 가 0260.8c01.2222 와 통신할때 이 통신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는걸 알고 있어요..(브리지가 관리하는 장부--멕어드레스 테이블-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페킷은 다리를 통과시키지 않죠...(아시죠..원래 허브였으면..모든 녀석들에게 보내죠..이더넷의 CSMA/CD 특성에 따라서요..) 따라서 이 두녀석들이 다리 남단에서 통신을 하는사이에도...다른 두녀석은 다리 북단에서 통신이 가능한거예요...이해 가시죠..? 자 요즘은 이런 브리지의 기능을 스위치가 대신하기때문에...브리지가 많이 사용되진 않고 있지만... 엄연히..브리지가 스위치보담은 훨씬먼저 나온 형님이란걸 여러분..기억해두세요..^^안녕...

<제141호> 브리지의 이란성 쌍둥이는 스위치..??@@##@@ 

안녕하세요..? 후닙니다..요즘은 정말 오랜만에 한번씩 칼럼을 올리네요.. 첫번째..이유는 제가 약간 정신이 없는탓도 있구요..두번째는..제가 작년에 했던것 처럼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차근차근..진도에 따라..나가서 기초를 쌓는데..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암쪼록 여러 독자님들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자...오늘은...전에 했던 브리지의 이란성 쌍동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알아보죠..사실 스위치의 모든 특성은 브리지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한마디로 스위치는 브리지에서 포트가 많게 설계한 멀티포트 브리지(Multi Port Bridge)다...라고 생각하심 될겁니다..거기에 머가 한가지 첨가 됬느냐..? 그건 속도 입니다.. 속도가 빨라진거죠..요즘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넌블락킹(Non-Blocking) 시스템이니..와이어(Wire Speed) 스피드 시스템이니...요론 말들이 다..빠른시스템 그리고 성능좋은 시스템이란 말입니다..(물론 위의 말에는 각각의미가 있지만..그 의미는 담에 한번 기회를 내서 알아보구요..^^)자 그럼 이런 스위치(또는 브리지)가 하는일은 머냐..? 3가지만 말해봐라......라고..면접관이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정보통신 업계에 취직하려고 면접하면..이런 질문이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Learning --즉 배운다..멀.? 멕어드레스를..어디의 멕 어드레스..? 출발지의 멕어드레스..

2. Forwarding/ Filtering --즉 보냈다가 막았다가 한다..왜.?? 전 시간에 말한것처럼..목적지 주소를 확인해보고..이 주소가 현재 포트에서 볼때..내부에 있는지 아님 다른 포트로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3. LOOP 방지 -- 즉 브리지또는 스위치는 자신이 모르는 목적지의 주소를 가진 녀석이나 브로드 케스트가 발생하면..무조건 다른 포트쪽으로 넘기는 버릇이 있기때문에..만약 한 세그먼트에서 다른세그먼트로의 경로가 2개 이상존재할 경우에..무한 루핑이 발생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가능성을 미리 막아 줘야 한다는거죠..---이 기능이 바로 스페닝트리 알고리즘(Spanning Tree Algorithm) 이란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설명한 3 가지 특징만 이해 하신다면 브리지와 스위치의 동작원리는 전부 이해 하신겁니다.사실 스위치에 대한 공부도 한번하기로 하면.끝이없는 부분입니다..(라우터 이상으로 어렵죠..) 앞으로도 기회있을때마다..이런 스위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오늘은 조금 내용이 딱딱하죠..?? ^^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쉽게쓰는 이야기라도..스위치와 브리지란 녀석들이 워낙에 딱딱한 녀석들인데요..^^ 이해 하시고... 자 오늘은 요렇게 결론을 내죠.. 

스위치와 브리지는 모든 동작원리가 서로 같다..그런데 스위치나 브리지는 위의 3가지 동작원리..즉
1. 출발지의 멕어드레스를 기억하는 기능.

2. 목적지 주소를 보고 보냈다..막았다 하는 기능..

3. 무한루핑을 방지하는 스페닝트리 알고리즘이란..기능..이 있다..

머 이정도 입니다..자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제142호> 와이어 스피드가 머야요..??? 

안녕하세요..좋은 주말이네요...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죠..?? 전 오늘 쉬는날예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났죠...세시 반정도에..지금까지..뚝딱뚝딱거리다보니..시간이 이렇게 됬네요..암튼 오늘은 주말이니까..좀 가벼운 주제를 택해볼까요..?

요즘 스위치니 라우터니..장비의 카다로그를 보거나 세미나에 가보면..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중에 하나가 와이어 스피드(wire speed)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와이어 스피드를 지원한다는 말이 멀까요..?? 여기서 와이어는 통신 케이블을 말하는거니까...음..와이어 스피드를 지원한다는건..장비가 통신 케이블 만큼의 속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점점 뭔소린지 모르겠다구요..?? 다시 말하자면...예를들어 10Mbps 케이블로 구성된 스위치가 있다고 가정하죠...그럼 데이타가 케이블을 10Mbps의 속도로 날라서 스위치에 도착한다음...다른 케이블로 날라갈때...그 속도가 떨어지면 안된다는거예요...즉 중간에 있는 스위치가 10Mbps 케이블의 와이어 스피드를 지원한다면..그건 10메가 속도로 날라다니는 데이타가 중간에 스위치를 통과해도 그속도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10메가로 날아간다는거죠....이해가 되세요..??

예를들어 기가비트(1000Mbps)의 와이어 스피드를 지원하는 라우터다...이렇게 말하면...1000메가의 속도로 날아온 데이타가 라우터를 거쳐도 전혀 그속도의 감소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그러려면..라우터가 엄청 빠른 속도로 데이타를 처리해야 겠죠..?? 이렇게 라우터가 데이타를 처리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페킷퍼 세컨드(PPS) 입니다.즉 일초에 몇개의 페킷을 처리하는가 하는거죠...이더넷에서 페킷의 크기는 최소 64byte 에서 최대 1518 바이트까지 입니다..이렇게 계산해보면..10메가 이더넷케이블에서 최대 페킷의 전송속도는 약 14800개 정도 됩니다. 즉 14880pps 죠 ...따라서 10메가의 케이블에서 와이어 스피드를 지원한다면...최소 14880pps 이상의 속도를 가진 스위치 또는 라우터 여야 겠죠..? 100메가는 약 10배가 될거구, 1 기가는 100배가 될거구요..자...오늘의 결론..라우터든 스위치든 그 녀석들의 처리능력은 PPS라는 걸로 나타내지는데..이 처리능력이 케이블의 전송속도보다 빠른경우 이런 장비를 와이어스피드를 지원하는 장비라고 한다.....

이겁니다..자 오늘은 이만 안녕...즐거운 주말 되세요.. 

<제143호> Looping(뺑뺑이)은 왜 생길까요..?? 

자 오늘은 브리지나..스위치에서 자주 발생하는 루핑현상에 대해서 함 알아보죠..우리가 브리지나 스위치를 말하려다보면..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그게 바로 스파닝트리 알고리즘(Spanning Tree Algorithm)입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머냐..?? 면..스위치나 브리지의 루핑을 방지하기 위한거라고 말합니다..그럼 루핑이 먼가를 먼저 알면 스파닝트리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간단합니다..아래 그림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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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처럼 두 호스트사이에 스위치또는 브리지가 두개 있다고 가정하죠..즉 이 얘기는 뭔말인고하니..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가는 경로가 두개 이상 만들어진다는겁니다... (이해 가시죠..? 왼쪽브리지를 통해서 가는길 하나하구요..오른쪽 브리지를 통해서 가는길..하나..이렇게 두 개자나요..) 여기서 브리지대신 스위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보통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는 하나의 경로가 끊어져도 다른경로를 쓰기위한건데...아무생각없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되면...가장 큰문제..즉...루핑이 발생하게 되는겁니다....자..아래 그림에서 이걸한번 가정해보죠..호스트A 가 브로드케스트 페킷을 보냅니다..그럼 양쪽 브리지(스위치)로 전달되겠죠..? 그담은 그 두개의 브리지는 이 페킷을 분석합니다..브리지의 특성상 브로드케스트는 포워딩이 발생하죠..즉 다른쪽으로  내보내는거죠...그럼 상대방 쪽 세그먼트로 브로드케스트가 보내지겠죠...그쪽에 보내진 브로드케스트는 다시 양쪽 브리지의 아랫쪽 포트로 전달되고 이 페킷역시 브리지특성에 따라 다시 위로 전달되는거죠...이런 과정이 반복되게되면..한번 발생한 브로드케스트 페킷이 양쪽 브리지를 통해 네트워크 사이를 계속 뺑뺑돌게되는 루핑이 발생하게되는겁니다..이와같이 루핑이 발생되면..물론 다른 데이타를 전송할 수가 없겠죠..? CSMA/CD 의 특성 아시죠..?? 따라서 네트워크가 무용지물 상태로 빠지는 거죠.. 이와같이 루핑은 네트워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가 있는겁니다...자..그렇다면..이런 루핑을 막는다는 스파닝트리는 무얼까요?? 그건 담시간에 하자구요..?? ^^ 그러죠..머.. 그럼 안녕.. 

<제144호> 스페닝트리 안되는 스위치는 팥없는 찐빵..!!^^ 

오늘은 스페닝트리 알고리즘..(Spanning Tree)에 대해서 알아보죠...머 여러분이..전문적인걸 원하시면..이 부분에 대해서만도..무지 마니 얘기할 꺼리가..있지만...오늘은 요게 먼지..그리고..어따..쓰는건지만 알아보죠...자..전시간에..말씀드린대로...스위치나..브리지에 두개이상의 경로가 만들어지면...룹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룹 현상이 발생하면..정말 네트워크는 치명적이 되는거죠..통신 안돼고..문제 못찾고...상상을 해보세요..만약..어떤사람이 게임방에 스위치 두대를 설치했어요..그럼 라우터는 스위치의 어느 포트에 붙고..스위치에선 각 피시들로 연결하고...또 스위치가 두개니까..스위치간을 연결했겠죠..?? 자 이때..이사람이..스위치간의 연결이 하나밖에 없으면..속도도 느리고..또 혹시 이 연결이 끊어지면..그 스위치에 붙어있는 피시들이 통신을 못하니까..(뭔가 네트워크를 아는 겜방주인이죠..?^^)스위치간에 링크를 두개로 만들었어요...(이렇게 가정해보자구요..^^) 자 아래 그림 보이시죠..?
 이게 겜방주인이 그린 그림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생각대로..속도가 두배로 빨라지고.(스위치간에 연결이 두개니까..) 또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하나가 받아서..문제가 없도록해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만약 뭔가 세팅되지 않았다면 말이죠..)즉 이상태는 전시간에 설명드린 루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한쪽 스위치에 물린 피시와 다른스위치에 물린 피시간에 경로가 2개가 발생하죠..?? (그림에서 위에 있는 피시와 아래 피시간에..갈수 있는 길이 두개자나요..왜? 중간에 케이블이 두 개니까요..) 만약 이때 스위치가 스페닝트리 상태로 세팅되있지 않으면...네트워크에는 루핑이 발생하고..결국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네트워크는 못쓰게 되는거죠..주인입장에선..참..잘해볼려다가..완전히..망하는꼴이죠...옛말에 있듯이 선무당이..사람잡는다..! 머이런..꼴이죠..자 이때..스페닝트리가 세팅되있으면.스페닝트리는 자동으로 룹을 검색해서..이런 룹이 발생할 상황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어떻게요..? 그건 스위치간의 두개의 링크중에 하나를 끊어놓는겁니다..따라서 실제 링크는 두개지만..데이타는 한쪽으로만 다니게 하는거죠..그럼 룹은 발생안하겠죠..? 자..그렇다면..머하러..링크 하나 더 연결하느냐는 분이 있겠죠..? 첨부터..하나만 연결하지..이 링크는 지금 사용하는 하나의 링크가 끊어졌을때를 대비하는 겁니다..만약 사용중인 링크가 끊어지게되면...그때..대기하던 나머지 하나가 살아나서..데이타전송을 맡아주는거죠...즉..스페닝트리알고리즘이란..스위치나 브리지에서..발생할수있는 루핑을 미리막기위해..두개이상의 경로가 발생하면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들을 자동으로 막아두었다가..만약..기존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막아놓은 경로를 풀어서...데이타를 전송한다....는 알고리즘입니다..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모든 스위치는 이 스페닝트리를 지원한다는겁니다...(그래도 살때..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 안녕...좋은 하루 되세요..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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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호> 가상의 랜 ...VLAN (Virtual LAN)이란...?? 

자 오늘은 스위치의 기능중에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가상랜을 한번 알아보죠..예전에는 그랬습니다..스위치는 그냥..콜류젼 영역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면.충분했죠...무슨 가상랜 같은건 생각하지도 않았죠...근데..사람들이 콜류젼 도메인만을 나누어주는 스위치의 기능에 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무언가 새로운기능이 필요했죠..즉..이런거예요..예를들어볼까요..?? ^^전에 말씀드린대로..브로드케스트의 영향이 점차커지면서..라우터에의한 네트워크의 분류는 필수가 되었고...사용자에 따라 인사팀 사람들은 1 네트워크에, 생산팀 사람들은  2 네트워크에 속하게되있는거죠...그런데 인사팀에 있던 김모대리가 책상을 생산팀으로 옮기게 되었어요..(예를들어 파견근무를 하고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소속은 그대로 인사팀에 두고요...자 그렇다면 김대리의 피시는 지금부터는 생산팀이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중에 한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이렇게 되면 인사팀 네트워크에 속한 김대리가 생산팀 스위치를 사용해도 될까요..?? 물론 가상랜 즉 VLAN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보자구요..VLAN 이없다면.. 김대리를 위한 별도의 스위치가 한대 필요하구요...그담 그 스위치를 인사팀쪽으로 따로 연결해주어야 합니다..(이해가시죠..?? ) 그런데 기존의 스위치가 가상랜이 지원된다면...스위치에서 김대리가 사용하는 포트 하나만 1 네트워크 (즉 인사팀 네트워크죠..) 로 만든뒤에 그 스위치에서 라우터로 연결되는 링크에 트렁크를 만들어 주면 되는거죠...트렁크가 머냐구요..?? (일단 트렁크란 한 링크에..여러개의 네트워크 정보를 실어보내는것 이라고 생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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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위에 그림 보시면 왼쪽은 VLAN이 없을때...오른쪽은 VLAN을 사용했을때입니다..일단 스위치 한대가 절약되구요..또 라우터에도 인터페이스 하나만 있음 되죠..?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좀 복잡한가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담에..또 하면 되니까요..^^ 자 즐거운 한주 보네세요..안녕.. 

<제146호> 라우팅이냐..? 스위치냐..? 

안녕하세요..오늘은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공부해오신 여러분께..제가 가장 고전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라우팅이 좋을까요..? 아님..스위칭이 좋을까요..?? 왜 라우팅이 필요할까요..? 일단..기본적인..내용부터..집고 넘어가볼까요..?? 가격..라우터가 스위치보담은 비쌉니다..(물론 예외는 있지만..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비교해보면..라우터가 비쌉니다..) 

속도.

이것도..스위치가 우세합니다. 라우터는 내부에서 하는일이 많아서..스위치보다 패킷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릴수 밖에 없습니다.

구성의 편리함.

이것도..스위치가 훨씬 구성이 쉽습니다..스위치는 대부분 전원만 공급해주면..사용이 가능하지만..라우터는 그렇습니까..? 해줘야 할께 한두가지가 아니죠..^^ 

자..그렇다면..가격싸고..속도 빠르고..구성편리한 스위치만 쓰면..되지..머하러..라우터란 녀석을 쓸까요..? 네..맞습니다.. 

그 첫번째..이유는 브로드케스트 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전체가 하나의 브로드케스트 도메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저 멀리 독일에 있는 피시가 한번 켜졌다꺼져도..이 브로드케슽트가 한국에 있는 제 피씨까지 전달되니 까..정말 장난 아니겠죠..?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우린 제대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건 상상도 할수 없을뿐더러...피시 자체도 사용이 불가하죠..(아시죠..? 브로드케스트는 CPU 성능도 저하시키는거...) 따라서 브로드케스트 도메인을 나누는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권고사항은..

IP 일때는..약 500 노드
IPX 일때는.. 300 노드..

Apple Talk 은 200 노드..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제생각엔 여기 기준에서 약 반정도만..사용하셔야..제대로 네트워크를 사용하실수 있을겁니다. (그니까..IP는 250 노드..정도겠죠..?) 또한 라우터는..스위치가 보장못하는 보안기능..즉 패킷 필터링기능을 제공합니다..따라서 네트워크 주소에따라...전송을 막았다 풀었다하는 필터기능을 제공해서.불필요한 트레픽이 전송되는걸 막습니다..아시겠지만..이러한 보안 기능은 요즘들어 점점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있죠...또하나...라우터가 제공해주는 기능은...바로..로드분배 입니다..즉..여러개의 경로를 가지고있기때문에..데이타가 여러 경로를 타고 날아갈수 있습니다..따라서 한쪽 경로에 문제가 생겨도...바로 다른경로를 타고 날아갈수 있는거죠.. 물론 스위치도..로드분배가 가능하지만..이건..굉장히..제한적이라고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라우터는 그 외에도  프로토콜이나..데이타의 크기등..여러 상황에따라..트레픽을 조정해주는 QoS기능도  제공을합니다..즉 위에서말씀드린대로...스위치는 스위치대로..라우터는 라우터대로 다 쓸모가 있습니다..^^특히 라우터는 사용하기는 복잡하지만..꼭 필요한 녀석이죠..그래서 가격이 비싸고..구성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네트워크에 하나씩은 꼭 껴다니는겁니다..자..그래서 오늘의 결론..스위치냐..라우터냐의 답은...스위치와 라우터를 적당히..사용해야 한다..!!!요겁니다..^^안녕.. 

<제147호> 대충 스위치는 이렇게 생긴거 아시죠..?? ^^ 

안녕하세요..오늘은 스위치가 실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사진을 준비 했습니다..글쎄요..요 사진이 제대로 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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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말로만  들었지 실제 모습은 한번도 못보신 분들도 있긴 있을거예요..자 그렇다면 스위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양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작은 것은 4 포트짜리 스위치도 있고..큰건..100 포트가 넘는 것도 있죠..또...첨 스위치를 살때부터 구성이 딱 정해진 단독형이 있는 반면에..샤시를 산다음..모듈을 설치하는 모듈형이 있습니다. 보통은 모듈형이 더 비싸고..더 크죠..아래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가 바로 모듈형입니다.

모듈형은 기본적인 모듈(이건 꼭 필요한 거죠..^^)이 있구요..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꽂는 모듈이 있죠..요걸 적당히 알아서 구성하는거예요...또 쓰다가 포트가 모자라면..모듈만 더 사면 되구요..이 모듈을 얼마나 꽂을수있는가에따라서..몇슬롯짜린가로 나눠지는데..작은 건 2 슬롯 짜리에서..많은건..16 슬롯짜리도 있어요..^^ 가격도..싼건 몇십만원..(몇만원도 있나..?? )에서..비싼건.. 억대도 있어요..정말 놀랍죠..??암튼..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건..첫째..스위치의 속도와 그다음 지원포트 그리고..나머지 기능..들의 차이죠..아시겠지만..스위치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요즘은 레이어3 스위칭이라는 라우팅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자나요..자..오늘은 요기 까지만 하구요..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안녕.. 

<제148호> 네트워크주소와 호스트 주소..??^^ 

자 오늘은 기본적인거 한가지를 집고 넘어가보죠...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대부분...(아니.전부일꺼예요..^^) 두개로 나누어져있어요..뭔소린고하니..예를들어 TCP/IP에서 사용하는 IP주소는 클래스 A,B,C 에 따라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이 나누어져 있자나요..왜..? 아시죠..??IP주소만 그런게 아녜요..IPX 주소도, 바인즈 주소도 다 마찬가지죠..즉 네트워크 레이어 에서의 주소는..말씀드린대로..네트워크 부분과..호스트 부분(노드 부분이라고도 해요..)으로 나누어집니다..그럼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일단 네트워크 부분은 네트워크를 나누기위한거예요..따라서 네트워크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건..즉..네트워크가 다르다는거죠...이 얘기는 라우터를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다는걸 의미 합니다..(이해 가시죠..? ) 아래 그림에서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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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네트워크와 2 네트워크, 그리고 3 네트워크는 라우터를 사이에 두고 있자나요..? 이들은 서로 네트워크 부분이 다르기때문에 허브나  스위치로만 연결해서는 통신이 불가하고..네트워크 레이어를 지원해주는 장비, 즉 라우터가 필요하다는걸 의미합니다..(아래 그림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꼭 IP주소를 나타내는게 아니라..일정한 형식의 예라고 생각해주세요..^^) 우리나라 주소에서 예를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주소도 이렇게 두부분으로 나눠볼수 있어요..네트워크 부분은 "도"가 되고 호스트 부분은 "시" 나 "군"이 된다고도 얘기할수 있죠..? ^^자 그럼 "광주" 이러면 찾아갈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이 광주가 경기도 광주인지 전라도 광주인지 모르자나요..? ^^ 마찬가지로..우리가 사용하는 주소도 네트워크 부분과호스트 부분을 가져야 비로소 정확한 주소가 된다는거죠..이렇게 주소가 두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면..라우터는 네트워크 주소만을 우선 보게되죠..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경로를 찾아가게 되는거죠..일단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그담엔..호스트주소를 가지고 그 디바이스를 찾아가겠죠..? 제가 이거 굉장히 쉬운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암튼...오늘의 결론을 알아볼까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부분과 호스트(노드)주소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네트워크 부분은 라우터가..경로를 배정하기위해서 사용되고..일단 그 네트워크에 온담에는 호스트 주소를 이용해서..찾아간다...머 이겁니다...쉽죠..? ^&^안녕... 

<제149호> 자..이제 라우터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토요일의 기분을 느끼기엔..날씨가 좀...협조를 안해주네요..하지만..머..약간은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필요도 있는거니까요...^^ 오늘부텀은 라우터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이글을 첨부터 쭈~욱 읽어보셨던 분이면..전에 우리가 라우터에 대해서 일부 배웠던 내용을 알고계실겁니다..이번에 시작하는 라우터 칼럼은..지난번에..했던 내용을 간단간단히..리뷰해보구요.. 주로..실기위주..즉 Case Study 위주로 해볼생각입니다...머..생각같이 잘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기본도 역시 중요하니까..기본적인걸..항상 체크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사용할 라우터는 시스코 라우터가 되겠구요..자..그럼 함 시작해볼까요..?? 먼저 라우터가 어떻게 생긴녀석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image: image27.png]=

Cisco 1600 Al2] X Cisco 2500 AlRIZ

—

Cisco 4000 AlRI =
Cisco 3600 Al2| =




라우터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가격대도 다양하구요..비싼건 몇억짜리도 있으니까요...우리가 보통 사용하는..(중소 규모의 사무실이나..게임방..)라우터들은 아래 있는 정도면 될거예요..

보통 라우터의 앞쪽에는 램프들이 있고..(전원램프, 상태 표시램프, 링크표시램프,...)뒤에는 직접 케이블을 연결할수 있게 되어있어요..따라서 라우터를 구매하실때는 라우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여기에 들어가는 케이블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예를들어 콘솔 케이블이나..아님..라우터와 DSU를 연결해주는 케이블 같은거요...(V.35케이블...)첨에 하시는분들은 라우터 그자체에 너무 신경을쓰셔서..요런걸 꼭 빼먹으시더라구요...^^ 라우터는 살때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단독형과..cisco 4000 시리즈이 그림에서처럼..모듈들을 꽂아서 쓸수 있는 모듈형이 있는데...생각하는대로..나중에 더 라우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모듈형이 좋겠고...한번 사면..이것가지고..계속..증설이나 확장없이 쓸거라면...단독형이 좋겠죠..?

라우터의 가격은..대부분 성능하구..지원되는 인터페이스 숫자..그리고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져요..그걸 다시말하면..라우터의 가격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어지는데..시스코에선 이 라우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IOS(Internetworking Operating System) 이라고 하죠...맞나..?? 머 비슷할거예요..아마..^^따라서 IOS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꽤 나더라구요..이제 여러분은 라우터를 한번 사진으로라도 봤으니까..담에 이런 녀석들을 만나면..알아보실수 있겠죠..?? 담에 만나면 아는척하세요...그냥지나치지마시고..오늘은 토요일이니까..여기까지만..하죠...참..여러분께..죄송한 말씀하나.! 제가 오늘오후에 호주로 출장을 가요..그래서 목요일쯤올건데....오자마자..바로 네트워커스땜에..아마 다음주엔..칼럼을 쉬어야 할것같네요..자꾸 제 사정땜에 칼럼이 지연되서 죄송하구요..담부텀은..꾸준히 쓸께요..자..그럼 출장갔다와서..뵈요...안녕...참참..그리고..네트워커스때 오시는분들은 와서 아는체 아세요..^^진짜루..안녕.. 

<제150호> 드뎌..오늘이..네트워커스 날이네요..^^ 

안녕하세요..후니입니다...오랜만이네요..^^ 어제 밤까지 네트워커스 준비하느라고..늦게 자고..오늘도..아침에 일찍 나가봐야하기때문에..음..일찍일어났는데....역시..아침엔 일찍일어나야 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네트워커스에 대해서 간단히..설명드리구요..그담에..요즘 네트워크의 추세에 대해서..잠깐 알아보죠..^^ 네트워커스는 물론..시스코가 주최하는거구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전세계적으로..순회해가면서..열리는 행사인데..음..그 해의 ..중요한 네트워크 이슈를 중심으로 이틀간 여러개의 강의가 이루어져요..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모두 다른점을 감안해서...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골라들을수 있게 했기 때문에..이것 저것 골라듣는 재미가 있죠..^^ 단지 아쉬운건..강사들이..모두 외국사람이라는건데...ㅠㅠ 그래도..머..여러분은 걱정마세요..한국말로..동시통역이 이루어지니까요..^^ 머 앞으로 몇년후에..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산업의 주인공이 될때쯤이면...아마..전세계를돌면서..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하실수 있을거에요..^^ 이번 네트워커스에서 주로 다뤄지는 이슈는..통합되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인것 같아요... 음성과 영상..그리고..데이타를 한 네트워크에 통합해서..전달하는거죠...또..인터넷을 통한 여러가지 형태의 접속...직접 실험..네트워크를 꾸며서..오시는 분들이..네트워크에 접속된 전화를 이용해서..통화도 해보고(물론 핸드폰이나..시외전화도..가능하죠...^^ 즉..네트워크 상의 전화가..교환기로..연결되도록  구성하니까요..) 멀티케스트를 이용한..IPTV도 체험 해보는거죠..^^

아마 직접 오심 재밌을거예요..하지만..안오셔도..제가 담에 시간날때마다..설명해 드릴꺼니까..너무 실망마세요..

음..그리고..또...이번 네트워커스에서는..네트워크 자격증 준비자들을 위한 무료시험도 실시할 예정인데..CCNA 시험과..CCIE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시험은 나이먹어도..결코 유쾌한 일은 아닌것같아요..^^암튼 머..저도..이전까진..네트워커스에..그냥..구경오는 입장이었다가..이번엔..직접 준비하는..걸 보게되니..역시..모든 일의 뒤에는 준비가 필요하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보통 사람들은 화려한 결과만을 생각하지만...그 뒤엔..정말 많은..어려움이 있다는걸..잊는 수가 있죠...여러분도..많이 노력해서..꼭 화려한 결과 얻으시길..바랄께요..^^ 자 저는 이제 씻고..네트워커스로 갑니다....안녕..^^ 

<제151호> 라우터의 두가지 중요한 모드.. 

안녕하세요..주말은 어떠셨어요..? ^^ 주말은 지나고 나면..너무 허무해요..^^  자..다시 한주의 시작입니다..멋진 한주 시작해보죠..오늘은 라우터의 두가지 중요한 모드에 대해서 함 알아보죠 아마 다 아실거지만..그래도..기본을 집고 넘어가는것도 중요하니까...시스코 라우터의 경우 콘솔을 이용해서 라우터에 들어가든..아님 텔넷을 통해 라우터에 들어가든..라우터의 몇가지 모드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대충..그 모드를 알아보는건..전에도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기억나세요..?? 유저모드, 프리빌리지드 모드(Priviledge Mode) ...물론 그외에도..롬모니터모드..등이 있긴하지만..우선 우린 두가지만 알아보죠...라우터에 콘솔로 접속하게 되면..아래처럼 보입니다..

Router con0 is now available

Press RETURN to get started.

User Access Verification

Password:

Router>

이때..이모드들..유저 모드라고 합니다..

이 유저모드에서는 주로 테스트..즉 현재 상태를 볼수가 있습니다..핑을 해본다든지..아님..트레이스....하지만..라우터의 구성 파일을 본다든지..아님..구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즉 일반 유저가 라우터의 구성을 변경시키면..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운영자 모드는 따로 있는데..이게바로 프리빌리지드 모드 입니다..프리빌리지드모드에 들어가는 방법은 유저모드에서..enable 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즉...

Router> enable

Password:*******

이렇게 enable 과 해당 패스워드를 입력하면..프리빌리지드 모드에 들어가는거죠..

Router#

프리빌리지드 모드에 들어오면..프롬프트가 꺽쇠(>)에서 샾(#)으로 바뀐걸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모든 라우터의 명령이 가능합니다.구서을 볼수도 있구요..변경할 수도 있죠.. 다시 유저모드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Router#

Router# disable

라고 하면 되구요..유저 모드에서도 빠져 나가고 싶으시면..

Router>

Router> exit

이렇게 하면 됩니다..쉽죠..?? 오늘은 월요일 이니까..요기까지만 하고 담에 더하죠.^^

참 오늘의 쬐그만 TIP 하나..라우터에서...내가 방금전에 내린 명령을 다시한번 똑같이 내리고 싶을때쓰는 명령은....?

Ctrl + P 입니다..함 해보세요..^^안녕.. 

<제152호> 알아두면 유용한 라우터 사용법..^^ 

안녕하세요.. 한주가 시작되고 벌써 중간에 서있네요..^^ 날씨도 이제 완전히봄이고....좋은데요..^^ 오늘은 시스코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도움말 기능(HELP)과 몇가지 유용한 명령들을 함 알아보죠..자주 라우터를 만지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기가 하던 버릇대로 라우터를 만지기때문에..쉽게 할수있는 일들을 어렵게 하는경우가 간혹있죠..여러분들은 어차피 기초에서 시작하는거니까..^^ 첨부터 기초를 확실히 하자구요... 자 첫번재..도움말기능은요..시스코라우터에서는 이기능을 context sensitive help 라고 하는데요..이 말은 내가 처음에 넣는 글자에따라 도움말이 바뀐다는 머..그런말로..즉 한마디로 똑똑한 도움말 기능이다..이겁니다..자 얼마나 똑똑한지 볼까요..예를들어..시스코 라우터에서..시간 세팅을 하려고 할때..그냥..대충 클락 일꺼다 하고 클락이고 치면..다음 에러가 나옵니다..(스펠링도 잘 몰랐다고 가정하죠^^)

Router# clok

Translating "CLOK"

% Unknown command or computer name, or unable to find computer address

이건..라우터가 clok 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기때문에..이걸 호스트 이름으로 인식한겁니다..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Router# cl?

clear   clock

과 같이 cl이라고 쓰고 바로 붙여서 물음표를 해주면...cl 로 시작하는 모든 명령이 나옵니다..여기선 두개가 나왔죠..? clear 하고..clock 하구요..그럼...이제 clock 란걸 알았으니 그대로 입력해보죠..

Router# clock

% Incomplete command.

그랬더니 위에서처럼 충분하지 않다고 에러가 나왔습니다..그러면..

Router# clock ?

set     Set the time and date

이번엔 clock 를 한다음에..한칸을 띠고..물음표를 하는겁니다.(중요한건 이번엔 한칸띠고 물음표라는거예요..^^ 아깐 붙여서 바로 물음표였자나요..) 그럼 clock 뒤에 주는 명령옵션이 set 이란걸 알려주면서..time 과 date를 setting 하라고 나옵니다. 자..그러면..

Router# clock set

% Incomplete command.

그냥 clock set 이라고만 하니까..또 충분하지 않다고 하죠..? 그럼 다시 물음표를 써서..확인해보죠..

Router# clock set ?

Current Time  (hh:mm:ss)

아...이렇게 현재 시간을 넣으라고 나오네요..^^ 그럼 넣어보죠..머..

Router# clock set 19:56:00

% Incomplete command.

그랬더니..또 부족하다고 나오죠..? 그럼 또 물음표..^^

Router# clock set 19:56:00 ?

<1-31>       Day of the month

MONTH     Month of the year

Router# clock set 19:56:00 04 8

.                              ^

% Invalid input detected at the '^' marker

Router# clock set 19:56:00 04 August

% Incomplete command.

Router# clock set 19:56:00 04 August ?

<1993-2035>     Year

이런식으로 내가 몰르는 명령도..똑똑한 도움말기능을 이용해서 해줄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라우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이 기능이 얼마나..편리한건지 몰라요..내가 어디서 들어본것 같기만..하다..하는 명령도..이렇게 찾아낼수가 있거든요..^^ 시스코 라우터에서도..옛날버젼(약 8년쯤..전)에서는 지원안됐는데..요즘은 지원되니..좋아졌죠..? 자..오늘 너무 많이 했나요..?? 또 할거 있는데..?? 담에 하까요..?? ^^ 

<제153호> 알아두면 유용한 라우터 사용법 투!! 

안녕하세요..? 또 한주가 시작되네요.. 요즘은 완전히 봄..맞는거 같아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라우터에대한 강의는 일단 전에 라우터 칼럼을 한번 읽으신분(제가 전에 쓴 칼럼있 자나요..?)에게 다시한번 복습의 기회와..살을 붙일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것이기 때문에...전번 칼럼을 읽지않고 처음 접하는 분은 조금 어려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음..전에 했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는게 좋겠죠..??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건..여기서도 다시다루겠지만...또 아시는 분은 반복되는게..재미없을수도 있으니까요..^^자 그럼 오늘은 라우터의 유용한 명령어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번 내린 명령을...어떻게 다시 내리는가...하는걸 알아보죠.. 라우터를 사용하다보면..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있죠.. 또..명령자체가 복잡하고 길기때문에...한번 내린명령의 경우..다시치는것보담은..단순이..전에 내린명령을 다시 불러와서..바로 내리는게 훨씬 편해요..(아마 해보신분은 금방아실겁니다...) 도스..명령에서도..F3 키가 바로 한번 내린명령을 다시 내리는 명령이자나요..? 근데 도스는 방금 전에 내린 명령만 기억하는 반면에..라우터는 최대 256개의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내릴수 있어요...(디폴트는 10개) 그럼 방금내린 명령을 가장 최근것부터..뒤로 가면서..찾는 명령어가..바로..(ctrl) + P  예요..아시죠..? 컨트롤키..누른상태에서...P 눌르는 것..^^ 이렇게 (ctrl)+P 로 찾다가 내가 찾는게 나오면..엔터키만 눌러줌..된다는거죠..그러니까..(ctrl)+P 는 뒷쪽으로 찾아나가는 명령이죠..그럼 앞쪽으로 찾아나가는 명령은 ...멀까요..?? 그건 (ctrl)+N 이예요..보통은 요걸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거 몰르면..불편하죠..^^ 자..그리고..내가 내린 명령을 다...보고싶다..그럼 뭘 눌르죠..?? 네..show history   예요..그럼 기본으로..내가 전에내린 10개의 명령이 보여요..보통은 10 개정도면..충분한데..내가..전에 내린명령을  좀더 기억하고 싶다면..최대 256개 까지 가능하거든요..그럼 이런 명령이 필요해요..^^

terminal history size 30

이렇게 해주면..30개가 기억되는거죠..^^ 30대신 256하면..그만큼기억되겠죠..?? 하지만..이렇게 많이 하면..아무래도..메모리는 조금더 쓰겠죠.?물론 오늘 배운걸 모른다고 라우터를 사용 못하는건 아녜요.하지만..라우터를 잘 활용하기위해선..조그마한 TIP들을 많이 알아두는것도 필요하다는거죠..여러분이 아마..라우터를 많이 만지게 되심 꼭 필요한 기능일걸요..??^^자 안녕.. 

<제154호> 라우터의 이야기...복습한번해볼까요.?? 

안녕하세요..어차피...라우터시간이니까..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라우터의 셑업하는 방법들하구요...라우터가 가지고있는 메모리에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죠..^^ 여기서 잘 이해가 안가심..음 전에 했던 칼럼을 뒤져보시면..아마 더 자세한 설명을 얻으실수 있을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아래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암튼 라우트를 세팅하는 방법은 아래 있는 그림처럼..몇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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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맨처음 라우터를 사서 세팅하는 방법은 주로 콘솔케이블을 이용한 방법이구요..^^(물론 다른방법도 가능합니다..)그담에 한번세팅된 라우터를 점검하거나..테스트 할때는 주로 텔렛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Virtural Terminal 을 사용합니다. 라우터로의 텔넷접속은 원래 기본은 최대 5명이 동시에 한 라우터에 텔넷이 가능한건데..이건..라우터에서 더 많이 늘여줄수도 있습니다..물론 다..막아버릴수도 있구요..^^ 아무나 자기 라우터로 텔넷을통해 들어오면..문제가 생기니까..꼭 패스워드를 걸어놓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라우터의 Virtual Terminal 부분 세팅에 패스워드를 안 만들게되면..라우터는 자동으로 모든 텔넷 접속을 막아버립니다..^^ 꽤 똑똑한 녀석이죠..? ^^ 물론 콘솔접속이나..텔넷접속 말구도..아래 그림에 있는것처럼 다른 접속방법이 있는데..고건 전에 칼럼에 설명되있으니까..함 읽어보세요...그리고..다음 그림에 나와있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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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에는 여러가지 메모리들이 있어요..꽤 종류가 많죠..? 하지만 피시랑 비슷하니까...머..^^피시랑 다른게 NVRAM하구..Flash Memory가 있는건데..일단 램은 라우터가 부팅하고나서..라우터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올려놓는 무대와 같습니다...라우터 OS도 올리고..라우팅 테이블도 올리고.. 버퍼들도 올라가고......하지만 일단 파워가 꺼지면..다 날아가버리는거죠...그래서 라우터의 운영프로그램은 평소엔 Flash Memory에 저장되고..또 혹시 플래쉬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길까봐서..기본적인 동작프로그램은 롬에도 저장되는거죠...그담에 우리가 라우터에서 정성껏 컨피규레이션 한 구성 파일은 라우터가 꺼져도 지워지지않는 NVRAM에 따로 저장되게 됩니다...메모리들이 종류가 많아도 다 쓸모가 있죠..? ^^자..그러니..만약 라우터의 운영프로그램이 커지면..(IOS버젼이 올가간다든지..기능이 많은 IOS를 쓰면...)..무엇이 커져야 할까요..?? 네 일단..운동장이 넓어져야 되니까..메모리 즉 RAM이 커져야 하구요..그담은 그걸 담아둘 Flash Memory도 커져야 겠죠..?그래서 OS 의 버젼이 높아지면 메모리도 커지는겁니다..하지만.NVRAM까지 커질 필요는 없겠죠..? ^^ 자..그럼 오늘은 라우터의 세팅 하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나...요거하고..라우터에는 어떤 종류의 메모리가 있고..또 그녀석들은 뭘 가지고 있나를 알아봤습니다..

<제155호> 네트워크 분야에서 일하고싶은 학생이란면...^^ 

안녕하세요..후니입니다..일요일오후..어떠세요..?  즐거우세요..?? 내일이 월요일이라..좀 찝찝하시다구요..? 

하긴..이글..월요일날 보시는 분도 많으시겠죠..?^^요즘 제게 네트워크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그런데 지금 학생인데..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도 많구...(정말 많더라구요..전엔..안그랬는데..) 또..휴학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요...거기에 대한 제생각은 이래요..일단은 학교공부가 젤중요하다는거에요..물론 지금 전공이 이 분야이신 분들인 경우에요..만약 전공과 앞으로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다르다면..따로 그 분야를 공부하는게 좋겠죠..? (청강이나..머.독학이나..) 암튼 기초가 중요하단겁니다..학교다닐때..기초를 쌓지 못하면..회사에 와서는 그럴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그것말고도 다른게 너무 많거든요..그담이..영어 입니다..아실겁니다..제가 얼마나 영어를 강조하고 있는지..그나마..제가 대기업에서 버틸수 있었고..또..외국회사에 들어올수 있었던건..학교다닐때..짬짬히..배운..영어회화덕이 아닌가 싶어요...지금도 후회되는건..바로..어학연수 입니다..만약 제가 다시 학생이된다면..다른생각안하고..한 일년..꼭 갔다오고 싶어요..물론 형편이 안되서..생각도 못할수도 있겠지만..그게 안된다면..학원이라도 꼬박꼬박다니고..또 한시간 학원다닌다면.세시간은 준비를 해서 가셔야..한다는 겁니다..점점더 세상은 지구촌이 되어가고있습니다..여러분이 더 느끼시겠지만..이제 내것만으로는 이겨낼수가 없어요..다른사람의 지식을 가져와야 해요..

그걸위해..언어는 필수구요..기초지식과...언어가 어느정도 준비되었다면...그담이..바로..자격이니..응용이니..하는겁니다..특히..자격증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언제라도 딸수있는겁니다..지금 학교다니시는 분들이..자격증을 딴다고 해도..사실 그걸 이용할수 있는 분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이력서에 자격란에 쓸순있겠지만...요..또 요즘 대부분의 자격증은 몇년에 한번씩..재 인증을 받아야..하는것도 많구요..기술은 계속 바뀐다는거죠...후배님들....(제가 이렇게 불러도 되죠..? ^^) 전 여러분이 믿음직스럽습니다..제가 네트워커스때 만났던 분들도..정말 믿음직스럽더군요..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그리고..여러분의 앞날이 밝을거란것도 알고 있습니다..^^그 길을 가는데..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전 만족합니다..이 길을 조금 먼저걷고 있는제가 도와드릴일이 있다면..언제나 알려주세요..^^안녕.

<제156호> 나는 네가 가는길을 알고있다..?? ^^@@ 

자..오늘은 전에도 한번 배운적이 있는 트레이스(TRACE)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트레이스 명령은 라우터에서 내리는 명령인데요..음..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이죠..뭔말인고하니..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어떤 라우터를 거쳐서..도착하는지를 알수있게해주는 명령이란거죠...^^

예를들어..만약 우리가 서울서..광주까지 간다면.. 전에 배운 핑(PING)을 이용하면..단지 서울서 광주는 총 4시간이 소요된다... 요것만 알수있는데..트레이스를 사용하면..서울서 수원까지 1시간, 수원서 청주까지 1시간, 청주서 전주까지 1시간, 전주서 광주까지 1시간..그래서 총 4시간이 걸린다....머..이렇게 알려주는거죠..^^ 자..그러니까..트레이스를 사용하면..각 경로경로별로..시간을 알수있으니까..어떤 경로에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지를 알수 있겠죠..?

써보신분은 아시겠지만..참 편리한 명령이죠..^^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라우터 명령 프롬프트에서 Router# trace 172.16.33.5 <--- 목적지 주소라고 쓰심 되구요..이명령은 User 모드 또는 Privileged 모드에서 내릴수 있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전에도 한번 질문 주신 분이 있었지만..TTL (Time To Live) 를 이용한 트릭이라고 할수 있죠..^^ 즉 맨처음 라우터에서 TTL 값을 1 로 해서 보내게 되면...(여기서 TTL 이 1 이란건 살아서 갈수 있는 라우터구간이 한 구간이란 뜻이죠..^^) 출발지에서..출발해서 맨처음 라우터에 도착하면..이 패킷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그럼 그 첫번째 라우터는 출발지 라우터에게..에러 메세지를 보내는거죠..이 패킷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정보와 함께요..^^ 그래서 첫번째 라우터를 통과한 시간을 아는겁니다..그다음은..아시겠죠..? 이번엔 TTL 값을 2 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그럼..이번에는 두번째..라우터가..대답을 하는거죠..^^ 계속해서..그담은 3, 그담은 4..즉 목적지에 도착할때까지..계속..보내는거죠..^^암튼 그렇게 해서..이 라우터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거치는 모든 라우터를 알아내고..그 각각의 라우터까지 의 도착시간을 알수있는거죠..^^ 재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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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림에 보시는대로..이러한 트레이스 명령은...라우터에서..장애복구를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자..오늘의 결론..

TTL 이란녀석을 이용하는 트레이스 명령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각 구간별 시간을 체크할수 있는 명령으로..아주 편리한데..사용법은 ..라우터 명령프롬프트에서..그냥.. trace 하고..목적지 주소만 써주면..된다..!! 이상 끝..!!! 안녕... 

<제157호> 라우터 테이블을 보는 명령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게으름 뱅이 후니입니다..요즘 칼럼 쓰는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것같아요..제가 점점 게을러지나봐요..ㅠㅠ 그래도 자주 오긴하는데..이것저것하다보면..하루가 금방가는것같아요..그래서 오늘은 맘잡고 좀 일찍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라우터 테이블을 보는 명령을 한번 알아보죠..^^ 라우터는 자기의 테이블에다가 뭘 가져다 놓을까요..? 네..그건..바로..지도입니다. 아시죠..? 라우터가 어떤 일을 하는녀석인지..?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고..또 그길이 끊어지면..다른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녀석이자나요..그런라우터에게 가장중요한건 뭘까요..? 그건 바로 지도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쓰는 그런지도는 아니구요..^^ 라우터가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얻어낸 네트워크에 대한 지도라는거죠..즉 어떤 목적지에 가기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가야된다... 머 이렇게 써놓은 정보라는거죠..이걸 우리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합니다..그니까..라우터는 전원을 켜는 그순간부터(물론 세팅은 되있다고 가정하구요..^^) 라우팅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해서..어떤 패킷이 길안내를 요청하면 라우팅테이블을 보고..길을 안내하는거죠...^^ 자 그렇다면...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우터가 이런 라우팅테이블을 저장할까요..? 답은..아니오 입니다..꺼지면..다 지워지는거죠..^^ 하지만 걱정마세요..전원이 켜지면 다시 만들수 있으니까요..얼마만에..? 몇초안에..가 될수도 있고 또 몇분이 될수도 있어요..그건 네트워크의 크기하고..또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암튼 라우팅 테이블은 라우터가 가장중요하게 사용하는 길 안내 정보다...머 이렇게 생각하심 되구요..이 테이블을 우리가 보기위해서는...show ip route 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

Paris# show ip route

Codes:  I - IGRP derived, R - RIP derived, O - OSPF derived

       C - connected, S - static, E - EGP derived, B - BGP derived

       i - IS-IS derived, D - EIGRP derived

       * - candidate default route, IA - OSPF inter area route

       E1 - OSPF external type 1 route, E2 - OSPF external type 2 route

       L1 - IS-IS level-1 route, L2 - IS-IS level-2 route

       EX - EIGRP external route

Gateway of last resort is not set

I    144.253.0.0 [100/1300] via 133.3.32.2 0:00:22 Ethernet1

    131.108.0.0 is subnetted (mask is 255.255.255.0), 3 subnets

I       131.108.33.0 [100/180771] via 131.108.16.2, 0:01:29, Ethernet1

C       131.108.12.0 is directly connected, Ethernet0

C       131.108.16.0 is directly connected, Ethernet1

I    218.100.103.0 [100/1200] via 133.3.32.2, 0:00:22, Ethernet1

요렇게 나오는거죠..^^

각각의 의미는 맨앞에 있는 영문자가 어떤 프로토콜을 써서 이 길을 알아냈는가 하는거구요...그담에 있는 주소는 목적지예요...(목적지의 네트워크 주소죠..) 그리고 그담에 나오는 게..바로 어디를 통해서 가야..그 곳에 도착할수 있다...이런 이야기 입니다..^^재밌죠..?? 재미없어요..?^^ 암튼 이런 라우팅 테이블은 어떤 변화..예를들어 네트워크 일부가 끊어졌다든지..하게되면..반드시 자동으로 그걸 인식하고 바꿔줘야겠죠..?이걸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을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이라고 하고..(이런게 RIP, IGRP, EIGRP, OSPF같은거죠..) 이 테이블을 자동으로 못바꾸고 꼭 사람이 해줘야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Static 프로토콜" 이죠..아셨죠..?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이 테이블을 강제로 한번 지워주고 싶다면..어떻게 해줄까요..? 네..맞습니다..라우터를 껐다가 켜면 되겠죠..? ^^ 근데 그럼 혼날수도 있자나요..? ^^그럴때 쓰는 명령이..

clear ip route * 

입니다..이건 해보지 마세요..특별한 경우에만 쓰는거니까요..^^자 암튼 오늘의 결론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경로에 대한 지도정보를 유지하고 있는데..이건 RAM에  올라가기 때문에 파워가 꺼지면..날아간다..그리고 요걸 보는 명령은
show ip route  이다..머 이정도입니다..^^ 자 안녕... 

<제158호> 내가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 

안녕하세요...즐거운 토요일입니다..어제 늦게자서 오늘은 늦잠좀 잘려고 했는데..일찍 깨지네요..그래서 이것저것하다가...오늘은 토요일이니까..조금 가벼운 주제를 정했어요..공부는 아니구요..^^ 아마 지금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은 면접 한두번쯤은 다해보셨을거예요...저도 그렇고..^^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앞으로 취직을 위해선 면접을 몇번은 거쳐야 할거구요..저 역시 면접을 받는 입장였던게..면접을 하는 입장였던거 보담은 많지만...그래도 제가 그동안 느낀 면접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께..말씀드릴려고 합니다..면접에 대한 첫번째는..일단..준비해라..!! 요겁니다. 쉽죠..?? ^^ 다 안다구요..?? ^^ 네 마자요.^^ 조금 무식해보여도..그날 예상질문을 뽑아보는 겁니다..물론 그냥물어봐도 대답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미리 정리해  놓은 답을 말하는것과 그때 그때 생각해서 말하는건..듣는사람 입장에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그니까..음..생각해보세요..몇가지 예상질문..들요..특히.."앞으로 10년후에..당신이 뭐가 되있을거 같아요..? " 요런 질문은 가장 자주 나오는 말중하나 입니다..그때..어떻게 멋지게 대답해줄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 그리고 대답의 뒷말을 흐려서는 안된다는거죠...군대식으로 "다" 나 "까" 로 끝을 내는 버릇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예전에는 말하면서 상대방을 빤히 바라다보면..버릇없다고 했지만..요즘 면접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는지를 보기때문에..답변시에도 몸을 반듯이하고..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너무 뚜러져라..보진 말구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면.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그리고 복장도 좀 신경을 쓰는게 좋습니다..물론 머리는 단정히 깍아야 하고..손톱도 정리를 당연히 해야하고..양복은 ..진한색이 좋습니다..영어면접시에는 어려운 단어를 넣어서 말이 이상하게 해석되게 하는것보담은 쉬운 단어로 간략하게 말하는게 필요합니다..그리고 영어가 잘안된다고..얼굴을 붉히거나..중간에..말을 하려다 마는경우는 마이너스 라는거 아시죠..?? 대부분의 영어는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 대한 설명..그정도니까..미리 준비해서 외워두는것도 좋겠죠..암튼 오늘결론..면접시에는 너무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말고..자신감을 보여라..!!질문 몇개정도는 미리 준비하고 답변을 외워둬라..!! 깔끔한 복장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줘라.!! 많이 웃어라..(제..사진 참조..^^) !! 머 이정돕니다..요즘은 면접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면접결과가 취업의 모든걸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면접만으로 사람을 뽑거든요..남앞에서서  말하는걸 잘 연습해두시면..분명히..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할수 있죠...? ^^안녕.. 

<제159호> AS..Interior 그리고 Exterior Routing Protocols... 

오늘은요...AS(Autonomous Syste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전에도 몇번 질문이 올라온적이있던것 같은데..AS란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동일한 관리하에 있는 라우터들의 집단.." 머 이런정도 입니다.그게 무슨말인고하니...라우터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을때...한 네트워크 관리자 소관에 있는 범위가 AS라는거죠..그럼 왜 이런AS를 나눴는가..? 그건 한마디로 관리의 편리성을 위하고..또하나는 라우팅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겁니다...어떻게요...?? 즉 예를들어 A 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죠..그회사에는 지사도 많고..또 부서도 많아서 네트워크가 여러개 존재 합니다...그니까..당연히..라우터도 여러개가 있겠죠..?? 자 이때..아무리 네트워크가 크고 라우터가 많아도 이 회사는 하나의 네트워크 관리하에 있기때문에..하나의 AS가 되는겁니다..이렇게 해서 이회사의 AS에는 번호가 부여되는데..원래 이 번호역시 공인된 번호를 받게 되있습니다.. 암튼 그래서 이 번호가 100 이라고 하죠... 그럼..이 회사의 외부..즉 인터넷쪽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라우터로 경로를 지정할때..회사의 모든 라우터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그냥..AS100 으로만 보내버리는거죠...그럼 그 AS100영역의 문지기 라우터 ASBR(AS Border Router)가 그 정보를 받아서..내부로 즉 해당라우터로 전달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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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많이 절약되고 따라서..속도도 증가 되는거죠.. 이때..이렇게 AS내부에서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Interior Routing Protocol 또는 Interior Gateway Protocol(IGP) 라고 하구요..AS사이를 통신해주는 프로토콜을 Exterior Routing Protocol 또는 Exterior Gateway Protocol 이라고 합니다..이때.. Interior Routing Protocol 의 예로는 우리가 잘아는 RIP, IGRP, EIGRP, OSPF...등이 있고..Exterioor Routing Protocol의 예로는 BGP 등이 있습니다.

쉽죠..? 인제 AS니 IGP니 BGP니 하는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가 가시죠..?? 안녕.. 

<제160호> Distance Vector 와 Link State ??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입니다.. 벌써 사월의 마지막주네요.. 세월정말 빠르죠..? 나이 먹는걸 느낍니다..^^

자 오늘은 라우팅 프로토콜중에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과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그전에 전에 배운걸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죠.. 자 라우팅 프로토를을 크게 나누면..AS내부에서 라우팅을 해줄때 사용하는 Interior Routing 프로토콜과 AS 간의 라우팅에 사용되는 Exterior Routing 프로토콜로 나눌수 있다고 했구요...

Interior Routing 프로토콜의 예로는 RIP, IGRP, EIGRP, OSPF등 이 있구요..Exterior Routing Protocol의 예로는 BGP와 IGP가 있습니다.여기까진 전에 배웠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우리가 전에 배운 Interior Routing Protocol또는 Interior Gateway Protocol (IGP)를 다시 크게 나누어보면..Distance Vector 알고리즘과 Link State알고리즘으로 나눌수 있는데요..DIstance Vector 알고리즘이란..라우터가 경로정보를 알아낼때..거리(디스턴스)와 바향(벡터)만을 이용해서 알아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뭔말인고 하니...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라우터가 목적지 부산인 곳에 갈때..이녀석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목적지 부산의 경로정보를 알아보면..거리는 400키로(예를들어서..^^) 방향은 수원..이렇게 되있는거예요..자..그럼 목적지가 부산인 데이타가 들어오면..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일단 수원쪽으로 보내는거예요..거리는 400키로..니까..그럼 수원에 있는 라우터가 다시..청주 쪽으로 보내고..청주에서 부산정보를 확인해서...다시 대전으로...이렇게 해서 부산까지 가는거죠..즉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에서..출발지 라우터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경로를 다 알고 있는게 아니라..바로 이웃라우터의 정보만 알고 있죠..(거리는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가는데이타가 오면..그냥.방향만 맞춰서..(반대쪽으로 보내면 안되겠죠..^^) ..이웃라우터에게 보내는거예요..(방향은 맞춰야겠죠..??) 이런 방식을 유식하게 말하면.."Routing by rumor"라고 하거든요..^^ 아마..책을 보신분은 한번쯤 읽어보셨을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수행하는 녀석들의 대표주자는 RIP, IGRP 등이 있구요..디스턴스벡터 알고리즘의 장점은 라우터구성이 쉽다는 거죠..(정말 컨피규레이션이 편리하죠..^^) 또 메모리(DRAM)도 적게 들구요..근데 단점은  목적지에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눈치채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거예요..뭔말인고하니..예를들어 마산에서 부산가는길이 공사로 막혔다고 했을때..서울에서..그걸 아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거죠...왜 그런진 아시죠..? 다른 라우터가 전달해줘야 하니까요..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죠..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라우터가 목적지에 대한 모든 경로정보를 다 가지고있는거예요..따라서 이웃라우터에게 뭘  따로 물어볼필요가 없죠...

즉 부산이 목적지다..고 한다면..서울라우터는 부산의 경로를 미리 다알고 있는거죠..따라서..아까처럼 마산 부산사이에 문제가 있는것도 금방알수 있죠..이런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OSPF죠..OSPF는 따라서 링크에 문제가 생겼을때 인식하는 Convergence time 이 짧죠...^^ 하지만..라우터 컨피규레이션이 복잡하고..메모리가 많이 사용되는 단점도 있어요..따라서 어떤 환경에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가를 결정하는건 참 중요하죠..예를들어..라우터의 수가 적고...구성이 간단한경우에는 디스턴스벡터 알고리즘이...라우터가 많고..복잡한....구성에는 OSPF가 적당하죠..^^

자..이해 가셨어요..??안녕... 

<제161호> 직접 라우터에 명령어를..^^.그 첫번째..발판..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날씨도 좋구요..음..대부분은 오월 첫날 쉬는곳이 많으니까..연휴가 시작되는 분도 많겠
죠..?? ^^ 저도 그렇고...^^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이론들을 바탕으로...라우터에...명령을 주는걸 한번 알아보죠..

어떻게 라우터에 명령을 하면..라우터가 경로 배정(라우팅)이란걸..수행할까....? 굉장히..어렵게 생각하실분들도 있을거예요..어떤 사람을 라우터에 명령을 막 쳐넣고..라우터가 동작하게 하는데..난 언제나 그렇게 될까...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거구...하지만 걱정마세요..의외로..라우터에..명령을 주는건 쉽고도 간단해요..^^ 그렇지 않음..왜..라우터가 비싸겠어요..?? ^^ 사실 명령어를 넣고 수행시키는건 쉬운데.. 그전에..어떤 프로토콜로 어떻게 라우팅을 수행할까를 결정하는게..더 어려운거죠..IP주소 체계같은것들을 정하는것도 그렇구요...암튼..우리가 시스코 라우터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셑업한다가 가정해보죠..예를들어 RIP를 시스코 라우터에 세팅한다..(다른 프로토콜도 비슷해요.^^) 일단 시스코 라우터의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이건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전에 했던 칼럼 참고하세요..) ...있자나요..컨피규레이션 모드가 왜..글로벌 모드하고 인터페이스 모드가 있거든요....예를들어.. 

Router(config)# 요렇게 보이는게..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구요..

Router(config-if)# 요렇게 보이는게..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모드라고..해요..

글로벌에서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예를 보실레요..? ^^

Router#conf t    <---라우터 에서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는 명령..앞에 conf 는 configure 란말을 줄인거고...t 는 terminal 을 줄여서 이렇게 써요..그리고 나면 프롬프트가 바뀌는데..이렇게요..

Router(config)#  <--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네요..^^자여기서요..

Router(config)#interface e 0  <-- 즉 인터페이스 명령으로 들어가기위해..이더넷 0 번을 지정해주면.

Router(config-if)# <-- 이리로 들어오죠..

쉽죠..? ^^

자 다시 돌아와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는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쓸것인가...하고..그 라우팅프로토콜에 소속되는 

네트워크를 지정해주는거예요..

즉..

Router(config)#Router RIP

Router(config)#network 150.10.0.0

Router(config)#network 200.10.1.0

이렇게요..

즉 라우팅프로토콜을 RIP 를 쓰고 RIP에 속하는 네트워크는 150.10.0.0 과 200.10.1.0 네트워크란거죠..(여기서 주의사항..!!! RIP의 경우는 뒤에 아무리 서브넷을 붙여도..즉 내가 입력할 때..

Router(config)#network 150.10.100.0 이라고 주어도 자동으로 요건 클래스 B니까..앞에 두자리만 네트워크로 생각해서...

Router(config)#network 150.10.0.0 으로 먹는거죠..그럼 글로벌 모드는 끝..!!!! ^^

인제 인터페이스 모드만 주면..라우터가 동작해요..인터페이스모드에서는 뭘주냐면..IP 주소만 주면되요..각 인터페이스 별로...즉 이더넷과 시리얼에 주소를 준다고 가정하면요..

Router(config)#int e 0

Router(config-if)#no shut  <---인터페이스를 살리는 명령예요..shut 은 shutdown 의 약자요..

Router(config-if)#ip addr 150.10.1.1 255.255.255.0

Router(config-if)#int s 0

Router(config-if)#ip addr 200.10.1.10 255.255.255.0

Router(config-if)#exit

Router#write mem <--메모리에 저장하는거죠..

머 이렇게 하면 끝이예요...쉽죠..?? 제 기억으로 만든거니까..좀 틀릴순 있지만..아마 거의 맞을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라우터에서 동작시킬려면..글로벌 모드와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명령을 넣어줘야 한다..!! 명령은 글로벌에서는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과..그 프로토콜에 속하는 네트워크를 정의하고..인터페이스 모드에서는 각 인터페이스별 주소를 입력한다...이상 입니다..!! ^^

<제162호> 실제 라우터를 구성한다면..?? ^^ 

오늘은 전시간에 배운 RIP를 이용한 셈플 구성을 하나 보여드릴께요..전에 어떤분이 요청하신것도 있고해서요...아래 그림이 구성이구요..그림을 토대로..RouterA 란녀석의 라우터구성을 다이나믹 프토토콜중의 하나인 RIP을 이용해서 구성해본거예요... 자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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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11.2  <-- IOS버젼 넘버죠..11.2 가버젼이죠
!

hostname RouterA   <-- 라우터이름을 정해줬죠..

!

enable password cisco <--라우터 패스워드가 cisco

!

ip subnet-zero <-- 서브넷제로를 쓴다는 의미죠
no ip domain-lookup <--DNS를 자동으로찾지 않겠다는뜻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210.243.100.1 255.255.255.0

!

interface Serial0

description Leased Line to INTERNET <--설명라인
ip address 210.243.10.2 255.255.255.0

!

router rip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의
network 210.243.100.0  <-소속된 네트워크 지정
network 210.243.10.0

!

ip http server   <--웹기능 Enable

no ip classless  <-- IP클래스대로 인식
!

line con 0       <-- 콘솔 지정및 암호설정
password cisco

login

line aux 0 

line vty 0 4     <-- 텔렛용 버츄얼터미날 설정(5개)

password cisco  <-- 텔렛 암호지정
login 

!

end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혹시 제가 틀린게 있거나..이해가 안가심..질문주세요...안녕...^^ 

<제163호> 어제의 명령을 직접 라우터에 입력해보까요..?? 

자 오늘은 어제 배운걸..한번 직접 라우터에 입력해보까요..?? 쉬워요.. 일단 라우터을 들고 오세요..그리고..콘솔케이블을 라우터의 콘솔 포트에 연결하는거죠..그다음..피시의 통신 프로그램을 띄우고요...알죠..머..하이퍼터미날..에서..주로 하자나요.. com1 에 직접 연결..선택하는거 아시죠..?? 그리고 포트 속도는 9600 나머지는 그냥..디폴트로 하시구요..자 인제..라우터를 켜세요..그럼 콘솔터미날에..라우터가 부팅하는게 보일겁니다..보이죠..?? 그럼 맨 처음 라우터를 사면..이것저것 물어봐요.. Yes 냐 No 냐..하고 자꾸 헤깔리게 하죠... 그럴땐 일단 과감하게 모두...No 하세요..그담에.. Router> 여기 까지 가게 되면..

Router>en 을 하세요..요건 enable 한다는 뜻이죠..그럼.프롬프트가 Router# 으로 바뀌게 되죠..그담에는 configuration 모드로 들어가게하기위해서..

Router# conf t  <--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t 는 터미날에서 컨피규레이션 한다..이런뜻입니다..지금 우리가 터미날로 접속했자나요..

그럼..Router(config)#에 들어갑니다. 그럼..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Router(config)#host RouterA 하면..프롬프트가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요..

RouterA(config)#ena pass cisco

RouterA(config)#no ip domain-lookup

RouterA(config)#interface e 0

RouterA(config-if)#ip addr 210.243.100.1 255.255.255.0

RouterA(cofig-if)#no shut

....

....

....

이렇게 하는거예요...아시죠..?? 다할필욘 없겠죠..?? ^^ 자 그럼 오늘은 간단히..여기서 끝.. 참..저장은 Ctrl+z 하고 나오셔서.. write mem 인거 아시죠..?? 요거 안하면..다 지워져요...^^ 안녕.. 

<제164호> 라우터 사용에서 가장많이 나오는 질문 두가지
자..암튼 오늘은 시스코 라우터를 사용하면서..자주 듣는 질문 두가지를 한번 생각해볼려고 합니다... 젤 첫번째..질문이..enable secrete 와 enable password 의 차이  입니다. 라우터를 첨 설치하게되면..즉 setup 모드로 설치하게되면..꼭 enable secrete 를 넣도록 합니다..(강제사항이죠..) 그리고나서 enable password 를 넣죠... 이렇게 해서 만약 제가 enable secrete 는 jin 으로 하구요..enable password 는 cisco로 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을 마친후 저장하고 라우터를 리부팅 했다고 가정하죠..

자 그럼 유져모드 (Router>)에서 관리자모드(Router#)으로 들어가려고.. Router>en 을 했어요..

그럼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죠.. 이때 어떤 패스워드를 넣어야 할까요..??

secrete 인 "jin"이 맞을까요..??? 아님 password 인 "cisco"가 맞을까요..??

답은 enable secrete 인 jin을 넣어야 맞습니다.

그럼 enable password 는 언제물어보냐구요..?? 안물어봐요..^^ enable secrete 가 맞으면 그냥 들어가요..만약 enable secrete가 세팅되있지 않으면..그때 비로소 enable password 를 물어보는거죠..또 enable secrete 는 뒤에오는 패스워드 부분이 바로 encryption 되기때문에..제가 만약 jin이라고 썼어도..그대로 보이지 않고 이상한 케릭터로 바뀌어보이죠...(그니까..누가 컨피규레이션 파일일 봐도 패스워드를 알수없는거죠..) 근데..enable password 는 뒤에오는 패스워드가 그대로 보입니다..(물론 안보이게 할수도 있지만요..)

이제 차이를 아셨죠..?? 괜히 enable secrete 와 enable password 헤깔리셔서..라우터 못들어가지 마시고...잘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만약 우리가 버쳘터미날 패스워드를 않주면..어떻게 될까요..?? 기억나시죠..??

line vty 0 4

login

password cisco

이부분요..^^ 여기서 버쳘터미날은 나중에 텔넷으로 라우터를 접속하기 위한거죠.. 그때 텔넷접속시에 나오는 패스워드는 위에서는 cisco 입니다(물론 자기가 세팅하기 나름이죠..) 근데 우리가 라우터를 세팅하면서 이 패스워드 세팅을 않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텔넷 접속시에 패스워드를 안물어보고..바로접속이 될까요..?? 답은 아예...텔넷접속이 안된다입니다..^^ 재밌죠..?? 자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제165호> 쉬어가는코너^^ 스위치와 브리지의 차이를 아세요..?? ^^ 

오늘은 그냥..공부라기보담은..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고..함 읽어보세요.. 혹시 스위치와 브리지의 차이를 아세요.??? 보통은 같다고들 하죠..왜냐면..음.. 스위치도 데이타링크 레이어고..브리지도 데이타링크 레이어 즉 같은 레이어의 장비자나요..하지만 이 둘 사이에도 몇가지 차이점은 있어요.. 자..그게 멀까요..?? ^^

1. 이름이 다르다..^^ - 하나는 스위치 또하나는 브리지
2. 가격이 다른다..^^ - 아마 스위치가 비싸겠죠..??

3. 인기도가 다르다.. ^^ - 스위치가 브리지보다 훨씬 잘나간다..

자..요런 거 말고..^^

1.스위치는 처리방식이 하드웨어로 이루어지기때문에..소프트웨어적으로 패킷을 처리하는 브리지에 비해 서 훨씬 빠르죠...^^

2.스위치는 서로 다른 속도를 연결해줄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요..예를들어 10 메가 포트와 100메가 포트가 같이 있는 스위치는 서로다른 속도를 연결해주죠..

3.스위치는 브리지에비해 제공하는 포트수가 훨씬 많아요..

4,스위치의 경우는 cut-through 또는 store-and-forward 방식을 사용하는데 비해서 브리지는 오로지 store-and-forward 방법만을 사용해요.. 컷쓰루 방식은 들어오는 패킷의 목적지만을 본다음에 바로 스위칭을 해부기때문에 스위칭 속도가 빠르지만..뒤에오는 데이타 부분을 안보고 스위칭하기때문에 에러 복구능력은 떨어지죠..그대신 스토어엔 포워드 방식은 들어온 데이타를 몽땅 받아들인담에..다음 장소로 스위칭하기때문에 데이타에 에러가 있으면 고칠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스위칭속도는 느리죠..

자..어떠세요..?? 인제 스위치와 브리지의 차이가 눈에 보이시죠..?? 그럼 계속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안녕...^^ 

<제166호> 시스코 에서 하는 무료 지방 로드쇼에 초대합니다 

<제167호> 같은 길을 두사람이 알고 있다면...누구말을 듣지..??? 

오늘은 라우팅 경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나 해볼까요..?? 어..그러고 보니..내일또..쉬네..^^ 모래도 쉬고..^^

이거 이번주는 쉬는 날이..나오는날하고 비슷하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만약에 우리가 한 라우터에다가 라우팅 프로토콜을 두개 이상 사용해야한다면...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머냐구요..?? ^^ 있자나요..왜..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유지하는 프로토콜... 즉..static routing Protocol, RIP, IGRP, OSPF, EIGRP 같은거요...네..?? 한 라우터에 머하러 라우팅 프로토콜을 두개씩 쓰냐구요..?? ^^ 근데..그럴일이 생겨요..라우터 하다보면요..^^ 왜 냐면  내 라우터의 양쪽에 붙어있는 다른라우터가 하나는 RIP를 쓰고 있고 하나는 IGRP를 쓴다면 내 라우터는 중간에 있으니까..둘 다를 써야 하는거죠..즉 내 양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는 영어를 쓰고 하나는 중국말을 하면 저는 중간에서 영어도 쓰고 중국말도 써야 서로가 대화를 할수 있는것 처럼요...암튼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한 라우터에 두개이상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게 됬어요..이런 경우에 내가 어떤 경로..즉 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보니까..RIP를 쓰는 라우터도 그 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또 IGRP를 쓰는 라우터도 그 길을 알고 있는거예요...즉..내가 일본가는 경로를 물어보니까..미국사람도 설명을 해주고 중국사람도 설명을 해주는데..이 설명이..다른거예요..서로..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라우터에서..말하자면 어떤 경로정보를 RIP와 IGRP에서 동시에 받는다면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에서온 정
보를 이용해서 경로를 찾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바로 Distance 값이에요..각 라우팅 프로토콜별로 이 distance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신뢰성이 높은거죠..따라서 두 라우팅 프로토콜중에 distance 값이 작은 쪽의 말을 듣게 되있어요..참고로 distance 값이 가장 작은 것은 static 이구요..(그렇겠죠..? 관리자가 직접 입력한거니까요..^^) 가장 큰거는 우리가 아는것 중에서는 rip 예요..그니까..rip하고 igrp 하고 같은 경로정보를 알려주면 중간에 있는 녀석은 IGRP말을 듣는다는거죠..이해 가시죠..?? ^^ 물론 이 distance 값역시 관리자가 조정해줄수 있어요..재밌죠..??

<제168호> 라우터에 명령을 집어넣는법...하나.. 

주말은 즐거우셨어요..?? 언제나 느끼는거지만..주말보담은..주말이 다가올때가..더 좋은것 같아요..지금 이순간에도...또다른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기운 내시구요..^^ 자그럼 오늘부텀은 좀더 체계적으로..라우터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죠..어차피..다 아시는 분이라도..정리니까..다시한번 복습해보시구요..또 첨 보는 분은 ...차분히..읽어보세요..맨먼저..라우터를 처음 구입했다..고 하면..그래서..그 라우터에..어떤 구성도 되어있지 않다면....라우터는 부팅후에..바로..setup 모드로 들어갑니다..셑업 모드가 머냐...그니까..질문을 하는거죠..이렇게요..

--- System Configuration Dialog ---

At any point you may enter a question mark '?' for help.

Use ctrl-c to abort configuration dialog at any prompt.

Default settings are in square brackets '[]'.

Continue with configuration dialog? [yes]:

First, would you like to see the current interface summary? [yes]:

그담에도 계속 질문을 해요..라우터 이름은 멀로 할래..?? 패스워드는 머쓸래..? 또 라우팅 프로토콜은 멀로 할래..??

이것저것 질문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면...지가..자동으로 구성파일(configuration file)을 만드는거죠..대답을 다 해주면..요 구성파일을 지가 만든담에..우리한테 한번 보여줘요...이렇게 만들었는데..쓸래..?? 저장할래..?? 이렇게 물어보죠..그래서..우리가 "그래 쓸께.." 이렇게 대답해주면..그담부터는 그 구성파일이 저장되고...우리가 이담에 라우터를 껏다가 켜도..그담부텀은 셑업모드로 들어가지 않죠...어때요..?? 셑업모드에 대해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의 결론..

셑업모드는 라우터에 아무구성이 되있지 않을때..라우터가 자동으로..셑업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이때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라우터가 구성파일을 만든다...한번 구성파일이 만들어지면..그담에 라우터를 부팅해도..이 셑업모드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머 이거 입니다..이해가시죠..?? 네..?? 질문요..??? 그럼 셑업모드를 다시 들어갈려면...구성파일을 다 지워야 하냐구요..??? 머..그래도 되구요..^^ 안지워도 되구요...^^ 그건 담에 알려드릴께요..안녕.. 

<제169호> 라우터에 명령을 넣는 법....둘 

암튼 오늘은 어제 배운 setup 말고 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죠...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라우터에 아무셑업이 되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setup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만약 나중에라도 즉..구성을 한번 한 후에라도 이 자동 setup 모드로 들어가려면...라우터의 # 프롬프트에서..(아시죠..?? 관리자 모드..) 그냥..setup 이라고  쳐주시면 되요..

Router# setup

이렇게요..^^하지만 보통 라우터의 셑업은 이런 setup 명령으로 하는게 아니고..configure 명령을 이용합니다.

라우터에서 configure 명령을 내려보면..

Router#configure ?

 memory             Configure from NV memory

 network            Configure from a TFTP network host

 overwrite-network  Overwrite NV memory from TFTP network host

 terminal           Configure from the terminal

 <cr>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terminal 을 많이 써요..즉 아래와 같이요...

Router#configure terminal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Router(config)#

그럼 프롬프트가 바뀐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구성모드로 들어온거예요...^^나머지도 좀 알아볼까요..??

configure memory 는 NVRAM에 있는 백업 구성파일을 현재의 RAM에 있는 파일위에 엎어씌워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파일대신 백업파일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예요..즉 뭔말이냐면..내가 라우터를 구동한담에..구성모드에 가서 이것저것 고쳤어요..근데..요게..첨에 안고친 것 보다 못해졌어요...그래서..아예..맨처음..고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그럴때..쓰는명령이..바로 configure memory입니다. 이해가시죠..?? 참..그리고 시스코 라우터에서는요..구성모드에서 구성을 변경한담에...엔터키를 치게되면 그 시점에서 명령이 바로 바뀌어서 수행되기때문에 조심해야 되요..예를들어서..

Router(config)#enable password cisco1

이라고 입력하고 나면..엔터를 치고 나서부터는 바로 enable 패스워드가 cisco1으로 동작하죠..또..예를들어서
Router(config-if)#ip address 150.10.1.1 255.255.255.0 

과같이 주소를 변경하는경우에는 내가 연결되있는 텔넷 세션이 끊어질수도 있기 때문에...조심하셔야 되요..

자 그럼 configure terminal 을 하고 나서 빠져나오는 명령은 뭘까요...?? <ctrl>+Z 입니다..

그리고나서..이명령들을 저장할려면..꼭 

Router#write memory

를 해주세요..아셨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제170호> 이제 내가 구성한 파일을 한번 볼까요..?? 

이제 라우터의 구성모드 ( Router(config)# )에서 만든 파일을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해볼까요..?? 전에 구성모드에 들어가는 명령이..

Router#config ter

라는건 배우셨구요.. 거기서 나오는 명령은 Ctrl + Z 또는 Exit를 계속해서 치는 방법이 있구요..구성을 마치고 나오신 경우에 이 구성파일을 인제 저장하고 싶다..하는 경우에는...

Router#write memory

라고 하시구요..^^ 구성을 하고 보니까..이게 아니다.. 그래서..구성변경을 하기 전것을 그냥..쓰고 싶다...이런 기분이 들었다면...

Router#config memory

라고 하면..NVRAM에 있는 저장된 파일을 메모리에 다시 엎어버리는거죠...^^ 자 여기까지가..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한거구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고생 해가면서...만든 구성파일을 한번 볼까요..?? 아시죠..??구성파일을 보는 명령어..두개..^^ 먼저 RAM 즉 메모리에 있는..즉 현재 라우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구성파일을 보고싶으신분은....

Router#show running-config

요건.. Router#write terminal 이라고 해도 되요.옛날 명령이거든요..^^이라고 치세요..그럼 램에 있는 현재 구성파일을 보여주죠... 만약 NVRAM에 있는 백업용 파일을 보고싶다하는 경우에는
Router#show startup-config

이라고 치시면 되요...그리고 요건 Router#show config 이라고 해도 똑같아요...요것도..예전 명령어거든요.. 이렇게 내 구성파일을 볼수 있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현재 까지의 구성파일을 자세히 볼수 있구요..한 화면이 나오고 다음 화면으로 내릴때는 "스페이스바 " 아시죠..??? 고걸 눌러주심 되요..그담에..한줄씩 내려보고 싶으시면 엔터키를 눌르시구요.

재밌죠..??자..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안녕... 

<제171호> 내가 만든 구성파일 가지고..노는법...^^ 

라우터에서 구성파일(config file)을 제대로 관리하는것 만큼 중요한일도 없죠... 그동안 구성파일 만들기...그리고 구성파일 변경하기..그리고 구성파일 보기를 했는데...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라우터를 계속 만지실 예정이다...이런 경우에는 관심있게 봐두셔야 할겁니다..자..이번 시간에는 구성파일에 대한 몇가지..관리법들을 좀..알아볼까요..?? 음...머부터 하죠..?? 맞아요..^^ 요전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라우터에 이것저것 구성이 되있는데..요걸 다 지우고 싶다구요..그래서 맨처음 라우터를 샀을때 처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자 그럼 이렇게..맨처음 라우터에 아무것도 구성되있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맞습니다..구성파일을 다..지워버리면 되죠..^^ 자 구성파일을 지우는 명령은....

Router#erase startup-config

즉 NVRAM에 있는 백업 구성파일을 위 명령으로 지운다음에..라우터를 껏다가 켜는 겁니다. 그럼 다 날아가 버리죠..^^

위..의 명령말고도...

Router#write erase 

라는 명령도 먹어요...요건 옛날 명령이죠...암튼 요렇게 백업구성파일을 지우더라도 라우터를 끄지 않으면..일단 구성파일은 램에 있는게 돌아가니까..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다가 라우터를 끄게 되면...이제 마지막으로 램에 남아있던 구성파일은 날아가는거죠..?? 왜 날아가냐구요..?? ^^ 램이니까....^^ 자...그렇다면..

Router#erase startup-config 또는 Router#write erase 

한 다음에..라우터를 끄기 전이라면..이 날린 파일을 복구할수 있을까요..?? 일단 지운 파일의 복구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현재 램에 있는 구성파일을 다시 NVRAM에 저장하는 명령을 사용해서..즉
Router#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또는 Router#write mem

을 이용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구성파일을 저장하면 파일이 지워지지 않죠..무슨말인지 아시죠..?? ^^ 자 이렇게 구성파일을 지우는것 외에도...TFTP 서버라는 곳에 구성파일을 저장해 놓을때 쓰는 명령은..

copy running-config tftp 라고 하면..

현재 구성파일을 TFTP서버로 복사해두죠..자 오늘까지 구성파일 가지고 놀기를 배웠는데..기억해 두심..아주 편리할겁니다..기초적인거니까..모두다 알아두셔야 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구요..^^ 안녕.... 

<제172호> 제안^^ 우리모두 이력서를 써보자구요..^^!! 

오늘은 잠시 책을 접어두고..아무래도 제가 여기계신 여러분보담은 인생선배(?) 사회선배니까...대부분이 아마 학생이시거나..직장인이라도..젊으신 분이 많죠...제가 대충 알아요..^^오늘은 이력서를 써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자기가 학생이라도..아직 취직을 생각하지 않아도..그리고..지금 직장인이라도...어디 다른직장으로 옮길 생각이 없더라도...한번 써보세요...나의 이력서.....내가 지금까지 해온일...그리고 내가 가진 자격들...내가 할수 있는 일들...최대한 멋있게..최대한 자세하게..그리고..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해보세요..^^그다음은...요걸..자신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본는거예요...^^ 나의 가치는 얼마인가..?? 또 난 다른사람이 뽑아줄수 있는 사람인가...어떤 사람은요...3달에 한번씩 이력서를  쓴데요..근데 그게..자신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데요...석달전 이력서에서...하나도 바뀐게 없다면...그건..자신을 위해..노력하지 않은게 되겠죠..?? 여러 후배님들... 요즘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는대로.정말 경쟁의 연속이죠.이 경쟁사회에서 이겨내는 일은 자기자신의 멋진 무기를 만드는 거죠...그래서 그걸 갈고 닦는일...그게 중요해요...자..오늘부터라도...작은 일이라도...내가 내 이력서에..멋지게 올릴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실래요..?? ^^ 멋진 주말과 함께요....^^미래를 걱정한다면...걱정만 하지말고..뛰세요..지금당장자..준비....!!!!!!!! 출발...^^ 

<제173호> 네트워크의 성능은...피피에쓰라구요..?(PPS) 

자 가벼운 마음으로...오늘은 네트워크의 성능을 이야기할때..자주 듣는 말인...pps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라우터는 잠깐 잊구요..^^ PPS 는 초당 전송하는 패킷수 즉 Packet Per Second 를 말합니다.. 벌써 아셨다구요..?? ^^

암튼 그럼 요 PPS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만약 우리가 10 메가 속도의 이더넷을 쓴다고 가정하죠..그경우 Packer per Second 의 계산식은요.. 

PPS =  1 초 / (IFG + peramble Time + Frame time)

입니다..^^ 갑자기 산수가  나오니까..머리아프시다구요..?? 별거아니니까..한번 읽어보세요..^^ 즉 1초에 몇개의 패킷이 날아가는지를 재보는거니까..한 패킷이 날아가는데..몇초걸리는지를 알아본다음에...요걸로 1초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 자 해볼까요..??

일단 IFG 는 Inter Frame Gap 라고..즉 프래임과 프래임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프래임들이 날라갈때..띄어두어야 하는 최소간격이죠..머..자동차에서의 안전거리..정도라고 해두죠..^^ 암튼 요거리에 대한 시간이...9.6 micoro 초(백만분의 1초가 1 micro 초) 이구요..Preamble Time 즉...프레임앞에 붙는 서두..서론정도라고 하는 시간이 6.4 micro 초가 있구요..

Frame Time 은 프래임이 날아가는 시간입니다...만약 이더넷에서의 가장 작은 프래임크기인 64 바이트 짜리가 날아간다고 가정하면...64 바이트는 비트로 바꾸면..64 * 8 = 512 비트니까..1 비트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0.1 micro초니까..512 비트면 51.2 micro초가 됩니다. 인제 계산을 해보면요..

64 바이트 프래임에 대한 PPS는
= 1 초/(9.6 + 6.4 + 51.2)microsecond 

= 1 / (67.2)micorsecond

= 0.01488 * 1,000,000

= 14,880 PPS

가 나오죠... 즉 초당 14,480 패킷이 날아간다는거죠..자..이정도면..PPS 에 대한 개념은 아시겠죠..?? 만약..어떤 장비가 지원하는 PPS가 10,000pps라면 10 메가 이더넷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겠죠..?? 왜냐면..10메가에서 14,480 pps가 지원되야 하니까... 어려웠나요..???^^ 쉽죠..?? 안녕.. 

<제174호> 라우터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제175호> 왜 네트워크를 7개층으로 나누었을까요..??귀찮게.. 

학교다닐때..네트워크만 나오면 외웠던게..바로 OSI 7 계층..머 이런거였는데..요즘도 배우나요..??

있자나요..왜..

Application Layer

Presentation Layer

Session Layer

Transport Layer

Network Layer

Data Link Layer

Physical Layer

요걸 저는 "에-프-스-트-엔-들-피"라고 외웠어요..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암튼 그땐 왜 그렇게 안외어지던지..괜히..어떤 녀석이..요렇게 네트워클 나눠놔가지고..그랬는데..그땐 왜 이걸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해선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볼까요..?? 

첫째는..

데이타의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는겁니다...즉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계층부터...맨마지막...피지컬 계층까지..를 나누어놓으니까...어떻게 데이타가 날아가는지가 보기 쉽다는거죠..

두번째는 

문제 해결이 편리하다는겁니다..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이 문제하나를 7개의 작은 문제로 나눈다음..그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쉽다는거죠...즉 예를들어 내피시가 전자메일이 안된다...그럼 어떻게 하나요..?? 핑을 쏴보죠.?? (즉 인터넷이 끊어졌나 확인하는거죠..) 요건..내 메일 즉..어플리케이션 문제가 발생했을때..핑을 쏴봄으로써..(즉..네트워크 계층 문제를 확인해보는거죠..) 문제를 확인하는거죠.. 만약 핑을 쐈는데..이상이 없다..면...일단 네트워크 계층까지는 이상이 없는거니까..맨아래..피지컬, 그다음 데이타 링크..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문제는 아닌거죠..그리고 그다음 부터를 확인하면 되는거죠..또 만약 게임방에서 스타를 하는데 베틀넷이 끊어진다..면..이때..게임방 주인은 모든 피시가 그런건지...한 

피시만 그런건지를 확인하자나요..?? 그것역시..피지컬 계층을 확인하는거라고 볼수 있죠..?? 어때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7계층을 쓰고있는거라구요..^^

또 세번째는...

이렇게 계층을 7개로 나누고 각 층별로..표준화를 하니까..여러 회사장비를 써도 이상없이 돌아가는거예요..즉 랜카드는 3Com 허브는 인텔..그리고 라우터는 시스코를 써도..계층별로 나누어졌기때문에 가능한거죠..만약 계층이 나눠지지 않았다면..어떨까요..?? 정말 큰 문제겠죠..?? ^^ 참고로..그럼 제가 몇가지 문제를 내볼까요..?? 데이타 케이블이나..허브..그리고 랜카드는 무슨 계층에 속할까요..?? 답은 Physical Layer 입니다..그럼 스위치나..브리지는요..?? 고건 Data Link Layer 이구요..그럼 라우터는 요..?? 그건 Network Layer입니다... 다 아시는거..맞죠..?? 안녕...^^ 

<제176호> Layer 3 스위치는 멀까요..?? ^^ 

자..전번에..7 Layer 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니까..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Layer 3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스위치는 레이어2, 즉 데이타링크 레이어의 장비죠...그니까..스위치는 경로배정을 멕 주소(MAC Address)에 의해서 하는 장비인거죠...그러면 레이어3 스위치는 멀까요..? 네 말그대로 스위치가 레이어 3, 즉 네트워크 레이어를 지원한다는 의미 입니다..그럼 문제..?? 레이어 3를 원래 지원하는 장비는 멀까요.?? 네..^^ 그건 라우터죠.. 그니까..레이어3 스위치란 스위치가 라우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말합니다. 즉 스위치이면서 라우터죠..보통때는 마치 스위치처럼 동작하다가..갑자기..라우터로 변신해서 라우터의 일을 수행하는거죠.^^ 왜 이런 라우팅기능이 필요한가하면..브로드케스트의 영향 때문이죠..스위치는 이 브로드케스트를 막아줄수 없기 때문이죠..물론 그 기능이외에도 라우터에는 여러가지 보안 기능도 있지만요...암튼..요즘 왠만한 스위치는 라우팅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물론 좀 비싼 스위치만요..^^) 스위치에 라우팅을 하는 이유는 그외에도 훨씬 빠른 라우팅기능을 위해서입니다..스위칭이 라우팅보다 빠르기때문이죠..^^ 암튼 오늘의 결론..레이어 3 스위칭이란.. 스위치면서..라우팅 기능이 있는...장비다..요기까지 입니다..^^ 

<제177호> 라우터 세팅을 넷스케이프 에서..?? 

자 오늘은..라우터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기존의 콘솔이나..텔넷 방식이 아니고..웹브라우져에서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웹브라우져에서 라우터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는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첫째..라우터의 IP주소를 세팅한다..!! 당연하죠.?? 라우터 IP주소가 있어야지 브라우져에서 IP 주소를 넣고 라우터를 찾을수 있죠..^^밑에있는 그림에도 보이시죠..?? 브라우져의 주소부분에 라우터의 IP주소를 넣었자나요.?? 두번째...라우터에 글로벌 명령을 넣는다.

Router(config)#IP HTTP SERVER

요게 바로 HTTP 서버로서 라우터가 동작하게 하는거죠..즉 라우터를 웹브라우져에서 보이게 하는 거죠. 자..이렇게 두가지 명령이 라우터에 입력되고나면..우리는 넷스케이프나..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라우터의 IP주소만을 입력하면..라우터를 아래그림처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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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ystems

Accessing Cisco AS2509-RJ "router”

Telnet - to the router,

Show interfaces - display the status of the interfaces.

BhoW diagnostc 64 - display the diagnostic log.
58,10,11,12,13,14,15

Fisritor the router - HTML access to the command line interface at level 0,1.2,5,

Connechiviy test - ping the nameserver.

Show tech-support - display information commanly needed by tech support,

1
2
a
1,

Help resources

CCO at www.clsco.com - Cisco Connection Oniline, including the Technical #ssistance Center (TAC),

tac@cisco.com - e-mail the TAC,
1-B00-553-2447 or +1-408-526-7209 - phone the TAC,

cs-himi@cisco.com - e-mail the HTML interface develop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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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죠..?? ^^ 여기..즉 웹브라우져에서 라우터 세팅을 할수 있는건..아래 그림에서처럼 각 인터페이스 상황을 보여주는 show interface , 각각의 명령을 사용자 레벨별로 넣을수 있는 Monitor the router, 그리고 핑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물론 텔넷도 있구요..라우터를 첨 대하는 초보자에게는 아무래도 콘솔이나..텔넷 보담은 이런 웹방식이 친숙하겠죠..?? 한번 기회가 되면 써보세요..^^ 자....오늘의 결론.. 시스코 라우터도 웹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제생각에는 근데..머..별로 편하진 않아요..)암튼..고걸 가능하게 할려면..두가지 명령..주소넣는거하고..ip http server 을 넣어준다..!!요기까지입니다..^^ 안녕 

<제178호> 한 네트워크에 두개의 주소범위를 준다구요..??#$ 

음..오늘은 요런걸 한번 생각해보죠..자..내가 라우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모델은 시스코 2501 (요 라우터는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하나구요..시리얼, 즉 인터넷 접속용 포트가 2개가 있는 라우터예요..^^)을 가지고 있어요..근데..우리 이더넷에는 약 400 명의 사용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IP주소를 클래스 C 로 두개 받았어요..즉 210.203.100.1~ 255 하고 210.203.150.1~255 를 받았다고 가정하죠..그럼 라우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래스 C하나로 하려고 하니까..주소가 모자라죠..?? 그럼 주소 범위  2개를 한 인터페이스에 지정할 수 가 있을까요..?? 이럴때 사용하는게..바로 secondary 주소 입니다...즉 한 인터페이스에 한개 이상의 주소범위를 지정하는거죠 이때의 구성 방식은....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203.210.150.1 255.255.255.0 secondary

ip address 203.210.100.1 255.255.255.0

!

처럼 하는겁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구성하게되면..라우터의 이더넷 인터페이스 주소는 약 500개를 줄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인제 요걸 생각해보죠..203.210.150.10 이란 녀석하고...203.210.100.3 이란 녀석은 같은 인터 페이스에 붙어 있는 녀석들입니다.. 맞죠..?? 그럼 이 두녀석이 라우터없이도 통신이 가능할까요.?? 원래 같은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붙어있는 두 인터페이스는 라우터가 죽어도 통신이 되자나요..?? 그런데 요 두녀석은 그렇지가 않아요.. 즉 203.210.100.3 하구 203.210.150.10 이란 두녀석은 비록 같은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붙어있긴하지만..통신을 할때는 라우터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통신 하는가 하면요...

203.210.100.3 ------>라우터의 이더넷 인터페이스 203.210.100.1---->203.210.150.1----->203.210.150.10

이렇게 가는거예요.. 이해가시죠..?? ^^ 자 오늘의 결론 !! 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여러개의 주소 범위를 줄때 사용하는 명령은 secondary 이다..두 주소 범위간의 통신은 라우터를 거쳐서 일어난다..이상입니다.^^안녕.. 

<제179호> 네트워크 접근제어 !! 엑세스 리스트..^^ 

암튼 오늘 부텀은 우리가 라우터를 할때 꼭 알아두어야..하는 그러나..왠지 부담스럽고...조금은 어려운듯한....그러나 알고보면...별로 안어려운(^^) 엑세스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머 시간 많으니까..천천히..알아보죠...그럼..엑세스 리스트가 머냐..?? 한마디로 말해서 엑세스를 하게 해줄까..말까..를 미리 정해놓은..리스트다..이렇게 생각하면..됩니다..

즉..어떤 녀석에게는 어디만..보여주고..또 어떤 녀석에게는 어디만 쓰게 해야겠다...하고..정해놓는거죠.. 이러한 엑세스 리스트는 주로 보안을위해서..사용하구요...물론 라우터에 세팅이 됩니다...그러니까..당연히..라우터가 볼수 있는 한계..즉 네트워크 레이어 까지만..카바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라우터의 엑세스 리스트가 있는데..왜 파이어월같은..보안 장비를 따로 두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음..정확히..말하자면...우리가 배울..라우터의 엑세스리스트는...모든 침입자를 완벽하게 막아낼수는 없습니다..또..관리도 어렵죠..즉 피지컬 레이어에서..어플리케이션레이어까지를 완벽히..막아주고..많은 보안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용 보안서버가 필요하다는거죠..근데..요즘은 라우터에도 이러한 파이어월용 소프트웨어를 같이 넣어서 운용할 수가 있으니까..혹시 라우터만 가지고 계신분은 한번 알아보세요..^^자..너무 서론이 길었죠..??

암튼 오늘은 서론만 이렇게 하고..앞으로는 정말로 라우터에서 어떻게 엑세스 리스트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자구요...

지금 혹시 시스코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이라면..이번기회에..꼭 이해해 두셔야겠죠..??안녕.... 

<제180호> 알고보면 별거아닌 엑세스 리스트에서 꼭알아야 할것--1 

그중에서 이번주에는 엑세스 리스트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자고 계획을 잡으셔도 좋구요..^^ 자 엑세스 리스트 시작합니다...엑세스 리스트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대로..라우터의 문지기 라고 생각하심 쉽구요..요런 엑세스 리스트도 종류가 있습니다..크게 두가지 라고 볼수있는데요..첫째가 스텐다드 엑세스리스트 (Standard Access List) -- 말그대로 조금은 일반적인..약간 쉽다는 뜻이죠..엑세스 리스트 이구요..두번째가 익스텐디드 엑세스리스트( Extended Access List) 조금 복잡한 엑세스리스틎죠..그리고 또하나가 있는데 다이나믹 엑세스리스트라고.. 이건 자주쓰지는 않는데...암튼 있긴있어요..뭐냐면..유저네임(User Name)과 패스워드에 따라 통제가 가능한 엑세스 리스트죠..우리는 스텐다드 하고..익스텐디드 두개만 알아보작구요. 

자 스텐다드 엑세스 리스트의 가장큰 특징은...출입통제를 할때...출발지 주소만을 참고한다는 겁니다..즉 스텐다드 엑세스리스트는 출발지 주소만을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요녀석이 어디서 왔는가를 본다 음..통과 여부를 결정하죠...하지만 익스텐디드 엑세스리스트는 출발지도 보고, 목적지도 보고, 또 프로토콜도 보고, 사용포트도 보고...암튼 온갖걸 다 본담에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라우터 엑세스리스트를 많이 해본사람들도 스텐다드 엑세스 리스트 세팅할때 요게 출발지 주소를 보는지 목적지 주소를 보는지...혼동할때가 있는데...여러분은 혼동하지 마세요..그리고 또하나 알아두셔야 할것...요건 시험에 나오니까..혹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은 꼭꼭 알아두세요..만약 엑세스 리스트에 걸려서 못들어가는 경우 라우터에 어떤 메세지가 나타날까..요..?? 그건 Host Unchable 이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나중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요건 ICMP 패킷이죠..암튼 오늘의 결론..라우터에 들어가는 엑세스 리스트는 스텐다드..그리고 익스텐디드가 있는데..(다이나믹도 있지만..)...스텐다드 엑세스리스트는 무조건 출발지 주소만 보고...익스텐디드 엑세스리스트는 있는 조건은 다 따지는 녀석이다..여기까지 입니다..안녕..^^ 

<제181호> 엑세스리스트에서 요것만 알면 다 아는겁니다..!!^^ 

여러분이라도..이번주에는 엑세스 리스트란 녀석에 대해서..건지고 지나가는 한주가 되시길바랍니다..자 엑세스리스트는 오늘 배우는 네가지 규칙을 가지고있는데..보통 엑세스리스트를 구성하면서..나오는 거의 모든 에러는 바로 이 네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또 잘 까먹죠..알고있어도..엑세스리스트에서..가장..중요한 정말정말 잊어먹으면 안되는..네가지 규칙을 한번 알아보죠..^^

1.엑세스리스트는 윗줄부터 차례로 수행된다..!! 요게 뭔말인고하니..만약 엑세스리스트가 4개가 있다면 맨윗줄이 수행되고 그다음줄로 내려온다는 겁니다..별거 아닌것같지만..중요합니다.앞으로 예를들어 설명드리죠..암튼 지금은 외우세요.."윗줄부터..아래로..!!!!" 

2.access-list 의 맨 마지막 line에 "permit any"를 넣지 않을 경우는 default로 어느 access-list와도 match 되지않은 나머지 모든 address는 deny된다. 즉 엑세스리스트는 맨마지막줄에는 항상 모든걸 막아버리는 deny all 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니까..만약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든 주소는 맨마지막줄까지 내려온다음..deny all 에 걸려서..모두 길이 막혀버리는거죠...따라서..2번 규칙을 까먹고 엑세스리스트를 구성하는 경우는 내가 막고싶지 않은 녀석들도 내 실수로 모두 막혀버리는거죠.. 조심.조심..왕조심 하셔야 합니다..^^

3.access-list의 new line은 항상 맨 마지막으로 add되므로 access-list line의 selective add나 remove가 불가능하다.

즉 만약 내가 10개의 엑세스리스트를 만들었는데..(그럼 10 줄이되겠네요..)그중에서 3번째녀석이 맘에 안든다고...no access-list...명령으로..3번째 녀석을 지우는 명령을 치게되면..그동안에 입력되있던..10개의 엑세스리스트 모두가..지워집니다..항상 주의하셔야한다는거죠..절대 잊지마세요..아주  큰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4.interface에 대한 access-list의 define이 없는 경우 (즉 interface에 access-group 명령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에 결과는 permit any 가 된다. 즉 엑세스 리스트가 정의되있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엑세스 리스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되기때문에..당연히..permit any 가 되는거죠...이걸 2번 규칙과 혼돈하심 안됩니다..2번은 엑세스리스트는 정의됬지만..자기가 속할 엑세스리스트가 없는거고..4번은 아예 자기네트워크에는 엑세스리스트도 정의되있지 않은 경우니까요..

어때요.?? 어렵죠..?? ^^충분히 이해합니다..하지만..자신이 만약 앞으로 시스코 라우터를 다룰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절대로..외워두셔야 합니다..네..?? 저는 외우고 있냐구요..??^^ 아뇨..저도 못외워요..^^ 그럼 저처럼 도저히 외워지지 않으시는 분은...어떻게 하냐면..어디다가..적어두세요..그리고 생각날때마다..찾아보세요..^^자..오늘의 결론..

엑세스리스트를 움직이는..4가지 규칙이 있는데..그건 아주 중요하니까..다외워라..!! 이겁니다..^^ 안녕.

<제182호> 점점 편해지는 세상??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오늘은 골치아픈 엑세스리스트를 잠깐 벗어나서..그냥..세상 사는 이야기 어떠세요..?? 저역시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볼수는 없지만...요즘.점점 세상사는게..쉽지 않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저 학교다닐때만해도..대학 4학년은..상식책을 들고다니면서..상식을 몰아넣어서..늘 몰상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긴 했지만..그래도..지금처럼..자격증이니..취업이니..그렇게 골치아프진 않았던거 같은데..요즘 학생들은...1,2학년때부터..전공외에도..외국어..자격증..진로..등을 놓고 고민하는걸 보면...저희때보다..훨씬 고생하는것같아..안쓰러운 마음이 들때가 많습니다...세상은 점점 편해진다는데...왜이렇게..살기는 어려워질까요..?? 결국 이세상이 편해지기위해선..그뒤에서 떠받히는 사람들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고..우리가 그역할을 해야 되는것같구요..엑세스 리스트도 마찬가지 입니다..(이야기가 다시 돌아왔네요..) 라우터를 모르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막고 싶은걸 막고, 보여주고 싶은걸 ..보여주니까..라우터가 참 편하구나..하고 생각하겠지만...막상 그 일을 해야하는 엔지니어는 라우터에서..엑세스리스트를 만들고...제대로 동작하게 하기위해서..날밤을 샌다는걸..알고 있을까요..?? 저역시..그동안..엔지니어 생활을하면서..수많은 밤을 작업으로 새면서..내가 누구 좋으라고..이런일을 해야하나..하는...생각을 했었습니다..여러분중에도..그런분들이 아마 계실겁니다...점점 화려한 직업이 선호되고..힘든직업이..푸대접 받는 세상에서..과연 네트워크 엔지니어란 직업이...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될까...그게 의문입니다..안녕....... 

<제183호> 엑세스리스트의 표준?? 스텐다드 엑세스리스트 

자 오늘도 엑세스리스트..출발합니다.. 사실 엑세스리스트는 그리 쉬운 세팅은 아닙니다..독자분들 중에서도 제목을 보고 아니면..잠깐 읽어보시다가.."이건 너무 어렵군..."하면서.."에잉..메일 확인이나..하자..." 이렇게..빠져나가시는 분이 계실겁니다..하지만..바꿔생각해보면..어떤 싸이트는 들어가는데..왜 어떤곳은 못들어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우리쪽 서버에 들어와서 정보를 보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드신다면..한번은 관심있게 읽어주시는게 좋을겁니다..자..오늘은 그런의미에서 스텐다드 엑세스리스트를 공부합니다...스텐다드 엑세스리스트는 표준 이란뜻이아니라..^^ 머..하긴 표준이라고 해도 맞겠네요..하지만..간단한..이란 말이 더 맞을겁니다... 간단한 엑세스리스트 입니다..

자..그럼 IP에서 스텐다드 엑세스리스트에 대한 명령어의 형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Router(config)#  --- Standard access-list 의 지정 

access-list access-list-number {permit | deny} {source [source-wildcard]}| any }입니다..

위에서 보시는것처럼..라우터의 글로벌 컨픽모드[ Router(config)# ] 에서 입력하는 명령이구요..

access-list-number 는 1에서 99까지 사이의 숫자를 넣습니다..(이건 약속입니다.--IP 스텐다드 엑세스리스트의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다음 permit 이나 deny를 선택하고요. 출발지의 주소나..출발지의 네트워크 범위를 지정해줍니다. 일단은 명령어 형식이니까..이해해두세요..wildcard는 무얼까요..?? 일단은 넘어가자구요..담에..예제로 설명드릴께요...

암튼 오늘은 IP standard Access list 의 명령형식만 아시면 됩니다..즐거운 주말 보내세요..안녕..^^ 

<제184호> RIP 의 루핑 방지법 3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칼럼을 건너뛸려고 했는데...요즘 자주 올라오는 질문중에 RIP 의 루핑 방지법 3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려고 잠깐 들어왔어요..먼저 RIP 는 라우팅 업데이트 과정에서 루핑이 발생하거든요..왜냐면...프로토콜이 좀..바보같아서..^^ 암튼 그래서..루핑 방지법이 몇가지 있어요..대충 약 4가지..정도 되는데..하나는 다 아시는거니까...그게 머냐구요..?? 그건 멕시멈 홉카운트(maximum hop count)입니다..즉 15 개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게 한거죠..그러니까 루핑이 생겨도 그 이상은 못넘어가니까..자동으로 16번째에서는 끝나는거죠..자 그다음이 스플리트 호라이즌 (split horizon) , 우리말로 하면 수평으로 짜르는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음..암튼 만약 내가 "갑"이란 라우터에게 어떤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면...그걸 다시 "갑"에게는 알려주지 않는겁니다.예를들어볼까요?? 옛날옛날에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살았는데요...갑돌이 라우터에는 A 라는 네트워크가 붙어있었고..갑돌이는 그 A 네트워크를 가려면 자기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갑순이에게 알려줬어요...그래서 갑순이는 "아 A 네트워크에 갈려면 갑돌이를 통해서 가는구나.." 를 알게 되었고 이런 정보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A 네트워크 . 1 홉카운트" 이렇게 써놓았죠..근데 어느날 갑돌이가 A 네트워크가 죽어서 이제 가는길이 없다는걸 알게됬어요..그래서 갑순이게 A 네트워크에 가는길을 아느냐고 물었죠..그랬더니 갑순이가..자기 라우팅테이블을보니까..A 네트워크가는길을 자기는 알고 있는거예요..그래서 갑돌이에게.."난 길을 아니까..일단 전부 내게 보네.." 이렇게 말했어요..그래서 갑돌이는 A 네트워크에 가려는 모든 녀석들을 이제..갑순이에게 보내기 시작했죠...

갑돌이에게서 받은 A 네트워크로 가는 녀석들은 갑순이는 다시 갑돌이에게 보내겠죠..?(A 네트워크로 갈려면 갑돌이를 통해서 가야하는걸로 알고 있으니까요.)그럼 그걸 받은 갑돌이는 이게 A로 가는거니까..다시 갑순이에게 보내고..갑순이는 다시 갑돌이에게 보내고..그럼 이 둘사이에서 루핑이 발생하는거예요..그래서 스플릿호라이즌 을 설정하면..갑순이가 알고있는 A에 대한 정보는 원래 갑돌이에게서 배운거니까..다음에 갑돌이가 A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해도 갑순이는 알려주지 않는거죠..즉 자신이 배운 스승에게는 다시 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이게 스플릿 호라이즌 입니다..어렵나..??

홀드다운 타이머(hold dowm timer)는 어떤 라우터가 네트워크가 다운된걸 알게되면 홀드다운 타이머를 ON 해놓는거예요..

그래서 그타이머가 다 돌아갈때까진는 그 네트워크가 다른길을 통해서 갈수 있다는 정보를 받아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왜냐면...이 정보는 루핑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그러나 만약 라우터가 그 네트워크가 다운됬다는 정보를 받았던 곳으로부터..다시 그 네트워크가 살았다는 정보를 받으면..홀드다운 타이머를 끄고 이정보를 받아들입니다..즉 맨 처음 죽었다는걸 알려준 녀석이 다시 살았다고 알려주면 믿는다는겁니다..또 홀드다운 타이머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그라우터에게..더 좋은 길..즉 더 낮은 홉카운트로 그 네트워크에 갈수 있다고 알려주면..홀드다운 타이머를 끄고 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따라서 홀드다운 타이머는..어떤 네트워크가 죽었다고 하면..타이머를 켜고..이 타이머가 켜있을동안은..맨
처음 이게 죽은걸 알려준곳 또는 이 네트워크를 평소 자기가 알고 있던 홉카운트보다 더 적은 홉카운트로 알려주는 곳이 있을때만..카운트를 끄고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나머지는 믿지 않는거죠..(물론 카운터의 시간이 다 지나면..꺼집니다...이때는 모든 정보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가정하는겁니다)포이즌 리버스 (poison reverse)는 어떤 네트워크가 죽었다고 하면 그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홉카운트 15 이상으로 바꿔버립니다..즉 라우팅테이블에서 없에는게 아니고..홉카운트를 높은수..즉 16등으로 만들어서..갈수 없게 하는겁니다..게다가..라우팅 테이블에 보관되니까..다른 정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다른 라우터들에게는 이 정보를 뿌릴수 있죠.. 이런 포이슨 리러스 (리버스 포이슨 인가..??^^) 암튼 요녀석
은 주로 홀드다운 타이머랑 같이 논답니다..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스플릿 호라이즌은....내가 어떤 녀석에게 배운정보를 다시 그녀석에게 알려주지 않는다..!!!홀드다운 타이머...네트워크가 죽으면..타이머를 걸고..그 타이머가 끝날때까지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예외는 맨 첨에 그네트워크가 죽은걸 알려준 녀석이 다시 살았다고 알려줄때나..아니면 그네트워크에 더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줄 경우는 타이머를 끄고 그 정보를 받아 들인다..

포이즌 리버스는 어떤 네트워크가 죽엇단는 걸 알게되면 그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지우는게 아니고 홉카운트를 높여서 못가게 만든다..머 이정도 입니다..^^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제185호> 시스코의 자격증 CCNA는 !! 

이글을 읽으시는 분중에는 시스코의 CCNA라는 자격증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자격증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CCNA는 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의 약자로 시스코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천여명의 CCNA 자격증 소지자가 있고 앞으로도 그 수가 점점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시스코에서는 시스코 장비 취급회사에 이 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여러가지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이 자격증을 보유하려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그럼 이 시험에는 주로 뭐뭐가 나오느냐...저도 시험본지가 하도 오래되서..가물가물^^ 암튼 그리 쉬운 건 아니지만..또 뭐..그리 어려운것도...아니다..^^ 주로 기본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상식과 TCP/IP 개념 IP 주소의 개념과 서브넷..그리고 시스코 라우터의 명령등...이 많이 출제 된답니다.. 어..?? 그러고 보니..이미 제 칼럼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네요...맞습니다..아마 제 칼럼만 열심히 보고 가셔도..금방..합격하실겁니다..^^ 떨어지면 책임 질거냐구요..??

그야..노력부족이라고..둘러대야죠..^^암튼..여러분중에..혹시 이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앞으로는 시간날때마다..예상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면서..머리를 식힐까(?) 합니다..안녕...^^ 

<제186호> 시험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 Which four solutions are used to prevent routing loop?(chose four) 

a. split horizon : omits from the message any information about destinations routed on that link

b. route poison : Sets the distance to infinity if the destination is routed on that link

c. area hierarchies

d. holddown timer : tells to hold any changes that might affect router for some period of time

If at any time before the hold-down timer expires an update is received from a different neighboring 

router with a poorer metric, the update is ignored 

e. Triggered updates : new routing table that is sent immediately, in response to some change.

f. SPF algorithms

g. link-state algorithms

이런식으로 나온답니다. 답은 뭘까요..??

다 아시죠..? 얼마전에 제 칼럼에 있었으니까.^^

답은a,b,d,e 입니다.

2. You enter following command, which are correct?(chose 3)

ip route 172.15.0.0 255.255.0.0 172.137.14.78 120

a. your originating network is 172.15.0.0 ( can't know )

b. your destination network is 172.15.0.0

c. your next hop address is 172.137.14.78

d. you are using the default class C subnet mask (class B)

e. your destination address is 172.137.14.178 ( address -> network )

f. you are using the autonomous system of 120 (can't know)

g. you are using the administrative distance of 120

가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b,c,g 입니다.

궁금하심 질문주세요..^^ 

<제187호> 어제의 CCNA 문제를 하나만 풀어볼까요?? 

보통 시험문제는 어제보여드린대로..출제됩니다..아시겠지만 컴퓨터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문제를 풀구요..마지막까지 풀고나면..자동으로 채점을 해서 그자리에서 합격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 입니다..보통 시험에서 당황하는 부분이..영어로 출제되어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이럴때를 대비해서..시험전에..미리 사전을 가지고 들어가는것도 좋습니다. (아마 가능할겁니다.) 자 그럼 어제 문제중에서 1번은 설명을 전에 드렸으니까..그걸 보시고 2번문제를 한번 볼까요..??

2. You enter following command, which are correct?(chose 3)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면..맞는답을 고르는데 3개 골라라..라고 나옵니다..이런때는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는거니까..조심하셔야 합니다..(주관식보다 더 어려울때도 있죠..) ip route 172.15.0.0 255.255.0.0 172.137.14.78 120 전에도 배운 명령입니다..스테틱 라우트 명령인데.. 목적지 네트워크 172.150.0.0 255.255.0.0 을 가려면..172.137.14.78 을 타고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172.137.14.78 은 next hop interface 즉 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한칸 건너뛰어서 상대편 라우터의 나와 붙어있는 인터페이스 입니다 (이부분 이해 하시죠..?? 만약 A 라는 라우터와 B 라는 라우터가 서로 시리얼로 붙어있고..A라는 라우터에서 위의 스테틱명령을 내렸다면 172.137.14.78 은 B에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B의 인터페이스중에서 A와 붙어있는 녀석이죠..그림이 없어서..좀 애매하네요..) 암튼 나와 붙어있는 상대편의 라우터 인터페이스 주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120 은 administrative distance 값입니다. 아시는대로 스테틱은 원래 이 값이 1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직접 줄수도 있는거죠.. 전에 이 값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은겁니다...즉 RIP 는 OSPF보다 이 값이 크기 때문에..같은 길을 RIP 과 OSPF 가 동시에 알고있다면..OSPF가 알아낸 길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이제 이해 가시죠.??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a. your originating network is 172.15.0.0 

지금 현재 있는 원래의 네트워크가 172.150.0.0 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스테틱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다른곳에 있는 네트워크일 겁니다..

b. your destination network is 172.15.0.0

목적지가 172.15.0.0 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c. your next hop address is 172.137.14.78

이말도 맞는 말이죠..즉 next hop 이란 한칸건너뛴 상대편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주소라는 말이거든요..

d. you are using the default class C subnet mask 

지금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디폴트 C 가아니고..디폴트 B 겠죠..??(172.15.0.0 이니까요..)

e. your destination address is 172.137.14.178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죠..??

f. you are using the autonomous system of 120 

autonomous system 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120 은 administrative distance  값이구요.. 

g. you are using the administrative distance of 120

그러네요..여기 맞는 답이 있네요..^^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거죠..^^어때요..CCNA 별거 아니죠.??^^

<제188호> 스탠다드 엑세스리스트의 예제 

다시 엑세스리스트로 돌아왔네요..^^지금까지 배운 엑세스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시구요..오늘은 스탠다드 엑세스리스트에 대한 예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 그림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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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 리스트가 있고..엑세스 리스트의 번호가 2 번인것으로 봐서 역시 스탠다드 엑세스 리스트가 맞네요..^^ 왜냐면 스탠다드 엑세스 리스트의 번호는 1 ~99 사이로 줘야 하니까요... 다 아시죠..??

Router(config)#  

access-list access-list-number {permit | deny} {source [source-wildcard]}| any }

이게 스탠다드 엑세스 리스트의 규칙이니까...그림하고 같이 보시면요..우선 질문을 보자구요..누가 A피시와 접속이 가능한가..를 물었습니다..여기 있는 엑세스리스트는 앞쪽에 있는 라우터 즉 왼쪽 라우터에 준 명령이구요..인터페이스 E0에 적용했네요..자 그럼..

access-list 2 permit  36.48.0.3 라고 되있는 첫째줄의 의미는...출발지 주소 36.48.0.3 은 permit (통과)이라고 했으니까... 36.48.0.0은 ROUTER의 E0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즉 A와 B는 통신 가능.

access-list 2 deny    36.48.0.0 0.0.255.255에서 36.48.0.0 0.0.255.255 란 의미는 36.48.0.0 에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네트워크를 나타냅니다.즉 이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모든 녀석은 deny (못간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맨 첫번째줄에 있던 36.48.0.3 역시 36.48.0.0 네트워크 안에 있는 녀석이자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permit 했다가..나중엔..deny 하면...

답은..36.48.0.3 은 통과가 됩니다. 엑세스 리스트 규칙.."맨 윗줄부터 차례로 수행된다.." 에 따라서..36.48.0.3 은 permit 으로 먼저 처리됬기 때문에.. 그다음줄에 아무리 포함되어도 deny 되지 않습니다.. 36.48.0.3을 제외한 36.48.0.0 네트워크의 모든 녀석들은 deny 되는 거죠.. 그다음줄을 보면..

access-list 2 permit 36.0.0.0 0.255.255.255에서 36.0.0.0 서브넷마스크 255.0.0.0 의 모든 네트워크는 permit(통과)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아까 규칙을 적용하면..36.0.0.0 네트워크에서 36.48.0.0 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녀석들이 통과 됩니다. 그리고는 엑세스리스트가 없네요..그럼 나머지 네트워크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엑세스리스트 규칙중에.." 맨마지막 줄에느는 deny all 이 생략되있다" 는 말이 있죠..? 따라서 나머지 모든 네트워크는 deny 즉 못들어 오는 겁니다..그럼 이제 A 와 통신할 수 있는 녀석을 찾아볼까요..? 일단 B 는 가능합니다.1 번 엑세스리스트에 의해서요..

그리고..C 는 불가능합니다. 2번 엑세스리스트에 의해서요..그리고..D 는 가능합니다..3번 엑세스리스트에 의해서요.

나머지 인터넷에서 오는 것들은 모두 불가합니다..맨 마지막에 생략되있는 deny all 에 의해서 그렇습니다..이해 가세요..?? 조금 어렵죠..??? 다음에 다시한번 더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만..안녕.. 

<제189호> 와일드 마스크..?? 프로레슬링이 아닙니다..^^ 

암튼 오늘은 와일드..마스크에 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와일드..마스크..어디서 들어보셨다구요..?? 이건..주로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할때나..아니면..지금처럼 엑세스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주로 사용되는 마스크 입니다..우리가 아는 마스크인 서브넷마스크와는 같은 마스크 가문의 자손으로..태생은 비슷하지만..성격은 정반대라서..이녀석은..서브넷마스크가 뭘하면...무조건 반대로만..하는 아주 청개구리 같은 녀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와일드 마스크란 녀석을 알아볼까요..? 예를들어 엑세스 리스트에서 다음예제를 볼까요..? 

access-list 2 deny    36.48.0.0 0.0.255.255은 36.48.0.0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모든 녀석은 다 막아버리겠다는 엑세스 리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만약..36.48.0.0 네트워크를 나타낸다면..뒤에는 255.255.0.0 이 와야하는데 왜 0.0.255.255 가 왔느냐 하는겁니다..그건 엑세스리스트에서는 네트워크번호 뒤에 와일드 마스크(와일드 카드)가 오기때문 입니다..그런데 와일드 마스크는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풀었을때 0 으로 된부분은 모두 1 로 , 또 1로 된부분을 모두 0 으로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55.255.0.0 서브넷 마스크를 와일드 마스크
로 바꾸면 0.0.255.255 가 되는겁니다.이해 가시죠..??

이런 와일드 마스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OSPF에서도 사용되고 엑세스리스트에서도 사용됩니다...그러니까..당연히 알아 두셔야 겠죠..??자 그렇다면 만약 201.100.10.0 255.255.255.248 네트워크를 지정하기 위해서 와일드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이진수로 풀어봤을때 255 는 모두 1 이니까..와일드 마스크에서는 모두 0 , 즉 0 이 될겁니다. 그니까..맨 마지막 248 만을 보도록 하죠..248 = 1111 1000  입니다. 따라서 와일드마스크는
 = 0000 0111  이 되서 7 이  되는겁니다. 따라서 255.255.255.248 의 와일드 마스크는 0.0.0.7 이 되는겁니다.

즉 201.100.10.0 255.255.255.248 네트워크를 OSPF 나 엑세스 리스트에서 나타낼때는 

201.100.10.0 0.0.0.7 로 나타내게 되는겁니다.. 쉽죠..?? ^^ 암튼 오늘의 결론.. 와일드마스크 (와일드카드)는 서브넷 마스크랑 같은 집안이긴한데...사이가 않좋아서..무조건 반대로만 ..한다.. 그런데 이런 와일드 마스크는 OSPF 하고 엑세스 리스트에서 사용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참. 제가 했던..사업이 뭐였는지는 다 아시죠..?? 

<제190호> 라우팅 프로토콜의 킹카 OSPF 

자 오늘부텀은 OSPF 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물론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그냥..라우터가 뭐하는 종자 인가..하는것만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겁니다...그런 분에게 제가 그리 쉽지도 않은 OSPF 를 들고 와서 공부하라고 하면..싫으시겠죠..?? 하지만..만약 라우터를 공부하고 계시고..또 앞으로..라우터와 계속 친해지실 분 이라면..OSPF 에 대한 내용은 스스로도 조금 공부를 해두실 필요학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OSPF는 전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AS 내부용 프로토콜 입니다. 즉 AS 내부용 프로토콜에는 OSPF 말고도.. RIP, IGRP, EIGRP 등 이있고..AS대 AS의 라우팅에는 BGP가 있습니다..또한 OSPF 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모두 관리하는 방식인 대표적인 Link-State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또 다른 라우팅 방식은 RIP 이나, IGRP가 사용하는 Distance-vertor 방식이 있습니다...

OSPF는 모든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면서 라우팅 경로에 이상이 발생했을때만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기때문에..성능에서 뛰어나지만,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 보다는 메모리 소비를 많이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또 30 분 마다 한번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라우팅 테이블을 다른 녀석들과 맞춰보는 Sync 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트레픽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런 몇가지 단점에 비해서....대형 네트워크에 효과적 이라든지...모든 라우터들에서 공히 사용하는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장점 때문에...많은 라우터에서 채택해서 쓰고 있는 프로톸콜 이기도 합니다...참..OSPF 가 머의 약자인지도 안 알려드렸네요..^^

Open ---  열렸다는 건데..모든 장비들에..적합하게 되있다..머 이렇게 생각하심 되겠네요..모든 장비들이..이 프로토콜에 맞춰 개발 가능하다..이런뜻요..

Shortest Path ---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죠..^^

First --- 즉, 가장 짧은거리가 맨 먼저다..그니까..가장 짧은 길을 제일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한번 볼까요...

OSPF 는 전체 경로에 대한 지도(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서 어떤 길을 갈때 가장 짧은 길로..찾아 다니며, 일정한 시간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지 않고..라우팅 테이블에 변경이 있을때만..업데이트를 하며, 메모리를 많이 쓰지만..표준이기 때문에 큰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다...머 이정도만 일단 알아두심 되겠네요..^6^안녕.. 

<제191호> OSPF 의 기본 성격^^ 

계속해서 OSPF의 기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성격을 가진 녀석인가 말이죠...먼저 OSPF는 Link-Status Protocol 입니다. 먼말인고하니..디스턴스 벡터와는 다른 녀석이란거죠..즉 모든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관리하면서 링크의 상태..즉 네트워크의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따라서 디스턴스 벡터처럼 30초나 90 초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라우팅 테이블에 변화가 있을때만 업데이특가 일어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링크의 변화에 훨씬 예민하기때문에..커다란 네트워크에 강한면모를 보이는 녀석입니다.

두번째는 Area아키텍쳐를 제공한다.. 입니다.

이건 또 무슨말인고 하니..OSPF는 라우팅영역을 에어리어로 나눕니다.즉 백본 에어리어와 나머지 에어리어로 나누어서 에어리어 안에서만 정보를 주고 받고 다른 에어리어로 넘어갈때는 ABR(Area Border ROuter)이라는 녀석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암튼 지금까지 배운 라우팅 프로토콜하고는 조금 다르죠..그러다보니까..조금더 어렵게 느껴지지도..하고..또 있습니다..

VLSM(Variable Length Subnet Mask)를 지원한다는 겁니다..즉..라우터의 각 인터페이스 별로 서브넷 마스크가 달라도 된다는 겁니다..RIP나 IGRP 에서는 안되는 기능이죠...이렇게 VLSM은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 아주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왜냐면..IP 주소가 모자라기 때문이죠..VLSM을 지원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OSPF, EIGRP 그리고 RIP2 일겁니다..아마도..^^

요것만 있느냐..그게 아니고..OSPF는 라우팅 summarization 을 제공합니다.즉 라우팅 정보를 보낼때 작은 라우팅 정보를 모아서 보내는 겁니다..또 있는데..나머지는 다음에..안녕..즐거운 하루 되세요..^^ 

<제192호> OSPF의 기본 성격..두번째.. 

어제의 마무리를 오늘 다시 하실까요..? 지루 하죠..? OSPF는 사실 초보자가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까다로운 프로토콜임에 틀림없습니다..하지만 그래도 어디가서 아는체를 하실려면 어느정도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거기까지만이라도..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배운 OSPF의 성격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OSPF의 성격..즉 표준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따라서 시스코 라우터 뿐 아니라..다른 모든 회사의 라우터와 호환이 가능합니다..즉 OSPF는 다른 라우터에서도 구동이 된다는 겁니다..이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OSPF의 성격을 알아봤는데..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1) Link-state protocol 이다.

2) area architecture를 제공한다.

3) VLSM을 지원한다.

4) Route summarization 기능을 지원한다.

5) 타 vendor 들과의 호환이 가능하다.

입니다..그다음은 OSPF의 동작시에..특징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OSPF로 동작하는 라우터는 모두다 라우터ID라는 것을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즉 라우터 ID를 가지고 그 라우터를 인식하는 겁니다. 통상 라우터ID는 active interface 즉, 살아있는 인터페이스의 ip address중 가장 높은 ip address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1 Ethernet, 2 Serial라우터에서
int e 0

ip addr 150.100.1.1 255.255.255.0

int s 0

ip addr 150.200.1.2 255.255.255.0

int s 1 

ip addr 210.100.1.2 255.255.255.0

이라면 이 라우터의 ID는 210.100.1.2 가 되는겁니다.그런데 문제는 만약 Serial 1 인터페이스가 자꾸 죽었다 살았다 하게되면 라우터 ID가 자꾸 바뀌게 되어 OSPF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좀 복잡해 지나요..??따라서 이 부분의 해결이 중요한 열쇠입니다..머리아프니까..오늘은 여기까지..^^안녕. 

<제193호> LSA 라는 건 뭘까요..? 

오늘은 일요일이까..짧게 하죠..^^ OSPF에는 LSA라는 게 있습니다...요게 뭐하는 녀석인고..하니..링크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위한 녀석입니다.. LSA 즉 Link State Advertisement 라는 요 녀석에게는 토폴러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토폴러지 정보 아시죠..? 머냐면..여기서는 라우터가 어떻게 붙어있고..네트워크가 죽었느니..살았느니..하는 여러가지..링크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암튼 요런 정보들에게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라우터는 LSA를 다른 라우터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OSPF라우터는 RIP나 IGRP 라우터처럼 일정한 시간마다...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지않고..라우팅 테이블에 변화가 있을때...즉..토폴러지에 변화가 생겼을때만..LSA를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물론 OSPF라우터도..라우팅테이블의 전체 업데이트는 있습니다..30분에 한번씩..라우팅 테이블 전체를 업데이트 하기때문에..그때는 트레픽이..증가 하기도..합니다..암튼 오늘 시간의 결론은..OSPF는 링크의 변화가 생겼을때만..LSA라는 녀석을 이용해서..라우팅 테이블을 변경해 준다...그리고..전체 라우팅 테이브르이 업데이트는 매 30분 마다 일어난다..이상..^^ 끝.!! 

<제194호> 여기는..산호세..입니다..^^ `

제가 지금 센프란시스코의 산호세에 와있습니다..교육땜에 왔는데..날씨가 너무 좋네요..^^기온은 약..20도 정도 되는데..햇빛이 너무 좋아서..밖에 돌아다니기는 그만인것 같아요...교육에는 관심이 없고..노는것에만 관심이 가네요..^^항상 교육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역시 요즘은 영어가..참 많이 필요하구나..하는 겁니다..강사가 하는 말이야..어떻게 대충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어떤 이슈나..문제에 대해서..교육생들끼리..떠들어 대는 이야기는 너무 빨라서..제대로 알아듣기가 쉽지 않더라구요..물론 제가 미국에서 한 2~3년 살면서..영어를 배웠다면...훨씬..수월하겠지만..한국에서..그것도..열심히 배운 영어도 아니다 보니..항상..영어에서..기가 죽습니다..늘 제가 여러분께..강조하는것이지만...영어..꼭 마스터..해두시기 바랍니다..더이상..저처럼..영어땜에..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말입니다..지금 학생이시라면..전..어학연수나..유학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네요..분명히..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또 그 정도의 환경이 불가능하다면..매일매일..꾸준히..영어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내가 들어야 하는 기술적인..지식이 있는데..영어가 부족해서..못듣는다면..얼마나..손해겠습니까..미국땅에서..후니는...또 영어공부 안하고..놀았던..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후배님들은..저처럼..후회안하실 거죠..?? ^^그럼 서울가서..뵈요..^^안녕.. 

<제195호> 이런 네트워크..조심하세요..!!!! 

오늘은..네트워크의 건강도에 대해서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즉 어떤 네트워크가 건강한 네트워크인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측정방법도..여러가지이고..또..제대로 측정한다고..해도..해석하는 방법이..가지가지이기때문에..제 이야기가 꼭 맞는것은 아닙니다..하지만..어느정도의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지..않을까..해서..말씀드립니다..한번...쭉..읽어보시고..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Shared Ethernet 에서 40% 이상의 Network Utilization 이 발생하고 있다.

--- 이정도면..좀 네트워크 사용율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콜류젼의 발생가능성도..많겠죠..?

2) Shared Token Ring 에서 70% 이상의 Network Utilization 이 발생하고 있다.

--- 토큰링에서는 좀더 많은 사용율이 가능합니다..아시죠..? 토큰링에서는 콜류젼 발생이..없으니까..요.

3) WAN Link  상에서 70% 이상의 Network Utilization 이 발생하고 있다.

--- 즉 시리얼 상에서..70 프로 이상을 쓰고 있으면..회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몇퍼센트를 쓰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분석기라는 장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4) Response time 이 100 millisecond 이상이다.

--- 핑 테스트나..트레이스 등으로 테스트해봤을때의 응답시간을 나타냅니다..물론 10미리 초를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일단 네트워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시간안에는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 세그먼트 상에서 20% 이상의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가 발생하고 있다
--- 브로드캐스트는 항상 말씀드렸지만..네트워크 뿐 아니라..피시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꼭 조심해야 하는 트레픽입니다..이런 브로드캐스트를 분리해 주려면..라우터나 레이어3 스위치가 필요하다는거..인제는 다 아시죠..??

자..어떠세요..? 재밌죠..? 요건..CCDA 과정중에도..나오는 이야기 입니다..따라서..알아두시면..도움이 되실겁니다..

내일 또 알아보기로..하고..오늘은..이만.. 안녕.. 

<제196호> 이런 네트워크 조심하자..2탄.. 

전에..했던..조심해야 할 네트워크..2탄을 시작합니다..참...요즘 주식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안타깝죠..? 잘되야 할텐데...오늘은 어떨까요..? 잘되길 바라면서...음..오늘의 이야기..시작해 볼까요..??

전 시간에 5번까지 했으니까..오늘은 6번부터..

6) 백만 바이트(million byte)의 데이터 당 하나 이상의 CRC가 발생하는 세그먼트가 있다.

-- CRC는 케리어 리던던시..체크 인가 뭔가..하는 약자인데..음 이게 머냐면..데이터를 전송할때..같이 딸려보낸 다음에..받는 쪽에서..요녀석을 조사를 해보는 거죠..그럼 데이터가 아무 이상없이 전송되었는지 아님 오다가 깨졌는지를 알수가 있거든요...암튼 이때 쓰는 CRC가 에러가 발생했단건 데이터가 전송중에 깨졌다는건데..이게 백만바이트..그니까.1

메가당..하나가 발생하면..문제라는 거죠..

7) Ethernet 세그먼트 상에서 collision 이 packet 의 0.1% 이상 발생한다.

--- 콜류젼은 다 아시죠..? 세그먼트상에서..콜류젼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안된다는거죠..패킷의 0.1% 이상 발생하면..문제가 된다는..겁니다..

8) Token Ring 세그먼트 상에서 Ring insertion 에 관계없는 0.1% 이상의 soft error 가 발생한다.

-- 요건 토큰링이니까..잘 몰라도 되긴하지만..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알아두셔야..겠죠..??

9) FDDI 세그먼트 상에서 Ring insertion 에 관계없는 Ring operation 이 시간당 한 개 이상   발생한다.

--- FDDI역시..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그냥..이렇구나만..아시면 되죠..^^

10) 시스코 라우터상에서 5 분간 CPU utilization 이 75%  이상이다.

--- 5분간의 사용율이 75% 이상이다..면..라우터가 너무 많은 일을하고 있다는 겁니다..이 수치는 라우터에서 show processor cpu 라고 하면 보실수 있을겁니다...알아두시면..좋겠죠..??

<제197호> 이런네트워크 조심하자...마지막.. 

자 그래도..이런 네트워크 조심하자 마지막탄은 해봐야겠죠..??

11) 시스코 라우터상에서 시간당 100 개 이상의 Output queue drop 이 발생한다.

-- 이렇게 아웃풋쪽에 드랍이 발생한다는건..뭔가 메모리 버퍼의 설정에 문제가 있던지..아니면..나가는 포트쪽에..혼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따라서 메모리를 늘여잡거나..해당 인터페이스를 점검해 봐야 하는거죠...

12) 시스코 라우터상에서 시간당 50 개 이상의 Input queue drop 이 발생한다.

-- 이 경우 역시 인터페이스와 메모리를 점검해봐야 겠네요.. 대부분은 인터페이스의 불안정 때문인 경우가 많죠..

13) 시스코 라우터상에서 시간당 25 개 이상의 Buffer miss 가 발생한다.

14)시스코 라우터의 Interface 상에서 시간당 10개 이상의 Ignored packet 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간당 에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show interface 명령을 사용합니다..현재값을 보고나서..한시간후에 얼마나 많은 변동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또는 clear count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의 카운터를 지운다음에 한시간후에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무거나 맘에 드시는걸 사용하면 되겠죠..??

<제198호> 새로운 과정으로의 출발...^^ 

지금까지의 칼럼의 내용이 약간 산만하게 진행되었다는점을 반성하고...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칼럼 진행을 위해..음..시스코의 교육과정중...ACRC(Advanced Cisco Router Configuration) 부분을 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이제까지 제 칼럼을 읽어오신 분이라면..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나 라우터에 대한 개념은 이미 뛰어 넘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복잡한 네트워크..그리고 좀더 어려운 프로토콜...게다가..사용자 접근제어인 엑세스 리스트등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음..제가 잘해나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암튼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감사...그럼 낼 봐요...참..공부에 대해..의견있으심 주시구요..안녕.. 

<제199호> 인터네트워킹에서의 계층구조..를 알아볼까나.?? 

오늘이 ACRC(Advanced Cisco Router Configuration)의 첫시간이네요..이시간엔 네트워킹의 디자인에서 라우터의 계층디자인을 한번 알아볼까요..??계층구조라고하면..라우터를 계층별로 코어계층, 디스트리뷰트 계층, 그리고 엑세스 계층으로 구분하는걸 말합니다...이렇게 계층으로 나누어주는건 라우터디자인시에..라우터 별로 기능을 확실히 부여함으로써..라우터성능을 높일수 있고..또 향후 확장성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문제해결을 쉽게 해준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암튼 이런 계층구조는 뭐니뭐니해도..성능향상과 디자인 심플화가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코어 계층은 전체 엔터프라이즈네트워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써..랜과 왠 백본을 포함합니다..이 계층의 주요 기능은 전송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계층의 라우터는 무조건 빠르고...또 신뢰성..즉 죽거나 에러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겁니다...(비싼거라야 된다..^^ 이말이죠...)디스트리뷰트(distribute)계층의 주요 기능은 네트워크의 여러가지 서비스나 인터네트워크의 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이 계층의 라우터는 대역폭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가지 곳에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엑세스 계층의 주요기능은..로컬세그먼트상의  워크그룹이 네트워크 자원을 엑세스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이 계층의 라우터는 보안과 필터링기능을 제공해줍니다..코어 라우터는 주로 시스코 7000 과 12000 이 있고..디스트리뷰트 라우터는 시스코 4000 시리즈 엑세스 라우터는 1000시리즈나...2500 시리즈라고 생각하심 ...쉬울겁니다..오늘 배운건..역시 이론이니까..그냥..아..이런게 있구나..하고 한번 읽어보심 좋겠네요..^^

자..그럼 안녕.. 

<제200호> 컨제션(congestion)??? 혼잡 ?? 

오늘은 혼잡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보통은 Congestion(컨제션이라고...하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게 바로 네트워크에서 가장 조심해야할 것 중의 하나 입니다...자 그럼 컨제션이 멀까요..???? 말 그대로...네트워크에서..혼잡이 발생하는거죠...도로에서...길이 꽉 막히는것 처럼...말이죠..왜 생기냐구요..?? 도로에서 차가 길에 꽉 막히는 이유랑 똑같죠...그니까..도로의 용량보다..차가 갑자기 많이 밀릴때...이런때..도로의 혼잡이 발생하는것처럼...네트워크에서도...네트워크의 전체 대역폭(Bandwidth라고..하죠..?)보다..그 네트워크를 지나는 데이터가 많이 몰리게 되면..바로 컨제션이 발생하는 겁니다...사실 네트워크 상에서..컨제션은 발생할 수 밖엔 없어요...도로에서도..출퇴근시간에..길이 막히는것처럼...네트워크 상에서는 Bursty(버스트)트레픽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요게 머냐면...데이타가 갑자기..폭주 하는걸 말하죠..그러다가 한순간에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가...또..갑자기..많이 들어오다가..하는거죠..암튼 요런 버스트 트레픽땜에 당연히..컨제션이 발생합니다...문제는 상습적인 컨제션이죠...즉 네트워크상에서..계속..언제나...항상....늘...컨제션이 발생하면..그게 문제죠...암튼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컨제션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요게 바로 컨제션 메니지 먼트 라고 합니다...담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 상의 컨제션을 해결해 주는지를 알아보죠...^^

재밌겠죠..?? 안녕...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제201호> 혼잡(congestion)도 관리만 잘하면....^^ 

어제 배운 컨제션..혼잡에 대한 관리를 좀 알아볼려고..합니다..에제 말씀드린대로..네트워크상에서..분명히..발생하는 혼잡은 그러나..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어느정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물론 완전하게 혼잡을 막으려면...돈을 많이..들여서..대역폭을 높히면 되겠죠..??) 하지만..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회선비는 비싸지...인터넷쓰겠다는 사람은 많지... 모두들..인터넷 느리다고..불만이지...이때...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여러분은 어떤식으로..이문제를 조금이라도..해결할까요.>?? 그게바로..혼잡 제어입니다.. 이런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은 간단히..설명을 드리고요... 담 시간에는 하나씩..좀더 알아보기로..하죠.. 먼저..사용자나..어플리케이션 트레픽에 대한 필터링이 있습니다... 즉 필요없는 어플리케이션이나..네트워크에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용자를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이러면..아무래도..통신량을 줄일수 있겠죠..?? 그담은 브로드캐스트를 막는겁니다..역시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녀석중 하나는 브로드캐스트죠.. 이걸 막아서..트래픽을 감소시키면..아무래도 혼잡이 덜하겠죠..??   또 있습니다.. 어떤 트래픽은 일정시간마다 반복해서..일어나는게 있습니다..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트래픽의 타이머를 맞춰주는 겁니다...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고..적당한 시간에 한번씩 일어나도록 하는거죠..(아예 막아버리자구요..?? ^^ 그건 안되죠..왜냐면..이런 반복 트래픽은 분명히..이유가 있거든요...) 그외에도..라우팅 업데이트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하구요...또 트래픽을 차등화..하는것도 생각해야 합니다...즉 중요한 트래픽이 먼저가도록 하는거죠...우리 버스 전용차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심 될거예요..자..생각해보니까..많죠..??? 그럼 담시간에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안녕.. 

<제202호> 혼잡에 대한 관리...두번째.. 

암튼 오늘은 혼잡에 대한 관리를 좀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사용자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통과 시키면 네트워크의 트레픽이 너무 증가하니까..골라서 통과시키는 겁니다..그럼 불필요한 녀석들은 아예 네트워크에 들어올수 없는거죠...이렇게 불필요한 녀석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엑세스 리스트란게 사용됩니다. 아시죠..?? 전에도 몇번 공부했었자나요..??그 엑세스 리스트는 담에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는 브로드케스트를 막아주는 겁니다.

말씀드린대로 브로드케스트는 꼭 필요한 녀석이면서도..네트워크에 트레픽을 너무 많이 가중시키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요녀석을 막아주는게 중요합니다하지만 아주 잘 막아야겠죠..?? 아무거나 막았다가는 아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세번째는 타이머를 맞추는 겁니다..

즉 일정 시간마다..한번씩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조정해줌으로써..(시간 간격을 늘인다든지..^^)네트워크의 트레픽을 줄이는 겁니다..이때 일정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브로드 케스트죠...

네번째는 라우팅테이블의 관리 입니다.

라우팅정보의 교환역시 트레픽을 발생시킵니다..따라서 요녀석들 일부를 스테틱으로 조정해주면 트레픽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트레픽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중요한 트레픽은 우선 처리해주고..느려도 되는 트레픽은 뒤로 빼는 겁니다..그렇다고 네트워크 관리자트레픽에만 우선순위를 높게 매기면 안되겠죠..?? ^^암튼 이렇게 많은 기법들이 혼잡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요런 기법을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을 네트워크 고수라고..하죠.^^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여러분도 시간날땜마다..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안녕..^^ 

<제203호> 따끈따끈한 새소식....^^ CDN 이란...?? 

바로 요즘 새로이 뜨고 있는 네트워크의 추세인 CDN 에 대한 교육때문입니다..CDN이란 Content Deliverly Networks 라는 말인데...음..그게 뭔고하니..먼저 이걸한번 생각해보자구요...인터넷의 발전말입니다..전에는 우리가 각자 집에서..아님 학교에서..피시나 터미날을 썼었어요..그러다가 인터넷이란게 나와서..우리 피시나 서버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 받았죠.. 그때만해도..그저 연결된다는것에..너무 뿌듯한 기분을 느꼈던것 같습니다..그리고..그때는 주고받은 데이터 역시.주고 문서정도 였고..메일을 주고 받는..말하자면 파일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죠...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연결안된 피시가 없을정도로..인터넷의 규모는 커졌고..또..인터넷에 올라있는 데이터의 양도..정말 방대하기 그지없죠..게다가 사용자들의 눈높이는 너무 높아졌죠..전에는 텍스트 파일이나 메일을 주고 받는 것에 만족한 사용자들이 요즘은 인터넷에서 영화를 봐야하고..커다란 크기의 동영상, 음악,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을 주고 받다보니...네트워크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아마 이글을 읽으시는 분중에도..이런 경험을느끼신 분이 많을겁니다..그래서..전에는 모뎀으로도 충분했던 인터넷접속을 이제는 ISDN으로..그리고..ADSL로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죠..하지만 앞으로 속도를 얼마나 올릴수 있을까요..?? 벌써 회사나 ISP업체의 내부망은 기가비트, 즉 1000메가의 속도로 돌아가는데..우리집에서의 인터넷 접속이 그 속도를 따라갈수 있을까요..?? 결국 인터넷 접속에서의 병목현상은 여전한거죠..그래서 나온 솔류션이 바로 CDN 입니다..즉 방대한 양의 인터넷에서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가장 빨리..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죠..게다가 인터넷 접속라인을 최대한 이용해서..사용자에게는 인터넷 라인의 속도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보다 빠르 속도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그중에 하나가 바로 케쉬엔진 이라는 거죠..아시죠.?? 자주 찾아가는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다시 요청하면..서버까지 가지않고도 가져오는 기술 말입니다.. 이런 케쉬기술등을 포함한..데이터 관리..빠른 스위칭,..라우팅..등을 포함한것이 바로 CDN 입니다..아마 시스코 사이트에 오시면 이런 기술에 대한 정보를 좀더 자세히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결국 이런 CDN 기술은..보다 효과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자는 것에서 시작한것이고..앞으로는 인터넷에서의 필수 기술로 정착할 것 같습니다..강사가 자꾸 눈치주네요..^^담에..서울 가서 만나요..

<제204호> 멀티캐스트 완결을 위한 첫발... 

자 오늘 부텀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할..그러나..조금 어려워서 자꾸..미루고 있는 멀티캐스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이제 부텀은 조금씩 그렇지만 자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첫시간...  일단 멀티캐스특가 먼지는 다 아시죠..?? 한마디로...어떤 한녀석에게만 데이터를 보내는 유니케스트도 아니고...모든 녀석들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브로드캐스트도 아니고...일부 그룹에 속한 녀석들에게만 데이타를 보내는게 바로 멀티케스트 입니다..그럼 이런 멀티캐스트는 어떤 성질이 있고..또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를 알아보죠...참!!! 멀티캐스트에 대해 기본적인건..전에 칼럼에서 소개드렸으니까..그걸 참고 하세요..먼저 멀티캐스트 주소 입니다...멀티 캐스트도 주소를 사용하죠..IP 주소 말입니다..자 그럼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볼까요..??

1~ 126 이면 클래스 A

128 ~ 191 이면 클래스 B

192 ~ 223 이면 클래스 C 맞나요.??

그럼 224.0.0.0 ~ 239.255.255.255 는 뭘까요..?? 이게 바로 클래스 D, 즉 멀티캐스트 주소 입니다..한마디로 이 주소를 사용한다는건..어떤 특정의 한녀석에게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어떤 그룹에게 보내는 멀티캐스트 통신이란 겁니다..이런 멀티캐스트 주소중에도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 즉 예약된 주소가 있어요..

224.0.0.1 -- 이 주소는 그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를 나타냅니다.

224.0.0.2 -- 그 서브넷 상의 모든 라우터에게 통신할때 사용합니다.

224.0.0.4 -- 모든 DVMRP 라우터에게 통신할때 사용합니다..여기서 DVMRP는 Distance Vector Multicast Routing Protocol 의 약자구요..요게 먼지는 담에 다시 알아보죠..

224.0.0.5 -- 요건 모든 OSPF 라우터를 나타냅니다..요거 말고도 많은데 여러분은 요정도만 아심 됩니다..암튼 여기서 중요한거..

224.0.0.0 ~ 224.0.0.255 까지하고 239.0.0.0 ~ 239.255.255.255는 예약 된거니까..쓰지 말아달란 겁니다
자..낼부터는 좀더 재밌는 멀티캐스트의 세상으로 들어가보기로 하고..오늘은 여기서..안녕..^^ 

<제205호> 멀티캐스트 주소 지정방식.. 

오늘은 멀티캐스트의 주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멀티캐스트 IP 주소가 224 로 시작한다는건 말씀드렸죠?? 근데 어차피 통신을 위해서는 IP 주소만가지고는 불가능하죠..뭐죠..?? MAC주소가 있어야..한 다는거..인제는 다 아시죠..??  그래서 멀티캐스트를 위한 멕주소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물론 피시마다..네트워크 장비마다..고유의 멕주소가 있어서 통신시에 사용하지만..그건 유니케스트..즉 하나하나씩 보낼때에..쓰이는거니까..그룹으로 보낼때는 뭔가 다른 멕주소가 필요
한겁니다..멀티캐스트 멕주소를 만드는 건 다음 몇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집니다..맨 먼저 멕주소의 앞자리에는 01 00 5E 가 옵니다.잠깐 멕 주소가 몇 비트인줄 아시죠.?? 48 비트 인데..위에서 처럼 16 진수로 바꾸면..16진수 하나가 4비트를 먹으니까..16진수로 12자리가 되는거죠..근데 벌써 6 자리(01 00 5E)는 정해졌어요..즉 멀티캐스트 멕 주소는 무조건 01 00 5E로 시작하죠..그담 6 자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림에 나와있네요..^^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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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에 224 를 나타내는 IP주소부분은 빼구요..그담 24 비트만 가지고 만드는데..여기서 중요한거는 24 비트중 맨 앞비트..(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1 이오든지..0 이 오든지...무조건 멕주소로 바꿀때는 0 이 된다는 거죠..그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구요..

자 그럼 예를들어서 224.10.8.5 라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한번 멕주소로 바꿔 볼까요..??? 맨앞 224는 무조건 생략하라고 했으니까..빼구요..멀티캐스트 멕주소는 항상 01 00 5E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거기까진 만들어놓구..10 은 이진수로 바꾸면 0000  1010  인데..여기서 맨 앞의 0 은 무조건 맥주소로 바뀔때 0 이라고 했으니까.. 0 그대로 쓰구..나머진 똑같이 쓰면 되니까..그대로 0000 1010 이 되네요..근데 16 진수니까.. 0A 가되구요..나머진 그림에서처럼 그대로니까 08 05 가 되어서...

224.10.8.5 의 멕주소는
01 00 5e 0a 08 05 가 되는겁니다..그럼 오늘 숙제하나 내드릴께요..^^ 224.138.8.5 의 멕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함 풀어보세요..안녕..^^ 

<제206호> 멀티캐스트 프로토콜..IGMP.... 

오늘은 드디어..멀티캐스트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인..IGMP (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사실 IGMP라고..하면..좀 어렵지만..개념만 이해하면..그리 어렵지 않다는걸..아실겁니다..일단 IGMP 는 버젼이 1과 2로 나누어져 있고...음 당연히..버젼2가 더 좋은거겠죠..?? 나중에 나온거니까요..^^ 그지만 우린 우선 버젼 1부터 알아보죠..자..그럼 IGMP가 머냐고..한마디로..물어보신다면..IGMP는 네트워크상의 멀티캐스트 트레픽을 자동으로 조절하고..제한하기위한 프로토콜이다..그럼 IGMP가 어떻게 멀티캐스트 트레픽을 제어하느냐..?? Query 메세지와 Report 메세지를 이용해서..가능합니다...query 메세지는 라우터 같은..네트워크 장비가 보내는 메세지 입니다.."여기 xyz라는 멀티케
스트에 속한 그룹 멤버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거죠..^^ 그럼 그 메세지를 받은 호스트들이..대답을 하죠..

"저요..저요..!!!" 그 대답 메세지가 바로..Report 메세지 입니다..쉽죠..?? 암튼 IGMP 는 이처럼 쿼리 메세지와 리포트 메세지를 가지고...통신을 해서..멀티캐스트 트레픽을 자기 멤버들에게만 전송하는거죠.. 너무 복잡하다구요..??

오늘은 여기까지만..하죠..^^그럼 안녕..

<제207호> IGMP 이야기...두번째...  
오늘은 전에 배운 IGMP(버젼1)을 이용해서 어떻게 멀티케스트 그룹에 호스트들이 등록하고 유지되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만약 맨첨에..호스트(피시)가 멀티캐스트 그룹에 들어가고 싶으면..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멀티캐스트 그룹에 들어오고싶은 호스트(피시라고..생각하심 됩니다..)가 있다면...요녀석은 "Host Membership Report"라는 것을 모든 라우터그룹에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구요..?? 224.1.1.1 이라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해서 보내는 겁니다...그럼 모든 라우터그룹이 그 정보를 받는거죠..자..이번에는 라우터가 어떻게 멀티캐스트 그룹에 있는 호스트(피시)들을 유지관리하는지 볼까요..?? 라우터는 주기적으로 "Host Membership Query"를 자기와 접속되있는 모든 멀티캐스트 멤버 호스트(피시)에게 보냅니다..즉 "너희들 ..잘있니.???" 라고 주기적으로 물어보는겁니다... 어떻게요..?? 224.0.0.1 이란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해서요... 얼마만에 보내냐구요..?? 1분마다 한번씩요.. (물론 이값은 고쳐줄수 있죠..^^) 자..그럼 이렇게 라우터가..보낸 쿼리메세지에 그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모든녀석이 대답을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대표하나만이 대답을 하죠...나머지는 왜 안하냐구요..?? 트레픽을 줄이기 위해서죠..암튼 자꾸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일단은 그렇구나..하고 알아두시구요..그다음 그룹에 속했던 호스트(피시)가 그 그룹을 떠날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그냥..조용히 떠나면 됩니다..즉 어떤 메세지를 보내지 않고..그냥..나가면 된다는 거죠..따라서 만약 라우터가 멤버호스트들에게..쿼리를 보냈는데..그 쿼리에 답변하는 호스트가 아무도 없다면..라우터는 "아..이 그룹에는 멤버가 하나도 없구나..그니까..이그룹은 없어진거구나.."생각한다는 겁니다.. 쉽죠..?? 이게바로 IGRP 버젼1입니다..자..정리해볼까요..

그룹에 들어가고 싶으면..언제라도..224.1.1.1로 "Host Membership Report"를 보낸다..

둘째..라우터는 내 그룹멤버가 잘있는지를 알려고..224.0.0.1로 "Host Membership Query"를 보낸다..
그리고 호스트중하나만이...대답한다.. 마지막으로..떠날때는 조용히..떠난다..이상 끝...안녕..^^ 

<제208호> IGMP에도 고수는 있다..??^^  
오늘은 IGMP 의 마지막 시간으로...음..그동안 배운 IGMP 보다 한수 위인 IGMP 버젼2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그 전에 IGMP를 한번 정리해보면..IGMP는 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의 약자로...멀티캐스트 통신을 위해..주로...라우터에..멀티캐스트에 참여하는 호스트들이 자신을 등록하기위해..사용합니다..이때..호스트 등록을 관리하는 라우터를 쿼리어(querier) 라고 하고..멀티캐스트 통신에 참여하는 호스트..즉 피시들을 보통 리포터(reporter)라고 합니다..전에 말씀드린대로..요 두녀석들간에는 두개의 메세지 타입이 있는데..그게..쿼리 메세지와 리포트메세지 입니다...쿼리는 라우터가 멤버 호스트들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거고...리포트는 멤버 호스트가 라우터에게 보내는 겁니다...(근데 리포트는 멤버중..한녀석만 보낸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 일정시간이 지나도 리포트가 안오면..라우터는 그 그룹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이부분이 바로 버젼1과 버젼2의 차이점이죠..버젼1 에서는 이처럼 멤버호스트가 그 그룹을 떠날때..조용히..그냥..사라졌지만...IGMP 버젼2에서는 호스트가 그룹을 떠날때..라우터에게 떠난다는 메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물론 그밖에도 몇가지..차이가 있지만 ..요게 가장 큰 차이죠...따라서 라우터는 금방..호스트가 떠난걸 알수있죠..^^
암튼 요게 바로 IGMP 의 특징이니까...요것만 아시면..아마 IGMP 에서는 안밀릴겁니다..^^ 안녕... 

<제209호> 멀티캐스트 하는김에..CGMP까지.  
전에 배운 IGMP 는 아마 다 이해하셨을거구요..자..그렇다면..이걸 한번 생각해보죠..멀티케스트 통신을 위해..멀티캐스트에 참가하는 호스트(피시)와 라우터간에 IGMP 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고 했으니까...거기까진 이해가 되는데...그럼..중간에..스위치가 있다면..어떻게 될까요..?? 여기선 시스코스위치라고..해두죠...시스코 스위치는 카타리스트 계열 스위치거든요..(Catalyst switch) 만약 스위치가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이해 못한다면..스위치는 이 트래픽을 마치 브로드캐스트 처럼 이해하기때문에....한 포트로 멀티캐스트를 받으면..다른 모든 포트로 뿌려버리기 때문에...굉장히..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멀티캐스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스위치도..멀티캐스트를 이해해야 되요...시스코에서는 스위치가 멀티캐스트 통신을 이해하게 하기위해......만든 프로토콜이 있어요..그게 바로..CGMP(Cisco Group Multicast Protocol)입니다..그럼 중간에 있는 스위치도...이제 멀티캐스트 통신을 이해하기 때문에...모든 포트로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뿌리지 않고...멀티캐스트에 속한 포트로만 이 트래픽을 뿌려주는 겁니다...자..그럼 IGMP 와 CGMP 를 가지고 멀티캐스트를 성공적으로 전달할수 있다는걸..아시겠죠..?? 마자요..^^ 라우터는 IGMP 로 통신을 하면서..스위치에는 이 정보를 CGMP 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어떤 분들은 IGMP 와 CGMP 를 아직도 혼돈해 하시는데...이제 여러분은 이걸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좋은 하루 보내세요..^.^안녕...  

<제210호> 자격증만 따면..취직되나요..??  

네..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후니의 자격증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먼저..실기 능력없인 아무 자격도 필요없다..요즘 CCNA 자격을 따는게..아주 유행처럼 퍼져있습니다..대학생들까지..아니 고등학생도 도전을 한다고 하네요..물론 자격증에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만 그분들이 정말 시스코 라우터를 만져보고..설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일까요..?? 시스코의 자격증은 설치경험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저도 몇번 면접관으로..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의 면접을 본적이 있는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더욱더..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실제 상황에서..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명령어..한줄..더 외우는것보담은 중요하니까요...물론 그렇다고..제가 자격증 무용론을 주장하는건 아닙니다..자신의 실력이 어느정도 되었다고..자신하면..시험을 봐서..자격을 얻는건..중요합니다..정말 확실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예상문제나..시험소스를 찾아다니지 않겠죠...?? 자신의 실력과..경험으로..자격증을 따는사람이 바로..그런 사람일겁니다..저역시 이제 네트워크란 녀석과..만난지..10년이 되갑니다..제가 느낀건..이업계에서..자격증은 물론 필요하지만..그보다더 중요한건...자신의 실력이란겁니다..만약..라우터를 만지면서..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없고..라우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자격증은 없는것 보다..못하다는 겁니다..독자 여러분..우리들 만이라도..자격증 보다는...자신의 실력을 먼저 쌓도록 노력하고...자..이제 이정도면..됬다..라고 생각하시면..그때..자격증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분명..훨씬 더 큰 성취감을 얻으실 겁니다..우리 모든 독자분이..네트워크의 핵심 인력이 되길 기원합니다...화이팅..^^ 
<제211호> 왜 스위치는 허브보다 똑똑할까요..??  

자 오늘은 스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스위치 하면..쉽죠..?? 근데 그 스위치도 요즘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는게 그리쉬운일은 아닙니다..하지만..머..저랑함께..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죠..머..^^자..오늘은 첫시간이니까..왜 스위치가 허브보다 똑똑한녀석인지를 알아볼까요..?? 그러려면 허브를 우선 이해해야겠죠..?? 허브는 단순히..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들은대로...그정보가 틀렸던지..깨진정보든지..그건 상관하지 않죠..그냥..그대로..~~~ 전달하는겁니다..어찌보면..순진하고..어찌보면..바보스럽죠..^^ 허브말예요..하지만..허브는 리피터의 기능을 가지고있기때문에..거리가 먼경우 꼭 필요한 녀석이고..(중간에 허브를 두면..거리를 늘일수 있거든요..^^) 또..하나에서 여러개로 분기하는경우...즉 한포트를 여러명이 써야하는 경우에 중간에 허브를 두면..이게 가능하기때문에..아주 유용하죠..^^ 이런 허브에 비해서..한단계 위에있는 스위치는 (스위치는 데이타링크 레이어 장비란거 아시죠..?? 허브는 피지컬레이어 장비자나요..?? ) 훨씬 똑똑한 녀석이죠..일단 스위치는 목적지주소와 출발지 주소를 읽을수 있죠...글씨라고는 읽을줄 모르는 허브랑은 벌써 격이 다르죠..?? ^^ 따라서 스위치는 주소를 읽을수 있을뿐아니라..그걸 기억하는 머리도 가지고 있죠..^^ (요걸 멕어드레스 테이블--MAC address table-- 이라고 하는데 쉽게말씀드려..메모리죠..^^) 따라서 통신을 한번하고나면...그 출발지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가..다른녀석이 그 주소를 찾으면..그쪽 포트로..데이터를 전송해주는겁니다.. 이렇게 출발지 주소를 기억하는 기능을 스위치의 Learning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주소를 기억할수 있을까요..?? 그건 다 다릅니다..스위치의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요..달라지는거죠... 그니까 스위치살때 메모리도 잘 따져봐야겠죠..?? 무슨 메모리냐구요..?? 보통의 MAC Address Table 의 크기로 나옵니다..요걸 확인하심 된다는 거죠..^^ 참..제가 어떤 주소를 기억하는지 말씀안드렸네요..그 주소는 바로 MAC 주소입니다..아시죠..왜.. 12 자리 16진수로 된 주소 말예요.. 이렇게 생겼죠.. 00-80-C7-05-89-c3   요게 바로 멕주소죠..^^모든 네트워크 장비에는 요런 멕주소가 있다는거..벌써 다 아시죠.?? 물론 다 서로 다르구요...^^ 너무 많이 했죠..?? 월요일부터...^^ 자..나머지는 다음시간에....안녕..^^ 

<제212호> 스위치는 무슨일을 할까요..??  
이번시간에는 계속해서 스위치에 대한내용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위치와 브리지는 사촌간이라서 서로 하는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스위치라고 했다가 나중에 브리지라고 섞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같은 개념이니까..너무 헤깔려하지 않았음 좋겠네요.자..그래서 브리지..또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다음 다섯가지 기능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먼가 볼까요..?? 먼저 Learning  입니다. 즉 배운다는 거죠...멀 배우냐구요..출발지의 주소를 배우는 겁니다..브리지의 가장큰 기능중의 하나가..바로 이 러닝(Learning)입니다. 예를들어 브리지나 스위치의 한포트로 부터 어떤 녀석(피시)이  통신을 요구하게되면 브리지는 이 녀석의 주소를 자신의 해당 포트에 저장해놓는겁니다. 머라구요..?? 지금 이 포트에 붙어있던 주소 0260.8c01.1111 인 녀석이 통신을 했다..그러니까..지금 이 포트에는 0260.8c01.1111 녀석이 붙어있다...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주소가... 바로 멕주소(MAC Address)입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녀석이 이 주소로 가고싶다면 브리지는 그 녀석이 어느 포트에 붙어있는줄 알겠죠..??  ^^다음은 Flooding 입니다. 플로딩(Flooding)이란 한마디로 들어온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로 무조건 뿌려주는걸 말합니다.왜 모든 포트로 다 뿌릴까요..?? 그건 목적지주소가 어느포트에 소속되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모든 포트로 다 뿌려버리는 거죠...

또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면..그건 무조건 모든 포트로 다 뿌리는 플로딩을 실시합니다....어떠세요..??

플로딩이 많으면...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각 포트에는 메모리가 있어서..아까배운대로..러닝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두가지를 먼저 정리해볼까요..?? 스위치나 브리지는 다섯가지..기본 기능을 수행한다..하나가 러닝..즉 배우는건데..뭘배우냐면..출발지의 주소를 배운다...만약 스위치가 목적지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고있거나..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면 모든 포트로 다뿌려버리는..플로딩을 실행한다. 이상입니다...^^안녕.. 

<제213호> 스위치가 하는일...그 두번째...  
전에..제가 말씀드렸지만...음..스위치는 브리지의 사촌형쯤..되는 녀석이니까...스위치의 기능을 배울때는...이 기능이 브리지의 기능과 같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를 해볼까요.??

먼저....전에 배운 스위치기능을 복습해볼까요.?? 참..인제는 브리지기능이라고..하죠..그게 쉬울것같네요.. 자..브리지(Bridge)니까..우리말로 다리..아닙니까.. 바다위에 섬이 3개가 있구요...중간에..다리를 놓았다고..가정하죠..우리가 보통생각하는 다리라기 보다는 3거리라는 형식 그니까..3개의 섬으로부터 온 다리가 중간에서 만나는 형식이라고..상상해보세요...(상상이 가시죠.??) 다리 아래는 바다물이 흐르겠죠..?? 다리길이는 얼마쯤으로 할까요..?? 100미터..??

자 아래 그림 보이시죠..?? 제가 열심히 그린건데..어때요..??그리고 여러분은 다리위에서..완장을 차고..다리관리인(?)머..그런걸 하고있다고..가정합니다.. 이 곳에서..다리관리인은 최고의 직업이죠.^^ 관리인의 허가없인 아무도 다리를 못건너거든요...^^ 자..브리지의 기능중에 전에배운 두가지는 러닝(Learning)과 플로딩(Flooding)이었습니다.. 즉 누군가 다리를 건너려고..오게되면 이사람이 사는곳이  어느섬인지를 알수있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해놓는겁니다...예를들어 후니가..다리를 건너려고..다리관리인을 찾아오면..후니의 주소를 보는 겁니다.."음..후니는 제주도에..사는군.." 이렇게 알수있겠죠..?? 그다음..다리관리인은...장부에..."후니--- 제주도.." 이렇게 써놓는거죠..^^ 이렇게 장부에..기록하는걸..바로 러닝(learning)이라고 하는거죠.. 근데..후니가....지니라는 녀석의 집을 찾으려고해서..다리로 왔는데...다리관리인이..장부를 보니 장부에 없는거예요..어디사는지가...그럼 다리관리인은 모든 길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독도와..울릉도로요..즉 플로딩을 하는거죠..^^이해가 가시죠..?? 이번엔..후니가..할아버지를 찾아서..다리를 건너려고왔습니다..다리관리인이 보니까.."음..할아버지는 같은 섬에 살고있군.." 이렇게 알겠죠..?? 왜냐면..수첩에 그렇게 적혀있으니까요..
그럼 다리관리인은 후니가 다리를 못건너가게 하는거죠..."넌 안건너가도..돼..!!" 이렇게 말하는거죠..즉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같은곳에 있다는걸 아는경우..다리를 중간에서 막게되는데...이게 바로..필터링(Filtering)입니다...
자..이번엔..후니가..울릉도 아저씨를 찾아간다고..가정하죠....어떻게 될까요..?? 오늘공부를..너무 많이했죠..??? 그럼 이건 담시간에..할까요..?? 좋아요..^^ 그럼 담시간에... 안녕..^^  

<제214호> 독자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후니입니다..독자여러분과 함께했던..한해가 저물어가네요..이제 2000년도 이틀이 못남았습니다. 올해는 칼럼이 너무 성의가 없었던거 같습니다..내년에는 좀더 멋진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들 모두 내년에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참 그리고..전에 말씀드린대로..내년 1월 20일에 네트워크의 기본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영진닷컴 강의실이구요..시간은 오후 두시부터 여섯시까지 네시간입니다..관심있으신 분은 먼저 http://www.bpan.com 의 시스코 홈에 들어가셔서 무료세미나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구요..그다음은 제게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20 명만을 받겠습니다. 메일에는 연락전화번호, 본인 이름,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라구요.. 본인의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현재 bpan 에서 모집한 90명은 이미 마감되었다고 하는데..제가 독자님들을위해 20석을 요청했습니다. 암튼 너무 너무 쉽게 진행할려고 하니까..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시는분은 괜히..시간낭비일지도 모릅니다.. ^^ 자 그럼 다시한번 여러분모두에게..새해 인사드리고 전 내년에 뵐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안녕.. 

<제215호> 나는 누구일까요..??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요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하니까..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네트워크랑은 하나도 관련없으니까..한번 풀어보세요..자..문제..

여기서..지칭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언제나 당신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
나는 당신의 가장충실한 조언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둔 짐일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올릴수 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일 가운데 절반을 나한테 떠넘길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히 그일을 해치웁니다.
나를 다루는 일을 쉽습니다. 나를 꽉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정확히 보여만 주십시오.

몇 번만 연습하면 나는 자동으로 해냅니다.

나는 모든 위인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나는 위인을 만들어냅니다.

실패자라면 나는 실패자로 만들어 냅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수도 있고, 파멸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나한테는 아무상관도 없습니다.
나를 꽉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히 놓아주시면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바로...

...

...

...

나는 바로 ...

습관입니다.. 여러분..올해는 여러분의 습관을 멋지게 바꿔서 꼭 멋진 한해되시기 바랍니다..저도 많이 노력할께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216호> 213호에서 이어지는 스위치 이야기...  

자 오늘은 전에 배운 스위치를 정리해보죠..혹시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나시는 분은 다시한번 213 호를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네요..암튼 브리지라는건..중간에 다리 감시를 하는 녀석이 다리 어느쪽에 누가 사는지를 적어놨다가..누군가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면 이를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좀더 기술적인 용어로 이 말을 다시한번 정리해본다면 브리지란(스위치도 마찬가지 입니다.)한 포트의 정보를 다른 포트로 전달할때 이걸 포워딩(전달)할지 필터링(막는것)할지를 자신이 미리 관리하고 있던 멕테이블을 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브리지의 필터링 기능때문에 브리지는 콜류젼 도메인을 나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포워딩과 필터링을 결정하는 멕어드레스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건 브리지가 통신이 일어나는 프레임의 출발지 주소를 보고 만드는 겁니다. 즉 통신이 일어나게 되면 그 프레임의 출발지가 어디였구나를 본다음에 멕어드레스 테이블에 적어놓는 겁니다. 어떤 포트에 누가 살고 있다...이렇게 말입니다..물론 브리지나 스위치의 이런 멕테이블은 크기가 한정되있기 때문에 일정양을 기억하고나면 더이상은 기억을 못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고 있던걸 지우게 되는데 이걸 aging이라고 합니다. 망각이 있어야..기억이 있겠죠..?? 하지만 너무 작은 멕테이블을 가지고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적당한 멕테이블의 크기를 결정하는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자..오늘은 브리지의 정리를 했네요..사실..브리지나 스위치도..안으로 들어가보면 볼수록 복잡해지고 배울것도 많습니다..근데 역시 말로 설명하는건 한계가 있네요....그래도 하나하나..차근차근 알아보죠..

안녕..^^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구요...^^  

<제217호> 우리가 많이 쓰는 스위치로의 출발...  

자..지난시간까지 브리지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신의 어떤 포트에 어떤 멕어드레스를 가진녀석이 살고 있는지를 배우는 Learning 기능, 그리고 그 러닝을 이용해서..다른 포트로 넘어가는 트레픽을 막는..필터링, 넘어가게 해주는 포워딩..그리고 모를때는 무조건 모든 포트로 뿌려버리는 플러딩(Flooding)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이런 브리지의 모든 기능은 스위치의 기능과 동일하구요....^^ 스위치를 배울때...가장 먼저 기억해야할건...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스위치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동작방법이죠.. 그다음 이 기능을 통해서...스위치에서 가장 흔히..일어날수 있는..루핑(looping)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에 한번 루핑(그땐..뺑뺑이라고 말씀드렸었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그 칼럼을 참고 하시구요...암튼 브리지나 스위치에서..목적지까지 두개 이상의 경로가 존재하는경우...이때 브로드케스트(broadcast)가 발생하게되면...이 패킷이 네트워크 상에서..뺑뺑이를 돌기시작하는데...이게 바로 루핑이란거구요....이렇게 브리지나..스위치네트워크에서 만약 루핑이 발생하게되면....당연히..통신은 불가능해집니다...
왜요..?? 이더넷의 특징이 뭔지 기억나시죠.?? 

CSMA/CD !!
뭔가 통신을 하고자 할때..가장먼저하는 동작이..지금 네트워크가 한가한지를 확인하는거(carrier sense)란걸 아실겁니다... 근데..위의 경우처럼 브로드케스트가 네트워크상을 뺑뺑이 돌고 있으면 어떨까요..?? 계속 기다리겠죠..?? 지금은 네트워크가 한가하지 않으니까...한가해질때까지요... 그럼 언제 한가해질까요..?? 불행하게도...평~~~~생..뺑뺑이를 돌기때문에..한가해지는걸 기다리다가..늙어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브리지나 스위치에선...이런 루핑의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주는가..하는게..가장 중요한..이론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그럼 담에는 어떻게 이걸 풀어주는지..알아보기로 하구요..오늘은 이만..끝!! 참..설 잘보내시구요...새해 복 마니마니..받으세요..안녕..  

<제218호> 스위칭 루핑의 해결...스페닝트리 알고리즘..!!  
오늘부터 몇회는 스페닝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STP(Spanning Tree Protocol) 라고 불리는 스페닝트리 알고리즘(또는 프로토콜)은 말씀드린대로 브리지나 스위치에서 목적지에 대한 경로가 2개 이상일때 발생하는 루핑현상을 막고자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구요...음 모든 스위치나..브리지에는 다..!!!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스위치나 브리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이해해야 하는 기능이 바로 STP 입니다...STP 가 한마디로  머냐..?? 라고 물으신다면..한마디로.."STP는 목적지 경로가 2개이상일때..한개의 경로만 남겨놓고..나머지 경로를 다!!! 끊는것 이다 "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자..그럼 이렇게 나머지 경로를 다 끊기만 하면..되느냐..?? 그건 아니구요..^^ 만약 지금쓰고 있던 경로가 문제가 발생해서..못쓰게 되면..STP는 지금까지 막아놓았던..나머지 경로중..하나를 열어서..통신이 계속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일단..개념적인 이해는 가시죠..?? 자..그럼 좀더 복잡한 이야기로..들어가 볼까요..?? 브리지..나 스위치..는 다 마찬가지니까..음 여기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브리지라고..해두죠..모든 브리지는 각자..BID 즉 브리지ID를 갖습니다..이게 머 할때 쓰는거냐면..브리지들끼리 만났을때..누가 더 고참인가..를 보기위해서 쓰는겁니다..브리지들은 이 BID를 가지고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아...내가 더 고참이구나..또는 아..저녀석이..더 고참이구나..를 알아내는거죠..따라서 브리지 그룹..즉 브리지들로 연결되있는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대장 브리지를 뽑게되는데..이 대장 브리지를 네트워크에서는 Root Bridge 라고 합니다..즉 브리지 그룹에는 하나의 루트 브리지가 선출되는데..이때..각자의 BID를 가지고 루트 브리지를 선출합니다..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브리지가 맨처음 켜지면서  하는 일 중하나가..바로 이 BID의 교환입니다..주위의 브리지와 서로 BID를 교환해서..루트브리지를 찾아내는 겁니다..자...그럼 오늘 배운걸 정리해볼까요..??^^ 루핑을 방지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STP 인데..요건 한 목적지에 대해서 여러 경로가 있을경우..하나만 남겨놓고..따 막아놓았다가...살아있던 경로가 죽으면..막았던 거중에..하나를 살려서..통신이 되게 해주는 거다...
근데..이 STP 를 이해하려면..루트브리지의 기능을 이해해야 하는데..루트 브리지는 BID를 이용해서 선출 된다.....
여기까지 입니다..^^안녕..  

<제219호> 브리지의 대장 뽑기..^^  

오늘은 계속해서..브리지의 루트브리지 선출 ...즉 대장을 어떻게 뽑나를 알아보겠습니다...전시간에 배운대로 스페닝트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브리지들사이에 먼저 루트브리지..즉 대장브리지를 뽑아야 한다고...한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배운지..이틀밖에 안됬으니까요..^^) 그리고 그 루트브리지를 뽑는데..사용되는게..바로 BID(브리지Identification)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구요....오늘은 이 BID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BID는 16비트의 브리지Priority(브리지순위) 와 48비트의 멕주소로 이루어집니다..즉 앞에 브리지 프라이어티 가 오구요..바로 연이어서..멕주소가 오는거죠.. 
이때..이 숫자가..낮으면 낮을수록 브리지의 우선순위는 높은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한 녀석의 BID가..32768.0081.0010.2211 이라고 가정하고..또한녀석의 BID가 12345.0082.1101.2222 였다면...뒤에있는 녀석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녀석이 되니까..루트 브리지는 뒤에오는 12345.0082.1101.2222 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해가시죠..??^^ 이제 여러분은 이진수에 대해서는 아마..도사(?)가 되있을거니까...이진수를 다시 설명하진 않을거구요...음..BID를 다시 보면요..맨 앞에 붙는 브리지 프라이어티는 디폴트..즉 아무설정않했을때..기본으로 따라다니는 값이..1000 0000 0000 0000입니다.. 이진수 16 자리에서..맨 앞이 1이고 나머지가 전부 0 인 값이죠..그럼 이걸 십진수로 바꾸면 몇이 될까요..??? 답은 32768입니다.. 그래서..만약 우리가 브리지나 스위치에 프라이어티..부분을 세팅하지 않았다면..이 브리지나 스위치의 프라이어티는 디폴트...32768 이 되는 겁니다.. 음...좀 어렵죠..??

한가지만 더요....

자..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보실 차례입니다...그렇다면...두대의 브리지가 있다고 가정했을때..(이 두 브리지는 다..브리지 프라이어티 세팅을 디폴트로..놔뒀다고 가정하죠...) 어떤 녀석이..더 우선순위가 높을까요..??그건..바로..멕주소가 낮은 녀석이 되는겁니다..왜요..?? 앞자리는 32768 로 똑같은 거니까요...이 이야기는 멕주소가 낮은 녀석이 루트 브리지가 될수 있다는걸 의미하기도..합니다.. 이해가시죠..??? 브리지나 스위치를 이해하기위해선...아주 중요한 규칙이니까..꼭 이해해 두세요...자..그럼 결론을 볼까요..?? BID는 앞자리 16비트는 브리지 프라이어티..로..되있고..뒷자리 48비트는 브리지의 멕주소로 되있다..브리지 프라이어티를 세팅하지 않았을때..디폴트..값은..32768 이다.. 따라서..만약 브리지 프라이어티를 세팅하지 않은 브리지들이있다면..이들중 루트브리지는...멕주소값이 가장 낮은 녀석이 된다... 이상..끝 

<제220호> 브리지는 이렇게..대장을 뽑는다..?? !! ^^  

지난번 배운건 생각나시죠..?? 브리지의 BID...그걸 가지고 낮은 녀석이..대장이 된다고 말씀드린거요...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대장(루트브리지)을 뽑는지..좀더..자세히 알아보죠..잠시 눈을 감고..그림을 그려보셔야 되요...(눈감았다고..졸기 없기..!!^^) 브리지가 3대 있어요..편의상 A,B.C브리지라고 해두죠.. 이 세대가..서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있다고..가정하죠...그니까..이 세대는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는거죠...자 그림이 그려지셨죠..???

이때..먼저 브리지 B와 C 가 부팅을 시작했습니다..(여기서 부팅이란..전원스위치를 켰다는거겠죠..??) 그럼 브리지 B와 C 는 BPDU라는 패킷을 서로 주고 받게 되는데..(음 점점어려워지나요..?? 여기서 BPDU는 Bridge Protocol data unit..인가..먼가인데..암튼 별로 기억안해도 되는거니까...잊어먹으시구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건..브리지는 켜지면서..서로간의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눈치가 빠르신 분은 당연히..눈치를 채셨겠지만..이 BPDU안에는 당연히..자신의 BID 가 들어있겠죠..??^^ 그뿐아니라..루트 브리지의 ID도 들어있습니다.. 자..그럼 방금 켜진 녀석이 루트브리지의 ID를 어떻게 알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방금켜진 브리지는 루트브리지의 ID에도 자신의 BID른 넣어서 상대에게 보냅니다....
자..다시 정리해볼까요..A,B,C 세대중에 B 와 C가 켜지면서..BPDU를 교환하는데...이때 B가 보낸 BPDU에는 B자신이 루트 브리지로...그리고 C가 보낸 BPDU에는 C 자신이 루트브리지로..해서..보내는 겁니다... 그럼 서로 상대가 보낸 BPDU 를 받아보겠죠..?? 그리고..상대가 보낸 정보안에 있는 루트 브리지의 ID와 자신의 ID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만약 루트브리지라고..해서 온 BID값이..자신의 BID보다 작으면..."아..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예가 루트브리지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거구요.. 만약 루트브리지라고..해서 온 BID값이..자신의 BID보다 큰 수이면.."머야..?이거..나보다 우선순위도..낮은 녀석이..." 이러면서..루트브리지 ID를 자신의 BID 로 바꿔놓는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만약 브리지 B의 BID 가..bbbb 라고 하구요, 브리지 C의 BID가 cccc 라고 가정하면(여기서 BID는 원래..16+48=64 비트 이고..16진수로도 16자리 이지만..편의상 16진수 4자리만 썼습니다..) 아까 그 규칙에 따라서..브리지 B는 맨처음 켜지면서..루트 브리지ID를 bbbb로 보낼거고,,브리지 C는 켜지면서..루트브리지 ID를 cccc로 보내게 되니까...브리지 B는 브리지 C가 보내온 BPDU를 받아서..자기보다 순위가 낮은 녀석이니까..루트브리지 ID를 bbbb로 바꾸는거죠...브리지 C는 B로 부터의 BPDU를 받아도..고칠게 없겠죠..?? 이렇게 해서..B 와 C 사이에는 의견일치가 일어났습니다..."루트는 B다 " 라구요..
이때..갑자기..BID aaaa 를 가진 브리지A 가 켜졌습니다..어떻게 될까요..?? A 역시 맨 처음에 켜질때는 루트브리지를 자기자신 즉..aaaa 라고 할겁니다..그럼 B,나 C는 지금까지의 루트 브리지ID인 bbbb와 비교를 할거고..결국에..루트 브리지 ID 는 모두 aaaa 로 바뀌게 되는겁니다.. (16 진수에서..aaaa 가..bbbb 나 cccc 보다 낮은 수 인거는 다 아시죠..??)
이 과정을 이해 하셨으면..브리지에서 루트 브리지를 어떻게 선출 하는가를 모두 이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림으로 ..그리고..여러분 앞에서..강의로 설명하면..오분도 안걸릴걸...이렇게 말로 쓰려니..손가락이..아파오네요... 암튼 오늘도..멋진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라구요..^^ 안녕.......^^ 

<제221호> 어젠내린 눈만큼이나..많은 지식이 우리모두에게 쌓이길..^^  
지금까지 브리지들에서..어떻게..루트브리지를 선출하는지를 배웠습니다..근데..루트 브리지를 머하러 선출하느냐고..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네..^^ 루트브리지를 선출하는 이유는 스페닝트리 알고리즘의 한단계이기 때문이죠...즉 목적지 까지 여러개의 경로가 있을때..하나만 남겨놓고..다 잘라버린다고..했는데..어떤걸 남기고..어떤걸 자를가를 결정하는데..첫번째..단계가 바로 루트브리지를 선출하는 거..거든요...자..그럼 루트브리지를 선출하고는 멀할까요..?? 그다음은..루트브리지로 선출되지 않은 모든 브리지..(우리는 요녀석들을 non-root bridge라고 부릅니다..)논루트브리지당...하나씩의 루트포트를 선출합니다.. 먼말인고하니..루트브리지가 아닌 브리지들에서..각 브리지당..하나의 포트를 선출하는데..(브리지도..최소한 두개이상의 포트는 가지고있겠죠..?? 그중하나를 뽑는다는 겁니다..) 어떻게..선출하냐면...어떤 포트가...가장 루트브리지에..가까이..있는가를 보는 겁니다...그래서..가장 가까이 있는 포트를 루트포트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조금 어렵나요..??) 암튼 루트포트는 루트 브리지에는 없습니다..^^ 칼국수에..."칼"이 없듯이..말이죠..^^ 루트포트는...Non-루트브리지에만 있는데..그것도..Non-루트브리지당..하나씩만 있습니다..어떤녀석이냐면..가장 루트브리지에..가까운 녀석요...자..이렇게 해서 두번째..단계가 끝났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단계입니다... 세그먼트당...하나의 Designated 포트를 뽑는다..입니다..이게..또..먼 소리냐구요..??? 세그먼트는 머고...데지그네이트포트는 또..머냐구요..?? 네..너무 긴장마시구요..^^ 세그먼트는 브리지와 브리지가 서로 마주보고 연결되있는...길..이다.라고 생각하심 되겠네요..A브리지의 1번포트와 B브리지의 2번포트가 서로 연결되있다면... 이두 포트가 연결된 그 네트워크가..바로 세그먼트 입니다..(담번에..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릴께요..) 데지그네이트 포트는..머냐면..음..이렇게...세그먼트에..두포트가 마주보고 있다고 가정하면...이둘중에서..한포트를 데지그네이트포트로 선출하는데...어떤기준으로 선출하냐면...누가 더..우선순이가 좋은가를 가지고 선출합니다..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법은 또..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그건 담시간에..알아보기로 하구요..암튼..둘중하나만 선출됩니다.. 이때 만약 루트포트나..데지그네이트 포트로 선출안된 포트는...바로..블라킹이 되는겁니다..먼소리냐면..끊어진다는거죠... 이렇게..끊어버리는것이..바로..스페닝트리의 목적이기도..하죠... 자...암튼 스페닝트리가..한..목적지에대한 여러개의 경로가 생길때..한개만 두고..나머지를 끊는건..3단계에 걸쳐서..일어나는데..

1..루트브리지를 선출하고..

2..나머지 브리지들중..하나씩의 루트포트를 선출하고..
3..세그먼트당..하나씩의 데지그네이트 포트를 선출한..후..
루트포트나..데지그네이트 포트로 선출이 안된 모든 녀석들은 다....막아버린다..!!!! 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222호> 라우팅 프로토콜로의 여행.....  

이 봄을 맞아..이제 우리는 라우팅 프로토콜로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앞으로 배울 라우팅 프로토콜은 RIP, IGRP, EIGRP, OSPF, BGP 가 될겁니다.. 대표적인...라우팅 프로토콜의 기본..RIP ..그리고 시스코가 독자적으로 만들어..표준은 아니지만..구성이 간단하고...강력한 기능의 IGRP와 EIGRP.. 또..업계 엔지니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력한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 ...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가장 복잡한...Exterior Gateway Protocol 인 BGP 를 배워보겠습니다....저역시..아직까지도 이 다섯가지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긴 하지만..여러분과 함께...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이제부터..하나씩 하나씩..그지만..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것보다..조금더 쉽게...한번 라우팅  프로토콜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도..기대되시죠..??? 저두..기대되네요..^^ 자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담주에..봐요...^^ 안녕... 

<제223호> 클래스풀과..클래스리스 라우팅....  
암튼 라우팅 프로토콜로..출발하기전에...우리 주변에서..음..라우터를 좀..만져봤다는 분들이..자주 하는 이야기를 몇가지 먼저 알아볼까요..?? 흔히..라우팅프로토콜을 이야기할때..클래스풀(classfull)과 클래스리스(classless)란 말을 하게 됩니다..요게 무슨말일까요..?? 요 개념을 이해하기위해서는..일단 IP 주소체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아마 독자여러분들은..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 제 칼럼에서..벌써 공부하셨을테니까요...^^ 암튼 잘 이해가 안가시면..바로 IP주소부분을 먼저 읽어보세요.. 클래스 풀이란..말그대로..우리가 그동안 배운 클래스의 개념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클래스A,B,C 등을 그대로..따라가는거죠..즉 우리가..라우터에서 주소배정을 어떻게 했던간에..라우터가 다른네트워크로 넘겨줄때는..클래스 개념을 넣어서..넘기는거죠...
예를들어볼까요..우리가.라우터에..
150.100.1.0 네트워크와 150.100.2.0 네트워크와 150.100.3.0 네트워크를 지정했다고 가정하면...이 라우터는 이렇게 지정한 3개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로 보낼때...150.100.0.0 으로 보내게 되는겁니다..
왜냐면..150.100.0.0 이 클래스 B...즉 앞두자리만이..네트워크로 인정되기때문이죠...
하지만 클래스 리스 라우팅프로토콜의 경우는 이 경우..150.100.1.0, 150.100.2.0, 150.100.3.0 으로 3개로 나누어서 보냅니다..즉 클래스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뒤에 서브넷마스크 정보까지를 감안한다는 겁니다...이해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심 편합니다.. 즉...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주소정보를 넘길때...클래스개념을 철저히 지켜서..네트워크부분만을 넘기는 반면....클래스리스는 뒤에 서브넷 마스크까지를 같이 보냄으로써..클래스가 어떻게 되었건...서브넷이 지정한 정보까지를 같이 보낸다는겁니다... 음..좀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누가..찾네요..ㅠ.ㅠ담번에..더 설명드릴께요..^^ 이번은 안녕..^^ 

<제224호> 이거 중요함다!! 클래스 개념..요..  
지난시간에..배운 Classful 과 Classless 에 대한 개념은 꼭 확실히 이해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암튼 클래스풀은 라우팅정보에 들어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무리 뒤에 서브넷마스크를 써줘도..(예를들어서 150.100.10.0 255.255.255.0  이라고 써줬다고 가정하자구요..)실제 라우팅 테이블에서 나가는 정보에는 서브넷마스크는 홀라당 빠지고..150.100.0.0 즉 원래 150 으로 시작하면 클래스 B 니까..앞에 두자리 150.100 만을 써서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니까..그 라우팅테이블을 받은 다른 라우터들은 150.100.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이쪽에 있겠구나...하고 생각하는거죠... 이런 클래스풀 라우팅은 나중에..Discontiguous 네트워크라는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요건 나중에 설명하구요..^^) 따라서 요즘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런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 보다는 클래스리스(Classless)라우팅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합니다.. 클래스리스는 라우팅에 포함되는 네트워크가 무슨 클래스이든간에..뒤에같이오는 서브넷마스크를 같이 라우팅테이블에 넣어보내는겁니다..따라서 아까와 똑같은 경우 클래스 리스에서는 150.100.10.0 255.255.255.0 이라는 정보가 날아가게 되는겁니다.. 이해가시죠..?? 아무래도..정확하게..라우팅테이블에 넣어서 보내는게..나중에 뒷탈이 없겠죠..?? ^^ 그래서..클래스리스를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인제 다..이해하셨을거라고..믿구요...
음... 대표적인 클래스풀 라우팅프로토콜은...RIP(version 1) 그리고 IGRP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토콜) 이 있구요...
대표적인 클래스리스 라우팅프로토콜에는 OSPF (표준이구요..), EIGRP(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토콜) , RIP (version2) 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담에또..봐요..^^ 안녕..^^ 

<제225호> 라우팅프로토콜도 서열이 있다..??!!  

오늘은..라우팅프로토콜에서 자주듣는 Administrative Distance (이걸 머라고 해석하죠..?? 그냥..해석없이..이렇게 부르니까...그대로..부르는 버릇을 들이자구요..^^)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 (한글로 하니까..이상하죠..?? ) 암튼 요건..라우팅프토콜별로..서열을 정해놓은겁니다..전에도 칼럼에서..한번 설명드린적이 있을겁니다..같은 목적지에대해서...두가지 라우팅프로토콜이..서로 다른길을 알려준다면..어떤길을 선택해야하는가...에 사용되는 값입니다..예를들어볼까요..??
목적지 주소..150.100.1.1 을 찾아가려고..라우팅테을을 보니까...이 주소에 갈수 있는 길을 알고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RIP 와 OSPF 라고 가정해보죠..즉 RIP 도..OSPF 도..둘다..이 목적지의 길을 알고있다는거죠...이때 누가 알려준길을 이용할 것인가..이게바로..Administrative Distance입니다.. 이 값은 아마도..각 메이커의 라우터마다..약간의 차이가 있을겁니다..즉 어떤 라우팅을 보다더 신뢰하는가..하는거니까요.. 시스코 라우터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Administrative Distanc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함 볼까요..?? 

1. Connected interface (즉 그 라우터에 붙어있는 인터페이스란 거죠..) = 0 (0 이 짱입니다..즉 낮을수록 좋은거니까요..^^) 

2. Static Routed out an interface (static 라우팅을 인터페이스로 잡았을때--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죠..) = 0
3. Static Route to a next hop (static 라우팅을 IP 주소로 잡았을때) = 1 (이걸 주의해주셔야 합니다..같은 스테틱도..인터페이스로 잡으면..0 이고..next hop 주소로 잡으면..1 이되거든요.)
4. EIGRP summary route (EIGRP 에서 서머리해준 라우팅값) = 5 
5. External BGP (EBGP 라고하죠..) = 20
6. Internal EIGRP = 90
7. IGRP = 100
8. OSPF = 110
9. IS-IS = 115

10. RIP V1,V2 = 120

11. EGP (요즘은 거의 안쓰죠) = 140
12. External EIGRP = 170
13  Internal BGP (IBGP라고하죠..) = 200
14. Unknown (라우팅프로토콜을 모르는거죠) = 255
이렇게...대충 표시됩니다..앞으로 시스코 라우터를 계속 만지실 분이라면..좀 외워두셨으면 좋겠네요..하긴 머..외워두지 않아도..라우터에 다 나와있으니까..작은수가 좋은거다...요것만아셔도 됩니다.. 하지만..시험보실분은 아무래도 외워두심 좋겠죠..?? ^^ 이거제가..시험정보흘린건..아니죠..?? ^^ 여기서보면..음..스테틱의 경우는 상당히..우선순위가 높죠..따라서..다이나믹 라우팅프로토콜과..스테틱이 같이 사용되면..라우터는 스테틱으로 잡아준 경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스테틱의 administrative distance 값은..다른값으로 바꾸어줄수도 있습니다...즉 RIP 보다 큰값으로 스테틱을 잡아주어서..평소에는 RIP 로 알려준 경로를 사용하다가..RIP 에 문제가 생기면..스테틱을 쓸수 있게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복잡했죠..?? ^^ 담번에..더 알아보기로 하고..오늘은..이만..끝...!! 여기선..라우팅프로토콜별로...우선순위가 있는데...이값이..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안녕..^^ 

<제226호> RIP 의 정리 한마당....  

오늘은...RIP 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뭘 배웠다고 정리를 하냐구요..?? ^^ 지난번에..칼럼에서 너무 많이 다뤘던기억이 나는데..안그러세요..? 혹시 기억안나시면..그때..그곳으로..함 가보세요.^^ 일단 RIP 는 머에 약자냐...??
요거는 머..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그래도..남들앞에서..잘난체 하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꼭 아셔야 할겁니다...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의 약자입니다.(맞나..?? 기억이 가물가물..틀려도 책임못집니다.^^) 암튼 요 RIP 는 당연히..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구요...그니까..라우터가 알아서 길을 찾아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게다가..제가 아는 라우팅프로토콜중에서..구성이 가장 쉬운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물론 다른 라우팅프로토콜을 안쓰고..RIP 만 쓸때는 말입니다.. RIP 와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은 전에 설명드린 Distance vector 프로토콜에 속하구요..(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이 머냐구요..?? 요것도...전에 설명했습니다..거기 가심 아마 자세히 나올겁니다..^^) 간단히 말하면..디스턴스 벡터 라우팅프로토콜이란...디스턴스..즉 거리하고..벡터..즉 방향만 알고 있다는겁니다.. 바꿔 말하면..라우팅 경로를 다 알고 있지 못하다고 볼수 있는겁니다..(음..길어질것같은데요....이쯤해서 생략..) 따라서..요런..디스턴스 벡터라우팅프로토콜의 대표주자인 RIP은 라우팅테이블이 적게 먹습니다..즉 메모리 소비가 적다는거죠... 라우팅 테이블이란..라우터가 목적지를 찾아가려고..적어놓은 데이블이란거..아시죠..?? 이런 다이나믹 라우팅프로토콜들은 대게 목적지별로 한개의 가장 빠른 경로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넣어놨다가..나중에 목적지를 찾아갈때 사용하는데...만약 목적지까지의 경로가...여러개 있고...메트릭값(그 목적지까지..가는데..드는 비용 ? 아님..거리..?? 암튼 메트릭값은 라우팅프로토콜마다 다르니까..라우터가 그 목적지에 갈려면 얼마나 걸리는가를 판단하는값이라고..해두죠..^^)이 동일하다면... 라우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벨런싱 즉..데이터를 보낼때..여러개의 경로로..보냄으로써..로드를 분산하는..일을 하게됩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경우 디폴트로는..4개까지..로드밸런싱이 가능하구요..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좀 길죠.. 나머지는 담에..계속.하죠...^^ 멋진 주말보내세요... 안녕... 

<제227호> RIP 을 이용한 라우터 구성--첫번째...  
암튼 여러분들은 힘내시고..전에 배운 RIP을 이제는 정리하는 의미에서..예제를 통해서..RIP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보이시죠..?? 서울 본사와 부산지사에 라우터 두대를 설치해서 두 사무실간에 네트워크로 연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이제 여러분은 금방 하실수 있을 겁니다..자..재료는 시스코 2500 시리즈 라우터 두대하구요..(서울꺼..하나..부산꺼하나..) 그담은 2501의 경우 이더넷이 15핀AUI 방식이니까..AUT-to-TP 트랜시버 하나씩을 구하셔야겠죠..?? (요즘은 거의다가..UTP Cable 환경이니까요..) 음..그리고 서울과 부산사무소에 연락해서..전용선 개통을 얘기하셔야 할겁니다..전용선은 보통 한국통신이나..데이콤에서 해주죠..그니까..신청을 좀 먼저해둬야..라우터설치전에 전용선이 나올겁니다..물론 이때 DSU/CSU 를 미리 설치장소에 가져다 놓아야...두 구간(서울,부산)간에 라인 점검을 마칠수 있겠죠..?? 만약 CSU/DSU를 안가져다 놓으면..전용선 설치하는 분들이 회선만 설치하고 가버리기때문에...나중에..문제가 될수도 있거든요... 암튼 이렇게 해서 두 사무실간에 전용선이 설치되었고...각회선이  DSUU/CSU에 접속되있다고 가정하면..드디어 여러분이 투입(?)될 시기가 된겁니다..^^ 긴장되시죠...?? 이제뭘 해야하냐면요....서울에 계신 여러분은 서울 라우터와 부산라우터를 모두 세팅한다음 서울에 먼저 라우터를 설치하구요..한대의 라우터는 들고 부산으로 출장을 가시면..됩니다..(뭐..부산 라우터를 구성해서..장비만 내려보낼수도 있지만..그래도..모처럼의 출장기회를 놓치면 아깝자나요..^^)
암튼 일단 라우터 구성준비가 끝났으면요...구성도를 보고 어떻게 구성할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보니까..음..프로토콜은 IP 만 쓰는구성이죠..?? 따라서 IPX 나 AppleTalk 등이 필요없겠네요..즉 IOS(라우터 운영 소프트웨어)사양에서 IP Only 버젼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참..라우팅 프로토콜은 뭘쓸거냐구요..?? 그야..여기선 RIP 시간이니까..RIP을 써야겠죠..?? 자..이제..구성 들어가볼까요..?? 잠깐...일단 여러분이 먼저한번 생각해보세요..

담번에..하나씩 설명드릴께요.. 자..대충 구성은 아래와 같겠죠.??

Router A(seoul)

int ethernet 0

no shut

ip addr 203.240.100.1 255.255.255.0
int serial 0

no shut

ip addr 203.240.150.1 255.255.255.0
router rip

network 203.240.100.0

network 203.240.150.0

Router B (pasan)
int ethernet 0

no shut

ip addr 203.240.200.1 255.255.255.0
int serial 0

no shut

ip addr 203.240.150.2 255.255.255.0
router rip

network 203.240.150.0

network 203.240.200.0

쉽죠..?? ^^ 안녕.. 

<제228호> 어제의 CCIE 시험을 떨어지고....-.-;;  
하두 오래동안 CCIE 준비를 못하다가...약 한달전 부터  실기를 준비했었거든요...업무 마치고..저녁시간부터..늦은 밤까지..그리고 휴일을 모두 쏟아부어가면서....준비한 시험이...바로 5월5일 6일 이틀간 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험은 중간 탈락방식이어서 중간에 20점이상의 점수를 잃게되면...탈락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했다고 생각하고 임했었는데.... 암튼 다른 모든사람이..첫날탈락하고..혼자 둘쨋날 오전 관문을 넘어 둘째날 오후 마지막 관문까지 갔었는데....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경험부족과 준비부족..그리고 제 실력부족이었던것 같아요... 맨 마지막 과정은 Trouble shooting 과정...즉 문제해결 과정이었는데....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여러분께..멋진 합격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어제 저녁늦게까지 시험을 보고 최종탈락이 되고나니까..무척 실망스럽더라구요...어디 시험에 떨어지고 이렇게 낙심한적이 없었는데...물론 전에도 CCIE를 떨어진적이 있었지만..그땐 너무 준비를 못했었거든요...우리 칼럼독자여러분은 저같이 실패하지 마시구요..언제나 꼭 승리하시길 빌께요..언제나 실패의 원인을 보면...그건 꼭 자기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환경..운..그리고 다른 요인도 좀 있겠지만...정말 자신의 실력만 우수하다면..이런 작은 방해물들은 깨끗히 걷어낼수 있거든요..하두 어제 그제 이틀간 신경을 썼더니..온몸이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리고그러내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꼭 좋은 소식 전해드릴께요..그리고 앞으론 칼럼도 자주 쓸거구요...이번 주도 멋진 한주 되는거 잊지마세요.... 안녕..^^ 

<제229호> 새로운 홈페이지가...조심스럽게 시작됩니다....  

후니입니다..여러분의 너무 고마운격려 정말 감사합니다...담엔 꼭 합격해서..여러분께 기쁜 소식전할께요.. 이번에 새로운 홈페이지에...제 글을 정리해서 싣기로 했습니다.. 몇몇 엔지니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네트워커들의 홈페이지인데... 지금까지 실었던 글들을 처음부터..다시 후니칼럼A 란곳에 올리기로 했고...후니칼럼 B에서는 지금까지의 글을 좀더 정리하고 쉽게 만들어서 실어볼까 합니다. 전부터 생각해온일이긴 했지만..막상시작하는게 쉽지않았는데...다행히 기회가 생겨서 저도 기쁘네요..^^^ 그곳에 있는 엔지니어에는 CCIE 도 있고..또 나머지 전부가 CCNP , CCDP 이상의 엔지니어이면서...어떤 분은 현직 강사분도 계십니다. 셈플 구성도의 설명이나..실전 문제의 풀이등도 있다고 하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가입해서..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료라고 하네요..^^ 자 그럼 그곳에서또 만나죠..^^
안녕....^^ 참참...제가 홈페이지 안알려드렸죠.??
http://www.4networkers.com입니다. 글구..여기오시면 질문답변도 있다고 하네요..진짜루 빠이~~~ 
<제230호> 라우팅 프로토콜끼리의 만남??^^  

자 오늘은 라우팅프로토콜끼리 만났을때...서로 어떻게...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라우팅테이블을 주고받는지를 알아볼까합니다...요게 먼말인고하니...음.. 그니까..우리회사는 라우팅프로토콜을 RIP 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우리회사랑 연결할예정인 다른 회사는..OSPF  라고 가정하죠... 이 두 라우터를 연결해서 제대로 통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그냥..두 라우터를 연결만 하면..통신이 될까요..??

그건 당연히..안됩니다..이부분이 이해안가시면..맨앞쪽에서부터..다시 공부하셔야 할겁니다...^^
아시죠..?? 프로토콜이 서로다르면..통신이 안된다는거 말입니다....라우팅프로토콜역시..프로토콜이거든요..그래서...라우팅프로토콜이 서로다르면...둘사이에 라우팅테이블 교환이 적절하게 일어날수 없습니다..
물론 라우팅프로토콜이 달라도..자동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프토로콜도 있습니다...예를들어 IGRP 와 EIGRP 의 경우는 뒤에붙는 Process ID 가 같으면 자동으로 교환이 가능하죠..(Process ID 가 머냐구요..?? 그건 담에...^^)
또 IPX의 경우 RIP 과 EIGRP 그리고 RIP 과 NLSP는 자동으로...교환이 가능하죠...
암튼....
오늘의 결론을 볼까요..?? 라우팅프로토콜이 서로 다르면...둘간의 라우팅테이블 교환을 원할히 하기위해서..뭔가...작업(?)이 필요한데....요게 바로 라우팅 Redistribution (리디스트리뷰션) 이다..... 요기까지 입니다..
담시간에는 이..Redistribution 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안녕.. 

<제231호> 지금으로부터...2년전..오늘은...  
지금으로 부터...2년전 오늘에 말이죠....^^
그러니까..1999년..5월 21일이 되겠네요...이때는..Y2K 라고 밀레니엄버그..란말이 유행했었자나요... 누군가는 밀레니엄버그가..햄버거의 한종류인줄 알았다고 할만큼....유행했던..말... 그때 5월에는 비도..많이 왔었던거 같아요...
잘 다니던 회사에...미련없이 사표를 던지던 날이 5월 18일 이었으니까..사표낸지..3일째 되는날이었네요..남들은 양복에..넥타이메고..출근하는 시간에..우린 서울역앞에서 만나..게임방자리를 알아보러..다녔죠..누군가..그러더라구요..
양복안입고..다니니까...광고전단지..나눠주던..사람도...그 귀찮던 광고지를 안주더라고....그래도..좋았어요..

함께..있는 동료가 있었고...함께..할수 있는 일이 있었고...또 희망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세상인것같아요..
이제..평생직장도 없고..안정된 직장이..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것도 아니고....자신과..자신이 가진 실력만이 있을뿐이죠...어디에 내놓아도...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는 사람...누구라도..그사람의 실력을 인정할수있는..그런 사람..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날 갑자기...하던일을 다..접고..세상에 나온다면....여러분은 자신있으세요..?? 만약..아직 아니라면..지금이 기회라는거..아시죠..?? 오늘이..이번주가...이번 5월이..자신의 가치를 키울수있는...최후의 기회라고..생각하고...다시한번 멋지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세상에..혼자서는날..여러분을 밀어주고..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줄...재산은...오늘...이번주에...이번달에..여러분이..모아놓은..지식일겁니다.. 자..그럼..지금..머뭇거릴 시간이..없죠..?? ^^

이번한주...신나게...멋지게...힘들지만..무언가..배우는 한주 되세요.. 저도..열심히..노력할께요..안녕..^^ 

<제232호> 리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야기..쪼금더...  
오늘이야기....Redistribution 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떤분들은..이런말씀을 하세요.. 왜 리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하져..???? 물론 모든 라우터들이..하나의 프로토콜만을 사용한다면...당연히..리디스트리뷰션 같은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머..사람사는 세상이 다 제맘같은가요...?? 어떤 라우터는 RIP 을 사용하고..어떤 라우터는 IGRP 를 사용하고..또 어떤라우터는 OSPF 를 사용하게 되니까... 복잡한 리디스트리뷰션 이야기가 나오게 된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이렇게..서로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라우터들끼리..서로 통신하게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는...스테틱라우팅을 사용하는겁니다..즉 '어디로 가려면...어떤 라우터로..가라..' 머..이딴식으로...사람이 라우터에 하나하나..지정해 주는 겁니다...젤 확실하겠죠..?? 하지만..요건..되게 힘듭니다..사람이..그때그때..다..집어넣어줘야 하고..또 그사람이..틀리게..집어넣으면...라우팅은 엉망이되고말죠..그래서..나온 두번째방법이...리디스트리뷰션 입니다..리디스트리뷰션은..이렇게 서로다른 라우팅프로토콜을 가진 라우터가..아무이상없이..서로의 라우팅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면서...통신하기 때문에..사람이 따로..경로를 지정해줄 필요가 없는겁니다...그럼..리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할까요...??다음 예를 보시죠...^^

Router rip

network 150.100.0.0

redistribute ospf 200 matric 4
이렇게..명령이..들어갑니다.. 자..맨윗줄 router rip 는 rip 라는 라우팅프로토콜을 이 라우터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150.100.0.0 이란곳에..rip 이 수행되는거죠...그다음줄이 중요합니다..
redistribution ospf 200 matric 4
이 명령이 바로 리디스트리뷰션 명령입니다..즉 ospf 200 에서 배운 라우팅정보를 RIP 쪽으로 뿌리는 겁니다...어떻게 뿌려주나면..메트릭값 4로 뿌려주는 겁니다... RIP 에서의 메트릭이란..홉카운트(라우터 몇개을 넘어가는가...)라는거..아시죠..?? 즉 OSPF에서 배운 정보를 RIP 으로 뿌리는데..OSPF 는 RIP 처럼 홉카운트를 안쓰니까..RIP 정보로 바뀌면서...무언가..홉카운트같은게 있어야 할겁니다.. 그래서..주는겁니다...OSPF 에서 넘어온 정보는 무조건..홉카운트 4가 되게 하는거죠...이렇게..라우팅정보를 서로 교환할때는..리디스트리뷰션이 사용됩니다.. 만약 위의 명령이 수행된다면..이제 RIP 을 사용하는 라우터에서는 OSPF 에서 배운 라우팅 정보역시..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그럼 OSPF 에서는 RIP 정보를 볼수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면..OSPF 에서는 아직 RIP을 리디스트리뷰션 안했자나요... 이해가시죠..??

이부분은 아주 중요한거니까..이해하셔야 합니다...아셨죠..?? 그럼..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 

<제233호> 오랜만에 만나는 RIP 의 정리..  

자오늘은 그간 배웠던 RIP 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해볼까요..?? 

우선 RIP 은 디스턴스벡터 프로토콜이다..즉 라우팅 테이블에는 거리(요걸 홉카운트라고 하죠) 와 방향..(요건 넥스트홉 라우터라고 하죠..) 만을 관리하는 방식이란 겁니다..

그리고 RIP 은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최대 15개까지이고 이 이상을 넘어가면 unrechable 이라는 이상한 말고함께...경로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뭐가 15개냐구요..??^^ 네...그니까..네트워크를 15개 이상 못넘어 간다는 겁니다..쉽게 말하는 홉카운트가 되는거고..더 쉽게 보면..라우터를 말하는 거죠..15개 라우터 밖에 있는 네트워크는 모르는 거죠..
또 RIP 은 클래스풀(Classful)방식이라서 우리가 전에 전에 배운 클래스 A,B,C 로만 네트워크를 뿌리게 되고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이 불가능 합니다. 물론 RIP  version2 에서는 이게 가능해졌지만요...
하지만 RIP 은 구성이 간단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적게 먹을뿐이니라..표준 라우팅프로토콜이기때문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그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또하나 이렇게 RIP 을 쓰는 라우터와 다른 프로토콜을 쓰는 라우터와 통신을 위해서는 Redistribution 을 꼭해준다....
여기까지 입니다..인제는 자주 올께요..^^안녕... 

<제234호> IGRP 로의 여행...  
암튼 지난번까지 RIP 을 좀 봤구요..오늘은 간단하게 IGRP 를 좀 알아보죠...우선 이녀석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이녀석은 표준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IGRP 는 시스코 라우터에서만 사용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가지고 계신 라우터가 시스코가 아니고 3com이나 국산장비인 경우에는 이 프로토콜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하나의 특징은 이 녀석 역시 RIP 처럼 클래스FULL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할때 서브넷 정보는 같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즉 IP 주소만 보고 '아 요건 클래스 A구나.. 아님 요건 클래스 B 구나..'하고 생각한 다음..그 네트워크 전체를 IGRP로 취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RIP 과다른 점도 많습니다. RIP 의 경우는 오직 HOP 카운트만을 기준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기때문에...홉카운트는 적어도 회선이 느려서 훨씬 부적합한 경로인데도...그걸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IGRP 는 대역폭, 신뢰도, 로드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보고나서 최적의 경로를 찾기때문에...훨씬 좋은 경로를 찾기가 우수합니다.
IGRP 를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즉 r1 과 r2 간을 서로 IGRP 로 구성해서 연결한다고 가정하면...
r1>

int e 0

ip addr 132.4.100.1 255.255.255.0
int s 0

ip addr 132.4.12.1 255.255.255.0
router igrp 100
network 132.4.0.0

r2>

int e 0

ip addr 132.4.200.1 255.255.255.0
int s 0

ip addr 132.4.12.2 255.255.255.0
router igrp 100
network 132.4.0.0

대충 이렇습니다. 

두 라우터의 시리얼인터페이스가 연결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라우터의 시리얼의 경우는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했죠..??
iGRP 라우팅 명령은 RIP 과 유사합니다. 다만 뒤에 오는 process ID 만 하다 더 있는데 이 숫자는  두 라우터간에 같은 걸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r1>의 경우처럼
132.4.100.1 255.255.255.0

132.4.12.1 255.255.255.0

두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했지만 어차피 클래스B 이기때문에 밑에 있는 라우터 명령에서는 한줄로 132.4.0.0 으로 표시 했습니다. (크래스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만약 R1> 에 토큰링인터페이스가 하나 있고..주소가 132.4.110.1 255.255.255.0 이고,이 인테페이스는 OSPF 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내린 명령 즉
router igrp 100
network 132.4.0.0

에 포함되버리기 때문에 IGRP가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구성에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어떻게 이런걸 피해나가는지는 여기선 생략하겠지만...만약 CCIE 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아셔야 할겁니다..안녕..^^  

<제235호> 라우터를 만지다가......  

지금부터..꽤 오래전이었던것 같습니다..라우터를 만지기 시작한지...채 몇달도 안되던 새내기 시질에...후니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내가 알고있는 RIP 과 스테틱라우팅 프로토콜만 있으면..모든 라우터와 전부 연결이 가능한데..왜 iGRP니 OSPF 니..하는것들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전 그때 다짐했습니다..나는 앞으로 모든 라우터를 RIP과 스테틱으로만 연결하리라....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에서도..그렇습니다..저는 이 게임을 시작한지 벌써 몇년째지만..아직도..저그유저 사용법을 모릅니다..무식하게도..오직 프로토스하나만을 고수하고있습니다...그러니..저그가..뭘만들어서..쳐들어오는지..저그의 어떤면이 단점이고..어떤게 강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저그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건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우팅프로토콜도 마찬가지 입니다...모든걸 다 알고있어야지만..그때그때..가장 적절한 프로토콜을 쓸수 있는 겁니다..물론 모든 라우터를 RIP과 스테틱으로만 구성할수도 있습니다...아니..그냥..스테틱하나로도 구성이 가능하죠....하지만 이런 사람은 모든라우팅프로토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사람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여러분도..저처럼 잘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이제부터라도...자기가 안해본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그래야...저보다 훨씬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안녕.... 

<제236호> 9월 15일에 네트워크 기초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본지가 꽤 오래된것같네요...그래서 이번 9월 15일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 에서는 저 뿐아니라 저랑같이 이 분야에서 살고있는 몇몇분들이 같이 하게됩니다.
제후배들이긴 하지만 다들 똑똑한 분들이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있으시면 그때 시원한 해결책을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이번 세미나는 4네트워커스 홈에서 등록을 받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www.4networkers.com/networkersnews/newwin6.html 에 가보시면 아실수 있을겁니다.
어떻게든 무료로 해보려고 했지만 행사장 대여, 자료제작등의 비용때문에 피치못하게 약간의 비용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만 전에 제 세미나에 오셨던 분은 내용이 비슷하게 진행되기때문에 안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37호>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의 약점??  
자 이번시간에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 지금 말씀드리려는 문제점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많지만 여기서는 문제점만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 해결책에 대한 것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벡터의 문제점이라면 가장먼저 떠오르는게 바로 ‘시간’ 아닐까 합니다. 즉 한번 배운 라우팅 테이블을 계속 전달 , 전달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모든 네트워크에 전달되는 시간(이걸 보통 Convergence Time 이라고 합니다.)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루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라우터 A는 왼쪽 네트워크로부터 라우팅 테이블의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즉 왼쪽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링크에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라우터A 는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변경하기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링크가 생겼다면 그걸 넣고, 만약 어떤 네트워크가 끊어졌다면 그 네트워크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지울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라우터 A는 새로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라우팅 업데이트 시간이 왔습니다. RIP 에서는 30 초에 한번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고 배운걸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Distance- Vector 알고리즘은 업데이트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 주기가 30 초라고 가정하면 라우터 A는 30 초후에 변경된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터 B에게 보내고 라우터 B는 다시 30 초 후에 라우터 C에게 이 정보를 보내주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라우터 C는 라우터 A가 라우팅 테이블 변화를 인지한지 60 초 후에야 비로소 네트워크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라우터 C 뒤에 또다른 라우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라우터가 네트워크 변화를 인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디스턴스 벡터의 제일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유식한 말로 컨버젼스 타임(Convergence Time), 즉 라우팅테이블이 모든 라우터에 전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칼럼 형식을 조금  달리해봤는데..어떠세요..?? 꼭 책읽는것 같죠..?? ^^ 뭔가 다른걸 시도하는 후니....^^

이상 아셈빌딩에서 후니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 

<제238호> 갑자기 미국에 발목이 잡혀서...  

후니입니다..요며칠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오늘 미국을 출발하려다가 발이 묶여버렸네요...아시죠..오늘 일어난..사태...미국에서는 미국내 전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시키고 있어요..저역시...호텔방에서..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수밖엔 방법이 없네요...뉴욕의 월드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걸 보니 저역시 가슴이 섬뜩하더군요....암튼 후니는 아직까진(?) 잘지내고 있습니다...혹시라도..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안하셨다구요..?? ^^음...좀 서운한걸요...암튼 한국가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그동안 잘계실거죠..?? 안녕... 

<제239호> 디스턴스 벡터의 약점을 극복하는 몇가지 방법...  

오늘은 디스턴스 벡터에서 루핑을 방지하기위해 사용하는 몇가지 기법을 배워보죠..??
아시죠..?? 들어보셨을겁니다. 스플릿 호라이즌(Split Horizon) 이니 홀드다운 타이머(Holddown Timer) , 포이즌 리버스(Poison Reverse) 등..이름만 들어도 어려울것 같은 이런 기법들이 루핑을 방지하기위해서 사용됩니다. 오늘은 이런 기법들을 개념적으로만 잠깐 알아보죠..

스플릿호라이즌은...한마디로 라우팅 정보를 받은 곳으로는 다시 같은 라우팅정보를 내보낼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갑이라는 라우터가 A 라는 목적지에 대한 경로정보를 을이라는 라우터에게 받았다면.. 갑이라는 라우터는 A라는 목적지에대한 라우팅정보를 다시 을에게 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을에게서 어떤 목적지에 대한 라우팅정보를 받았기때문에 그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또 을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서로 같은 정보를서로 보내게 되면 그게 바로 루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운 스플릿호라이즌은 네트워크 디자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 간단한 개념은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개념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떤건 스플릿 호라이즌이 자동으로 Enable 되는것이 있는 반면 또 어떤 프로토콜은 Disable 되는것도 있기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암튼 오늘은 일단 스플릿호라이즌만 알아보고..담시간에 나머지를 알아보죠... 안녕...^^ 

<제241호> 라우터에서의 DHCP 구성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우터에서 DHCP 를 구성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HCP 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전에도 몇번 설명을 드렸듯이..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은 IP 주소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프로토콜 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IP 주소를 피시에 하나씩 하나씩 설정해줘야하지만 DHCP 서버를 두고 IP 자동 분배를 실시하면 전처럼 IP 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해줄 필요가 없을뿐 아니라 IP 주소의 충돌도 방지할 수있어서 요즘은 거의 모든 네트워크에서 DHCP 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DHCP 서버가 네트워크에 설정되고, 피시들의 IP 주소세팅에 자동받기가 설정되면, 피시는 부팅을 하면서 바로 DHCP를 찾게되고 DHCP는 자신이 가지고있는 IP 주소를 각 피시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는겁니다.  암튼 이런 DHCP 서버는 주로 윈도우즈 NT 서버나 노벨 파일서버를 이용하는데...요즘은 라우터에서도 이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코 라우터에서도 역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그래서..오늘 부터 몇회에 걸쳐서 시스코라우터에서 직접 DHCP 서버를 구성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라우터에서 DHCP 서버를 구성해주려면..먼저 DHCP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것을 선언해주고.. 그담은 분배해줄 IP 주소의 Pool 이름과 주소 범위를 지정합니다.  또 디폴트 게이트웨이, DNS 서버등..많은 값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자세한 구성을 해볼까요..?? 고건..담 시간에...  안녕...^^

<제242호> 라우터에서의 DHCP 구성 --두번째 

안녕하세요.. 요새는 조금 자주 나타나죠..?? ^^ 이번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라우터에서의 DHCP 구성을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우터에서 DHCP 서버를 구성해주기 위해서는 다음 명령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Router_A#conf t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Router_A(config)#service dhcp 

즉 라우터에서 DHCP 서버나 전달 에이전트를 Enable 해주는 거죠.. 디폴트 값이 Enable 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항상 확실히 해주고 넘어가는 편이라서요^^ 

그다음은 

Router_A(config)#ip dhcp pool ccna 

Router_A(dhcp-config)# 

Router_A(dhcp-config)#network 210.240.10.0 255.255.255.0 

Router_A(dhcp-config)#default-router 210.240.10.1 

Router_A(dhcp-config)#? 

DHCP pool configuration commands: 

bootfile Boot file name 

client-identifier Client identifier 

client-name Client name 

default-router Default routers 

dns-server DNS servers 

domain-name Domain name 

exit Exit from DHCP pool configuration mode 

hardware-address Client hardware address 

host Client IP address and mask 

lease Address lease time 

netbios-name-server NetBIOS (WINS) name servers 

netbios-node-type NetBIOS node type 

network Network number and mask 

next-server Next server in boot process 

no Negate a command or set its defaults 

option Raw DHCP options 

Router_A(dhcp-config)# 

위에 구성한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위를 보시면서 설명을 읽으시면 좋겠죠..?? 

Ip dhcp pool ccna 처럼 DHCP 주소의 Pool (영역) 을 지정해 줍니다. 먼저 Pool 의 이름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ccna 라고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아무거나 주어도 됩니다. 

여러분 기분에 맞게 하나 주심 됩니다. 

자 이렇게 Pool 이름을 지정하고 나니까 프롬프트가 Router_A(config)# 에서 Router_A(dhcp-config)# 로 바뀌었습니다. 즉 DHCP 구성 모드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하는 구성은 바로 IP Pool 의 지정입니다. 

network 210.240.10.0 255.255.255.0 로 Pool 을 지정한 것은 IP 주소의 범위가 210.240.10.1 ~ 210.240.10.254 까지 임을 뜻합니다. 즉 이 범위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IP 주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때요..아직까진 별게 아니죠..?? 

그담은 다음시간에..계속 설명드리기로하고..오늘은 그만 안녕..^^ 

<제243호> 라우터에서의 DHCP 구성 --세번째 

안녕하세요.. 요즘은 제가 여러분은 꽤나 자주 찾아가는 편이죠.?? 언제까지 부지런을 부릴수있을지 모르겠지만..지금 설명드리는 DHCP가 끝날때까지는 아마 자주 찾아갈수 있을것 같네요..^^ 자 지난시간에 배운 구성을 다시한번 볼까요..?? 

Router_A(config)#ip dhcp pool ccna 

Router_A(dhcp-config)# 

Router_A(dhcp-config)#network 210.240.10.0 255.255.255.0 

Router_A(dhcp-config)#default-router 210.240.10.1 

Router_A(dhcp-config)#? 

DHCP pool configuration commands: 

bootfile Boot file name 

client-identifier Client identifier 

client-name Client name 

default-router Default routers 

dns-server DNS servers 

domain-name Domain name 

exit Exit from DHCP pool configuration mode 

hardware-address Client hardware address 

host Client IP address and mask 

lease Address lease time 

netbios-name-server NetBIOS (WINS) name servers 

netbios-node-type NetBIOS node type 

network Network number and mask 

next-server Next server in boot process 

no Negate a command or set its defaults 

option Raw DHCP options 

Router_A(dhcp-config)# 

여기서 풀 이름을 지정하는것하고...주소범위를 지정하는것은 지난시간에 이미...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지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보려고하는데요... 

아시죠..?? 

피시에 IP 주소를 구성할때..꼭 나와줘야하는게..디폴트게이트웨이라는거... 그래서 라우터에서도 DHCP 구성에서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디폴트게이트웨이 구성을 생략하면...각 피시에서 수동으로 모두 구성을 해줘야하는겁니다...DNS 서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위에있는 옵션들을 한번쯤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나중에 요건 써먹어야지..하고 생각할 수있으니까요...^^ 참..그리고 어떤분이 질문하셨는데...시스코의 모든 라우터가 전부...DHCP 서버로 동작할 수있는건 아닙니다... 장비의 모델에 따라서..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또 버젼에따라서..달라지니까..꼭 먼저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예요... 제일중요한 IOS 버젼은 12.0 이상이 좋은데..가능하면 높은버젼이 좋겠죠..?? ^^ 

자 다시 구성으로 돌아와서요... 

지금까지의 구성을 보니까 뭔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DHCP 용 IP 주소 Pool 을 네트워크와 마스크만으로 주다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이미 사용하고있는 IP 주소는 제외를 시켜야 자동배정을 하지않을텐데...즉..라우터의 iP주소로 쓰이는 주소나..특수한 이유로 DHCP를 쓰지않고..고정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소는 빼줘야한다는 겁니다.. 

이건또 어떻게해주는 걸까요..??? 그건..담시간에..^^ 안녕...^^ 

<제244호> DHCP 의 마무리.... 

자..DHCP 구성에 대한 공부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있죠..?? 지금까지 DHCP 풀의 지정과 IP 주소범위지정, 그리고 디폴트 라우터지정을 배웠고..오늘은 특정주소를 제외시켜주고싶을때..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겠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라우터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IP 주소 210.240.10.1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HCP 서버가 IP 를 배정할때는 이렇게 미리 사용하고 있거나 특정 이유로 사용해야하는 IP 주소를 제외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특정 IP 주소를 배정해주기 위한 명령이 필요합니다. 

Router_A(config)#ip dhcp excluded-address 210.240.10.1 

Router_A(config)#ip dhcp excluded-address 210.240.10.100 

예를들어 IP 주소중에서 210.240.10.1 은 라우터의 이더넷 주소로, 210.240.10.100 은 서버의 주소로 미리 배정되어 있다면 위의 구성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p dhcp excluded-address 명령을 이용하면 DHCP Pool 에서 제외시켜줄 IP 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구성이 끝났죠..?? ^^ 그럼 제대로 됬느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게 다 구성되고나면 이제 피시를 DHCP 클라이언트로 세팅해서 부팅해보면 됩니다. 전에 피시를 DHCP 클라이언트로 세팅하는 것 설명드렸죠? 

그리고나서 부팅을 하면 피시는 자동으로 라우터 A로부터 IP 주소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피시에서 ipconfig (windows 2000, NT)이나 winipcfg (windows95,98) 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우터A 에서도 현재 배정해준 IP 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show ip dhcp binding 을 이용하면 아래와같이 현재 IP 배정상태가 나타납니다. 

Router_A#sh ip dhcp binding 

IP address Hardware address Lease expiration Type 

210.240.10.2 0100.80c7.033c.76 Mar 04 1993 02:21 AM Automatic 

Router_A# 

어때요..?? 이제 여려분도 해볼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DHCP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 궁금하신건..제게 문의주세요... 안녕..^^ 

<제245호> 라우터의 이중화 HSRP 의 시작... 

이번시간에는 라우터의 장애대비를 위한 기능인 HSRP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SRP (Hot Standby Routing Protocol) 이란 프로토콜은 시스코 장비에서만 사용되는 기능 입니다. 다른 회사의 장비역시 비슷한 기능은 있지만 이 프로토콜과 호환은 불가하다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SRP 가 무언지 알아볼까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HSRP 는 라우터가 고장이 나는것에 대비해서 라우터 한대를 더 구성에 포함한뒤 메인 라우터가 고장이나면 자동으로 두번째 라우터가 메인 라우터의 역할을 대신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함께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에 나와있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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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터 한대가 고장날 경우에도 다른 라우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아래 그림에서처럼 라우터를 두대 가져다 구성을 했습니다. 어때요? 잘 했죠 ? 그리고 이제 라우터 두대가 있으니까 라우터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 하나를 통해서 인터넷을 계속 쓸수 있을거라고 생각한거죠. 하지만 정말로 그 경우가 발생했을 때 피시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머지 한대는 살아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위해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Default Gateway)를 세팅 한다는걸 다 알고 계실겁니다. 아시는 대로 드폴트 게이트웨이는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목적지를 찾다가 못 찾는 경우 가장 먼저 길을 물어보러 달려가는 라우터가 됩니다. 여기서는 피시들의 세팅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라우터A 라고 세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A가 제대로 동작할때는 피시들은 아무 문제없이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라우터A 에 문제가 생겨 라우터A가 그만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라우터 B 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아래에 있는 피시들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라우터A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라우터B 를 통해서 인터넷을 가려고 하지는 않게되는 겁니다. 물론 피시 세팅에 들어가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일일히 라우터B의 주소로 바꾸어주면 되지만 정말 큰일일 겁니다. 자 이처럼 디폴트 게이트웨이 문제까지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바로 HSRP 입니다. 물론 HSRP 는 이기능외에도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죠... 따라서 배워두면 분명히..써먹을 일이 있을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기까지만 하구요... 멋진 한주 시작하세요..^^ 안녕 

<제246호> 라우터의 이중화 HSRP ..그 두번째 이야기 

오늘은 HSRP 두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배운대로 HSRP 는 라우터를 이중화해서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 하나를 이용해서 외부 접속이 가능하게 한거죠... 그럼 디폴트 게이트웨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원리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HSRP 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라우터 IP 주소를 디폴트게이트웨이로 세팅하게 한다음 그 주소에 대해서 Active 라우터와 Standby 라우터의 역할을 두어 처음에는 엑티브 라우터가 그 주소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다가 엑티브 라우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스텐바이 라우터가 엑티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피시들은 자신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고치지 않고도 항상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직접 한번 HSRP 를 구성해 볼까요?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라우터 B 와 라우터C 로 라우터 이중화를 구축했고 따라서 피시는 라우터 B 나 라우터 C 중 둘중의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라우터 A와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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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구성으로 다음 HSRP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라우터 B는 엑티브 라우터로, 라우터C 는 스텐바이 라우터로 

-피시들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172.70.100.1 로 

-라우터 B 가 다운되면 라우터 C가 엑티브 라우터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만약 라우터B가 다시 살아나면 라우터 C는 다시 스텐바이로 복귀 

-라우터 자체의 다운뿐 아니라 라우터의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생겨도 엑티브 라우터에서 스텐바이 라우터로 역할 교대한다. 

맨 마지막의 기법은 트레킹 (Tracking )이라는 것입니다. 즉 라우터 B가 다운되지는 않았지만 라우터 B의 시리얼 회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피시는 라우터 A와 통신이 불가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라우터의 시리얼에 문제가 생겼을때도 엑티브 라우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트레킹 입니다. 

먼저 라우터 B 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Router_B#sh run int e 0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172.70.100.2 255.255.255.0 

no ip redirects 

no ip directed-broadcast 

standby 1 timers 3 10 

standby 1 priority 105 

standby 1 preempt delay 5 

standby 1 ip 172.70.100.1 

standby 1 track Serial0 10 

end 

Router_B# 

자 그럼 왜 이런 구성이 나왔는지는 다음시간에....^^ 안녕... 

<제247호> 드디어 후니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게으른 후니가 드디어 책을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씨미....했건만..글쎄요...판단은 읽어주시는 분들이 해주시겠죠..?? 암튼 개운하네요... 독자여러분의 큰힘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 마스 입니다..^^ 생각같아서는 모든 회원분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암튼 올 연말..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참 자세한 책의 내용은 http://www.time2buy.co.kr/detail.cgi?number=1287 에 가보심 되겠네요... 

<제249호> HSRP 구성 마지막....^^ 

안녕하세요... 꽤 오래간만에..HSRP로 돌아왔죠..?? 이번주까지 HSRP를 정리하고..담주부터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당..^^ 자그럼 라우터 B 의 구성을 보실까요? 

Router_B#sh run int e 0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172.70.100.2 255.255.255.0 

no ip redirects 

no ip directed-broadcast 

standby 1 timers 3 10 

standby 1 priority 105 

standby 1 preempt delay 5 

standby 1 ip 172.70.100.1 

standby 1 track Serial0 10 

end 

Router_B# 

여기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구성은 standby 1 ip 172.70.100.1 입니다. 

즉 먼저 standby 명령을 이용해서 HSRP 그룹을 1 로 세팅한 후 이 그룹에서 사용할 가상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로 172.70.100.1 을 세팅 했습니다. 이 구성은 스텐바이 라우터로 동작할 라우터 C 에서도 일치해야 합니다. 즉 그룹번호와 가상주소가 똑 같아야 동작이 됩니다. 

두번째로 보실 것은 standby 1 priority 105 입니다. 이것은 라우터 B의 priority 를 세팅하는 것으로 같은 스텐바이 그룹에 속한 라우터중 Priority 가 높은 라우터가 엑티브 라우터가 되고 낮은 라우터가 스텐바이 라우터가 됩니다. 이때 Priority 의 디폴트 값이 있는데 디폴트는 100 입니다. 따라서 만약 standby priority 명령이 없다면 이 라우터의 Priority 는 100 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라우터 C의 priority 는 100 입니다. 따라서 라우터 B의 priority 가 더 높기 때문에 라우터B가 엑티브 라우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실 것은 standby 1 preempt delay 5 입니다. Preempt 명령은 복귀에 대한 명령입니다. 즉 위의 조건에서 제시한대로 엑티브 라우터였던 라우터 B 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라우터B는 5초 후에 다시 엑티브 라우터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사용하지 않게되면 라우터B 가 다시 살아나도 엑티브 라우터로 복귀할 수 없게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명령 (standby 1 preempt delay 5) 은 양쪽 라우터에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엑티브 라우터쪽인 라우터 B에 만 세팅하는경우가 있는데 에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양쪽라우터에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standby 1 track Serial0 10 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트레킹 입니다. 즉 라우터 B의 시리얼 0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뒤에 있는 값인 10 만큼 라우터 B의 priority 를 떨어트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라우터 B의 Priority 는 95 가 되어 라우터 C의 100 보다 낮아지고 이 결과 라우터 C는 엑티브 라우터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라우터 B의 시리얼이 다시 살아나면 Priority 는 다시 105 가 되고 preempt 명령에 의해 라우터 B는 다시 엑티브로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standby 1 timers 3 10 은 타이머에 관한 옵션입니다. 즉 HSRP 그룹에 속한 라우터들은 매 3초 마다 한번씩 서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엑티브 라우터쪽에서 대답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스텐바이 라우터가 엑티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명령은 없어도 됩니다.디폴트 값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HSRP 구성도 그리 어려운건 아니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라우터 C의 HSRP 세팅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라우터 C의 구성입니다. 

Router_C#sh run int fa 0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interface FastEthernet0 

ip address 172.70.100.3 255.255.255.0 

ip access-group 100 in 

no ip redirects 

no ip directed-broadcast 

half-duplex 

standby 1 timers 3 10 

standby 1 priority 100 

standby 1 preempt delay 5 

standby 1 ip 172.70.100.1 

standby 1 track Serial0 10 

end 

안녕...^^ 

<제250호> vlan 에 대한 정리 시간 

자 오늘이시간에는..VLAN 에 대해서 좀더 학문적인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전에도 몇번 VLAN(Virtual LAN)에 대한 이야길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더군요..제 생각에는 이 버츄얼이란 말때문인것같아요..괜히 어렵게 느껴지자나요..?? 

암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VLAN 의 이해는 필수이기때문에 앞으로 몇회간은 이부분을 조금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VLAN 말그대로..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LAN 의 개념을 약간뛰어넘는 방식입니다..즉 기존에 네트워크를 나눈다는 개념은 라우터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여기서 네트워크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의미한다고 기억하세요..) 그런데...그 개념을 스위치.?? <디스켓 오류로 인해 휭~~ 날아간 부분임당..--;;)

- VLAN 은 여러개의 피지컬한 세그먼트에서 논리적(logical)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만들어준다. 

즉 이말은 포트가 어느 위치에 있건상관없이 하는일이나 필요에 따라서 자기맘대로 네트워크를 바꾸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이해가세요.??) 

- 하지만 스위치에 있는 한 포트는 오직 하나의 VLAN 에만 속하게 됩니다.(물론 트렁크포트를 제외하구요..--요건 여러 VLAN 에 속하는 포트를 말하죠..) 

-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같은 VLAN에 속하는 녀석끼리는 브로드캐스트를 공유하게되지만(같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니까..) 다른 VLAN 에 있는 녀석들과는 브로드캐스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 하나의 VLAN 은 한대의 스위치에만 존재할수도 있고..여러대의 스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요말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빨강색의 VLAN 이 스위치 3대에 존재하는것처럼 여러대에 존재할수도 있고...또 그냥 한대의 스위치에서만 VLAN 이 있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조금 정리가되세요..?? 네..?? 더 어려워졌다구요?? 음..^^ 죄송합니다. 

암튼 VLAN 의 개념은 중요하니까..담시간에도 좀더 알아보기로하구요..우선은 이정도로만 이해해두세요..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제251호> VLAN 에 대한 문제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배운 VLAN 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 

네?? 왜 이틀연속으로 칼럼을 올리냐구요?? 음...열씨미해볼라고 하는데 자꾸..놀리지마세요..^^ 

암튼 문제하나 풀어보세요... 

문제: 다음중 VLAN 의 특성을 있는대로 고르시오.. 

1. 하나의 VLAN 은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이룬다. 

2. 하나의 VLAN 은 동일한 콜류젼 도메인을 이룬다. 

3. 하나의 VLAN 은 한 스위치의 여러포트에 구성될수 있다. 

4. 하나의 VLAN 을 여러스위치에 구성할수도 있다. 

5. VLAN 은 한그룹의 유저를 피지컬한 위치에 상관없이 그룹지어줄수 있다. 

자 어떠세요.?? 쉽죠?? VLAN 의 특성만 제대로 알고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1,3,4,5 입니다. 

VLAN 이 하나의 콜류젼도메인을 만든다는 말은 틀린거죠..스위치의 경우 한포트가 하나의 콜류젼 도메인이니까요... 

나머지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엔 VLAN 이 구성된 스위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음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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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죠?? 스위치 A와 B 두대가 있고..이 스위치는 각각 빨강, 검정, 녹색 으로 3개의 VLAN 으로 구성되있습니다. 둘다 똑같죠?? 

따라서 빨강 VLAN 은 빨강끼리만, 그리고 검정은 검정끼리만, 녹색은 녹색끼리만 통신이 됩니다.. 그럼 빨강과 녹색이 통신하려면 어떡게 하냐구요??? 

그건 라우터가 있어야하는겁니다. 완전히 나누어진 네트워크이니까요...^^ 

자 계속해서...두 스위치간은 비록 3개의 VLAN 이 나뉘어져있지만 링크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링크에 여러 VLAN 정보를 담아가는 링크를 트렁크포트라고 합니다.. 보통 Catalyst 1900 의 경우는 fast ethernet 포트가 트렁크의 역할을 해주는거죠.. 

이해가시죠..?? ^^ 

만약 이런 트렁크 포트가 없다면..두 스위치간에는 VLAN 별로 하나씩 ..즉 3개의 링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트렁크하나로..이렇게 해결되었으니..역시 트렁크포트가 좋긴좋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제253호> VLAN 에서 헤깔리는건 VTP?? 

오늘은 VLAN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헤깔려(?)하시는 VTP 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합니다. 

보통은 VLAN 을 처음 배우게되면..혼동이 옵니다..설명을 들으면..그럴듯하긴한데..이걸 왜 만들었지?? 그리고 정말 스위치에서 이 구성은 어떻게 해야하지?? 

그러다가 어느정도 VLAN의 개념과 포트별 VLAN 설정, 그리고 저번시간에 배운 스위치와 스위치또는 스위치와 라우터간의 트렁킹포트까지 배우고나면...이젠 갑자기 VLAN 에 대해 자신이 생기셨을겁니다.. 

아니라구요?? 아직도 모르겠다구요?? ^^ 

그건 아마 스위치구성을 한번도 안해보셨기때문 일겁니다..담부터는 제가 스위치 명령이라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암튼 그래서 막 VLAN 을 알아갈때쯤..갑자기 VTP 가 등장하게됩니다.. VTP !! Vlan Trunk Protocol 이라는 VTP 를 보고 사람들이 맨처음 생각하는건 트렁킹 이라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음..이건 트렁크 포트 잡아주는 무슨 프로토콜인가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VTP 와 트렁크 포트를 잡아주는 프로토콜과는 서로 다릅니다. 

좀더 정리를 해볼까요?? 

VLAN 에서 트렁크포트를 잡아서 한포트에 여러개의 VLAN 정보를 담아보낼수 있는 방식(전시간에 배운 그림도 있죠??)은 IEEE802.3q 방식과 ISL(inter switch link) 방식이 있는데 802.1q는 표준이고 isl 은 시스코 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VTP 는 이렇게 한포트를 트렁크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게 하니고..VLAN 의정보..즉 스위치가 여러대 묶여있을때..각각의 스위치에 구성된 VLAN 정보를 서로 공유할수 있게해주는 VLAN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이때 서로같이 VLAN 정보들을 공유하는 스위치집단을 같은 도메인이라고하고 이렇게 같은 도메인안에 있는 스위치는 같은 VTP 도메인 Name 을 갖게되는 겁니다.. 음..점점더 어려워지나요?? 그럼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일단 시스코 스위치를 구성하려면 무조건 VTP 를 구성해줘야합니다. 요걸 안해주면 구성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VTP 구성에서는 두가지를 해줘야하는데 먼저 VTP mode 의 세팅입니다. 

VTP 모드는 Server, Client , Transparent 방식이 있습니다. 

디폴트는 서버이지만 바꿔줄수 있구요..서버 방식으로 세팅하는경우는 VTP 도메인 이름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VTP 의 각 모드별로 차이가 있는데..요건 다음시간에 좀더 알아보기로하죠.. 

암튼 VTP 는 시스코만의 프로토콜이란것도 알아두심 좋겠네요..따라서 다른회사 스위치를 세팅시에는 이건 안해줘도 되겠죠?? 그럼 안녕..^^ 

<제254호> IP 네 대가족 이야기..^^ 

요즘은 아침에 나올때 참..해가 빨리뜨는구나..하는걸 느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제가 나오는시간엔 깜깜했었는데...이제는 환해졌더라구요.. 우리가 모르고있는 이사이에도..해와 달과..그리고 지구는 열씸히..돌고있나봐요..^^ 아참!! 해는 안도나?? 암튼 저번시간에는 VLAN 에서 알아둬야할 VTP 란것에 대해서 알아봤죠?? 

VTP 는 연결되있는 여러대의 스위치들간에서 (이 스위치들은 물론 VLAN 을 지원해야하고..시스코 장비여야겠죠?? ^^) 서로간의 VLAN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VTP 에는 3가지 모드가있는데.. 

첫번째는 모든Vlan 정보를 만들고 고치고 뿌려줄수있는..서버모드, 두번째는 만들고 고칠수는 없지만 뿌려주면 받을수는 있는 클라이언트모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만들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뿌리지는 않는 트렌스페어런트(transparent)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구성을 안해줬을때 디폴트는 서버모드..이구요..음..보통 스위치를 테스트 하는경우는 VTP domain name 을 넣지않아도되고..또 Vlan 도 맘대로 만들어주는 트렌스페어런트 모드를 즐겨쓰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구요...^^ 오늘은 TCP 통신에서 많이 듣는 3-Way Handshaking 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잉?? TCP 통신이 머냐구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통 TCP/IP 통신으로 접속한다고 하는말 들어보셨죠?? 

그때 뒤에나오는 IP 는 무지많이 들어보셨을거구...이제 앞에나오는 TCP 에 대한 걸 조금 보는 겁니다.. 

그럼 IP 와 TCP가 어떻게 다르냐구요?? 

IP 는 네트워크레이어..즉 레이어3 통신규약이고..TCP는 일단 IP 기반위에서 돌아가는 레이어4 통신규약입니다.. 따라서 IP 를 떠난 TCP는 생각할수도 없겠죠?? 

말하자면 IP 란 녀석이 애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큰놈이..TCP이고 둘째가 UDP 라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첫째 TCP 는 아무래도 장남이다보니..받듯하게 자랐습니다..요녀석의 통신방식을 Connection Oriented 방식이라고하는데..일단 통신전에 상대와 접속을 한다음에 데이터를 뿌리기때문에..통신중에 에러가 날확률이 적고..또 에러가 나도 복구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Connection oriented 방식은 전화가 있겠죠?? 

전화는 일단 전화번호를 눌러서 상대가 전화를 받기를 기다린다음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여기까지가 connection 을 만드는과정이겠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거죠..(이건 데이터 전송이죠??^^) 

암튼 첫째 TCP 도 장가를 가서..애들을 낳았는데 요녀석들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TCP의 자식들은 Telnet, FTP(파일전송프로그램이죠??), SMTP(메일전송프로그램입니다..) 등 수많은 녀석을 낳았죠.. 

그럼 이번엔 IP 의 둘째아들 UDP 를 알아볼까요?? 

IP 의 둘째아들 UDP 는 조금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시에도 그냥 간단하게 보내고 싶은것만 보내죠..물론 미리 Connection 을 맺지도 않구요..이런 방식을 Conncetionless 방식이라고 하겠죠?? ^^ 

간단해서 좋긴하지만 에러복구능력이 별로없고..또 그리 신뢰성이 좋지도 않다는 단점이 있죠.. 

암튼 둘째UDP 도 자식들이 있는데...게네들이 바로 TFTP(FTP 중에서 간단한 방식입니다..), SNMP(네트워크 관리프로그램이죠..)등이 있습니다.. 

애고..오늘하려던건 시작도 못했네요... 암튼 오늘은 IP 와 TCP, 그리고 UDP 집안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실거죠..??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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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호> TCP간의 악수방식-3way Handshake 

안녕하세요.. 하루종일 회의실에앉아서..계획을만들고..이걸 하루하루에 짜맞추고..분석하고..토론하고....생각만해도 지겨우시죠?? ^^ 저역시 그렇습니다..조금 갑갑하죠... 근데 오늘, 그리고 내일 연속으로 워크샵과 회의가 있어서..그것도 8시부터... 암튼 오늘은 어제 하려다 맛도못보고 끝난 TCP의 통신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TCP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connection oriented 방식이죠..따라서 통신전에 통신을 하려는 두녀석간에 무언가 교감(?)을 주고받습니다. 요녀석이 나랑 통신할 준비가 된 녀석인지를 확인해 보는거죠...^^ 

사람들도 처음 만나면 대화를 하기전에 악수를 먼저하죠..?? ^^ TCP역시 받듯하게 자란 장남이다보니..서로 만나면 악수를 하는데..이걸 3way handshake 라고 합니다. 왜 3 냐면..3번 하거든요.. 자 아래 그림 보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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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내고자 하는 A라는 녀석이 SYN 이란걸 보냅니다. 말하자면 100번부터 순차적으로 sync를 하자는 의미죠... 

두번째악수에서 B란 녀석이 이걸 제대로 받았을 경우입니다..B는 A가 보낸 SYN에 대한 응답으로 101을 보내는겁니다. 이건 100을 잘받았고 이제 101을 보내라는 의미로 보심 됩니다. 따라서 101은 ack 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SYN 하나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이걸 sequence 300 으로 보냈죠?? 

둘간에 동기화를 위한거라고 생각하심 쉬울겁니다. 

세번째 악수에서 A는 B에게 101을 sequence number 로, 그리고 301을 ack number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세번의 악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A는 '아 B란 녀석이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됬구나..' 라고 생각한다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TCP통신에서 이러한 3way handshake 가 이루어지기때문에 TCP통신이 UDP에 비해 더 신뢰가 있다고 하는거죠...하지만 TCP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헤킹역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암튼 그건 담번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기로하구요..^^ 오늘은 TCP통신에서는 통신전에 3번의 악수가 이루어진다... 머 여기까진 알아두심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신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제256호> TCP에서의 데이터전송방식...windowing 

안녕하세요.. 

벌써 한주가 다 흘러가고 있네요..어떠셨어요? 이번 한주도 뜻깊은 한주였나요?? ^^ 

무언가 계획한것이 있다면 아마 오늘까진 끝내셔야 할겁니다...저두 그렇구요.. 

어차피 TCP란 녀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오늘은 TCP에서의 통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합니다.. 

계속말씀드린대로 TCP는 데이터를 전송하기전에 Connection 을 맺는 connection oriented 방식일뿐아니라 데이타 전송에서도 데이타를 보내고 받는애로 부터 ACK를 받아야.."아 내가보낸데이터가 잘갔구나.."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아주 확인정신이 투철한 녀석이죠.. 

데이타 하나 보내놓고..응답기다라고..응답오면..또하나보내고..응답기다리고..응답안오면..다시보내고... 

머 이런식으로 통신을 하는겁니다..이렇게 통신을 하니까..아무래도 통신에서의 신뢰도는 우수하겠죠?? ^^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고게 머냐면...바로 통신에서의 효율성이죠..즉 느리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계속 데이터를 보내지않고..하나보내고 기다리고..또 하나보내고..기다리고..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게..바로 windowing 입니다. 즉 여기서 window size 란 보내는녀석이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보낼수 있는 패킷의 숫자다..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하나보내고 응답기다리고..하나보내고 응답기다리는 방식은 window size = 1 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window size =3 이라면 일단 3개보내고 응답기다리고..또 3개보내고 응답기다리고...하는 거죠..따라서 아까 하나보내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겠죠.?? 3개를 보낼때까진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경우 받는쪽에서..능력이 없어서..다 못받게되면..받는녀석역시 자신이 받을수 있는 갯수를 window size 로 다시 보내게됩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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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녀석이 window size =3 으로 3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받는녀석입장에서는 ...능력에 벅찬거죠..그래서 두개만 받고 하나는 떨어트렸습니다..그러니까..받는녀석은 ACK를 3 으로 보낸거죠..즉 다음번에 3번부터 보내라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window size= 2 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보내는녀석은 3번 패킷과 4번패킷 두개만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window size= 3 이 그대로 날아갔죠? 그건 보내는 녀석은 window size=3 까지 한번에 보낼수 있다...머 이런 의미로 생각하심 됩니다.. 

이번엔 받는녀석이 3,4번 패킷을 제대로 받았죠?? 그러니까...ACK를 5번으로 보냅니다..즉 다음번엔 5번을 보내라는 의미죠... 이해가시죠?? ^^ 

음 자 그럼 결론..TCP는 하나보내고..확인하고..또하나보내고 확인하는 방식인데..요걸 개선한게..바로 window 개념이다...window size는 TCP통신에서 확인없이 보낼수있는 패킷의 수이다... 

머 이정도입니다..자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금요일..그리고 주말되세요..^^ 안녕.. 

<제257호> vlan 라우팅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오늘도 무언가 하나를 더하기위해...음 이번엔..VLAN 간의 라우팅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Vlan 간의 라우팅이라고 별건 아닙니다...한마디로 똑같죠...그런데 vlan 을 배우다보면 의외로 vlan 간으 라우팅에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아무리 스위치 한대라고 하더라도..만약 이 스위치를 두개의 vlan 으로 나누었다면..이 두개의 vlan 간에는 서로 통신이 안됩니다...아시죠?? 

이 둘간에 통신을위해서는 layer 3 장비, 즉 라우터가 필요한겁니다...그래서 쉽게 vlan 1과 vlan 2, 양쪽 vlan 에 라우터 인터페이스 하나씩 두개를 연결해서 라우팅 해주면..둘간에는 통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하는건 이 경우가 아니고..라우터 인터페이스를 한개만 가지고 두vlan 을 라우팅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그림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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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라우터의 경우 ISL을 지원한다고 전에말씀드렸을겁니다... 쉽게말하면 인터페이스하나에..여러개의 vlan을 실어나르는 기술이죠.. 자 이 기술을 이용해서 라우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림에서 스위치와 라우터는 둘다 ISL을 지원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 라우터의 구성이 나와있죠?? 

여기보면 interface fastethernet 0/0.1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서브인터페이스(subinterface)라고합니다. 

Fastethernet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처럼 서브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구성이 가능하죠....이때는 메인인터페이스(여기서는 Fastehternt 0/0 이겠죠?)에는 아무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서브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으면..그냥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방식으로 IP 주소하나를 만들어줍니다..이때 0/0.1은 vlan 1에 대한 ip주소이고 0/0.2 는 vlan 2에 대한 ip 주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서브인터페이스가 isl 인켑슐레이션을 이용해서 구성되었다는걸 써주는 겁니다. 이때 encap isl 다음에 오는 숫자 보이시죠?? 

encapsulation isl 1 이거요..여기서 1은 스위치에서 구성한 vlan number 라고 생각하심됩니다. 즉 vlan1 이니까..1 이되는거죠..이건 서로 꼭 일치해야하니까..신경써서 구성해야겠죠?? 

어때요..??? 막상 vlan 라우팅도 별로 특별할건 없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vlan 라우팅을 서브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하나로 해주기위해서는 라우터의 이더넷인터페이스가 패스트이더넷이고 isl 을 지원해야합니다. 물론 802.1q인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구성이 조금 바뀌죠..) 하지만 시스코 라우터의 경우는 대부분 ISL 을 쓰는추세니까..아마 여러분들도 ISL을 더 자주 보게되실겁니다... 

이렇게 서브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라우터 구성을하면..인터페이스를 vlan 수만큼 가지고있을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 당연히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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